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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주제
동남아시아의 정치변화: 민주화의 진전과 (재)권위주의화 

Political Change in Southeast Asia: Democratization and (Re-) 
Authoritarianization 

전체회의 1 동남아시아의 정치변화: 민주화의 진전과 (재)권위주의화

전체회의 2 신남방정책과 동남아시아

분과회의 1 VIP 국가 로컬사회의 경제적 역동성

분과회의 2 동남아시아 연구의 지역성에 대한 성찰과 대안적 접근

분과회의 3 개별발표: 동남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지평

분과회의 4 대학원 분과: 동남아시아 정치 지도자의 전략과 행태

분과회의 5 Perceptions of the Politics in Indonesia: Past and Present

분과회의 6 말레이시아 선거와 정치변동

분과회의 7 개별발표: 동남아의 국가, 종족, 사회

분과회의 8 라운드테이블: 동남아 사회문화 대중서 출판 

분과회의 9 신진 박사 발표 세션

분과회의 10 개별발표: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

분과회의 11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회원 발표 세션

분과회의 12 이슬람과 복장, 규제와 자율의 역동성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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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식(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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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태국 경쟁법에 관한 연구 
발표자: 이준표(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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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Activism and Everyday Politics in 
Contemporary Indonesian Provincial 
T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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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황인원(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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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필리핀 과거청산과 인권: 부패 이슈의 
연계

발표자:  서지원(창원대)

발표주제: 전환기 미얀마의 ‘잊혀진 민주화’와 
신엘리트의 등장: 1988년 이후 
정치·고등교육·엘리트의 역동을 
중심으로

발표자: 홍문숙

분과회의 8 (라운드테이블): 동남아시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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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명석(서울대)

발표 및 토론: 

강윤희(서울대), 김형준(강원대)

서보경(연세대), 오명석(서울대)

이상국(연세대), 정법모(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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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목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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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주제: ‘젼응안한’의 혼종적 주체성: 베트남 내 
한국어 전공자의 역동 

발표자: 육수현(서울대)

토론: 

김소연(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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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파트너십 형성과정 분석 

발표자: 이진영 (경희대학교)

발표주제: 태국 치앙마이 카친족 이주민의 종족 
정체성 변화 고찰

발표자: 한유석(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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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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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10 (개별발표):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 
사회

사회: 

이한우(서강대)

발표주제: 응우옌 왕조의 만상(萬象) 지원 추이: 
속국 방기와 영토 획득

발표자: 최병욱 (인하대)

토론: 
심주형(서강대) 

발표주제: 베트남 온라인 공간의 확대와 일상의 
정치: 특별구역법과 네트워크보안법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백용훈 (서강대)

발표주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외전략에 
대응하는 베트남의 헤징(hedging)전략: 
국경 경제협력과 남중국해 갈등을 
중심으로

발표자: 정혜영(건국대)

분과회의 11: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회원 세션 
사회: 

김형종(연세대)

발표주제: 불교사원 바욘의 불교 예술사적 성격
발표자: 서아리찬 (서강대학교)

토론: 

서보경(연세대)

정법모(서울대)

발표주제 : ‘제2차 외국인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 PSM방법론을 활용하여

발표자: 김양현(인하대)·김진홍(고려대)

발표주제: 패널 자료를 통한 아세안 국가의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발표자: 송지은(고려대) 김진홍(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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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12: 이슬람과 복장, 규제와 자율의 
역동성

사회: 

홍석준(목포대)

발표주제: 우호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의 
경계에서: 히자버(Hijaber)에 대한 
인도네시아 남성 보수 무슬림의 반응

발표자: 김형준(강원대)

토론: 

이상국(연세대)

발표주제: 히잡 속의 아름다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발표자: 남성민(닥터 글로덤)

발표주제: 말레이시아 교복과 이슬람식 복장규범
발표자: 최서연 (서울대)

16:40  동남아학회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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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1

동남아시아의 정치변화: 
민주화의 진전과 (재)권위주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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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필리핀의 정치변동: 민주화의 후퇴? 재권위주의화?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주의는 쉽고 간단하게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강력한 제도와 법적인
     견제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이다. 극소수의 국가만이 민주주의를 확립하였으며, 민
     주주의를 지속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컬란직(Kurlantzick) 

I. 문제제기

  컬란직(Kurlantzick 2011: 12)은 2011년 발표된 자신의 글에서 2005년 이후 전 세계에서 자유가 
쇠퇴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유의 쇠퇴는 민주주의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매우 결함있는 민주주의”의 수는 2006-2010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하였
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민주주의 쇠퇴의 실증적 예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필리핀 등을 언급하
며 이들 국가들은 한 때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11년에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컬란직이 언급한 태국과 필리핀은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동남아시아 민주
화 이행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다. 1980년대 푸미폰 국왕의 보호를 받았던 쁘렘정부 하에서 준민주
주의(semi-democracy) 시기를 경험한 태국은 1992년 5월의 위기사태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 이행
을 시작하였다. 1997년 태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되는 “국민의 헌법”이 채택되고, 
이 헌법에 기초한 2001년과 2005년의 선거에서 탁씬과 타이락타이당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2014년 쿠데타 이후 
2018년 현재까지 군부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필리핀은 1986년 2월 “피플파워”로 마르꼬스 
독재정권이 붕괴하면서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었다. 2001년 제2의 피플파워로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지만 태국처럼 쿠데타로 인한 정부 전복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에서의 민주화는 과거 엘리트 민주주의로의 회귀이며, 권력은 여전히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쪽짜리 민주화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필리핀의 민주화 이행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 포퓰리즘에 근거한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
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이행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1)현상일까? 아니면 정치변동의 방향이 권위주의체제로 전환되어 “재권위
주의화”2)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의 핵심은 두 국가의 정치변동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향
한 변화과정에서 일시적 후퇴나 정체현상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변동의 방향이 다시 권위주의체
제를 향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1) “민주화의 후퇴”는 권위주의체제로 되돌아 간 것은 아니며, 민주화 이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성취하였
던 민주화 정도가 뒤로 후퇴한 상황을 의미한다. 

2) “재권위주의화”는 민주화 이행 중에 다시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한 상황을 의미한다.

- 13 -



II. 정치변동에 대한 논의들과 연구가설 제시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정치체제 변동에 대한 논의에서는 궁극적으로 체제변동의 종착지는 자유민
주주의체제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그러한 낙관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던 
학자들은 정치변동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낙관론자들의 예
측과는 달리 정치변동의 현실에서는 “회색지대(gray zone)"3)에 머물러 있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양상의 혼합체제(hybrid regime) 또는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국가들이 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서경교 2004: 378-388).
  그러나 1990년대 이래로 지배적 담론이었던 낙관론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이후 
낙관론의 예상과는 다른 정치현상들이 축척되면서 부터이다. 1990-1995년 사이에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정부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1996-2000년의 사이에는 민주화 이행 중인 국가들에서 최소한의 민주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정치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여러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2000-2005년에는 러시아의 독재체제
로의 회귀 등으로 낙관론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2006-2010년까지 5년간은 Freedom House가 
매년 조사하는 세계 여러 국가의 자유지수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의 5년 연속 하락추세는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민주적 체제
라고 하기 어려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였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권위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Diamond & Plattner 2010: 6-7; Kurlantzick 2011: 12). 
  2005년 이후 관찰된 이러한 정치변동 현상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진
다. 한 그룹은 민주화 이행에 대한 낙관론의 예측과는 달리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민주주의 쇠퇴론”의 입장이다(Plattner 2015, 2017; Puddington & Roylance 2017). 즉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자유의 쇠퇴와 함께 민주화가 후퇴하거나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 그룹은 처음의 예상과 달리 민주화 이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확대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 쇠퇴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쇠퇴론 부정”의 입장
이다. 쇠퇴론을 부정하는 학자들 중에는 과거 민주화 이행 중으로 평가되었던 국가들의 상당수가 실
제로는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체제가 약화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쇠
퇴론의 주장처럼 민주화 이행에서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약화되었던 권위주의체제가 
다시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쇠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Levitsky & 
Way 2015). 흥미로운 사실은 전자나 후자의 주장 모두 낙관론의 예측과는 달리 정치변동을 경험하
였던 체제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에 실패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고려할 때 위에서 제기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변동을 경
험하고 있는 체제들이 권위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중 어느 체제의 특성들에 더 가까운지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체제 구성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정치체제의 특성과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는 정치체제별 특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기초한 두 가지 가설과, 대중들의 민주주의 인식에 
관한 논의에서 한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

3) 독재(또는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완전한 독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도 아닌 두 
체제사이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중간지대의 국가들을 캐로더스(Carothers 2002: 9-14)는 정치적인 "회색
지대(gray zone)"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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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설 1>, 개인의 자유와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
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통치행태 등의 권위주의체제 특성 여부를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 중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
이다.

  가설 1: 정치변동 중인 체제에서 개인 및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며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지속될수록, 군부에 대한 민간인 우위의 원칙이 잘 준수될            수
록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4). 

  가설 2: 정치변동 중인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정부의 통제수준이 높을수          
   록, 정치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통치행태            가 
만연할수록 권위주의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5).  

  가설 3: 정치변동 중인 체제에서 대중들의 민주주의체제가 가장 좋은 정부형태라는 인식         
   이 확고할수록,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거            부의
사가 단호할수록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6).

  이상의 가설들을 통하여 태국과 필리핀에서의 정치변동이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이행 중 일시적인 
후퇴인지, 아니면 반대방향인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여
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III. 태국과 필리핀의 정치변동

 1. 태국: 탁씬 총리, 쿠데타, 군부정권

  태국에서 2001년과 2005년 총선의 의미는 법률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치러졌고, 평화적이
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창출되었다는 측면에서 태국 민주주의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었다. 동시에 탁씬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1950년대 이후 국왕-추밀원-군부로 연결되는 
일명 “왕실 네트워크(network monarchy)"에 의해 주도되었던 태국정치(McCargo 2005: 499-519)
에 “왕실 네트워크” 대 “탁씬”이라는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두 번의 총선에서 확인된 탁씬 총리의 
높은 대중적 인기와 그로 인한 영향력은 국왕 및 왕실 네트워크에 대하여 위협적이었을 뿐만 아니
라,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탁씬의 통치행태7)는 사태를 악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국왕의 군대”라 불린 군부의 이해관계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결국 2006년 9월의 쿠
데타로 탁씬 정부는 붕괴하였고, 이후 태국사회는 친탁씬 대 반탁씬 세력의 갈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4) <가설 1>은 Plano et al.(1973: 109-110), Sartori(1987: 7), 서경교 (1997: 357) 등에서 도출함.
5) <가설 2>는 Sartori(1987: 185-190), Diamond (1989: 143), 서경교(1997: 357-358) 등에서 도출함.
6) <가설 3>은 Shin(2012a: 104-105; 2012b: 267), 서경교(2013: 146-147) 등을 참고함.
7) 2001년 집권 하자마자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2003년 마약 및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무력을 

사용한 소탕작전과 인권을 무시한 불법적 처형 등으로 무고한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 2004년 남부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의 폭력사태 진압에도 군대를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정책 등으로 국내외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
었다. 이러한 행태는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탁씬화(Thaksinization)” 현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겉모습
은 민주적이지만 내용은 권위주의적이라는 의미의 “민주적 권위주의(democratic authoritarianism)”라는 
평가도 받았다(Pongsudhirak 2003: 277-290; Panaspornprasit 2004: 257-266; 서경교 20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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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었던 분열된 태국사회의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쿠데타 이후 2007년 12월과 2011년 7월에 
있었던 두 번의 총선에서 거듭 친탁씬 세력이 승리하였지만, 태국사회의 분열된 양상을 안정화시키
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친탁씬대 반탁씬의 갈등구도는 더욱 첨예하고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
되었고, 결국 2014년 5월의 군부쿠데타는 무력으로 이러한 혼란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현재까
지 태국은 군부권위주의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태국 대중들의 민주주의 관련 인식은 ABS 자료들8)에 근거한 민주주의 정통성 및 선호도, 정치제
도에 대한 신뢰도,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태도 등 아래의 표를 통해 살펴보겠다.

<표 1> 민주주의 정통성 및 선호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1년    2006년    2010년    2014년  (평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주주의 정통성 
(1) 민주주의가 항상 더 낫다.          84.3      72.7       68.1       50.8    (69.0)
(2) 상황에 따라 권위주의가 더 낫다.   10.6      13.2       13.6       26.2    (15.9)

* 민주주의 선호도
(1)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16.7      20.5       19.8       28.1    (21.3)
(2)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           49.2      42.0       48.6       53.4    (48.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1-4차 조사자료. 

<표 2>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 치 제 도       2001년       2006년      2010년      2014년     (평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리           자료없음       64.9         62.0         69.5       (65.5)
    군   부             80.0         74.6         69.7         86.0       (77.6) (1)
    T    V             79.5         67.0         58.6         63.6       (67.2) (3)
    사 법 부            73.4         69.3         63.1         70.3       (69.0) (2)
    선거관리위원회      70.0         56.5         61.6         61.0       (62.3)
    공 무 원            69.3         68.7         66.6         59.1       (65.9)
    중 앙 정 부         69.1         59.9         54.8         60.6       (61.1)
    지 방 정 부         68.1         71.9         73.5         62.3       (53.0)
    의   회             60.6         59.9         48.8         54.7       (56.0)
    시 민 단 체(NGO)   59.7         41.3         43.9         48.8       (48.4) (12)
    경   찰             58.6         63.4         57.1         50.4       (57.4)
    신   문             55.7         52.1         47.0         55.2       (52.5) (11)
    정   당             51.7         51.0         35.2         38.6       (44.1) (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1-4차 조사자료. 

<표 3>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지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1년    2006년    2010년    2014년   (평 균)

8) 본 연구에 사용된 아시안 바로미터 쎄베이(Asian Barometer Survey, ABS) 자료들은 ABS 프로젝트의 1-4
차 조사에서 수집된 태국(2001, 2006, 2010, 2014년), 필리핀(2002, 2005, 2010, 2014년)의 원자료(raw 
data)들을 제공받아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들만을 선별하여 분석,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ABS 자료와 관련
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www.asianbarometer.org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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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강력한 지도자의 결정권        22.4      21.9       22.5       33.3     (25.0)
(2) 일당체제 선호                 37.0      17.7       17.7       30.9     (25.8)
(3) 군부통치 용인                 18.9      19.7       20.3       47.9     (26.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1-4차 조사자료. 
  
 2. 필리핀: 피플 파워, 엘리트 민주주의, 두테르테 정부

  필리핀에서는 1986년 “피플파워”에 의해 마르꼬스 권력이 붕괴되면서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었
다9). 민주화 이행 이후 코라손 아끼노-라모스-에스트라다-아로요-베니뇨 아끼노 3세-두테르테까지 
선거결과에 따른 다섯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임기 중에 뇌물과 부패혐의에 의한 압력으로 사임한 
에스트라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기를 마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민주
적 과정은 확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행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쿠데타 
시도와 음모가 있었고,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대의민주주의 기반인 정
당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고, 정치권력은 여전히 지역별 소수 명문가문 출신의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의 민주화는 과거 “엘리트 민주주의”로 회귀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
다. 
  즉 평화적 정권교체와 경제성장의 혜택이 다수 대중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소수의 지역별 
엘리트들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엘리트 중심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대중들의 불
신과 불만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추세는 1998년 에스트라다, 2016년 두테르테의 대통령 당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중의 친구’로 불린 에스트라다는 중도 사퇴하였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취임 이후 현재까지 높은 대중적 지지를 누리며 초법적인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정치변동의 과정에서 필리핀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아래의 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민주주의 정통성 및 선호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2년    2005년   2010년   2014년   (평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민주주의 정통성 
(1) 민주주의가 항상 더 낫다.          64.6      50.6      55.0      46.6    (54.2)
(2) 상황에 따라 권위주의가 더 낫다.   18.9      17.2      21.8      27.4    (21.3)
* 민주주의 선호도
(1)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20.3      20.3      22.8      21.0    (21.1)
(2)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           77.2      69.7      73.6      75.9    (74.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1-4차 조사자료.

<표5>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 치 제 도        2002년       2005년      2010년      2014년     (평 균)

9) 1986년 2월 필리핀의 피플파워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군중들의 “비민주적” 방법에 의한 마르꼬스 독재권력
의 붕괴였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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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 통 령           자료없음       38.1         33.0         54.5      (41.9) (11) 
    T    V              64.8         71.5         75.5         75.6      (71.9) (1)
    공 무 원             58.4         51.6         54.2         52.8      (54.3)
    지 방 정 부          56.1         56.9         58.7         61.8      (58.4) (3)
    신   문              54.2         63.7         65.5         63.3      (61.7) (2)
    군   부              53.9         51.5         57.4         64.0      (56.7)
    시 민 단 체(NGO)    52.5         55.9         59.9         53.5      (55.5)
    사 법 부             49.8         43.8         43.1         40.6      (44.3)
    중 앙 정 부          48.6         39.1         43.7         41.9      (43.3)
    선거관리위원회       47.2         36.5         53.4         54.2      (47.8)
    경   찰              46.1         49.0         54.3         55.8      (51.3)
    의   회              44.0         38.7         43.1         38.4      (41.1) (12)
    정   당              34.0         31.4         34.9         31.9      (33.1) (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1-4차 조사자료.

<표 6>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지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2년    2005년    2010년    2014년    (평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강력한 지도자의 결정권       29.8      38.5       34.7       32.9      (34.0)
(2) 일당체제 선호                30.4      33.1       32.4       29.5      (31.4)
(3) 군부통치 용인                36.0      24.4       24.2       28.3      (28.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1-4차 조사자료. 

 3. 태국과 필리핀의 비교분석

  태국과 필리핀의 정치변동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국가 모두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있었던 사실을 제외하고는 개인 및 소수의 권리보장과 군
부에 대한 민간인 우위 원칙에서는 가설 1이 제시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 2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정부의 통제, 총리나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는 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통치행태 등이 두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두 국가 모두 가설 2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권위주의체제로의 이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민주주의 관련 인식에 대한 가설 3과 관련하여 두 국가 대중들은 공통적으
로 민주주의 정통성 및 선호도에서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미약하였고10), 민주적 제도
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제인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강력한 지도자, 일당체제, 군부통치 등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평균적 지지비율이 태국 25% 이상, 
필리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

10) 특히 민주주의 대 경제발전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태국 평균은 21.3%(민주주의):48.3%(경제발전)인데 비
해 필리핀은 21.1%:74.1%로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3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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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태도가 두 국가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설 3의 내용을 적용하면 두 국가 모
두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태국과 필리핀 사례에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 가설 1과 가
설 3을 적용하면 자유민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은 두 국가 모두 매우 낮았다. 반면 가설 2를 
적용하면 두 국가 모두 권위주의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은 높았다. 따라서 세 가설을 통하여 태국과 
필리핀의 정치변동이 자유민주주의체제보다는 권위주의체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론에 도
달하게 된다. 실제로 태국은 2014년 이후 군부권위주의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이행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엘리트 민주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두테르테 집권 이후 권위주의적 특성이 강
화되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국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은 민주화 이
행 낙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들로 평가
된다. 이는 세 가설들을 태국과 필리핀에 적용해 본 결과에서도 이미 판별이 되었다. 
  태국과 필리핀의 정치변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주목할 현상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
력의 집중 및 개인화 현상이다. 태국의 경우 국왕이나 탁씬의 권력은 제도적이기 보다는 개인에게 
집중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도 정치권력의 집중 현상은 지속되었다. 마르꼬스에게 집중되
었던 권력은 이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 엘리트 세력들에게 집중되었다. 둘째는 법적, 제도
적 절차에서는 민주적인 형태를 갖추었지만 실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지도자의 통치행태와 대중들
의 인식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님으로 인해 민주적 제도와 권위주의적 실행 사이에 부조화
와 갈등의 문제들이 나타났다. 태국에서는 외형적으로 민주화 이행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여겨
졌던 과정에 탁씬의 포퓰리즘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통치행태가 공공연히 행해졌으며, 이어진 군부 
쿠데타로 또 다시 군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필리핀에서는 선거결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엘리트 중심의 정치
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대중들의 누적된 불만이 두테르테의 당선을 가져왔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초법적인 권위주의적 통치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상황은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이 갖는 함의는 기존 민주
화 이행론의 주장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다. 경쟁적 정단간의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최소 
조건만으로 민주화 이행을 속단한 문제점은 두 국가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체제 변동
은 민주적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구성원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본 연구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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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야당 해산과 2018년 총선

정연식(창원대학교)

1. 서론

캄보디아의 최대 야당이자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arty, 이하 인민당)의 
유일한 경쟁 정당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이하 구국당)이 
2017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 29일 총선이 실시되었다. 
구국당 없이 치러진 선거는 예상대로 인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일한 
경쟁 정당이었던 구국당이 배제됨으로써 이번 총선은 경쟁 없는 선거가 되었고, 따라서 공정성이 원
천적으로 훼손된 의사 선거였다. 이번 총선이 캄보디아의 정치체제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된 것인가? 선거의 공정성을 포함해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들이 
복원될 가능성은 있는가? 지난 1년여 간 캄보디아구국당 강제 해산 과정과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이 질문들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캄보디아구국당 해산

구국당 해산 과정의 시발점은 2017년 2월의 정당법 개정이다. 개정 정당법의 핵심은 “‘중
대한 범죄’를 행한 자는 정당의 당직을 맡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정당은 해산한다”는 조항이다. 
‘중대한 범죄’라는 추상적 범주에는 ‘국가의 통일을 저해하는 행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 등 여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조
악한 법조문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구국당의 삼랭시(Sam Rainsy) 대표
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했다. 구국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해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
기 위해 큰 저항 없이 새 정당법을 수용했다. 망명중인 삼랭시는 당 해산을 피하기 위해 당 대표직
을 사임했고, 구국당은 켐소카(Kem Sokha) 부대표를 대표로 선출했다. 구국당은 새 정당법의 목적
이 삼랭시 제거에 있고 궁극적으로 구국당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선거는 총선의 전초전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2013년 총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민당에 대한 지지가 약간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구국
당과 함께 유권자를 양분하고 있는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돌이켜볼 때 인민당은 지방선거 결
과에 자극되어 구국당 해체를 계속 추진해나간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의 문턱까지 갔던 2013년 
총선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이다. 지방선거 직후 정당법은 다시 한 번 개정된
다. 재개정된 정당법은 ‘중대한 범죄’를 일반 범죄로 변경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언제
든지 구국당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완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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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총선과 2017년 지선 득표율

연도 캄보디아인민당 캄보디아구국당

2013 총선 48.83% 44.46%

2017 지선 50.76% 43.83%

9월 껨소카 대표가 미국과 공모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전격 체포되었고 반역
죄로 기소되었다. 당 대표가 일반 범죄도 아닌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자 대법원은 껨소카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 신속히 새 정당법에 의거해 11월에 구국당 해산을 선고했다. 이어서 구국당 
소속 정치인 118명에 대해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동시에 구국당 의원들이 체포될 것이라는 소문
이 퍼지면서 소속 의원 55명 가운데 30여 명이 급히 국외로 빠져나갔다. 결국 구국당은 법적으로 
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와해되고 말았다. 인민당 정부는 이처럼 구국당 인사들의 활
동을 봉쇄하여 재창당의 가능성마저 제거함으로써 구국당 해산의 궁극적 목표가 2018년 총선 승리
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선관위는 구국당 해산 선고 직전 서둘러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구국당 몫의 하원 의석 
55석을 재분배했다. 2013년 총선 득표율에 따라 훈신뻣(FUNCINPEC)에 41석, 캄보디아민족당에 2
석, 크메르경제개발당에 1석, 배분을 거부한 두 정당 몫의 11석은 인민당에 배정하였다. 얼떨결에 
41석을 얻은 훈신뻣의 2013년 총선 득표율은 3.66%에 불과하다. 2018년 총선에서 지방의회 의석은 
구국당이 획득한 5,007석 중 95%에 해당하는 4,548석이 인민당에게 이양되었고 나머지는 군소 정
당들이 차지했다. 인민당의 지방의회 독점은 총선에서 인민당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
다.  

구국당 해산과 와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구국당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도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구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해 장
기간 진행되어온 감시와 탄압이 일상적 공포로 체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인민당은 야당 정치인들을 포함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고발하거나 구속기소하는 방식으로 언론과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제하였다. 이에 
굴복하지 않는 소수의 인사들은 물리적 위해까지 감당해야 했다. 예컨대 훈센 총리와 인민당 정부에 
대한 거친 비판으로 주목받던 정치평론가 껨레이(Kem Rey)는 백주에 피살되었고, 또 다른 정치평론
가 낌속(Kim Sok)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20여 명의 
시민사회운동가와 언론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다. 비판적 영문 일간지 캄보디아데일리(Cambodia 
Daily)는 그동안 일반적 관행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소득세 6백만 달러 추징에 자진 폐
간하였고,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는 훈센 총리와 친분이 있는 말레이시아 자본에 매각된 
후 편집국장을 해고했다. 또한 인민당 정부는 VOA(Voice of America) 방송을 폐쇄하고 외국인 직
원을 강제 추방하는 한편 내국인 직원을 구속했고, VOA와 RFA(Radio Free Asia) 방송을 송출한 
라디오 방송국 19개를 강제 폐쇄했다. NGO법은 모든 활동 내역과 기부자 명단을 포함한 재정 보고
를 의무화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인민당 정부는 효율적인 선
거감시를 위해 40개 NGO가 결성한 연합선거감시기구를 해체시켰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시민사회 억압과 위축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야당과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방식의 형식적 합법성이다. 비록 도청이나 협박과 같은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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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에 가해지는 억압은 그 형식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 없
는 제도적 억압이다. 이는 물론 인민당 정부가 과반수를 장악한 국회에서 제정되는 반민주적 악법을 
근거로 하지만 형식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치’의 명분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
아내기가 어렵다. 이는 반민주적 정권이 장악한 민주주의 체제의 취약성이라는 이론적 문제점을 제
기한다. 둘째, 캄보디아구국당의 해산은 언론과 시민사회 탄압에 대한 구국당의 소극적 대응이 초래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국당 해산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방관했다. 구
국당은 선거 참여와 승리라는 목적에 매몰되어 시민사회 탄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인민당과
의 싸움을 회피함으로써 결국 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맺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구국당의 전
략적 판단 착오와 소극적 대응방식은 선거권위주의체제에서 선거가 갖는 기만적 속성과 의미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요구한다.

3. 7월 총선

7월 29일 총선이 실시되었다. 인민당을 포함해 20개 정당이 참여했지만 인민당의 일방적 
승리가 예상되면서 2018년 총선은 열기로 충만했던 2013년 총선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
행되었다. 실질적으로 유일한 경쟁자였던 구국당이 배제되었기에 이번 총선은 처음부터 ‘엉터리 선
거’라는 비판을 안고 시작했다. 손쉬운 승리를 얻는 대신 선거를 통해 인민당이 얻고자 하는 합법성
과 정통성이 애초에 훼손된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에 망명중인 삼랭시 전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선거 
거부로 인민당을 심판할 것을 주문하면서 선거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났다. 캄보디아구국운동
(Cambodian National Rescue Movement)으로 이름을 바꾼 구국당의 ‘깨끗한 손가락’ 캠페인은 
실질적으로 구국당을 선거에 참여시킴으로써 의미 없는 선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다. 즉 투표율로써 인민당과 구국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민당
은 구국당의 ‘깨끗한 손가락’ 캠페인을 맹비난하는 한편 선거 거부를 국가에 대한 반역과 등치하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결과는 인민당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구국운동의 선거 거부 호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82.89%를 기록했고 인민당은 76.78%를 얻어 하원 의석 125석 전체를 석권했다. (이하 선거 결과 
데이터는 캄보디아 선관위의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투표율은 2013년 총
선의 투표율 69.61%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투표율에 대해 구국운
동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거결과를 부정했지만 그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다. 설령 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요 선거감시기구들이 모두 선거감시를 거부함에 따라 확인할 방법도 없다. 또한 
82.89% 투표율은 역대 총선 투표율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2017년 지방
선거 투표율 90.37%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높은 투표율의 원인은 손가락 잉크에서 찾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 직후 1주일 이상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오른손 검지에 찍는데, 본디 다중 투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는 투표자를 한눈에 손쉽게 가려내는 장치가 되었
다. 따라서 투표 독려 대 투표 거부의 구도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손가락으
로 집중되었다. 인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투표를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깨끗한 손가락’ 캠페인은 완전한 패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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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과 무효표

연도 캄보디아인민당 캄보디아구국당

2013 총선
득표수 3,235,969 2,946,176

득표율 48.83% 44.46%

2017 지선
득표수 3,540,056 3,056,824

득표율 50.76% 43.83%

2018 총선
득표수 4,875,189 596,775 (무효표)

득표율 76.78% 8.59%

투표율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거의 60만 표에 달하는 
무효표다. 이전 선거에서 무효표가 평균적으로 10만 표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투표는 하되 
인민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수단으로 무효표를 던진 유권자가 최소 50만 명에 달한다는 뜻
이다. 또한 이들은 구국당 해산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도를 바꾸어보면 인민당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가진 유권자들의 수가 8% 남짓에 불과하다
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처음부터 구국운동이 무효표 전략을 택했다면 무효표 수가 더 많았을 가능
성이 없지는 않지만 선거결과를 볼 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여지도 크지 않다. 60만 표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지만 전체 투표수의 8.59%에 그치며, 이번 총선이 인민당을 징벌했다고 해석하기에 충분
한 정도는 아니다. 

무효표의 의미를 구국당 지지로 해석하면 무효표 8.59%는 2013년 총선과 2017년 지선에
서 구국당이 획득했던 44.46%와 43.83%의 2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인민당의 득표율은 
2013년 총선과 2017년 지선의 48.83%와 50.76%에서 76.78%로 크게 증가했다. 50% 내외의 견고
한 인민당 지지층을 상수로 잡으면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구국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가운데 백만 
명 이상이 인민당에 표를 준 것이다. 이들이 모두 적극적인 인민당 지지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할 수
는 없지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구국당이 빠진 선택지에서 이들은 
결국 인민당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구국당이 특정 정당을 대체 정당으로 지목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면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구국운동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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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은 더욱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약 백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마지못해 인민당을 선택했
다 하더라도 인민당의 입장에서는 큰 성과임이 틀림없다. 

4. 결론과 문제 제기

이번 총선은 인민당 정부에게 비록 형식적 합법성이라 하더라도 합법성을 부여하였고, 구국
당 해산을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캄보디아인민당은 선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모두 얻은 것
이다. 125석 전석 석권이라는 결과가 인민당 정부의 합법성에 흠집을 남겼지만 어차피 공정하지 못
한 선거였기에 몇 석 내어주는 결과였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분명한 것은 완벽한 일당지
배체제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을 통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붕괴’했다는 세
간의 평가는 타당하다. 하지만 시계열적 시각에서 이번 총선을 평가한다면 단절적 ‘붕괴’가 아니라 
연속적 ‘강화’가 적합하다. 엄밀히 말해 1993년 첫 총선 이후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정치체제가 민주
주의체제로 평가될 수 있었던 시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주의 제도는 도입되었지만 민주화는 되
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인민당 정부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건들을 훼손하면서 캄보디아의 민주
주의는 퇴행을 거듭했고, 형식적 선거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의 합법성을 획득해왔다는 점에서 캄보
디아의 정치체제는 선거권위주의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캄보디아구국당 강제 해산은 그나
마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오던 선거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선거의 기능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선거권
위주의체제 공고화를 완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캄보디아의 야당 해산과 2018년 총선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우선 
신생 민주주의의 취약성, 권위주의로의 회귀 현상과 더불어 민주주의 공고화 및 재민주화에 대한 논
의가 요구된다. 이에 더해 캄보디아와 같은 선거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논리적 구조 
속에 내재하는 민주주의의 합법적 자해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요구한다,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 의한 반민주적 입법과 그에 대한 저항의 방식 및 합법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 고전적 
난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 구성원의 다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반민주적 법
과 제도를 채택하는 모순은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가. 선거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저지
하거나 복원할 수 없을 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소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군
사독재정권이나 일당지배체제의 민주화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외피 속에 공고화된 선거권위주의체제
의 민주화는 그 성격이 상이하며, 따라서 분석과 실천에 있어서 상이한 접근이 요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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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지도자: 필리핀 두테르테 현상11)

김동엽(부산외대)

1. 머리말 - 필리핀 민주주의의 특성

민주주의는 개인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
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Shumpeter 1957, 269).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
의 정의는 헌팅턴(Huntington 1991)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한다. 보다 확대된 정의로서 
달(Dahl 1956)의 폴리아키(Polyarchy) 개념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와 더불어 조직 및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그리고 민의를 반영하는 통치체제”로 민주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유
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민주주
의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로서 공동체의 안전과 구성원의 행복이 실현되는 이
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
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도로서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그것을 운용되는 공동체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주기적인 선거가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제도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 더 나아가서는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모스카(Mosca 1939)는 
‘지배계급(The Ruling Class)’ 논리를 거론하며, 선거에서의 경쟁은 다름 아닌 조직되지 않은 민중
을 통제하는 조직된 소수의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고, 민중들의 역할은 이들 엘리트들에 의해 제시된 
선택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많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전통적 엘리트 가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필리핀의 정치적 현실에서는 설득력이 있다(McCoy 1994; Coronel et al. 2004; Simbulan 2005).

헌팅턴(Huntington 1991)은 민주주의의 세계사적 흐름을 세 차례의 물결(1928~1926, 
1943~1962, 1970~1980s)로 묘사했다. 그 중 세 번째 물결을 설명하면서 1986년 필리핀의 민주적 
전환을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 물결을 촉발시킨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했다. 이처럼 아시아 민주주
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필리핀의 정치를 연구하는 대다수 학자들은 필리핀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저강도 민주주의'(Gills and Rocamora 1992), ‘대지주 민주주
의’(Anderson 1988), ‘저급한 민주주의’(Case 1999), ‘선거 민주주의’(Diamond 2002) 등이 필리핀 
민주주의를 묘사하는 부정적 개념들이다. 

필리핀은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루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건인 절차적 정당성을 갖
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한된 전통적 엘리트들 간의 경쟁구도와 관권·금권선거 행태는 일반대중들
의 의미 있는 참여를 제한하고 선택을 왜곡한다(김동엽 2008; Coronel et al. 2004a). 승자독식의 
소선거구/다수제 선출방식과 고비용의 선거방식에 따른 경제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대부분이 전통적
으로 지역에서 정치경제적 기반을 닦아온 정치가문 출신들 이외에는 경쟁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 전

11) 본 글은 2018년 8월 24-25일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문으로서 아이디어 수준의 미완성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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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으로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하원의석의 80%를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에서
도 대부분 전통적인 정치가문들 간의 타협과 경쟁이 주를 이룬다(Coronel et al. 2004b; Gutierrez 
1992). 이처럼 제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후원-수혜관계’(Lande 1964), ‘보시즘’(Sidel 1999), ‘가
문정치’(McCoy 1994)와 같은 제도보다는 인물과 관계를 중시하는 필리핀의 전통적 정치문화는 여
전히 필리핀 선거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식민지 체제 하에서부터 시작된 오랜 민주주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국민들 대다
수는 실질적 의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서 멀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의 계층구조가 1~2%의 상류층(AB), 8~9%의 중산층(C), 60%의 빈곤층(D), 그리고 
30%의 극빈층(E)이라는 지극히 불평등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필리핀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대중적 저항에 직면해 왔다. 1986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아키노(Cory Aquino) 정권 하에서는 지속적인 군부 쿠데타에 시달렸으며, 2001년에는 
에스트라다(Joseph Estrada) 대통령이 군중 시위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공산반군의 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종교·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
별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무슬림반군의 활동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권에 의한 초법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 의혹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국제인권 단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모든 정치체제는 그 방법은 다를 지라도 공동체의 안보와 구성원의 안전과 복리를 추구한다. 특히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러한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코자 하는 정치
체제이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제도를 확립한 서
구의 국가들과는 달리 많은 비서구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문화적 토대 위에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비록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건은 갖추었지만, 그 내용과 결과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다수 구성원들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곧 대안으로서 비민주적인 방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경
우가 권위주의 지도자의 부상이다. 편의상 ‘강한 지도자’(strong leader)로 대변되는 ‘권위주의 지도
자’는 민주적 지도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 체제 운영원
리를 따르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카리스마적 권위를 통해 통치하는 성향의 지도자르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에서는 필리핀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이 강한 지도자(strong leader)를 희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한 지도자인가?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민주주의 
공고화)에서 권위주의 지도자의 부상은 걸림돌인가 필요악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2.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지도자

1) 권위주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제도

오랜 마르코스 독재체제를 국민혁명(People Power I)을 통해 종식시키고, 1987년에 제정된 필리
핀 민주주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나 사법부의 권한보다 상위에 두고 있다. 전 세계 대
통령제 국가들을 비교분석한 슈가르트와 케리(Shugart and Carey 1992: 148-66)의 연구에도 필리
핀 대통령의 권력은 대단히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필리핀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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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전부 혹은 일부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Art. VI, Sec. 27). 비록 의회가 상원과 
하원 재적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이를 번복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부분 
거부권은 의회의 의견을 분리하여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회에 대한 대통령 권력의 절대적 
우위를 보장한다. 대통령의 또 다른 권한으로는 정부 관료에 대한 방대한 수의 임명과 면직에 대한 
권한과 예산에 관련된 권한이다. 특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회는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예산규모를 증액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심에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있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수단이 되어 왔다.

한편 정치과정에서 필리핀 정당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부와 유권자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후보자와 유권자를 매
개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Sartori 1976, 25; Lawson 1980, 1045). 립셋(Lipset 1960)은 정당을 기
본적으로 상·중·하로 구분되는 계층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평등을 추구
하며 변화를 내세우는 좌파정당을 지지하고, 변화를 바라지 않는 고소득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이론은 사회적 분열구조가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이를 대표
하는 정당들의 성향이 명확할 때 적용될 수 있다. 기어츠(Geertz 1963, 109-113)에 따르면, “전통
적인 집단의식은 근대에도 대단히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들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이해에 근거한 
경쟁적 분화를 발전시키는데 강력한 장애가 된다”고 했다. 필리핀의 정당체제는 립셋의 논리보다는 
기어츠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필리핀의 정당체제는 이념에 근거한 결사체라
기보다는 지역기반, 인물중심의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를 띠고 있다. 많은 경우 후보자들이 정당을 
통해 이념이나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접근하여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치적 구도나 유력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선거에 활용하고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정당체제와 선거행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나 혹은 현직 대통령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는 이유가 된다. 

2) 권위주의 지도자를 배양하는 정치문화

박승우(2005)는 필리핀 정치문화를 가산제(家産制, Patrimonialism)와 특수주의(Particularism)로 
설명한다. 필리핀에서는 전통적으로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철저하지 못하다. 이러한 필리핀 문
화는 바로 필리핀의 국가와 정치체제에 ‘가산제’적 성격이 만연하도록 만들었다. ‘가산제’란 공적 자
산을 자신의 개인이나 가문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사로이 취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한편, ‘특
수주의’란 공인(公人)이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가 전체와 공공의 이익, 즉 보편이익
(universal interest)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particular interest), 즉 사익
(私益)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 필리핀의 이러한 ‘가산제’ 및 ‘특수주의’적 정치문화는 공인들로 
하여금 공적 기구와 그 운용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서 오늘
날 필리핀 정치인이나 국가 지도자의 부정부패(corruption)와 정실주의(favoritism), 그리고 연고주
의(cronyism)와 족벌정치(nepotism)의 문제가 발생한다.

필리핀 정치문화의 또 다른 측면은 온정주의(Paternalism)와 후견정치(Patronage Politics)를 들 
수 있다. 필리핀의 사회구조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친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신을 둘러싸고 동심원적으로 가족과 친족의 유대 네트워크가 형성, 확대되며, 이 때 가족의 범위는 
부계가족뿐만 아니라 모계가족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포함된다. 또한, 가족·친족의 범위에는 혈
연적 공동체집단으로서의 가족·친족뿐만 아니라 종교적 대자(代子)ㆍ대부(代父)관계로 맺어지는 ‘유
사(類似)가족’ 관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각 지방의 유력자나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과 유사가족관계로 
맺어지는 일이 많다. 이때 전자는 후자의 후견인(patron)이 되는 것이다. 

- 29 -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바탕에는 필리핀 사람들의 가치관 중 ‘우땅나루옵’(utang na loob, 마음속
의 빚)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믿음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세를 지고도 이를 갚지 못하는 것은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명예스런 일로 치
부된다. 위에서 말한 후견인과 그 수혜자 사이에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신세를 지는 관계, 즉 후
원-후혜관계(patron-client relations)가 형성되는데, 수혜자는 후견인에 대해 마음속 깊이 우땅
(utang, 빚)을 느끼고 이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한다. 반면에 후견인은 수혜자와 그 가족집단에 대해 
사회적·정치적인 보호막이 되어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러한 온정주의(paternalism)는 필리핀의 정치, 특히 지방의 선거정치에서 수혜자가 자신의 후견인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거나 선거 캠페인에 적극 가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물론 수혜자와 그 가족·
친족들은 선거에서 자신들의 후견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마련이다.

3.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상과 정책 추진 성향

1)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상 배경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상은 필리핀 정치의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필리핀 
국민들은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투표를 통해 드러낸 것이
다. 비록 이전 행정부 하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했지만,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둘째로 필리핀 국민들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에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이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즉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뽑는 민주적 절차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목적을 위
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는 민주
주의 체제의 중요한 가치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희생시키더라도 당면한 문제인 ‘마약 퇴치’라는 목
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 그가 표방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이념
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들 수 있다. 그동안 필리핀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경쟁의 심화와 상대적 불평등의 확대를 가져와 일반 대중들의 삶을 더욱 힘들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는 비단 필리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넒은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낳은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이
념과 보호주의로 대변되는 민족주의 정책이 부상한 것이다(정법모·김동엽 2017, 277-278).

2) 두테르테 대통령의 주요 정책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인 ‘마약과의 전쟁’은 2016년 6월 말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2017년 말까지 최소 12,000명의 인명이 이와 관련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12) 국내외의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민
감하게 반응하며 스스로를 정당화 하고 있다. 즉 필리핀의 마약 문제는 ‘인권의 문제’(human 
rights)를 넘어 ‘생명의 문제’(human lives)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을 

12) 필리핀 경찰에 따르면, 2018년 1월 17일 현재 총 81,919차례의 마약관련 작전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총 
119,361명이 채포되고, 채포 과정에서 총 3,987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필리핀 경찰의 마약관련 작전
과 관계없이도 마약에 관련된 사망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집계에 많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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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필리핀 국민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
협하는 핵심적인 사회악으로 본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외국의 지도자나 단체
가 인권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용남하지 않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과 더불어 국가기관 전반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마약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
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수를 권하기도 한다. 자신의 행정부에서 부패한 공직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언에 따라 부패 협의가 드러난 공직자는 즉시 해임하고 있으며, 자수를 거부하는 지방 
관료가 체포 과정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부패한 공직사회를 바로잡는다는 명
분을 내세웠지만 두테르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반발
을 낳기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7년 마라위시를 점거한 테러범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중무장한 군인과 로
켓 및 항공기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폭격과 함께 진압 작전을 전개하였다. 5개월 이상 지속된 점거사
태를 통해 1,000여명이 사망하였고 40만 명의 이재민을 낳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민다나오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이 계엄령을 의회 동의를 거쳐 2018년 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두테르
테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완료하지 못했던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에 관한 법률(BBL)의 의회 통과
를 이루어냄으로써 민다나오 무슬림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집권 
초기부터 공산 반군과의 평화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십 년에 걸친 무장 투쟁의 종식을 기대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충돌로 인하여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 있다. 일정한 냉각기간을 거친 
후 공산반군과의 평화협상도 곧 속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치 분야 역점사업으로는 연방제로의 헌법 개정 사업이다. 두테르테 대
통령은 최초의 민다나오 출신 대통령으로서 지역 간 발전격차와 문화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연방제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과거 정권 하에서 추진되었던 헌법 개정 논의가 대
부분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바 있
다. 최근 헌법개정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60%의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상원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하원을 
중심으로 여전히 연방제로의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방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
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경제 분야 역점사업으로는 전국에 걸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BBB(Build, 
Build, Buil)사업이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막대
한 원조와 차관을 유치하였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소득세 등 
각종 세제를 개편하는 정책(TRAIN, 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을 추진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교육과 보건, 그리고 인프라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와 같
은 두테르테 정부의 경제정책은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과 페소화 평가절하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God is stupid”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필리핀 정치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톨릭 세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간접적인 방
법으로 사과하고 카톨릭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두테르테 대통령
이 필리핀에서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 세력과의 마찰도 괘념치 않을 정도로 거침없는 강력
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두테르테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통하는 데에는 여전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여론과 정치권, 특히 하원의 압도적인 지지, 그리고 군부와 경찰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6~7%대로 유지되고 있는 높은 경제성장률, 범죄와 테러
로부터 필리핀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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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주의와 두테르테 대통령 
 
1)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이 결코 “독재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한바 있으며, 군인들 앞에서 행한 연
설에서는 “만약 내가 주어진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라도 넘긴다면 나를 암살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서 한편으로는 “나는 독재자이다 왜냐하면 내가 독재자가 아니면 필리핀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필리핀이 처해 있는 상황이 독재적인 통치를 행하지 않고서
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의 필리핀 국민들은 전통적 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제
도적 약점으로 인하여 진보적 변화의 가능성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전통적 
엘리트들의 저항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여 두테르테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서 21년 간 
재직한 다바오 시의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주류세력을 포섭 혹은 견제하며, 성역
으로 간주되던 가톨릭 세력과도 대립하는 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을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인권과 법치를 
부정하는 독재자로 간주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행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
형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여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또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경쟁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형식을 선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행적과 가족의 부정에 대한 비판과 조사에 대해 권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방어하고 있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 가문이나 부정과 부패로 인해 퇴임 후 사법
적 처벌을 받기도 했던 에스트라다 대통령과 아로요 대통령과도 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자 현 다바오시의 시장으로 있는 사라 두테르테의 물밑 작업을 통해 
아로요 전 대통령은 하원의장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은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따른 시각에서는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맺음말  

1) 필리핀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이 강한 지도자(strong leader)를 희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강한 지도자의 부상이 용이하다. 더불어 강한 지
도자에게 필리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필리핀이 오랜 식민지 역사와 독립 후 오늘날까지 유지되
고 있는 엘리트 지배체제와 불평등한 계층구조에 대한 진보적 변화일 것이다. 기존의 법과 제도가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조화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를 선망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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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도자인가?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구조적 변화를 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정권
들이 손대지 못했던 혹은 성취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마약과 공직자 부정
부패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방, 수도 마닐라 중심에서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 보라카이 임시 폐쇄와 
환경 미달 광산 폐쇄, 주요 무슬림 반군세력들을 모두 포괄하는 방사모로 기본법(BBL) 조인, 국민신
분증(national ID) 제도 도입, 사형제도의 부활(추진 중), 연방제로의 헌법개정 (추진 중), 공산 반군
과의 평화 협상(추진 중)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시되는 민주적 혹은 헌법적 가치들
의 희생에 대한 부작용으로 향후 독재 체제의 등장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가
능하다.          

3)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민주주의 공고화)에서 권위주의 지도자의 
부상은 걸림돌인가 필요악인가?
-필리핀 사례에 비추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권위주의 지도자의 역할은 필요악으로 보인다. 형식
적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지속되는 견고한 소수 엘리트 지배체제는 이들에 의해 작동하는 허약한 
제도로서는 변화의 가능성을 찾기 힘들다. 특히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확대되는 불평등 
구조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이상
을 가진 권위주의적 지도자는 필리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필요악으로 볼 수 있다.

[인용표기 및 참고문헌]
* 본 글은 미완성 글로서 제세한 인용표기와 참고문헌은 향후 보완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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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총선과 정국전망

김홍구(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태국은 2014년 5월 쿠데타 이후 아직도 군사통치 하에 놓여있으며, 2017년 만들어진 새 헌법은 군사통
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군사통치의 장기화와 정치개입의 제도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년차 보고
서에서 2014년 쿠데타 후 태국 상황을 “자유 없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태국의 전반적인　프리덤 
스코어는 100점 만점 중 31점이다. 특히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점수가 낮았고, 새 헌법이 친군부적이며 
정당정치를 약화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NCPO: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와 국가입법회의(NLA)의 정당성 부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민간통치 로드맵의 
지연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의 금지, 언론탄압, 부정부패, 연고주의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은 앞으로 다가올 총선이다. 2018년　11월 치르겠다고　약속한　총선은　2019
년 2월까지로 다시 연기되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지가 않다. 이 글에서는 쿠데타 후 지금까지　태국의 전
반적인 정세를 살펴보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총선정국을 예측해보려고 한다.

  군사정권과 새 왕권관계

2014년 5월 22일 쿠데타 후 나타나는 중요한 정치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군부와 왕권간의 호혜적 
공생관계였다. 왕권은 정당성 없는 군사정권에 대해 지지하는 대신에 취약한 왕권을 보호받는다는 의
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와치라롱껀 (Maha Vajiralongkorn)국왕은 독자적인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처음부터 호혜적 공생관계 속에서도 독자적인 권력 강화의 조짐은 있어왔다. 

  와치라롱껀 국왕은 즉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정국 장악력을 발휘했다. 그 대부분은 군부의 
지지를 받는 것이었지만 독자세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의 서거 직후, 선왕을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즉위시기를 미루어둠으로써 군부를 애
타게 했던 것이 첫 번째 사례이다. ２０１６년 12월 즉위한 와치라롱껀 국왕은 이어 2017년 1월에
는 새 헌법의 일부 조항(섭정자 임명건)에 대한 수정을 이례적으로 요구했다. 

　2017년 1월 NLA는 국왕이 불교계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8년 7
월에는 승가 원로회의 의원 선출권도 국왕에게 돌려주었다. 무엇보다 새 국왕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
든 것은 2017년 ８월 NLA가 왕실재산관리국(Crown Property Bureau)을 국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이래 2018년 7월에는 최소 33조원에 달하는 왕실 재산의 승계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또 NLA는 왕실재산관리국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왕실관련기
구들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왕실로 바꾸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와치라롱껀 국왕은　선대왕때　큰　영향력을　가졌던　왕실의　관료들을　숙청하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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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의　지휘를　받았던　왕실　수비부대들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다양
한 사례들은 군부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군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임을　과시하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얼마 전 국왕은 선왕인 푸미폰 국왕 시절 추진되었던 왕실개발계획(Royal 
Development Projects)의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챙겨보겠다
는 의미이다.

국왕은 독자적인 왕권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도덕적 권위보다는 공포통치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설이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이 불거
지고 있으나 입증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왕실모독죄 혐의로 피신해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왕실주변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 같다. 

 알려진 바와 같이 푸미폰 전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는 군부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왕권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와치라롱껀 국왕이 지금은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독자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반대세력의 움직임 

　　왕권과 결탁한 군사정권의 권력 강화와 반대로 정치집회가 금지된 상태임에도 수도 방콕에서는 
총선 일정 지연에 항의하는 이례적인 시민 집회가 열리고, 시민운동가와 학자들은 대규모 연대조직
을 결성해 시민행진을 진행하며 군부를 성토하고 있다. 시위대는 군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군정 최고기구인 NCPO 해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탐마쌋대학교 
방콕 캠퍼스에서 반군부 집회를 개최했던 학생과 시민단체 회원 등은 육군사령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주요 정당들은 게엄령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전면해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으로 쁘라윗 부총리는 금년 ６월 경에는 금지조치가 해제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
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의 활동이 비등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던　 탁씬(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와 잉락(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는 정당들의 정치활동 재개와 총선이 가까워 짐에 따라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금년 ２월 중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를 잇달아 방문 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정치
적 발언도 하고 있다. 탁씬은 앞으로 치러질 총선에서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이 하원의석 수 220－230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전에 탁씬 전 총리는 
재임시 은행(끄룽타이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출 특혜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
이다. 또 태국 정부는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해 영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본국 송환을 요청했다. 

군사정부는　2014년 쿠데타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해서 정치적 반대세력
을 탄압하고 있다. 쿠데타 이전인 2013년 왕실모독죄 기소사건의 수는 57건 이었는데 이후 크게　증가 해
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각 99건, 116건, 101건이다. 2017년 4월 유명한 사회비평가인 쑬락 씨와
락（Sulak Sivaraksa)도 기소 당했는데, 그는 16세기 아윳타야왕국의 나레쑤원　왕이 버마와 벌인 코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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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전투는 (실화가 아닌）신화라고 언급했다가 기소 당했다. 가장 최근에는 신당（Future Forward 
Party） 창당을 준비 중이던 공동대표의 한 명인 삐야붓 쌩까녹꾼 (Piyabutr Saengkanokkul) 발언이 
문제가 되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형법 112조 왕실모독죄 조항을 폐지 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
다. 신당은 억만장자인 타나턴 쯩룽르엉낏（Thanathorn Juangroongruangkit） 이 창당한 진보 성
향 정당으로 참신한 이미지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역시 군주제에 비판적인 기사
를 실은 지역 언론을 후원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상태이다.

쿠데타 후 4년간 총선 4번 연기 

현재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총선일정이다. 군정이 4년을 훌쩍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총선시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쁘라윳 짠오차 (Prayut Chan-o-cha)총리는 
2018년 11월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2018년 1월 국가입법회의가 하원의원 선거법의 
시행일을 90일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내 총선 실시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2019년 2월 
개최설이 유력했다.  

사실상 쿠데타 후 2015년 치르겠다고 약속한 총선은 공식적으로 4차례나 연기된 셈이다. 하지만 쁘
라윳 총리는 얼마 전 또다시 내년 5월로 총선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왕에게 제출한 상하
원 선거법이 승인을 받고 발효되면 법적으로는 빠르면 내년 2월에 개최될 수 있지만 늦으면 5월까
지도 늦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래 총선연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발생했다. 국왕의 대관식 개최소식이다. 
쁘라윳 총리는 총선에 앞서서 대관식이 열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대관식이 총선일정
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의 의미는 대관식이 열린 후에야 총선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푸미폰 국왕이 2016년 10월 13일 사망한 후 한 달 반이 지난해 12월 1일 와치
라롱껀이 즉위했으나　그해 말로 예정된 대관식은 아직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대관식의 개최시
기는 아마도 새로운 왕권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일 것이다. 

총선을 연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의외의 변수는 푸미폰 전 국왕의 부인이며 현 국왕의 생모인 씨
리낏왕비(Sirikit Kitiyakara)의 건강문제일 수 도 있다. 1932년생인 왕비는 2012년 후 심각한 뇌혈
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식석상에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 생일에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대중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군부 장기집권과 정국전망

군부는 앞으로 총선에 쁘라윳 총리를 내세워 장기집권을 획책하려 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도 차기 총리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은 쁘라윳 총리이다. 현재 그가 어떤 방법으로 총
리가 될 것인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외 총리가 되는 것이다. 500명의 하원에서 정당 
추천 총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하 양원에서 원외인사를 총리로 선출할 수 있는 데 250
명의 상원의원(군부임명)과 하원의원 125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상하 양원의　과반수인 375표) 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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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될 수 있다. 둘째는 처음부터 특정 정당의 총리 후보가 돼 하원에서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아 총리
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총리 후보를 내는 정당은 최소한 25석의 하원 의석을 확보해야한다.  

 총리선출과 관련된 현 추세는 군부가 초기에 선호했던 원외총리에서 정당추천총리로 기울어져 있다. 사
실상 원외총리 임명은 심각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 1991년 찻차이 춘화완(Chatichai 
Choonhavan ) 총리의 문민정권에 대한 쿠데타가 발생하고 치러진 1992년 총선 후 쿠데타를 주도한 육
군사령관 쑤찐다 크라쁘라윤(Suchinda Kraprayoon)이 원외 임명총리가 되자 이른바 5월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쑤찐다는 총리의 직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다. 쁘라윳의 경우도 닮은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로 쁘라윳은 원외총리보다는 정당추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유리한 정치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원외 총리 추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다고 볼 수 는 없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쁘라윳 총리와 측근들은 수차례 여러 정당과 파벌 지도자들의 포섭에 나섰다.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정부 요직에 임명해서 우호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군부는 직접 신당인 팔랑 쁘라차랏 당（People's State Power Party) 창당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신당은 이른바 쌈밋(Sam Mit, Three Friends)그룹을 통해서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과 그 후신인 프어타이당 (Pheu Thai Party)의 거점인 동북부 지역의 국회의원과 탁씬을 지
지하는 원외 외곽단체인 레드셔츠 반독재 민주주의 연합전선(UDD）회원을 빼내와 조직을 와해시키
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쌈밋 그룹은 민주당 의원 빼돌리기에도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그룹은 과거 탁씬이 이끌던 타이락타이당의 창설멤버인 현 경제 부총리 쏨킷 짜뚜씨피탁
(Somkid Jatusripitak), 전직 장관 쏨싹 텝쑤틴(Somsak Thepsuthin)과 쑤리야 쯩룽르엉낏(Suriya 
Juengrungruangkit)이 주요　 인물이다. 하지만 이들 뒤에서 진짜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은 
2014년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의 맏형 격인 부총리 쁘라윗 웡쑤완(Prawit Wongsuwan)이다.  

뿐만 아니라 프어타이당과 함께 양대정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게 될 쑤텝 트억쑤반(Suthep 
Thaugsuban)이 지지하는 루엄팔랑쁘라차찻타이 당(Action Coalition for Thailand Party)도 창당
되었다. 쑤텝은 민주당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내기도 했으나 2013년 말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소
위 민주개혁위원회(PDRC)를 만들어서 임명총리제를 주장하고 쿠데타를 지지한 극우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당은 민주당의 아성인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쑤텝
은 남부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의 쑤랏타니(Surat Thani)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군사정권은 총선 후 프어타이당을 배제한 다당제 연립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탁씬은 쌈밋그룹의 동북부 의원 빼돌리기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프어타이당
이 220석 내지는 230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어타이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
고 제１당이 된 상태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는 군부 신당인 
팔랑 쁘라차랏 당과 쁘라윳 지지를 선언한 다수 군소정당간의 연정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프어타이당과 적대관계였던 민주당은 군사통치의 제도화(원외총리와 임명직 상원제도 등)에 반대하면
서 점차 군정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위에서 언급한 쑤텝의 루엄팔랑쁘라차찻타이 당의 도전
을 받게 되었으며, 쌈밋 그룹의 의원 빼돌리기에도 시달리고 있다. 얼마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프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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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과의 연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양당의 정치성향상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러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관심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이 군정과 거리
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탁씬을 축출한 2006년 쿠데타와 2014년 쿠데타를 지지한 전력으로 봐서 
총선 후 실제로 군부세력이 연립정부 합류를 요청할 경우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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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패널은 201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신흥지역연구사업
(NRF-2017S1A2A3055559)의 지원 하에 구성되었음



베트남 남부 빈즈엉(Binh Duong) 성의 산업화와 새로운 도전

           채수홍(서울대 인류학과)13)

1. 들어가는 말

빈즈엉 성은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 오랜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가장 ‘지방성 경쟁력 지수(PCI)’
가 뛰어난 도시로 평가받은 공업지역이다(Diep Thanh Tung 2014). 빈즈엉이 이처럼 경쟁력과 고
속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원동력은 2017년 현재 28개의 산업공단과 11개의 공업밀집지역에 ‘해외
직접투자(FDI)’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 국적의 의류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온 덕을 보았다.  

이 발표문은 먼저 베트남 남부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의 하나인 빈즈엉 성이 해외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약 20년 동안 상전벽해를 이루며 성장해 온 비결과 그 결과로서 발생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화를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빈즈엉 주민의 삶이 경
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처럼 빈즈엉
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다국적 기업, 
특히 한국기업이 현지의 변화에 맞추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성찰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은 크게 1) 빈즈엉과 같은 산업지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 베트남 
정치경제의 특징적인 변화를 소개하고, 2) 빈즈엉 지역 산업화 과정과 이에 연유한 지역 현안을 기
술하고, 3) 빈즈엉의 한인 기업의 특성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4) 이러한 현안
을 극복하면서 현지의 한인 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는데 필요한 단상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면서, 크게는 베트남, 작게는 빈즈엉과 같은 산업지대에 있는 한인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2. 최근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현안 
 

도이머이로 통칭되는 개혁개방정책이 1986년 실시된 이후 베트남은 현재까지는 경제의 비약적 성
장과 공산당 일당지배의 공고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베
트남의 외적 성장은 ‘아세안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이나 ‘포스트 차이나’ 등의 외부 평가기관의 수
식어에도 함축되어 있고(김문성·김윤구 2016), 도이머이 이전과 비교하여 1인 당 GNP가 30여 배가 
늘고 빈곤율도 20% 이하로 감소한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외형적 성장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추
동되고 있다. 첫째,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다(채수홍 2013 참조). 둘째, 외국인의 직접투자(FDI), 
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의 투자를 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셋째,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13) 이 발표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7S1A2A3055559)
이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신흥지역연구 사업단의 발간물인 ‘로컬인사이트’에 게재한 논문을 발췌, 편집,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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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편입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
다. 공산당이 강한 지도력을 행사하며  사유화를 강화하고 국제경제의 편입을 2020년까지 완성하려
고 다양한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DCSVN 2016: 98, 104). 

하지만 베트남의 시장경제로의 급속한 편입과 이를 위한 정책의 가속화는 빛이 클수록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간 불균형과 계층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
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이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편입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불안정
성은 대외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11년만 하여도 전체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치하는 비율이 54% 정도였다면 2016년을 지나면서 
70%를 넘어섰고 점차 그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Asian Development Bank 2016: 163). 

베트남 경제의 이러한 대외의존도는 베트남 산업구조의 조정과 맞물려 정치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향후 베트남 노동력의 노령화와 임금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인
하는 주요한 요인이 사라지면 베트남은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내수를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베
트남은 도로망의 확충, 주택건설, 소비촉진, 신용 확대를 통한 금융 부문의 육성 등을 꾀하고 있다
(박지은 2016:19).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신, ICT, 기술
개발센터 등의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외투기업의 기술이전 의지와 베트남인 고급인력의 부족으로 인
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이 이처럼 노동집약적 해외투자기업을 위주로 한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와 미래 산업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지 못함에 따라 인민의 불만과 저항
도 축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2014년이나 2016년에 대규모로 일어난 반(反) 중국운동이나 2016년 
포모사의 환경오염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처럼 직접 정부를 겨냥하지 않는 민족주의의 표출이나 
개별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VOA 뉴스 2014. 5. 15.; Wall Street Journal 2016. 6. 17.). 하지만 
이러한 시위도 내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외국자본이나 국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이지만 폭력적
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계 공장을 불태우거나 정부가 통제하기 곤란할 
정도로 대규모의 폭력적인 시위가 전개되어 군과 경찰이 동원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다. 불과 얼마 전에 베트남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온라인에서 대대적인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진 것도 이처럼 베트남 인민의 불만이 축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에서 이처럼 노조를 통하지 않은 살쾡이 파업이 증가하고, 환경이나 대외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국가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에 대한 저항이 가시
화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베트남 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에 기인하고 있는 예상 가능한 현
상이다. 현재는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운 정치권력이 “불편하지만 무난하게”(채수홍·이한
우 2018:23) 공존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체화한 서구의 학계, 기관, 정책입안자
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장과 자유화의 확대에 의하여 이런 불안정성을 해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서는 의구심을 가져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3. 빈즈엉의 산업화 역사와 지역 현안          
   
빈즈엉은 호치민, 동나이, 붕따우(Bung Tau), 바리아(Ba-Ria) 등과 함께 남부의 핵심 산업지역의 

하나이다. 베트남 최대의 경제도시인 호치민에서 동남부 방향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빈즈엉
은 탄탄한 지반을 활용하여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인근 동나이 성이 산업화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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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길고 상대적으로 중공업이 많다면 이 지역은 의류, 봉제, 신발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이 
주를 이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 전체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와 ‘지방성 경쟁력지수(PCI)’가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이 입증하듯이 “모범적으로” 성장해 온 산
업지대이다. 실제로 빈즈엉은 2010-2015년 사이에만 평균 13%, 최근에도 국가성장률을 상회하는 
7-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빈즈엉 성은 베트남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룬 곳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사회인구학의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초만 해도 100여만 명 정도에 불
과했던 성 전체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다른 지역 출신의 유입으로 200만 명 이상으로 증
가하였다. 그 결과 절대다수의 산업노동자가 타 지역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양적 측면에서 보면 빈즈엉은 노동집약적 산업공단의 대규모 건설과 외국계 공장의 입주
로 약 20여 년 동안 지역의 경제총생산(PGDP)이 7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 생산이 10배 넘
게 증가했다(Socio-Economic News 2016. 1. 27.). 마지막으로, 빈즈엉의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측
면을 보면 2016년 현재 공업이 63%, 서비스 23.5%, 농업 4.3%로 농업과 소규모 전통 수공업 위주
의 성이 공업지대로 확연하게 탈바꿈했음을 알 수 있다. 

빈즈엉 성의 산업화의 과정은 베트남 경제성장의 기반을 축약해 놓은 듯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빈즈엉 성은 외국직접투자(FDI)를 유치하여 압축 성장을 실현했다. 대규모 공단
건설이 거의 완성되고 산업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2008년의 통계를 보면 동년에 유치한 838개
의 프로젝트 가운데 613개가 외국자본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4억 달러였다. 
이에 비해 국내자본은 외국인 투자의 3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채수홍 2016:552). 이 수치는 
2016년 말에 이르면 43개국의 2,550개의 프로젝트가 약 250억 달러의 자본을 투자하기에 이른다
(대한상공회의소 2016). 이처럼 빈즈엉 성은 베트남에서도 외국인 투자로 유지되는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이다.

둘째, 빈즈엉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 공장을 운영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섬유, 봉제, 전자, 가구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원청업체(vendor), 하청업체(subcontractor), 부자재 
업체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방대한 수의 산업공단에는 신발업체, 타이어, 제강, 제과업체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업체도 존재하지만 빈즈엉은 의류, 봉제, 가구 산업이 밀집해 있
는 곳으로서 성장했고 지금도 이런 산업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다수를 점하는 외국계 기업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본사가 있는 경우도 있
지만. 한국과 대만에서 이전해 온 노동집약적 공장이다. 이러한 기업의 특징은 몇 개의 대형 업체와 
이와 협력하는 중소규모의 업체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세계생산체계(global production 
system)’(Blim and Rothstein 1992)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
들 회사는 기술/정보 집약적 산업이나 대규모 중공업과 달리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임금을 최대한 낮
추고 노동의 활용을 최대한 늘리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즈엉은 베트남 내의 타 지역 이주노동력에 의존하여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근 동나이 성처럼 산업화의 역사가 길어 산업노동자가 대규모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
문에 초기에는 중부와 북부의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남부의 메콩 델타 유
역에서 노동자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빈즈엉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공식인구통계를 보면 2010
년에 150만 명이 장기거주허가를 가지고 있었으며 단기거주허가나 불법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50-6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채수홍 2016: 553). 이 가운데 약 60여 만 명이 산업노동자였
다. 최근의 자료도 크게 다르지 않아 약 200만 명의 인구가 빈즈엉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0여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이고(대한상공회의소 2016), 공장 수의 증가를 감안할 때 산업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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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전 보다 10-20만 명 정도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외국계 공장에서 일
하는 노동자의 최소한 80%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라는 점이다.

빈즈엉의 압축적 산업화의 역사와 특징은 현재 이 지역이 당면한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격차의 문제, 타 지역의 경쟁적 산업화로 
인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력수급의 불안정성 문제, 저임금의 유지를 위한 회사의 불가피한 노력과 
노동자의 축적되는 불만,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빈즈엉 성의 지역경쟁력의 하
락 등이 빈즈엉 지역의 산업화의 역사적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4. 빈즈엉 한국계 기업의 현황과 당면 과제

빈즈엉을 비롯한 한국계 기업이 현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노동집약적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의 관리와 노사관계의 정립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을 겪는다. 시기에 따라 부침은 있지만 미숙련 노동자의 공급은 아직 큰 어려움이 없지만 숙련노동
자의 부족과 잦은 이직도 문제이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경기의 하락과 미숙련 노동자의 노동시장
의 상황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
은 이 지역 한국계 공장에게 큰 골칫거리이다(채수홍 2013 참조). 

하지만 이러한 임금인상의 요구를 현지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
피한 측면도 있다. 빈즈엉 지역의 주요 노동력을 이루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냐쪼(nha cho)’라는 벌
집형태의 월세 방에 3-4명이 기거하며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필수
품이 다양해지고 비싸졌을 뿐 아니라, 양육비를 비롯한 제반 생활비가 상승하여 가구(家口)를 재생
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명목임금의 상승도 버거울 수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
서 보면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다(채수홍 2016:558).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한인기업의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에 동참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베트남의 노사 간의 쟁의절차는 사실상 파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의사표현
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제재도 두려움의 대상이어서, 결국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주동자가 드러나
지 않는 ‘살쾡이 파업(wildcat strike)’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채수홍 2013). 그 결과 당분간은 
한국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나 의사소통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불시에 일어나는 파업을 자주 
겪고 이를 ‘공장 내의 정치(The politics of production)’(Burawoy 1985)를 통해 풀어 가는데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빈즈엉에 있는 한국기업의 절대다수가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수출을 목표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세계생산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다. 의류산업은 특히 바이어, 원청업체, 하청업체, 부자재업체
로 위계화 되어 있고, 서로 공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체계 내에서 한국기업은 최근 정보의 발달과 경쟁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납품가를 최대한 낮추려는 
서구 바이어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를 의식하여 노동조건이나 환경 문제를 충족시
키려는 바이어의 압력으로 소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통과해야 오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윤은 최대한 적게 주면서 임금, 노동시간, 환경 시설을 국제기준에 맞게 하도록 요구하는 
바이어 때문에 빈즈엉의 노동집약적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과 어려움이 만만치 않게 된 것이다. 
이상적으로야 이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노동과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경영상태가 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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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노동집약적 기업은 노동자와 바이어의 요구에 직면하여 이중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
다. 

여기에 더하여, 빈즈엉 성도 베트남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차 환경문제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 4. 18.). 빈즈엉 성이 기존 공업단지
의 주요 산업의 성격 때문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의 투자허가를 망설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투자
허가를 줄 경우에도 환경시설과 관련한 요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외의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점차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되면서 빈즈엉처럼 노동집약적 산업이 밀집한 곳에 입지한 한국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지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적 산업을 선호하는 지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빈즈엉의 한국기업은 베트남 내부에서 최근 싹트기 시작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면서 이에 대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베트남은 적어도 ‘연성개혁(soft 
reform)’(Marr and Whites eds. 1988)이후 외투기업에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큰 정치적 불안정이 없다는 점이 외자유치의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
해왔다. 하지만 2014년 반(反)중국 시위가 비록 중국계 기업을 겨냥했지만 빈즈엉에서도 방화와 시
설 파괴와 같은 대규모 폭력사태로 발전했고, 환경문제, 사이버 통제, 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매개로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저항이 가시화되고 있다(채수홍·이한우 2018: 41-44).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 모순을 안고 있는 베트남이 언제까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6월에 일어난 경제특구
의 99년 임차권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목격하면서 필자는 이것이 노동자의 시위로 번지고 이
를 기화로 임금인상의 요구, 파업, 폭력적인 시설 파괴 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접한 적
이 있다. 이런 점에서 빈즈엉의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빈즈엉의 산업화 과정과 밀
접하게 연계된 특수한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베트남 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빈즈엉 한국기업을 위한 단상(斷想)

필자가 2018년 1월에 만난 빈즈엉 성의 고위간부들은 이 지역의 대내외 투자유치 환경이 최상이
며 이로 인하여 외자유치의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을 하였다. 실제로 빈즈엉 성은 초기진입비
용이나 정책의 중립성 등 소위 ‘지방성 경쟁력 지수(PCI)’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빈즈엉이 이전처럼 1위를 지켜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2016년의 PCI 지수에서 여전히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외자유치를 위한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수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빈즈엉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예견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빈즈엉 성의 산업적 특성, 사
회경제적 조건, 정치적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을 대상
으로 조사하는 ‘지방성 경쟁력 지수’가 아닌 행정관청과 관계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방성 거버넌
스와 공공행정 수행지수(PAPI)’에서 빈즈엉이 63개 성과 도시 가운데 꼴찌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투자기업에게는 아직도 빈즈엉 성이 매력적인 투자처인 만큼, 빈즈엉 성의 
주민에게는 성의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 불만이 심각할 만큼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Bao Binh 
Duong 2018. 1. 27.).

빈즈엉 성의 주민, 특히 이주민 노동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산업화의 역사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빈즈엉 성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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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경제발전은 낮은 임금, 환경에 대한 완화된 규제, 투자자에 유리한 여러 혜택을 통해 가능했
다. 하지만 이 지역의 외국기업, 특히 한국계 기업은 이런 환경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
으며, 지역과 상생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가고 있다.

빈즈엉 성의 한국계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업종을 바꾸거나 기존의 경영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천
이 인식의 전환이나 의지 못지않게 이들이 가진 산업구조 내의 위치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
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즈엉 성의 한국계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
여,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점진
적으로 적응해가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빈즈엉 성의 이주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임금
상승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업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메콩 지역
을 비롯하여 임금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인근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하지
만 이런 선택은 생산규모가 큰 기업이 공장을 신설할 때는 가능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으나 빈즈
엉의 대다수 중소규모 공장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큰 손실을 안길 위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임금의 상승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공장 내의 의사소통의 강화를 통한 정
치적 안정을 꾀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생산품 주문자와의 적극적인 협상과 공동대응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동종업계의 
경쟁을 부추기며 마진을 줄여가는 바이어에 대응하여 임금, 노동조건, 환경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
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공장을 놀리지 않기 위해 서로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경쟁적으
로 오더를 수주하는 방식은 단기적이고 비생산적인 대응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생산체계에서 
유사한 위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적인 기업의 운영은 향후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베트남 내부의 요구로 인하여 빠르게 개선
해갈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이를 단기적으로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는 이미 국내외의 지대한 관
심사가 된 이 문제를 피해나갈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 정부나 공단 관리회사 등에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공동으로 대응
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한국계 기업은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관계가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가 현지의 고용창출과 경제발
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점을 고마
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 하에 한국기업이 베트남 사회에 어떻게 보답해 갈 것인지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을 다하려 할 때 장기적인 위험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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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사색(四省四色): 베트남 지방성(省) 거버넌스 비교분석

김용균(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논문은 베트남 63개 지방성들의 거버넌스를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두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교분석한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선언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 실제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경제개혁의 속도와 양상은 경제 부문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시장지향 
제도를 도입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을 선도한 부문과 지역은 개혁 초기부터 보다 많은 경
제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었고, 이는 이들 초기 개혁 승자 부문과 집단이 다시 보다 과감한 경
제개혁을 추진하게끔 하였다. 그 결과 개혁개방이 진행될수록 베트남 내 계층 간 그리고 지역 간 소
득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편, 전면적인 경제체제 전
환 과정에서도 서구식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고 1당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
는 베트남 공산당은 새로운 기득권층이 등장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체제 정당성을 확
보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크게 지방분권화와 베트남 식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의 강화라는 두 방향의 정치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개혁의 
속도와 양상 역시, 경제개혁의 그것과의 연관성 속에서,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차원의 동시적 개혁 과정이 지방성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그 체계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지방성 정치 경제 거버넌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지방성 수준 거버넌스 데이터로 이 논문은 정치적 차원은 <지방성 거버넌스와 공공행정 수행지
수(Provincial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Index; 이하 PAPI)>를, 경
제적 차원은 <지방성 경쟁력지수(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PCI)>를 사용한다. 후자
가 성단위에서 시장지향 개혁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면, 전자는 성정부의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깨끗한지, 즉 정치개혁의 진전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두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면, 각 지방성의 거버넌스 수준을, PCI 지수를 X축, PAPI 지수를 Y축으로 
하는 2차원 공간 내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63개 지방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거버
넌스 수준에 따라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1사분면에 다낭(Da Nang)시와 동탑(Dong Thap)성
같이 두 거버넌스 수준이 모두 높은 지방성들이 위치하고, 반대로 3사분면에는 하쟝(Ha Giang)성과 
라이차우(Lai Chau)성처럼 두 지수 모두 낮은 지방성들이 자리한다. 정치개혁 수준은 높으나 시장
지향 개혁은 더딘 경우들이 2사분면을, 반대로 경제개혁은 앞서나갔으나 정치개혁은 뒤쳐진 경우들
이 4사분면을 차지한다. 하띤(Ha Tinh)성과 꽝찌(Quang Tri)성이 전자, 꽝닌(Quang Ninh)성과 빈
즈엉(Binh Duong)성이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성 거버넌스의 이러한 2차원 
분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PCI 지수는 베트남 전국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한 기업들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 단
위 경제 거버넌스 관련 10개 항목을 측정, 이를 종합해 지방성 정부들의 경쟁력(competitiveness)
을 수치화한 것으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 의해 2005년부터 매년 작성되고 있다. 여기서 성정
부의 경쟁력이란 “민간부문 발전에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경제 거버넌스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업의 활성화야말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경제개혁이 지향해야 하는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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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PCI 지수는 다음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기업 설립에 드는 비용; 2) 토지 

확보의 용이함과 기업 소유물의 재산권 보장; 3) 정부 정책의 투명성; 4) 관료의 부패; 5) 행정처리 
및 조사 절차의 신속함; 6) 일반 민간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정부의 차별적 정책; 7) 기업 민원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 8) 높은 수준의 기업 지원 서비스; 9) 노동자 직업
훈련 정책; 10)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사법절차. 이 10개의 항목들은 각각 해당 사항에 관한 
여러 개의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PCI 지수가 높다는 것은 성정부의 정책이 기업 
입장, 특히 일반 사기업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민
간부문 발전”이라는 경제개혁 목표를 앞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PCI 지수가 기업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되는 반면, PAPI 지수는 “시민들의 경험을 측정”한다는 
PAPI의 모토에서 드러나듯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경험하는 성정부의 
정치 행정적 측면의 거버넌스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PAPI 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으로부
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 베트남 과학기술조합연맹 산하 공동체지원개발연구센터(CECODES)
에 의해 2009년부터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다음 여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시민들의 
지방수준 정치 참여; 2) 투명성; 3) 수직적 책임성; 4) 부패의 통제; 5) 행정절차의 효율성; 6) 공공
서비스 공급. 이 각각의 항목은 3-4개의 하위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 항목들은 다시 여러 
개의 설문 문항들을 통해 조사 작성된다.

PAPI 지수는 1990년대 중반 베트남 정부가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행정효율을 획기
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시작한 공공행정개혁(Public Administration Reform; 이하 PAR) 프로그램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장지향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소위 “국가권력의 
상업화 현상,” 즉 당 간부나 정부 관료가 자신의 공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토지사용권 등 여러 이
권들을 거래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는 사태가 만연하게 되었다. PAR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국가권
력의 사유화 경향에 제동을 걸고 공공행정을 현대화하겠다는 베트남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
으나, 실행 초기 실제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에 2000년 베트남 정부는 제도 개혁과 조직 개편, 공공
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PAR 실행을 위한 10개년 마스터 프로그램을 마련, 2001년부터 10년 
간 이를 전국 정부조직에 걸쳐 실행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2차 10개년 PAR 마스터 프로그램이 실
시되고 있다. 전국 모든 지방성 정부의 거버넌스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PAPI 지수는 바로 이 PAR 
마스터 프로그램의 전국적 실행 성과를 성 수준에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어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PAPI 점수가 높은 성정부들은 이러한 정치 행정 개혁의 추진에 있어, 적어도 해당 시민들의 
눈에 비쳐지기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다.

PCI와 PAPI 지수로 이루어진 베트남 지방성 거버넌스의 2차원 분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
해 본 논문은 크게 세 그룹의 설명변수들을 제시한다. 첫째로, 설명력이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직접
투자 규모이다. 63개 지방성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2016년 현재 가동 중인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수의 로그 값)를 아주 낮음에서 아주 높음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누면, PCI 지수는 이와 대체로 비례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PAPI 지수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중간 수준일 때 가장 높고 
양극단에서 가장 낮은 비선형관계를 보인다. 결국,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주 낮은 지방성들은 두 지수
가 모두 낮아 3사분면에, 다소 낮은 성들은 PCI는 낮은 편이지만 PAPI는 높은 편이어서 2사분면에, 
다소 높은 성들은 두 지수 모두 높아 1사분면에, 그리고 아주 높은 성들은 PCI는 높지만 PAPI는 낮
은 편이어서 4사분면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패턴의 배경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개혁과 정치개혁과 맺는 관계의 미묘한 차이에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개혁은, 전자가 후자에 의해 촉진되고 후자를 다시 추동하는, 대체로 상

- 50 -



호 강화적인 관계에 있는 반면, 외국인직접투자와 정치개혁 간의 관계는, 처음에는 상호 강화적인 
측면을 보이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외자 유입이 정치개혁의 진전을 가로막는, 일종의 부분개혁 신
드롬(partial reform syndrome)적 특성을 보인다. 앞선 경제개혁과 뒤쳐진 정치개혁의 조합인 특
이한 4사분면의 존재는 여기에 속해있는 성들에 아주 높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어왔다
는 사실로 많은 부분 설명된다. 반대의 조합인 2사분면에 속하는 성들은 어느 정도 외국인직접투자
가 들어왔지만 그 유입량이 비교적 낮은 경우들에 해당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규모가 작은 편이어
서 PCI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PAPI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1988년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필두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베트남 정부는 관련 법령
을 정비하고, 투자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 부문을 점진적
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개혁의 초기 과정이 그러했듯, 1990년대 본격화된 경제 거버넌스 개혁 과
정 역시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화 발전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는 일부 지방성들의 선도적인 혁신에
서 시작되어 성공적이라고 판명된 정책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상당부분 아래서 위로의 상
향적 파급 과정이었다. 따라서 이들 경제개혁 선도 지방성들은, 호찌민시와 하노이라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두 산업 중심지로부터의 인접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더해, 기업 설립과 토지 확보의 용이
성, 규제와 조사의 신속함, 정보의 투명성, 각종 재정과 금융상의 혜택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제도
적 환경을 일찍 구축한 덕분에 초기부터 많은 수의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그
렇게 해서 진출한 외국인기업이 많은 지방성일수록 이들 외투기업들은 하나의 중요한 이익집단을 형
성해 이들의 목소리가 성 정부 경제 거버넌스 정책 형성에 반영되는 정책 피드백이 잘 작동하게 되
고, 그 결과 더욱 기업 친화적 제도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제개혁과 외국인직접투자 간의 상호 강화
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PAPI 지수가 반영하는 정치행정 거버넌스 개혁 역시 초반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다시 
이에 의해 추동되는 상호 강화적인 양상을 보인다. 외국인기업의 투자 지역 결정엔 좁은 의미의 경
제 거버넌스 뿐 아니라 투명성, 부패, 공공서비스 효율성 등 광의의 정치 행정적 거버넌스의 우수성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어느 정도 유입되고 나면 추가적인 투자의 유입
이 정치 거버넌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 외국인투자의 초기 유입이 
성 정부 거버넌스 개선을 가져온 정부의 제고된 재정 능력과 거버넌스 개선 유인 모두 투자량이 급
증하면서 그 긍정적 효력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 능력은 급증하는 이주노동력의 유입으로, 거버넌스 
개선 유인은 산업단지 집적화 현상으로 기업이 입지선정 시 정치적 거버넌스 측면에 더 이상 큰 의
미 부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지방성에서는 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측면 역시 점차 증가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외투
기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산업화와 시장경제화의 심화로 인해 성 정부 관료들에게 지대 추구의 기
회가 급증하면서 부패 수준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이들 지방성의 당 간부나 정부 관료들은 선도적
인 경제개혁으로 이룩한 높은 수준으로 자본주의화 된 경제체제에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축적해온 
신흥 자산계급으로, 자신들이 향유하는 독점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 참여, 수직적 
책임성, 투명성, 부패 통제 등을 강조하는 정치 거버넌스 개혁에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
나 때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강력한 유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규모가 아주 높은 
지방성일수록 PAPI 지수는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 설명변수 그룹은 지방성별 도시화 수준과 인구밀도의 조합이다. 전자는 경제적 거버넌
스, 후자는 정치적 거버넌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화 수준이 높은 성일수록 경제
개혁의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는 반면, 인구밀도가 높은 성일수록 정치적 거버넌스 성과가 높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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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인다. 성 전체적으로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성의 산업화와 상업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공단 같은 산
업 시설이 많이 입주해 있고, 특히 서비스 업종들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
라서 도시화 수준이 높은 성일수록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는 산업 및 상업 이익이 강하게 형
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다 많은 제조업 공장과 비즈니스를 유치하
기 위해 한편으로 경제 거버넌스의 혁신을 꾀하는 동시에 기존 농촌 지역에 새로 공단과 거주 단지
를 조성해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 거버넌스 수준과 도시화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인구밀도와 정치행정 거버넌스의 상관관계는 시민 참여와 책임성 같은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
이나 행정 절차나 공공 서비스의 우수성 같은 행정적 효율성 모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는 점에
서 이해될 수 있다. PAPI 지수는 크게, 첫째, 시민들이 지방수준 정치과정에 얼마나 의미 있게 참여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는 정도, 즉 정치적 효능감의 측면과, 둘째, 지방정부가 
교육과 보건 같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행정업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이라고 시민들이 평가하는 수준, 즉 행정 효율성의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측면 모두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우선 행정 효율성은, 특히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 단위의 규모가 인구수 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확보될 수 있으며, 따
라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행정 효율성을 달성하기 쉽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
감 역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이를테면,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정치 참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그렇게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
들이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활동이 다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
이 정부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고 하는 과정들이 제도화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화 수준은 
정치 단위가 일정한 규모가 될 때 확보될 수 있다. 

63개 지방성들을 도시화 수준이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나누면, 도시-고밀도, 농촌-고밀도, 농촌-저밀도, 도시-저밀도의 네 개의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각각 
경제-정치 2차원 공간 상 1, 2, 3, 4사분면에 위치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경제개혁은 앞섰으나 정치
개혁은 뒤쳐진 경우들(4사분면)은 대체로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은 높으나 전체적으로 인구밀도는 낮
은 성들이고, 꽝닌과 빈즈엉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정치개혁 성과는 우수하나 경제
개혁 성과는 미진한 사례들(2사분면)은 도시화 수준은 낮은 반면 인구밀도는 높은, 하남(Ha Nam), 
타이빈(Thai Binh), 흥옌(Hung Yen) 같이 주로 홍강 델타 지역이나 북부 산악 지역의 성들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설명변수는 지역요인, 특히 북중부 해안 지역에 특수한 역사 문화적 요인이다. 
북중부 해안 지역에는 탄화(Than Hoa), 응에안(Nghe An), 하띤(Ha Tinh), 꽝빈(Quang Binh), 꽝
찌(Quang Tri) 등 다섯 개의 성들이 속해있다. 이 성들은 거의 하나같이 상당히 높은 정치 거버넌
스 지수를 보인다. 이 지역 전체적으로 베트남의 다른 여섯 개 지역과 비교해 여타 변수들과 앞서 
제시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정치개혁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응에안과 하띤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혁명의 본산”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으며, 따라
서 베트남 고위급 지도자들 중에 여전히 이 지역 출신이 많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사실상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시민 정치역량 가설이다.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
다. 시민들이 정치화 되어 있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실제 지방 수준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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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각급 정부 관료들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요구에 지방정부의 
정치 행정적 반응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치행정 거버넌스 지수가 높게 나온
다. 두 번째는 시민 정치동원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은 오히려 이 지역 
시민들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지방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잘 통제되도록 만들었다고 본다. 즉 이 지
역 시민들의 자율적 정치역량은 오히려 가장 낮은 편이며, 따라서 이들은 당 간부나 정부 관료에 의
해 정치적으로 쉽게 동원되고 그들의 선전 선동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높은 PAPI 지수는 역
설적으로 이 지역 시민들이 정치 엘리트와의 권력 관계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
에 놓여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두 가설 외에 또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는 앞으로 더 연구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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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방분권화와 최저임금: 
노(勞) -사(使) -정(政)의 이해관계 들여다보기  

이지혁(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동남아의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
다. 저임금의 매력 때문에 동남아로 진출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빠른 임금상승 속도와 노동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1년부터 실시된 지
방분권화(decentralization)가 더해져 기업경영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서 최저임금의 개념은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데, 이는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일반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기 때문이다.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노동자의 봉급이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매년 최저임금
이 결정되는 11월을 전후로 노동조합 연합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상률 승인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주지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이 반복된다. 최저임
금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특징은 행정구역상 주(州)로 이해될 수 있는 쁘로삔시
(propinsi)마다 최저임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하위 행정구역인 군(혹은 도)과 시에 해
당되는 까부빠뗀(kabupaten)과 꼬따(kota)마다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14) 이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그 결과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
라 최저임금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에
게는 매년 크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큰 매력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인건비 절약을 주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공장 이전을 고민하
지 않을 수 없다. 공장 이전은 임금이 싼 다른 국가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최저
임금이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실제로 최근 서부 자바지역에서 최저임금
이 낮은 중부 자바지역으로 봉제 및 신발 공장 등이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글의 목적
은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제도의 변천의 역사와 최근 새로운 최저임금 공식이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Ⅱ. 인도네시아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동남아 역사학자인 리드(Anthony Reid)(2011: 208-212)는 영토가 매우 넓고 다양한 종족으로 구
성된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만이 독립과정에서 연방제를 거부하고 단일체제(unitary 
system)를 선호한 특별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20세기 중반 독립을 성취한 아시아국가 중
에서, 혁명(revolution)을 통해 독립을 성취한 국가들이 단계적 발전(evolution)을 통해 독립을 성취

14) ‘까부빠뗀(kabupaten)’은 한국의 군(혹은 도),‘꼬따(kota)’는 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34개 지역 중 동
부 자바·중부 자바·서부 자바는 주 아래 시·군 단위로 별도의 최저임금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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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들보다 더 단일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지역에 흩뿌려진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라는 지리적 특성, 한 번도 군도 전체가 단일한 정치 체제에 의해 통치된 적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 지역 혹은 종족의 엘리트들을 앞세워 식민 지배를 실시했던 네덜란드 식민 통치구조 
등을 감안하면 단일체제보다는 연방제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할 수 있었다. 식민 통치 동안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귀족들은 연방제가 독립된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
만 1930년-40년대 보다 급진적인 성향을 가졌던 민족주의자들은 중앙집권화 된 정부를 추구하였다. 

1945년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헌법, 정치 체제, 경제 구조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수
하르또(Suharto)의 32년 통치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러한 변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1990년대 
후반 동남아에서 발원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32년 수하르또 철권통치의 종지부를 찍고 인도네시아 
정치에 민주화를 가져다주었다. 1999년에 제정된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UU 22/1999 Tentang 
Pemerintahan Daerah)은 중앙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지방정
부로 이전하고 중앙집권화 된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된 정부로의 변화를 명시하였다. 2001년에 이 
법률이 실행되면서 인도네시아 지방분권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중앙정부가 가지
고 있었던 권한을 이전받을 지방정부가 주(propinsi) 정부가 아니라 그 하위 행정단위인 까부빠뗀과 
꼬따라는 것이다.15) 

Ⅲ. 최저임금제 도입과 변화  

인도네시아에 최저임금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 중반이고,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담당기구를 설립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69년 무렵이다. 1971년에 최초의 최저임금과 관련
된 법률이 통과됐고,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에 만들어진 법률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의 임금위원
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에 더 노
력을 기울였다. 대체적으로 1980년대 말까지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상징적인 것으로만 존재해왔
다(Surbakti 2005: 133).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인권 활동가들의 요청과 미국의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16)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저임금을 크
게 올리고 이를 지키려는 실천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Rama 2001: 864). 1990년대부터 정부가 인
도네시아 전역의 모든 주에서 최저임금 정책이 준수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였고, 이에 따라 수출에 
주력하는 글로벌 기업부터 서서히 최저임금 정책을 준수하기 시작했다. 수하르또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지방분권이 실행되면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
양되었다.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한 건의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은 군수 혹은 시장에 귀속되는 반면 최
종 결정권은 주지사에게 있다.  

15) 수띠요(Sytiyo)와 마하르잔(Maharjan)(2017: 29)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주정부로 이전하지 않
은 이유를 다음의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한다. 첫째, 주 정부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사실상 연방제와 유사한 
구조가 되는 것으로서, 이는 단일체제를 명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인도네시
아의 역사에서 대부분 주는 반역과 분리주의의 중심에 있었다. 셋째, 까부빠뗀과 꼬따는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부터 자치적 행정단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마지막으로 더 하위의 행정구역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적합하지가 않다. 인도네시아는 지방분권화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UU 22/1999 
tentang Pemerintahan Daerah’을 두 차례(2004년과 2014년) 개정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가장 적합한 지방
분권화의 모델을 찾고 있다. 2007년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지
방분권화가 많이 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된다(World Bank 2007).  

16) 개발도상국의 수출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3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GSP 혜택 국가(Beneficary Developing Country)로 
지정된 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한 물품에만 적용된다. 1976년 처음 시행된 GSP제도는 지난 2013년 7
월 31일부로 만료돼 아직 연장법안이 의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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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주 최저임금 =

당해 연도 주 최저임금 + [당해 연도 주 최저임금 × (인플레이션 인상률(%) + 
연 경제성장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는 개혁(reformasi)시기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
는데, 특히 주 및 시, 군 단위의 노‧사‧정 대표와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위원회17)가 중요한 역할
을 담당했다.18) 임금위원회는 시장조사 및 토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인 적정생계
비를 먼저 결정한 후 최저임금을 토의 및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결정된 금액을 시장 및 군수에게 
전달하면 시장과 군수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주지사에게 최저임금액을 추천한다. 이를 토대로 지
역임금의 최종 결정 및 고시권을 가지고 있는 주지사는 최종결정을 내린다. 추천금액은 주지사를 기
속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실행되었다. 군이나 시 단위의 최저임금이 없고 주 단위의 최
저임금만 존재하는 경우, 주 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추천한다. 마찬가지로 주지사는 
추천금액에 기속되지 않고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 임금위원회의 추천
금액을 그대로 결정·고시하는 경우가 많다(최저임금위원회 2017: 17-19). 

이와 같은 방식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매우 민주화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적정생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항상 노측 대표
와 사측 대표 사이에 큰 이견이 존재했는데, 적정생계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선정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해 의견이 상충했다. 노동조합의 주장은 오랜 기간 동안 임
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정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폭의 임금인상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임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정치화 되는 문제와 함께 정상적인 절차를 통
해 결정된 임금이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번복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임금위원회가 무력화되었다. 셋
째, 인상금액의 정도를 예측하기가 힘들어 기업이 이를 지불할 역량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임금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 공식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규정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
는 기준이 적정생계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다.  새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Ⅳ.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해관계: 노(勞) -사(使) -정(政) 

1. 노(勞): 적정생계비에 미달, 협상에서 배제  
수하르또 정권의 신질서 시대 동안에는 정부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통제되었다. 정부의 통제 아래

에 있는 하나의 노동조합만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채널을 한정시켰다. 그리고 노동
조합의 권한을 사회 및 경제활동으로 한정시키고, 여당의 당원을 노동조합 간부로 배치시켰다

17) 임금위원회는 중앙정부의 및 지방정부의 단위에 따라 대통령, 주지사, 시장(혹은 군수) 등에 의해 임명된다. 
위원의 구성은 노동부를 대표하는 사람 2명(위원장, 비서), 노동조합 대표 1명, 고용주 협회 대표 1명으로 
구성된다. 구성된 임금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18) 임금위원회의 운영절차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방식인 토의(musyawarah)와 
합의(mufaka)에 바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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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andraningsih 2015).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98년 수하르또의 퇴진과 함께 급변했다. 제도적 
민주주의의 확산, 지방분권화, 그리고 무엇보다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보장은 인도
네시아 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불러왔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대규모 집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의 골자는 임금인
상, 노동 아웃소싱 폐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실시 등이다. 이 중에서 임금인상과 노동 
아웃소싱 폐지는 최저임금과 직결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적정생계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서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komponen)와 생계필요품의 종류(jenis kebutuhan hidup)를 확대해야 한
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이 후 해마다 임금이 결정되는 11월에
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임금인상을 이루어냈다. 노동조합의 일관
된 주장은 노동자들이 현재 받는 봉급이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지
급하던 연료보조금 지급이 부분적으로 폐지되었던 2013년의 경우 최저임금을 최소 50%까지 인상되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균 인상률이 50%에는 미치진 못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50%가 인상되기
도 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2015년의 최저임금제도 개선 이후 한풀 꺾였다. 정부는 새로운 공식이 노
동자들에게는 해마다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고 임금을 산정하는 절차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
써 고용주에게 임금인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했다(Jakarta Post 2015/10/27). 하
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는 지난 2010년대 초반과 같은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사(使): 불확실성, 생산성 저하  
대체로 기업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및 경영자총엽합(Aprindo)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

장률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환영한다. 최저임금이 예측가능하다는 점과 한 자리 수에 머무
는 것에 안도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
금의 상승은 국내 내수시장을 겨냥한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저렴한 
인건비에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게는 큰 위기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점차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
자 평균임금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어서 최저임금은 임금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투자 환경을 악화 시켜서,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관련하여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임금상승의 불확실성과 상승한 임금만
큼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이다. 중국으로 진출했다가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해외 생산거점으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외국계 기업의 경우 공장을 다
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해외 이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보다 임금이 싼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실질
적으로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외국계 기업들 중 일부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서부 자바에서 중부 자바주(州)로 이동하고 있다.19)  

한편 급격한 임금변동에 대처할 수 없는 기업을 위한 구제책으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지불을 미
루는 ‘지불유예(penangguhan)’제도가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UU/No.13/2003) 10장 90조는 기
업 혹은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1~4년의 징역 혹은 1억~4억 루피아의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동일한 법률 90조는 당장 최저임

19) 본 글에서 서부 자바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서쪽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주로 수도인 자카르타를 포함
하여 반뜬주(Banten), 서부 자바주의 공단이 발달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중부 자바주는 하나의 행
정단위인 주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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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지불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정(政) : 유권자의 표와 기업의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 유지하기 
지방분권화로 지자체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2015년 새

로운 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공식에 의해 결정되면서 그 영향력은 과거와 같지 않지만, 주지사의 
경우 확정된 최저임금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확정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업
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주행정부의 권한이다. 2015년 이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은 
선거 기간에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관할 지역의 기업
을 달래기 위해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태를 보였다. 군수와 시장에 해당하는 부빠띠(Bupati)와 
왈리꼬따(Wali Kota)는 임금산정 절차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노동조합
의 유세 지원, 시위, 파업 등 다양한 형태로 압력을 받았다(Lane 2018).  

  
Ⅴ. 결론  

지방분권화 이후 최저임금은 주 단위 혹은 시, 군 단위까지 세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이 상당수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
금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주
체는 주지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 혹은 시의 임금위원회의 보고서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지배
적이었다. 노-사-정의 대표가 협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절차상으로 바람직한 민주적 제
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임금상승의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성, 노동자와 경영진의 갈등,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인한 임금위원회의 무력화, 최저임금을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는 지역 정치인과 노조의 결탁, 선거 후의 약속 불이행, 회사의 최저임금 지급능력 부
족,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이 맞물려 인도네시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더욱이 지난 몇 년 동
안의 경기침체, 외국자본의 베트남 쏠림현상, 그리고 인건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보다 경쟁력이 있
는 캄보디아가 등장함에 따라 현지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기존 법령을 수정하여 최저임금을 지방
정부의 임금위원회가 아닌 공식에 의해 산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규정
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동조합과 사측이 지나치게 큰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갈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사용자들은 임금상승폭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임금결정 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할 방법이 사라진 점과 공
식에 의해 산출된 임금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새로운 
규정은 2015년 이전에 비해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만, 이는 지방분권이라는 제도적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과거로 회귀한 것이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결
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인도네시아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민
주주의가 정착하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변증법적 진화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의 임금위원
회와 지방정부를 거쳐 상향식으로 결정되는 민주화된 제도의 장점을 실현하기에는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를 절충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다시 이를 개선하는 진화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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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산업화와 경제특구의 변화: 까비테주를 사례로 

엄은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1. 들어가며

  까비테주는 필리핀의 수도지역인 메트로마닐라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IV-A지역
(Region IV-A) 혹은 깔라바존(Calabarzon)에 속한다.20) 루손 섬의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었으나 수
도와의 인접성으로 인해 수도권의 확대 및 산업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이다. 깔라바존 지
역은 지역인구가 1,440만 명(2015년 기준을 넘어서는 최대인구지역이며, 인구밀도도 국가수도지역인 
메트로마닐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990년대 이후 산업화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으며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필리핀 제조업 부문의 중심지가 되었다.21) 
  본 연구는 필리핀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자인 깔라바존 지역 내에서 한국의 중소규모 제조업기업
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까비테주의 지역사회의 특성 및 까비테경제특구(Cavite Economic Zone, 
CEZ)에 입주한 한국계투자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정리를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다른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리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정책의 자장 내에서 까비테경제특구의 
위상과 특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까비테주를 사례로, 경제특구 정책의 변화와 필리
핀의 산업화/탈산업화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2. 최근 필리핀의 경제상황 및 전망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사이 세계 유수의 경제기관들과 필리핀 정부는 2018년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을 매우 희망적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은행과 IMF는 6.7%, 아시아개발은행(ADB)은 6.8%, 필
리핀 정부는 7~8%가 될 것으로 낙관하였다. 이는 이웃의 아세안 회원국들 및 중국과 비교할 때 상
당히 높은 편이다. 필리핀의 경제상황은 1961년 이후 상당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주어 
왔다. 일례로, 1950~2000년 사이 5년 연속 5% 성장률을 보인 시기는 1950-57년(수입대체산업화)과 
1976-80년(외채기반 성장) 두 기간뿐이었다(오윤아․신민금 2013). 
  하지만 지난 5년간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5년 연속 6% 대 성장 기록을 달성 중이다. 필리핀 
경제의 최근 호황은 해외노동자의 해외송금과 BPO 산업을 통한 지속적인 외환유입을 기반으로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정책과 민간 건설 부문의 급성장이 뒷받침되는 것에
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a) 해외노동자(Oversea Filipino workers, OFWs)의 송금경제, 

20) 깔라바존은 필리핀 행정단위(administrative region) 중 서던 따갈로그 메인랜드(Southern Tagalog Mainland) 혹
은 Region IV-A에 해당하는데, 까비테주, 라구나주, 바탕가스주, 리잘주, 퀘존주와 시로 승격되어 편입된 루세나시
(Lucena city)로 구성되며, 지역명은 5개 주의 머리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로, 루세나시는 본래 퀘존주
의 주도였으나,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1991년 주에서 독립하여 ‘고도도시화시(highly-urbanized City)의 지위를 얻
게 되었다.

21) 깔라바존 지역에서도 마닐라와 인접한 까비테주와 라구나주는 글로벌 자동차 및 전자기업 등의 첨단산업의 현지 
생산공장이 입지해 있다. 라구나주의 산타로사는 앰코(Amkor), 삼성전자, 도요타와 같은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의 
본거지이며, 까비테주에서는 (사실상의 주도Provincial Capital인) 제너럴 트리아스와 로사리오에 각각 PEC 산업단
지와 필리핀경제특구청(PEZA)가 직영하는 까비테경제특구(CEZ)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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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T/ BPO 산업22), c) 토목건설부문 성장이 성장의 3대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송
금경제와 최근의 IT/BPO 산업은 각각 실질 GDP의 10% 이상을 담당하면서, 필리핀의 외환보유 안
정성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엄은희 2018). 전문가들은 대체로 필리핀의 경제상
황에 대해 송금경제와 BPO 산업의 호조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며, 그에 따라 필리핀 경제의 성
장세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필리핀의 경제구도가 동남아의 다른 중진국들-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비교할 때 
독특한 지점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필리핀은 인도네시
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대표적인 내수중심 경제로 국내소비가 GDP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국가이
다. 국가 산업의 구성에서 보면, 1차 산업인 농업은 기술과 생산성 양자 모두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
으며, 2차 산업인 제조업은 전후방 연계성이 낮아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체로 단순 임가
공에 머물러 있는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
지만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입요
소 개선에 따른 현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경제성장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3. 필리핀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정책

  1) 필리핀의 외국인투자/경제특구 정책의 변천 과정

  필리핀에서 경제특구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 말,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되기 시
작했다. 최초의 경제특구는 1972년 바타안에 설립된 바타안수출가공지구(Battan export 
processing zone, BEPZ)23), 바기오시티수출가공지구(Baguio City export processing zone, 
BCEPZ)(1979), 막탄수출가공지구(Mactan export processing zone, MEPZ)(1979), 까비테수출가공
지구(Cavite export processing zone, CEPZ)(1986)가 순차적으로 건설되었다. 이 4개의 1세대 수
출가공지구는 모두 중앙정부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었다(FIAS 2008).
  1987년과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 도입된 시기이다. 1987년에 마련된 옴
니버스 투자규칙(Omnibus Investment Code or EO 226호)은 필리핀투자위원회(BOI)가 집행하는 
투자관련 규칙으로, 필리핀의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투자의 우선순위(Investment Priority Plan; 
IPP)를 부여하고 투자독려를 위해 국내 및 외국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
었다. 1991년에 신설된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FIA or RA7042호)은 필리핀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에서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s)로 외국인 투자제한의 큰 틀이 변경되었다. 전자는 제
시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한 것이라면, 후자는 일종의 내국인 보호 
규정으로 이 목록에 제시된 업종을 제외하면 외국인의 투자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1994년 도입된 수출개발법(Export Development Act or RA 7844호) 역시 외국인투자에 호의적

22)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은 기업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비즈니스 업무를 외주화 하는 것으로, 
글로벌 디지털 환경이 개선되면서 국제화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필리핀은 인도와 더불어 세계 BPO 산
업의 양대 목적지인데, 필리핀 국민들의 유창한 영어사용능력과 풍부한 고급인력, 저렴하고 안정된 임금수
준,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3) 바타안수출가공지구는 2009년 자유무역항 법(9728호)에 따라 PEZA의 관할을 벗어나 바타안자유무역항지역
(Freeport Area of Bataan, FAB)으로 변경되었음(AFA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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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정책 체계 내용

1950-70년대

- 수입대체산업화기

- 제한된 투자 정책

-높은 관세, 수입 쿼터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주
의적 수단을 활용
- 선도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을 40% 이하로 제

한함. 단, 투자위원회(BOI)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100%가 일부 승인되었음.

- 복잡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

1980-90년대

-편무적(unilateral) 무역자
유화기

- 투자 자유화

-1차 무역개혁 프로그램(TRP I): 관세율을 70-100%에
서 0-50%로 조정함.
-2차 무역개혁 프로그램(TRP II): 관세율을 3-30%로 조
정함.
-3차 무역개혁 프로그램(TRP I): 5% 단일 관세 등 추
가적 조처를 취함
-1987년 옴니버스투자코드 신설(투자위원회)
-1992년 수빅만메트로폴리탄청(SBMA), 1993년 클락개

인 정책 도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법은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업자(경상사업 매출액의 50% 이
상의 재화나 서비스를 해외무역을 통해 창출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부분의 수출제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평가될 만
하다.
  1990년대 초에는 1세대 수출가공지구(EPZs)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경제특구를 건설해 지역의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정책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 도입된 기지전환개발법(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ct or RA 7227호)과 2007년 제정된 클락특별경제자유무역구역법
(Clark Special Economic and Freeport Zone ACT or RA 7227호)이다. 전자는 군부대전환개발
청(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BCDA)과 수빅만메트로폴리탄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을 설립하고 수빅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후자는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를 건설하고, 클락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빅(舊 미 해군기지)과 클락 지역(舊 미 공군기지)은 모두 과거 미국의 군사기지였던 곳으로, 
1990년대 초 미군 철수와 기지 반환이 이루어진 이후 군사 용도를 벗어나 민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로 지정되어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각각 심해항구와 효율적인 공항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활용될 잠재성이 크다. 
  최근 수빅 지역은 한국의 한진 조선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산업의 주요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조선비즈, 2018/01/25)24), 앞으로도 배후지에 공업, 상업, 금융, 투자센터를 구축되어, 독립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특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클락지역은 IT산업, 항공업, 물류업, 
관광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유치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메트로마닐라와의 
물리적 인접성에 힘입어 신도시 개발의 수혜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스마트도시 ‘뉴
클락시티’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클락시티는 클락공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와 자유무역(공)항
을 지향하며, 정부부처 이전 및 수도권 전철(North line) 건설을 바탕으로 자족적 신도시로 발전하
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마닐라 무역관, 2017/12/27).25)

<표 2> 필리핀의 주요 무역 및 투자정책 변천

24) “한진重 수빅조선소, 2만 1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인도”(안상희 기자, 조선비즈, 2018/01/25) http: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5/2018012501157.html

25) “필리핀의 스마트도시(뉴클릭시티) 개발사업”(추설희, 마닐라 무역관 투자진출 뉴스, 2017/12/27) https://
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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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 자유화 흐름
에 편입

발공사(CDC), 1995년 필리핀경제특구청(PEZA) 설립.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가입
-1995년 GATT-WTO 가입

2000년대 이후

- 무역 촉진기

-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주의/양자주의 채
택

-관세 개혁(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
-2009년 수정된 교토협약 가입
-2010년 국가단일투자창구(National Single Window) 
개설
-중국-아세안 협정(2004), 아세안-일본 협정(2008), 아
세안-한국 헙정(2006), 아세안-호주-뉴질랜드 협정(200
7), 아세안-인도-일본-필리핀 경제파트너십협정(2007) 
체결
-ASEAN+3, ASEAN+6 대화 참여

기관 명 관할지역 설립시기

필리핀경제특구청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전국 1995

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BOI)

전국 1987

수박만메트로폴리탄청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수빅 1992

출처: Busque(2016: 6)을 일부 수정함

2) 경제특구의 변화(1) : 1995년 이후의 정책적 변화

  필리핀의 경제특구 정책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1995년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r RA 7916호)의 제정이다. 이 법안에 의해 전국적인 단위에서 경제특구를 
관리할 특별기구인 필리핀경제특구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이 설립되었다. 
또한 이 법안 이후,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중앙정
부의 관련기관 뿐 아니라 민간이나 지방정부도 경제특구의 계획, 개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두 번째 변화는 전통적인 수출지향 제조업뿐 아니라 IT, 관광, 의료관광, 농수산업, 물류, 유
틸리티 관리기업 등 다양한 목적의 특구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통과 이후 필리핀에
서는 기존의 4대 수출가공지구(EPZs)가 경제특구(SEZs)로 변경되었으며, 잠보앙가와 까까얀 지역에 
특화된 경제특구가 지정되었다. 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공영특구 뿐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
하고 관리 권한의 일부만을 PEZA에 이양한 경우에도 PEZA의 경제특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
다.26) 
  다른 한편, 필리핀의 경제특구 정책 있어 독특한 점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기구가 하나로 
통일(예컨대, 재경부 산하 투자위원회의 형식)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부처성격에 따라 병립(혹은 난
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필리핀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은 12개의 상이한 투자유치
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투자기업에게 제
공되는 인센티브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표 3> 참조)

<표 3> 필리핀의 12개 인센티브 기관

26) 보다 정확하게는 PEZA가 경제특구 내에 입주기업(locators)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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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개발공사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CDC)

클락 2007

기지전환개발청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BCDA)

BGC외 3개 지역 1992

바타안자유무역청
(the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BATAAN) 

바타안 2009

까가얀경제특구청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EZA)

까가얀 1995

잠보앙가특별경제구역청 및 자유무역항
(Zamboanga City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nd 

Freeport; ZCSEZA)
잠보앙가 1995

피비덱 산업청
(PHIVIDEC Industrial Authority; Phividec)

민다나오 따골로안 1974

오로라태평양특별경제특구청 및 자유무역항
(Aurora Pacific Economic Zone Authority; APEZA)

오로라주 2007

민다나오무슬림자치지역투자유치위원회
(Regional Board of Investments of the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 RBOI-ARMM)
민다나오 AMMR 1991

관광인프라투자특구청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TIEZA)
전국 2009

  이상의 12개 투자인센티브 기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필리핀경
제특구청(PEZA), 투자위원회(BOI), 수빅만메트로폴리탄청(SBMA), 클락개발공사(CDC)의 4대 투자유
치기관이다.27) 특히, 1996년에서 2015년까지 필리핀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약 74%가 
투자위원회를 제외한 3대 경제특구관리청에 집중되었으며, 이 중 제조업 분야 투자액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4.9%였던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 1> 참고).

3) 경제특구의 변화(2) :2006년 이후의 현실적 변화 

  앞서도 언급하였듯, 필리핀에서는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특구 개발 후 PEZA에 등록
하고 관리 권한의 일부를 제공하면 동일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PEZA에 등록하게 
되면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사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및 국세를 면제받게 되며, 경제특구 개
발이 완료된 후 해당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PEZA가 규정한 다양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소득세 관련 연간 총수익의 5%(3%는 중앙정부에 2%는 지방정부)만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2017년 말 기준 PEZA 등록 특구(개발허가 포함)는 518개에 달하는데, 28) 
이중 3개 공단(Cavite, Mactan, Baguio) 및 일부 산업단지는 PEZA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까지 담
당하는 곳이며, 나머지는 민간기업 운영하되 경제구역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적 관리만 
PEZA가 담당하는 형태이다(공영특구 대 민간특구의 비율은 4.5%: 95.5%임).29)

27) 물론, 2010년 이후 메트로마닐라의 보나파시오글로벌시티(Bonafacio Global City, BGC)의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기지전환개발청(BCDA)의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다.

28) PEZA 홈페이지의 가장 최근 공지 내역(2017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경제특구는 379
개, 개발 중인 경제특구는 139개로 총 518개 경제특구를 관리하고 있음.

29) PEZA의 홈페이지(www.peza.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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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특구관리주체별 FDI 유입율(1996-2015)

출처: 필리핀 통계청 info-graphics(PSA 2016)

  필리핀에서 경제특구의 개발은 1995년 관련 법 통과 직후인 199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특
히 운영 중인 경제특구의 대략 70%가 2006년 이후 개발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필리핀 내 경제특
구의 상당수(운영의 67%, 계획의 71%)가 IT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2000년대 
이후 필리핀에서 BPO 산업이 성장하게 된 것과 연관관계가 깊다(Dumayas 2018). 

<그림 2> FDI 총유입량과 경제특구(공영/민간)별 할당

출처: Dumayas(2018: 509)에서 재인용

위의 <그림 2>는 1995-2015년 사이 필리핀으로의 FDI 유입총량 및 경제특구(민간 및 공공)에 할당
된 상대적 비중을 보여준다. FDI 총액을 비교할 때, 1995년 대비 2015년의 유입량은 104%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30) FDI의 유입량은 2003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로 접어들었는데, 공영 경제특구에 
비해 민간 경제특구 –특히, IT/BPO 업종을 지향하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선호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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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추세에는 필리핀의 민간 재벌의 부동산 부문의 성장과도 연관지어 설명될 필요가 있
다. 현재 운영 혹은 건설 중인 필리핀의 IT 공원/센터는 대부분 필리핀의 대표적 재벌이자 부동산개
발사인, 로빈슨토지공사, SM 프라임홀딩스, 아얄라토지(사), 메가월드사 등에 의해 (평지단지형이 아
닌) 아파트형 공장(사실상의 오피스) 형태로 도시지역에 개발되어, 글로벌 투자자 및 로컬 BPO 사업
자들에게 분양되고 있다(Raquiza 2015). 정리하면, 최근 필리핀에 들어온 FDI의 주된 투자 분야는 
IT/BPO 산업이며, 개별 투자자들은 필리핀의 부동산 재벌들이 개발한 도심의 중심상업지구내 오피
스타워들에 주로 입주하고 있다.

4. 까비테경제특구와 한국 투자기업

1) 까비테주 개요

  까비테주는 본섬인 루손 섬의 마닐라만의 남쪽해변을 끼고 있으며, 수도 마닐라의 서남쪽에 위치
한다. 본래는 루손 섬의 대표적인 농업지역이었으나 메트로 마닐라와의 인접성으로 인해 수도 중심
의 발전이 외부로 향할 때 가장 먼저 선택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고용기
회가 창출되면서 지역의 인구규모, 도시화 및 산업화 정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오랜 기간 까비테
주의 중심지는 마닐라와 가까운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유료고속도로와 산업도로를 타고 
개발축이 이동 중이다. 수도권 최대의 내륙 관광지인 따가이타이의 딸 호수(Taal lake & Volcano)
개발이 최근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서부 해안선과 남부 관광지를 향한 개발 축이 형성될 것
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까비테주는 필리핀의 산업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기 시작한 지역으로 1980년대 말부터 산업
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여전히 필리핀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목적지 중 하나
이다. 2016년 말 기준, 까비테주에 입주한 기업들(산업단지 입주기업 industrial locators)은 1,239
개사이며, 업종구분은 주로 수출용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 기간산업과 IT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 
  까비테 소재 제조업체들의 주요 생산품은 식음료가공업, 섬유, 의류, 가죽, 목재(가구 포함), 제지, 
화학제품, 구리선, 고무 및 플라스틱 상품, 비철 금속, 기계, 전기 및 전자 부품, 통신 부속품, 완구 
등이며, 경제특구와 산업단지별로 입주기업의 종류는 다종다기하다. 2016년 말 기준 까비테주에 등
록된 제조업체의 국적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4> 까비테주 제조업체의 국적별 비중(2016)

30) 위의 표에서 FDI 유입이 감소세를 기록한 때는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및 에스트라 집권기
(1998-2001)이다. 필리핀의 정치경제적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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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명 운영/개발사 입주기업수 면적(ha)
승인투자액
(백만USD)

지분구조(%)

수출지향제조업경제특구

Cavite  Economic 
Zone

PEZA 426 280.6725 - 필리핀(100)

Cavite Economic 
Zone II

Majestic  Technical 
Skills Development 

and Landscape 
Corporation

7 53.72 -
필리핀(60), 

싱가포르(38), 
일본(2)

Cavite 
Technopark-SEZ

Laguna Technopark, 
Inc. 

4 109.86   2,411.255 
필리핀(75), 
일본(25)

Daiichi Industrial 
Park

Daiichi  Properties 
and Development, 

Inc.
17 55.02 318.87 필리핀(100)

EMI Special 
Economic Zone

EMI-Jolou  Realty, 
Inc.

1 12.20 63.97
필리핀(60), 
일본(40)

First Cavite 
Industrial    

Estate

First  Cavite 
Industrial Estate, Inc.

148 71.77 650.00
필리핀(60), 
일본(40)

Gateway Business 
Park

Gateway Property 
Holdings,Inc. 

28 110.05 1,060.00
필리핀(80), 
인니(20)

Golden Mile 
Business Park

Golden  Mile 
Resources 

Development 
75 45.06 509.71

필리핀(64), 
중국(36)

최대투자자의 국적 기업(수) 비중(%)
1 필리핀 327 26.39
2 일본 205 16.55
3 한국 186 15.01
4 대만 36 2.91
5 중국 27 2.18
6 미국 19 1.53
7 싱가포르 22 1.78
8 말레이시아 6 0.48

기타 411 33.17
총합 1,239 100.00

2) 까비테주의 경제특구: 가장 성공한 제조업기지? 그 이후

  2016년 말 기준 까비테주에서 운영 중인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는 총 64개이며, 이중 운영 중인 
경제특구는 32개, 승인된 경제특구는 7개, 개발 중인 경제특구는 25개이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경
제특구 중 PEZA에 등록된 경제특구는 14개(11개개는 수출지향 제조업 특구, 3개는 IT 공원/센터)
이나, 나머지는 민간에서 개발과 운영을 모두 담당하며 국가기관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민간산업단지
(Private Industrial Estates)이다. 14개 PEZA 등록 경제특구 중에서도 까비테경제특구(CEZ)만이 
PEZA가 직영하는 공영특구이고, 나머지 경제특구는 모두 민간에 의해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
(Province of Cavite 2017). 

<표 5> 까비테주의 PEZA 등록 14개 경제특구 현황(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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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Golden Gate 
Business 

Park-Cavite EPZ

Just  Realty 
Incorporated

2 46.7492    76.839 필리핀(100)

People'sTechnolo
gyComplex  

People's  
Techonology 

Complex Asso., Inc.
76 58.99 14.50 필리핀(100)

Suntrust Ecotown 
Tanza

Suntrust  Ecotown 
Developers, Inc.

15 116.22 1,189.00 필리핀(100)

IT 센터/공원

Robinsons  Place 
Dasmariñas

Robinsons Land 
Corporation 

1 4.56 74,039.00 필리핀(100)

Suntech iPark
Property Company of 

Friends, Inc. 
- 11.95  - 필리핀(100)

SMDM IT  Center
Consolidated Prime 

Development 
Corporation 

1 12.18 29,599.43 필리핀(100)

특구의

목적구분
경제특구명 고용(명) 수출(백만USD) 수입(백만USD)

수출

지향 

제조업

까비테바이오연료경제특구 5 - 39.02

까비테경제특구(CEZ I) 67,839 2,512.43 2,078.26

까비테경제특구(CEZ II) 17,935 1,019.40 372.24

다이치 산업공원 2,480 25.03 34.58

EMI특별경제구역 9,975 284.72 189.58

퍼스트까비테산업단지 14,952 399.35 340.73

게이트웨이 비즈니스공원 16,368 1,280.34 1,703.77

골든게이트비즈니스공원-CEPZ 86 - 0.02

골든마일 비즈니지스 공원 9,431 196.81 117.332

피플스 기술 콤플렉스 6,235 660.66 531.812

선트러스트 에코타운 776 1.98 3.74

IT센터/공 로빈슨플레이스 다스마리나스 2,148 66.76 -

출처: 까비테주 발간자료를 PEZA의 최근 통계를 기초로 일부 수정함

까비테주의 PEZA 직영 혹은 등록 경제특구가 까비테주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까비테
주의 PEZA 경제특구에서 고용된 총인원은 154,113명(2016년 기준)이며, 2016년의 총수출31)과 총수
입은 65억 8,328만 USD와 54억 1,108만 USD이다. 각 특구별, 고용, 수출, 수입의 지표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까비테주의 PEZA 등록 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

31) 수출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어 해운이나 항공운수를 통해 해외로 이전되는 상품의 총 가치를 의미하는데, 
독특하게 필리핀은 IT/BPO 산업을 통한 외화수익을 ‘서비스의 수출’로 인정한다(PEZA Head Officer와의 
인터뷰,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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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테크 아이파크 - - -

SMDM IT센터 5,883 136.00 -

총합 154,113 6,583.28 5,411.08

입지

업종
CEZ First Cavite IE

Golden Gate 

Business Park
합계

수출제조업 145 17 1 163

출처: PEZA의 통계를 기초로 재구성함.

  이상에서 정리하였듯, 현재까지 까비테주의 경제특구는 여전히 수출지향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
며 경제특구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인 PEZA가 직영하는 까비테경제특구가 하나의 성공사
례로 민간특구 개발에 큰 자극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까비테주의 PEZA 경제
특구 중 공영특구인 까비테경제특구(CEZ)의 경제적 기여는 고용의 44%, 수출의 38%를 단독으로 달
성하고 있다. 하지만 까비테경제특구(CEZ)와 3곳의 IT센터/공원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면, 까비테
주의 공업 중심 경제특구 운영의 우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단순 수치로 비교할 때 3개 IT센터/공원은 고용창출율은 까비테경제특구(CEZ)의 11.8%(8,031명 
vs. 67,839명), 수출 비중은 8%(2억 376만 달러 vs. 25억 1243만 달러)로, 산업화의 최전선에 있는 
까비테경제특구의 고용 및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에의 기여가 현존의 IT센터/공원에 비해 월등히 높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까비테경제특구의 경우는 전형적인 수출가공제조업으로 교역수지(수출-수
입)은 4억 3417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IT센터/공원의 경우엔 국내 인력의 서비스를 수출할 뿐 별
도의 수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교역수지는 2억 376만 달러로 수출액과 동일하다. 이를 기초로 노
동생산성(교역수지/고용)을 계산해 보면, IT센터/공원 쪽이 까비테경제특구에 비해 3.94배(25,247달
러/인 vs. 6,400달러/인)에 이를 정도로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윤율
도 월등히 높으리란 점을 쉽게 예상할 수 한다. 
앞서도 설명하였듯, 필리핀은 국가산업의 구성측면에서 3차 서비스산업에 과도하게 치중된 반면 1차 
농어업이나 2차 제조업이 낙후되거나 미발달한 상태이다. 아직까지는 까비테지역의 제조업기반이 일
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특구 정책에서도 IT/BPO 산업에 우호적인 조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의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까비테주에서도 탈산업화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3) 까비테경제특구의 한국기업

  2015년 기준 까비테주의 경제특구에서 기업 활동을 신고한 한국투자기업의 수는 186개 기업으로, 
전체 투자국가 중 15.0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모두 PEZA가 직영하는 까비테경제특구
(CEZ)나 PEZA에 등록된 민간 산단 2 곳에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PEZA의 인센티브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제조업종)에게 가장 호의적이기 때문이다.32) 아래의 <표 7>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은 2
개 IT/BPO 업체를 제외하면 모두 수출제조업이나 상품의 임가공 및 수출입 물류에 필요한 유틸리
티와 물류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표 7> 까비테주 한국기업 입주 현황(개, 2017년 말)

32) 까비테한국투자자협의회 부회장 인터뷰(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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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4 1 - 5

유틸리티 12 3 - 15

IT/BPO 2 - - 2

합계 163 21 1 186

 출처: PEZA의 통계를 기초로 정리함.

  이상에서 볼 수 있듯 까비테주의 한국투자기업들, 특히 공영경제특구인 까비테경제특구(CEZ) 입주
기업들은 전형적인 수출지향가공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업들은 까비테수출가공
공단에 입주가 시작된 1980년대 말부터 까비테한인투자자협의회(CEZIA)를 결성하였으며, 이 조직은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oCham) 내에서도 제조업 분과로 분류되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 CEZIA
의 회원구조는 까비테경제특구(CEZ)에 76개 업체, 퍼스트까비테(FCIE)와 게이트웨이에서 6개 업체, 
라구나 주에서 조업하는 12개  업체 등 총 90여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었다.33) 
  까비테한인투자자협의회는 1990년대 성수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2000년대 중반 베트남이 ‘글로벌 
제조업의 천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뒤로 폐업 및 이전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 또한 유사한 시기 
라구나주에 자리 잡기 시작한 한국의 대기업 S사의 요구로 전기전자 부문의 협력업체들 중 상당수
도 라구나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이에 까비테경제특구에 남은 한국기업의 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
다. 일례로 현지조사 기간 중에 방문한 한 봉제업체(D 사) 관계자에 따르면, 1990년대 카비테경제특
구에서만 한국의 의류관련 업체가 70여 개 업체를 상회하였으나, 현재는 등록업체 20여 업체에 실
제 운영되는 회사는 10여개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동종 업종들이 원자재 공동 
구매 등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공단 내의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제외하면 기업 간 협력이나 클러스터를 누리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도 확인하게 되었
다.34) 

4) 까비테경제특구 한국투자기업의 애로사항 

  200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베트남의 생산성 경쟁력이 급격이 높아지면서, 필리핀에 진
출한 한국기업들도 상당수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하지만, 현재 기준 필리핀의 최저임금
은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필리핀페소화가 국
제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필리핀의 경제성장 효과가 제조업 생산자들의 
인건비상승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현지 조사 중에 만난 한국계 투자기업
들도 필리핀의 인건비(최저임금)의 상승폭도 연간 3% 이내로 안정적이며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여기고 있었다. 오히려 노동법이나 노동자 임금 수준은 ‘기업하기 좋은 구조’라 평가가 일반적으며, 
외국계 제조부문 투자기업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생산비용(인건비 인상 등)의 문제라고 보
기는 어려웠다.35)

  한국의 제조업투자자들이 말하는 필리핀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필리핀은 제
조상품의 수출입에 있어 직접생산비용보다 간접비용이 크게 드는 국가이다. 필리핀은 공공 인프라 

33) 까비테한국투자자협의회 부회장 인터뷰(2018/02/05)
34) 까비테경제특구 내 D 봉제업체 전무 인터뷰(2018/02/05)
35) 한국대사관 상무관 인터뷰(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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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심각하게 결여된 상태인데, 특히 공단에서의 유틸리티 사용료(전력 부문의 국영 기업 독점), 
공단에서 수출입항까지의 도로연계성, 컨테이너 선․하적 관리 및 항만의 수용력 등에서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구조상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가공 제조업체의 경우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후방 연계 산업의 계열화나 지역에 뿌리내린
(embeddded) 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이다. 현재, 카비테한국투자자협의회
(CEZIA)의 구성도 업종별 협의체가 아니라 지역기반 네트워크 조직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조
건 때문이다. 
  셋째,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에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PEZA=무노조 
지역’이라는 등식이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엔 필리핀의 노조 조직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노동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협상의 장에서 개별 노
조가 아니라 상급노조연합회와 대치하는 상황까지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까비테경제특
구의 한국투자기업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본 공장(1차 벤더vendor)보다는 하청이나 재하청을 받아 
임가공 후 납품하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규모 업체들이 다수이다 보니 ‘최저임금=최
고임금’인 상황이 고착화되어왔으며, 이는 노사협상에서 기업의 협상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관리 당국(PEZA Office)는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불가침 입장36)을 밝히고 있어
서 노사문제가 발생 시 중재기관이 부재로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37)

 마지막으로 한국계 제조업 뿐 아니라 필리핀 내의 모든 외국인투자기업들 사이에서 2단계 조세개
혁(TRAIN II)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초에 사회복지 재원과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임기 내 5개 조세 제도 개혁패키지(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TRAIN)를 추진하기로 선언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세제 
개혁으로 인해 1300억 필리핀 페소(약 26억 달러)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8)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조세개혁(TRAIN I)이 주로 개인소득세와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2018년 상하원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예고 된 2단계 조세개혁(TRAIN II)은 주
로 기업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재경부(DoF)에서 조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내용과 항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재경부 산하의 통합조직(Omnibus organization)을 구성하여 국내외 
투자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39) PEZA 내 기업들은 다양
한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TRAIN II를 통해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것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기 중 규칙을 바꾸는 행위”40)라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필리핀 최대의 제조업 생산기자인 깔라바존 지역 내에서 한국의 중소규모 제조업기업
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까비테주를 사례로 필리핀의 산업정책의 변화와 추세를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6) 까비테경제특구 Zone Manager 인터뷰(2018/02/06)
37) 현지조사 기간 동안 CEZ 내에서 장기 노사분규가 발생한 한국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  전자업

체 K사의 경우엔 노동자들이 “노조파괴를 위한 고의부도”를 이유로 6개월 넘게 회사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치
고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까비테 지역노조 WAC Phil과의 인터뷰, 2018/02/05).

38) 필리핀 재경부 TRAIN 소개자료(http://www.dof.gov.ph/taxreform/)
39) 마닐라무역관 투자 뉴스(2018/01/30)
40) 필리핀 코참회장 인터뷰(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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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1970년대부터 수출가공지구(EPZs)를 건설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무역개혁 프로그램과 
투자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외국인투자법(1991), 기지전환개발법(1992), 수출개발법(1994), 특별경제
구역법(1995) 등의 순차적인 투자 및 무역개선 조치를 단행하였고, 특히 1995년 이후에는 경제특구
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수출 증진,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하지만 필리핀
의 국가경제 구조에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동남아의 다른 개발
도상국들과 같은 대규모 제조업 생산기지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둘째, 필리핀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기구가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부처
성격에 따라 12개의 상이한 투자유치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병립 혹은 난립되어 있
다. 이중에서 필리핀경제특구청(PEZA)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독특한 점은 1995년 특별경제
구역법 제정 이후, 중앙 정부 이외에 민간이나 지방정부도 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
구의 유형도 수출지향 제조업공단 이외에 IT, 관광, 의료관광, 농수산가공업, 물류 및 유틸리티 목적
의 특구도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1995년 이후 민간 경제특구의 개발이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IT/BPO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도심 오피스형 경제특구가 난립하게 되면서 
경제특구의 탈산업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사례지역인 카비테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고용기회가 창출되면서 
지역의 인구규모, 도시화 및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온 지역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제특구만 32개(개
발 중인 특구를 포함하면 64개)이며, 입주기업의 유형은 주로 수출용 제조업, 물류 서비스, 유틸리티 
운영 등의 기간산업, IT 산업 등이다. 특히 1986년부터 공장 입주가 시작된 까비테경제특구는 까비
테주의 고용과 수출에 있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필리핀의 한국기업 중 중소규모 
제조업체들도 절반 가까이 까비테경제특구에서 조업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제조업 기반의 까비테경제특구에 비해 세 곳의 IT 기반 경제특구의 노동생산성이 3.94배에 달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필리핀의 대표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인 까비테주에서도 탈산업화의 움직임이 향
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필리핀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에서 뿐 아니라 까비테주라는 특정 지역에서의 탈산업화 경향은 
매우 거센 상황이지만, 여전히 필리핀을 대표하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까비테경제특구(CEZ)의 잠재
력, 특히 필리핀 내 중고졸 이하 학력의 젊은층(특히, 지방 출신)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건전한 
생산직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로서 의의는 부정되기 어렵다. 까비테경제특구는 또한 필리
핀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의 거의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한
국의 중견제조업체이 시대흐름에 맞춰 노사관계나 CSR 등에서 보다 열린 태도를 갖추고 이곳에서 
노사상생, 지역상생, 기업 간 내부연계성 확대를 통한 기업생태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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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2

동남아 연구의 지역성에 대한 

성찰과 대안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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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텍스트성 이론의 차용을 통한 동남아 지역연구 방법론 모색41)

김동엽(부산외대)

1. 머리말

지역연구의 시작에 대한 견해는 ‘지역연구’(area study)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개는 그 시작을 근대국가의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식민지 확보와 관련된 연구에
서 찾는다. 이후 지역연구는 대규모 전쟁과 국제이해의 필요성이 전제가 된 국제관계 영역의 연구와 
학문분야의 공조체제에 힘입어서 발생한 학제적인 연구를 통한 종합연구의 형태로 전개되었다(전경
수 1999, 20-25). 이처럼 지역연구는 그 출발과 전개에 있어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 태어나고 발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최강국인 미국이 새로운 지배질서의 구축을 위해 타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의 일환으로 지역연구를 활용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
성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지역연구는 ‘추악한 신조어’(ugly neologism by 
Edward W. Said)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늘날 탈식민주의, 탈패권주의 그리고 정보의 대중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기존의 지역연구는 
그 실용적 가치의 하락과 연구의 비윤리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서구의 주요국 학계와 학술지원 재단 
등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연구 전반의 위축을 낳고 있다는 위기의식
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야노토르(박장식 역, 2009)는 “지역연구의 주체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할 필요와 더불어 지
역연구의 목적을 새롭게 수립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
안했다. 또한 전경수(1999, 5)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구도 속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지역연구로부
터 사회·심리·문화적 지역연구로의 발전적 해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분과학문으로서 지역연구의 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한 오늘날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양적 성장에 대한 위안과 더불어 질적인 발전을 위한 반성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전제성 
2006; 오명석 외 2008; 신윤환 2015). 또한 한국의 동남아교육 현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과를 보
유한 대학의 어문학(사실상 어학) 중심 교육과 학과가 없는 대학의 정치·경제나 인류학과 같은 여타 
전공 중심의 교육으로 분단되어 있는 현상은 향후 동남아 지역연구 후속세대를 육성하는데 바람직하
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전제성·이재현 2008, 269).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지역연구로서 동남아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목적,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동남아 학계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에서는 지역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간단한 논의와 함
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상호텍스트성 이론의 차용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분과학
문 분야로서 동남아 지역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동남아 학술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계
기로 삼고자 한다.

2. 지역연구의 정체성과 방법론

41) 본 글은 2018년 8월 24-25일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문으로서 미완성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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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를 한다고 하면, 지역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인식해야 하고, 또한 지역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안에 관한 방법론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연구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연
구자들이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을 지역연구에 두기 보다는 보다 체계화된 분과학문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연구 고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여타 분과학문의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적인 연구결과는 학제적
(interdisciplinary) 연구라는 명분하에 단순히 집합해 놓은 것을 지역연구로 지칭하고 있다. 일찍이 
야노토르(박장식 역, 2009)는 지역연구의 정의에 관해서 “인문학,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이든 간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역의 성립과 그곳에 사는 인간에 관한 전체 혹은 개별적인 국면을 현
지조사를 축으로 하는 실증주의적 방법을 통해 해명을 시도하는 학술연구”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
나 지역연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규정은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별
개일 수 없으며, 분과학문으로서 지역연구가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보다 심고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개념적 문제는 ‘지역’(area)
일 것이다. ‘지역’(region)이라는 용어는 이미 지리학에서 오래 전에 개발해 놓은 개념이지만, 이는 
주로 공간(space)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지역연구의 ‘지역’ 개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류학에서는 문화지역(cultural area)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정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인간집단의 전통적인 문화를 중심
으로 하여 지역들을 구분한다. 이 개념은 민속지적 현재(enthnographic present)라는 인식, 즉 과
거의 어느 시점에서 의도적으로 고정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현상을 일종의 화석화 과정을 통해
서 이해하고자 하는 점 때문에 지역연구의 ‘지역’이란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전경수(1999, 
26-28)는 지역연구의 ‘지역’이란 개념을 어느 특정 분야에서 주도되기 보다는 포괄적이며 연성 개념
으로서 조작적 개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아래의 전경수(1999)의 견해는 
지역연구에서 지역에 대한 인식론적 논쟁에 대한 하나의 대안 혹은 중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이란 개념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많은 개념들이 조작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조작적인 상황
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한 조작적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탄생하는 지역의 개념들은 또 한편 각각
의 연구를 고려하는 독특한 방법론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게 마련이다. 지역이란 개념을 고려하
는 사람은 난무하는 지역의 개념들이 상호배타적이라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각각이 추구
하는 방법론의 차이만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전경수 1999, 31). 

지역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찍이 홀(Hall 1947, 
46)은 지역연구의 목적을, 1) 전세계에 관한 지식과 파악, 2) 협동연구와 지식통합의 경향, 3) 비교
문화적 이해의 추구, 그리고 4) 사회과학적인 연구에 내재된 핸디캡의 제거 노력 등에서 찾았다. 비
슷한 맥락에서 스튜어드(Steward 1950, 2)는 지역연구의 목적을 1) 주요지역에 관한 실질적으로 가
치가 있는 지식의 제공, 2)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문화적 상대성에 관한 인식의 제고, 3) 지역에 존재
하는 사회적·문화적 전체에 관한 이해의 제공, 그리고 4) 보편적인 사회과학의 발전을 추구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여 전경수(1999, 40-42)는 지역연구의 방향에 대해, 1) 실질적인 현실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공헌을 해야 하며, 2) 각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식하고, 그 
상대성에 입각한 문화이해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공헌해야 하며, 3) 여러 학문분야들이 참여하는 학
제적인 것이어야 하며, 4) 각 지역의 특수성을 탐구하기도 하지만, 인간현상의 보편성을 전제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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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보다 간단하게 폴테니(Pulteney 1985, 3)는 지역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을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회적 실체(entity)를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지역연구의 목적과 방향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혹은 연구 주체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고 추진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42) 이는 지역연구의 실용적 측면 때문에 그 
목적과 방향이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지역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뉘어 각기 구분된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으로 수행되
었으며, 이를 종합하는 방법으로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
제적 연구는 통합적인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적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학제적 연구는 
현상을 다면적, 다층적으로 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오히려 학문의 
정체성 수립에 불리한 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윤택림 2003). 전경수(1999, 7-8)도 학제적 
연구의 실현성뿐만이 아니라,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즉 학제적이라는 것은 분
과학문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서 분과학문 간의 협력을 다짐하는 것일 뿐이지 현상 자체를 총체적이
고 통합적으로 이해하자는 인식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학제적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경수(1999, 44)는 체계적 학제성
(interdisciplinarity)을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단일 학문분야를 따라서 문제들을 나누어 버리는 것
이 아니라, 그 실제 세계에 접근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문분야의 모임이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 모임이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특정 과제를 주도하는 상황에 
의한 것이지만, 체계적 학제성에 의한 “지역연구의 과학적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전문분
야들로부터 동원된 지식의 ‘실타래’들을 함께 짜들어가는(to weave) 것이다”(Steward 1950, 75)라
고 했다. 즉 지역연구가 체계적 학제성을 가지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
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전경수(1999, 8-9)는 “‘모든 것은 모든 다른 것들과 얽혀 있다’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 사고(systemic thinking)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통합과학(unity of science)의 이념이 
삶의 총체성이라는 문제인식과 궤를 같이 해야 함”을 지적했다.

3.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활용한 지역연구 방법론 모색 
 

본 글에서는 지역연구가 분과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문학적 요소와 사회
과학적인 요소를 종합하는 개념으로 ‘문화’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의 도출을 모색하고자 한
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철학적, 인류학적 관점의 정신문화와 농경과 현대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물질
문화로 대변된다. 한편 상징으로서의 문화는 언어, 종교, 예술, 과학 등 포괄적 분야를 인간이 만든 
‘지성적 상징물’이자 총체적인 ‘상징체계’로 보고 ‘해석’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문화를 
텍스트(text)로 간주하여 다양한 열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전기철 2007, 213-219). 이처럼 문화를 
하나의 텍스트로 바라봄으로써 기존에 문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 분석방법을 지역연구 방
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조주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개념은 자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안정되고 일관된 언어적 구조물을 
가리킨 것이었다면, 탈구조주의로 넘어오며 텍스트의 개념은 의미의 발생과 소통이 작용하는 모든 
현상으로 보고, 그 텍스트는 연접된 다른 분야의 의미들과 강한 상호성(intersection)을 만들어 낸
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은 독자가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때 독자는 자신의 경험

42) 신윤환(2015)은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패권적 담론”에 포획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향후 비판적 사고와 대안
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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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고틀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구성하게 되는데, 원텍스트와 관련되는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독자
가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독자가 의미를 구성함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박지윤 2013, 100).

해석과 이해의 접근법으로서 탈구조주의는 자연상태의 보편적인 법칙을 인간 활동에 적용한 체
계(system)란 개념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법칙을 추구한 구조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
을 제시한다. 1960년대 이후 예술과 비평의 분야에서 시작된 탈구조주의는 근본적인 신념으로 절대
정신의 존재와 인류의 역사적 진보를 믿는 헤겔보다는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며 주체적이고 개인
적인 것에 집착한 니체의 사상을 따른다(마단 사럽 2012, 173-4). 문학 분야에서 구조주의가 ‘배후
에,’ 혹은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는 데 비해, 탈구조주의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하나
의 생산으로 강조한다. 즉 독자를 지적 생산물에 대한 수동적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능동
적인 이해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다(마단 사럽 2012, 14).

탈구조주의에서는 개별적인 현상을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으로 환원하는 ‘설명’보다는 개별적
인 것이 담고 있는 특성과 의미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강조한다43)(김도남 2014, 264). 이
해(理解)라는 한자어에 해당하는 우리말의 뜻은 ‘알다’와 ‘깨닫다’가 될 수 있다. ‘알다’는 인식주체
가 대상을 지각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의식한 경우와 지각을 통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깨닫다’라는 말은 인식의 주체가 외부대상으로부터 무엇인가 본질을 알게 되어 마음의 구조
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가리킨다. 즉 ‘깨닫다’의 의미는 인식 주체의 마음이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
여 크게 달라졌음을 뜻한다(김도남 2014, 224). 여기에서 인식의 대상을 텍스트로 놓고 보면,44) 텍
스트의 이해는 ‘깨닫다’와 관련된다. 즉 독자의 텍스트 이해(comprehension)는 텍스트의 기호를 통
하여 내용을 마음속에 표상하여 인식하고, 인식된 내용을 해석하여 속뜻을 찾고, 찾아낸 의미를 독
자가 받아들이는 이해(understanding)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김도남 2014, 235).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객관성과 주관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을 벋어나 이해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에 근거한 텍스트의 이해가 필요하다.45)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는다
는 것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도남 2014, 91).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들 간에 상호 영향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체, 텍스트와 사회문화적인 요소 사이의 총체적인 영향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주어진 텍스트는 단순한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호체계 더 나아가서는 
문화 일반까지 포함한다(김도남 2014, 103).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텍스트 이해의 절차를 정리하면 인식하기, 해석하기, 이해하기 단계가 된
다. 인식하기는 텍스트의 내용을 독자의 마음속에 표상하여 파악하는 활동이고, 해석하기는 인식한 

43) 가다머는 이해를 의견의 일치라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는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우리의 (진리)
탐색 작업에 통합시켜 그들을 동등한 대화 상대자로 삼고, 그들과 우리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입장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한우 역 1999, 200-201; 김도남 2014, 71) 

44) 텍스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특정한 직물이나 더미, 조직의 원 재료가 상호적으로 짜여진 것
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문학 분야의 구조주의 관점에서 “자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안정되고 일관된 언어적 
구조물”을 가리켰으며, 탈구조주의로 넘어오면서 “의미의 발생과 소통이 작용하는 모든 현상”으로 보고 있다 
(박지윤 2013, 100). 즉 텍스트는 의사소통에서 의미를 갖는 특정한 기호이거나 마음속에 기억되어있는 것이
거나 구조화되어 있는 경험이나 생각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의미의 덩어리(chunk of meaning)로 나타날 
수도 있다 (김도남 2014, 131-2). 

45) ‘상호텍스트성’이란 용어는 ‘사이’ 또는 ‘상호’의 뜻을 지닌 ‘inter’라는 접두어가 ‘text’와 결합하고, 여기에 
명사를 만드는 어미 ‘ity’가 덧붙여져 만들어졌다. 이 용어의 사용은 프랑스 ‘텔켈’지에 참여한 탈구조주의자 
중의 한 사람인 크리스테바(Kristeva 1967)이며, 그 연원을 소련의 학자인 바흐친(Bakhtin)에서 찾기도 한다 
(김도남 20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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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이며, 이해하기는 해석에서 찾아낸 의미를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활동
이다(김도남 2014, 230). 인식활동은 텍스트와 독자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within), 해석은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inter), 이해는 텍스트에서 벗어나 독
자의 마음속(inner)에서 일어난다. 즉 텍스트 이해 절차는 텍스트의 내용과 독자의 생각, 그리고 다
른 텍스트의 내용이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독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이다
(김도남 2014, 241-2).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은 텍스트에 대한 폭넓은 의미구성을 통하여 이해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아이륀(Irwin 1991)은 읽기 방식에서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 즉 내적관계텍스트성(intratextuality), 상호관계텍스트성(intertextuality), 그리고 외적관계텍
스트성(extratextuality)을 제시했다. 내적관계텍스트성은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관계텍스트성은 텍스트의 내용 
이해의 개념을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다. 외적관계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이해에 있
어 텍스트 외적인 내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자의 수준에 따라 이해의 폭이 다르고, 
관점에 따라 내용의 기억을 달리하며, 문화나 성장배경이 다르면 내용을 달리 해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도남 2014, 134-6). 

한편 하트만은 텍스트 이해 과정으로 연합(association), 결합(assembly), 재구성(looping)을 제
시했다. 연합은 독자가 텍스트를 파악할 때 텍스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연결하여 마음속에 표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텍스트 내(within)에서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또는 사실대로 인
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결합은 독자의 마음속에 표상된 내용에 독자의 의도와 관념, 신념과 같은 
관점을 적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의 활동에 해당한다. 재구성은 결합을 
통하여 찾아낸 텍스트의 의미를 독자의 기존 생각과 연결하는 것이다. 독자가 해석을 통하여 텍스트
의 의미를 찾아내게 되면, 독자는 그 의미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구성하게 된다. 이 새로운 생각의 
구성은 기존의 독자 마음속에 있던 지식이나 정서의 확장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이나 정서, 신념
을 구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재구성은 독자의 생각과 텍스트의 의미가 내적 대화를 통하여 합일된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김도남 2014, 194-6). 

이상에서 논의한 텍스트 이해방법인 상호텍스트성 이론은 지역연구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을 제시할 수 있고, 이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연구의 목적을 수립할 수 있으며, 또한 텍스트에 대
한 폭넓은 의미구성 방법은 포괄적 의미에서의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지역연구 방법론으로서 그 
활용을 모색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최근 동남아 지역연구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논의 특히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은 그 무엇보다
도 중용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동남아 지역연구가 보다 체계화 되고, 또
한 동남아 지역연구 후속 세대를 양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활용한 지역연구 방법론 모색은 탈근대
와 더불어 탈식민주의로 대변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논리를 보다 견고히 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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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표기 및 참고문헌]
* 본 글은 미완성 글로서 제세한 인용표기와 참고문헌은 향후 보완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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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문명과 토착문화의 맥락화(contextualization): 
인도네시아 수마뜨라 빠당(Padang)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김예겸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교수)

[본 글은 2018년 3월 31일 ~ 4월 6일 EBS 세계테마기행 촬영 및 동년 7월 16일 ~ 27일 현지조사
를 바탕으로 현재 작성중인 초기단계의 논문 요약본이며, 한국동남아학회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뜨라(Sumatra) 지역은 여타의 말레이 문화권(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
이, 싱가포르)과 유사한 언어적, 역사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말레이 문화권 지
역들 간의 지역적인 특수한 생태학적 환경에 따라서 문화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각 
지역의 특수한 역사문화적 맥락에서의 문화 변용, 혼종화 및 재구성으로 인해 문화적 차이가 강화되
기도 한다. 따라서 말레이 문화권 지역들 간의 문화적 유사성 및 차이점은 통문화적인
(cross-cultural)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음식은 단순히 식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며, 그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켜켜이 담겨있다. 따라
서 음식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가치관 그리고 생활습관 등이 응축되어 있는 대표
적인 문화코드이다. 음식문화는 정체된 것이 아니며 주변 환경과 문화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끊
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다. 예를 들어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변화가 사용 가능한 식품의 종류를 바
꿔 놓거나 음식소비의 패턴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다른 문화권의 식품이나 식습관이 전해져 기존의 
식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음식문화 연구는 연속성과 변화 사이의 지속적인 
타협이라는 문화적 역동성(cultural dynamics)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중심 대상지역인 빠당(Padang)은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뜨라(Sumatra Barat) 주의 주
도이며, 이 지역의 지명을 따서 지칭되는 ‘빠당 음식’은 빠당 지역(Kota Padang)의 음식만을 의미
하지는 않고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뜨라 주의 미낭까바우(Minangkabau)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음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낭까바우의 한 지역인 빠당의 문화적 공간을 기반
으로 지칭하는 빠당 음식 문화가 총체적인 미낭까바우 음식문화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외부문명과 토착문화의 상관성 및 토착문화의 혼종화, 재구성 및 변용에 대한 기존의 인도네시아 
문화연구는 자바(Java)와 발리(Bali)에 집중되어 왔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토착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
는 음식과 같은 주요한 문화 매개물인 물질문화의 맥락화를 외면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네시
아 수마트라 지역에서의 외부문명(이슬람, 힌두, 말레이, 유럽)과 토착문화와의 상관성 및 토착문화
의 혼종화, 재구성 및 변용에 대한 민족지학적 현지조사를 통해서 토착 물질문화에 대한 맥락화의 
관점을 제시하고 더불어서 주요한 문화 매개물인 물질문화에 대한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연구의 필요
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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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 문화권 지역들은 식민통치 전후로 상당부문 공유하는 유사한 음식문화 유형이 엄연히 존
재한다. 동시에 지역적인 특수한 생태학적 환경 및 역사문화적 맥락으로 음식문화의 차이점 또한 엄
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문화의 고유성과 혼종성 연구’의 일환으로서 맥락화
(contexualization)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 나타나는 ‘음식문화’ 의 맥락화를 통해
서 외부문명과 토착문화의 상관성 및 토착문화의 혼종화, 재구성 및 변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따
라서 현재라는 시간적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마트라 지역의 음식문화를 ‘순수한(authentic)’ 토
착성에 근거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범선 발명이후 지속된 역사적인 글로벌화의 과정을 통하여 창안, 
변경 그리고 재구성(reconstruction)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생활세계(lebenwelt)의 실체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말레이 세계는 해양문화권이라는 생태지리학적인 특성상 끊임없이 외래의 영향을 받아온 지역으로
서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적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특히 수마뜨라(Sumatra)와 
말레이반도 사이에 위치한 말라까(Malaka 또는 Melaka) 해협은 동서의 계절풍이 맞닿는 지역으로 
일찍부터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고,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수마뜨라 지
역의 요충지에 위치한 빠당 지역도 이 시기에 지엽적인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다양한 문화들이 
교섭하는 공간으로 성장했다. 

  7세기 말 수마뜨라 빨렘방(Palembang)을 중심으로 발흥한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은 말라까 
해협과 순다(Sunda) 해협을 지배하면서 동남아 최초의 해상왕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중국과의 
우호간계를 통해 안정적인 중계무역을 확보하면서 동남아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이곳은 인도의 불교
문화를 중국으로 연결하는 중계지로서 해양부 동남아 불교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고 말레이 세계
에 불교문화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12세기에 발흥한 힌두불교 왕국 마자빠
힛(Majapahit)은 수마뜨라와 말레이반도 전 지역, 깔리만딴(Kalimantan)의 대부분과 동부 자와
(Jawa)에 걸친 영향력을 자랑하면서 해상과 육상을 독점하게 되었다. 대략 이 시기부터 중국인들이 
말레이 세계와 교류하면서 음식 조리법과 재료 등 중국인의 식문화가 유입되면서 말레이의 음식문화
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중국 상인에 의해서 튀김, 국수, 간장, 두부 등을 만드는 법과 떡, 차도 
이때 도입되었다.

  또한 말레이 음식문화에서 인도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대륙부 동남아시아와 해양부 동남아시
아 간에 다소 시기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동남아시아가 본격적으로 힌두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기는 5~13세기경으로 알려져 있고, 이 시기에 다양한 힌두문화 요소들이 유입되어 시험되고 실천
되었다. 이 시기에 인도음식 문화가 말레이의 음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인도에서 유입
된 커리는 현재까지도 말레이 음식의 중요한 식재료로 꼽히고 있다. 

  13~15세기 수마뜨라 상인들은 아랍과 인도의 무슬림 상인과의 교역을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서 빠당 지역 등에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5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수마뜨라를 비롯하여 전
반적인 말레이 세계의 이슬람 유입은 문화 저변으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아랍의 음식문화 역시 말레이 요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후추, 정향, 육두구, 카
다몸(cardamom)과 같은 향신료 및 외래에서 유입된 이국적인 채소와 다양한 새로운 음식들이 현지 
음식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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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기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말레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1511
년 말라카가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식민지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유럽인들이 말레이 세계
로 진출하면서 말레이 세계에 땅콩, 파인애플, 아보카도, 토마토, 스쿼시, 호박 등의 새로운 식재료
가 선보여졌다. 한편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수마뜨라 지역의 문화 경관은 네덜란드의 지배권 하에 놓
이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있던 네덜란드는 식민지 경영
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강제경작제도(Cultuurstelsel)’를 실시하는데, 이 시기에 사
탕수수, 차, 커피, 카카오, 담배 등의 환금작물(cash crop)이 대단위로 재배되었다. 특히 수마뜨라의 
네덜란드 대농장주들은 이러한 환금작물 재배에 필요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중국, 인도, 
말레이반도로부터 수많은 노동인력들을 끌어들였다. 이때 유입된 많은 수의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이
곳에 정착하면서 중국과 인도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음식문화를 정착시켰다. 

또한 이 시기에 네덜란드인의 영향을 받아 ‘리스타펠(rijsttafel)’이라 불리는 밥과 다양한 반찬이 곁
들여진 정식이 만들어졌다. 빠당(Padang) 요리는 전형적인 리스타펠 정찬으로 현재는 말레이 문화
권에서 극진한 사랑을 받는 요리가 되었다. 또한 유럽인들이 영향으로 빵의 제조, 과일 초절임을 만
들어 먹게 되었으며, 손을 사용하던 수식문화권에서 포크 및 숟가락이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빠당 음식문화는 역사적으로 중국·인도·아랍·유럽(네덜란드) 등의 중층적인 영향
하에서 맥락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빠당 음식은 또한 관광이라는 맥락하에서 미낭까바우 사람
들의 음식문화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낭까바우 지역내에서 빠당 지역과 여타 다른 미낭까
바우 지역들 간의 정체성이 경합하여 표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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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전통의료의 부흥과 재구성: 
‘타이식 의료(kanphaet phaen thai)’의 제도화, 타이마사지를 중심으로46)

이미지(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1990년대에 들어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서양의 근대의학에 의해 주변화되었던 ‘잃어버린’ 전통
의료를 부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촉진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서양의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알마-아타 선언 (Declaration Alma-Ata)에서 일차보건의
료(Primary Health Care, PHC)의 중요성을 제창하면서 부터다. 선언문에는 전통의료 활용에 대한 
조항에 담겨있다. 비용적 측면에서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전통의료가 근대의료의 대체의료로서 그 
효율성이 재평가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전통의료의  활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1990년대에 전통의료를 자국의 공식 의료제도에 도입하면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전
개되고 있다. 19세기 중후반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위협 속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태국 또한 
타 동남아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근대의료(Kanphact Phaen Patjuban)가 도입되
었다. 근대의료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통의료는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라는 인식의 형성
과 함께 점차 주변화되어 갔다. 그러나20세기에 들어와 제도적 의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전통의
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구축되고 재정의되고 있다. ‘전통의료(Kanphaet phaen boran)’는 ‘타이식 
의료(Kanphaet phaen thai)’라는 명칭으로 전환되었고, 타이식 의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통마사
지(Nuat phaen boran)’에는 ‘타이마사지(Kannuat thai)’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타이식 의료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는 마사지는 과거부터 왕실 및 민간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요
법으로 실천되어 왔다. 이러한 태국 전통 치료법 중 하나인 마사지는 현재 단순한 전통적 의료실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민족 고유의 문화와 양식규범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관광산업과 연계되면서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한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식 의료’를 대표하는 타이마사지를 사례로 타이마사지가 국가적 지적재산으로
서 표상되고 재정의되어온 과정을 추적한다. 구체적으로 권력주체인 태국정부의 타이식 의료의 구축
과정과 정책, 보급 활동에 먼저 주목한다. 그리고 타이식 의료의 제도화 과정에서 정통성 및 정당성
이 부여된 타이마사지의  전개와 실천에 대해 고찰한다.

 본고에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현지조사에서 입수한 태국보건부의 공문서 및 
현지 문헌을 분석하고, 태국 보건청 산하 타이식의료연구소 및 전통의료 지식의 표상임과 동시에 전
통의료조직에서 가장 권위있는 장소인 왓포 왕립사원과 왓포 태국전통의학교, 왓포 마사지스쿨을 방
문하여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46)  본 글은 향후 연구진행과 현지조사를 위한 연구 구상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현지조사는 본 발표문 
제출 후인 2018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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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정부의 전통의료 제도화: 전통의료에서 ‘타이식 의료’로

 태국정부가 강조하는 타이식 의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타이식 의료의 탄생 과정과 역사적・사
회적 배경, 그리고 전통의료의 현재를 파악한다.

 태국에 서양의 근대의료가 도입된 시기는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세기 후반이다. 현 왕조의 
다섯번째 왕 라마5세에 의해1888년에 태국 최초의 근대병원인 씨리랏(Siriraj) 병원이 설립되었고, 1
년 뒤인1889년에는 병원 내 전문의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씨리랏 근대의학교가 창설되었다. 라마5
세는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위협에 대응하여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이
다. 씨리랏 근대의학교에서는 당초 근대의료와 함께 전통의료 교육도 진행되었지만, 1951년에 전통
의료 교육 및 진료는 폐지된다. 1936년 ‘의료행위관리법’이라는 법률에서 전통의료는 비과학적인 치
료행위로 인식되면서 국가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Kohei 2009:27). 그 이후 약 반세기동안  전
통의료가 국가의 공적인 의료제도에 출현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이 시기는 전통의료의 ‘잊혀진 시대’
였다.47) 이러한 흐름은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70년대 후반 NGO 
및 의료종사자 등 엘리트 집단을 중심으로 자국의 ‘잃어버린’ 전통의료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전통
의료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WTO의 알마-아타 선언으로 대표되는 전통의
료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변화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태국 정부는 전통의료의 제도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게 된다. 
 ‘타이식 의료’는 태국 정부에 의해 1990년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로서, 왕실에서 전통적으
로 행해진 궁정의료 및 토착의료 등 태국의 전통적 지식을 체계화,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한 
개념이다. 1989년에 타이식의료연구소(Sathaban Kanphaet Phaen Thai, 1993년 격상)의 전신이 
되는 ‘타이식 의료 및 약학발전을 위한 협동 센터(Collaborating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Thai Traditional Medicine and Pharmacy)’가 설립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 기관의 현지명은 
영문명(Department for the Development Thai Traditional and Alternative Medicine, DTAM)
과는 달리 ‘전통(Traditional)’ 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Kohei 2009:49). 태국
정부는 전통의료와 타이식 의료를 구별하고 있는데,  전통의료는 현대사회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
고 발전이 없는 의료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타이식 의료는 토착의료(전통의료)를 현 시대에 맞게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 의료로 정의되고 있다(Iida2006:81). 한편1999년에는 ‘태국의 전통의학지식
의 보호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전통의료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48)

3. 전통의료 지식의 표상: 왕립사원 왓포

 타이마사지가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90년대 태국 정부의 전통의료 부흥과 제도화 과정에서 전개
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타이마사지는 종교(상좌부 불교)와 왕실문화가 결합됨으로써 정통성과 권
위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가 왕립 불교사원 왓포이다. 왓

47)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여전히 전통 약초 및 약용 술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으며, 마
사지와 같은 민간요법이 일상생활 속에 깊게 침투되고 실천되고 있었다. 

48) 이 법률에 근거하여 타이식의료연구소 내에 ‘태국전통의학지식과 약초보호사무국(Bureau of the 
Protection of Thai Traditional Medicine Knowledge and Plants)’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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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왕립사원에는 타이마사지의 지압 포인트를 나타낸 총 60개로 제작되어 있는 벽화가 조각되어 있
다. 178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 왕조의 초대왕 라마1세와 라마3세는 새 왕조의 재건 사업의 일환
으로서 왓포 내 벽화에 전통의료 지식을 조각화, 시각화하여 민간에게 공개했다. 
 타이마사지는 전통 치료요법으로서 타이식 의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
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왓포의 태국전통의학교 및 왓포마사지 스쿨(WATPO Thai 
Traditional Medical and Massage School)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마사지 교육도 함
께 진행하며, 일정 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마사지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왓포식’ 마
사지는 궁정 및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던 혈을 지압하는 전통마사지와는 달리, 스트레칭 체조 
기법이 가미되어 비교적 최근에 창조된 마사지이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 형태의 타이마사지
이다. 이곳에서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타이마사지가 전국으로 보급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4. 전통의료 교육 

5. 민간차원의 의료실천과 반응:  ‘진짜’ 마사지와 관광용 마사지
 
 중앙에서 구축된 타이마사지는 실제로 민간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어떠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는가. 그 중층성과 다양성을 추적한다.  

6. 과제

①　동남아 전통의료에 관한 선행연구, 태국 전통의료에 관한 선행연구.
②　타이마사지의 관광화(본래의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릴렉스 목적). 
③　중앙에서 구축된 타이마사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반응과 대응에서 나타난 중층성과 다양성: 상
호텍스트성(지역연구 방법론)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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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전통의학과 치유에 관한 ‘로컬지식’의 문화적 위치49)

김희숙(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1. 연구의 배경

“세상의 모든 식물은 먹을 수 있는 것이거나 먹을 수 없는 것, 둘 중 하나야.” 대학에서 식물학
을 전공했지만 주변의 풀이나 나무, 화초의 이름을 물어보면 도통 아는 게 별로 없어 타박을 듣곤 
하던 한 지인의 변(辯)이다. 물론 농으로 한 말이었지만 인류가 생명을 보존하면서 명맥을 이어온 
역사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
법을 찾고 발전시켜온 과정이었을 터이니, 그 단순한 구분법이 허튼소리만도 아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단순한 분류법에도 좀 더 문화적인 차원의 설명이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에서 식재
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 종의 범위는 문화마다 다르고, 또한 식재료로써 이용할 수 없다 하여 먹
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식물 종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통상 ‘독초’로서 분류
되곤 하는데, 그러한 식물들이 품고 있는 ‘독’이라는 것도 달리 이용하면 ‘약’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모든 식물은 쓸모에 맞게 다스릴 줄만 안다면 모두가 먹
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만 있다는 그의 
답변에 우스갯소리로 덧붙인 “세상에는 내가 이미 먹어본 것과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만 있다.”는 
다른 지인의 말이 어쩌면 인간과 식물 간의 관계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문화적인 설명인지도 모
른다. 먹어본 것들로 구성된 경험의 세계야말로 문화적 경계로서 구별되는 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
며,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과 각각의 활용법은 그 후에 마련된다. ‘로컬지식(local 
knowledge)’이란 그와 같이 먹어본 것들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
는 일정한 문화적 경계를 지닌 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축적되어온 경험적 지식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사학위논문을 위해 일 년여 기간 동안 미얀마의 두 마을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던 연구자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얀마 사람들의 식재료로서 이용되는 식물의 범위가 대단히 방대하다는 것
이었다. 그에 대한 놀라움은 한국과는 다른 생태조건을 가진 만큼 그 종류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식물 종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식용으로 이용되는 부위
의 폭이 훨씬 넓었기 때문이다. 호박꽃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꽃들이 응아삐(생선젓갈)에 곁들여져 식
용되고 있는 것이 그러하였고, 다양한 나무의 잎이나 열매, 심지어 각종 씨앗들까지 밥상 위의 찬으
로 올랐다. “소가 먹는 것은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은 그와 같이 방대한 활용범위를 
간단히 요약해준다. 소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먹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
람이 먹을 수 있는 종류보다는 훨씬 더 많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미얀마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그처럼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분류된 
식물 종들이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먹을 양이나 때를 매우 신중하게 가린다는 사실

49) 아직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의 초안으로, 전체 장의 구성이나 각 장의 내용과 논리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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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가령 우기에 숲에서 돋는 버섯의 경우 많이 먹으면 피가 무거워져 천천히 돌아 어지럽게 되
므로 많이 먹지 말아야 하며, 혹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라임주스를 마셔야 한다든지, 두
리안의 경우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므로 망고스틴을 먹어 혈압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등이었다. 몸
에서 일으키는 변화와 관련하여 갖가지 식재료들에 딸린 섭생법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한참 듣다보면 이상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몸의 이상이 곧 특정한 질병과 
관련한 징후로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대개 고혈압과 당뇨라는 두 개의 큰 질병으
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두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체로 텔레비전 등의 대
중매체를 통해 전파된 의학담론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소가 먹는 것은 사람도 먹을 수 있
다.”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식별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로컬지식에 금기의 빗장을 지르는 상위의 
지식으로서 근대적 의학담론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지식으로서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
이다.

사람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질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따라 이전까지 식용해온 식재료들
을 재분류하여 이용하는 모습은 지식과 권력 간의 관계에 관한 푸코의 성찰이 로컬지식과 근대적 
의학담론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전과
는 다른 언어적 질서를 갖추고 등장한 새로운 지식의 체계가 기존의 것을 완전히 대체하여 무소불
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보다는 양자를 가르는 불연속면에 자리하
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근대의학과 미얀마 사람들이 체득해온 로컬지식의 양단 사이, 양자의 특성이 혼재되
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미얀마 전통의학에 주목하여 치유에 관한 로컬지식의 형성과정과 그것
의 문화적 위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미얀마 전통의학의 역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발간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전통의학에 관
한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전통의학은 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영
국에 의한 식민통치가 본격화되면서 미얀마 전통의학은 서양의 근대의학에 밀려 쇠퇴하였고, 이후 
미얀마에서 전통의학이 다시 부흥하게 된 것은 세계대전 시기 조달이 어려워진 서양약품을 대체하여 
전통약재들이 대중에게 보급되고부터다. 서구의학을 대체했다기보다는 부족한 약품을 보완하는 수단
으로서 전통의학이 부활한 것이다. 독립 이후 미얀마 정부는 국민건강정책에는 토착의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
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독립 후 미얀마 정부에 의해 추진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식민통
치 이전의 미얀마 전통의학의 원형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식
민통치시기 확립된 서양의학체계 안에서 서양의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갖는 것으로서 자국 내에서 
약초와 동식물, 광물성 재료를 가공하고 배합하는 지식과 기술이 전통의학의 이름으로 추진된 정도
에 불과하다. 마치 한약제의 감초마냥 어느 약제에서나 같은 냄새를 풍기는, “미얀마세” 또는 “버마
세”로 불리는 미얀마산 약제들이 시골마을의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한 것도 전통의학의 
이러한 형태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에 의해 제조
된 것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값싼 “미얀마세”는 여전히 미얀마 대중에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976년 미얀마에는 전통의학연구원(Institute of Traditional Medicine)이 설립되어 전통의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들을 배출하기 시작하였고, 50개의 병상이 딸린 병원도 함께 운영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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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학에 기초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전통의학
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난 2001년, 만달레이에 전통의학대
학(University of Traditional Medicine)이 설립되고부터다. 전통 약리학과 식이요법, 마사지 등의 
전통의학 외에도 기초과학 및 기초의학, 동양철학의 사유체계에 따른 접근법, 서양의학과 미얀마 전
통의학의 부분적 통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이 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미얀마 정부는 관할 정부 부서 아래 대규모 약초원 9곳에서 약
초를 재배하고 전통의약품 제조공장 등을 설립하는 등 전통의학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통의학병원이 설립되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
다. 먼 지방으로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외래 환자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의사를 
만나기에 앞서 첨단의료장비의 검사과정을 먼저 거치는 까닭에 진료비 부담이 매우 큰 서양병원에 
비해 진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부함에 낼 수 있는 만큼의 기부금을 넣는 정도로도 의사와 직접 대
면하여 각종 시술을 포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병원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가 병원에서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는 진료비용 외에도 실제 이 병원에서 받는 치료의 
효험 때문에 다시 찾아왔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서양식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도 낫지 않은 병이 
‘쩻통’이라 불리는, 헝겊에 약재를 넣어 찐 도구로 환부를 마사지하는 치료법과 병원에서 알려준 운
동법 덕분에 낫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택시기사나 봉제공장의 노동자 등과 같이 장시간 고정된 자
세로 작업을 하느라 생긴 디스크나 근육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치료의 효험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미얀마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전통의학의 활성화는 보편적 보건복지의 실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WHO의 지원 아래 진행 중인 전 세계의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들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미얀마에서 전통의학을 통한 보편적 보건복지의 실현이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전통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하나뿐인 병원만으로 대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가
의 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전통의료시설의 확충보다는 전통의학의 긍정적 이미지를 빌어 민간 
제약회사들이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을 빠른 속도로 확장해가고 있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로컬지
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부활한 전통의학이 현실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로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반면, 민간 제약회사들은 대중매체의 파급력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이전까지 가져
왔던 식생활과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재구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약재에 관한 지식이 큰 부분을 
형성하는 전통의학이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측면도 있는데, 양자의 관계는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3. 치유에 관한 로컬지식의 또 다른 체계

식민통치 이전의 미얀마 전통의학체계는 불교철학과 인도에서 유래한 아유르베다 의학의 요소들
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체계에 덧붙여 점성술과 명상 및 연금술
에 기초한 또 다른 두 원리도 미얀마 전통의학을 떠받치는 기본체계로서 포함되어 있다. 현대에 다
시 소생한 전통의학에서 이 두 원리를 어떠한 의학적 지식과 언어를 통해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미얀마 전통의학을 구성하는 핵심원리들로서 이 두 체계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는지는 연
구자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다. 연구자가 이를 병행한 형태의 시술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은 
전통의학병원이 아니라 몇 년 전, 우연히 마을에서 관찰하게 된 시술과정에서였다. 양곤에 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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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병원의 전문의라고 본인을 소개한 의사가 마을의 한 집에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치료하고 있는 
현장에서였는데, 흥미롭게도 이 의사는 본인이 직접 재배한 약초로제조한 액체 상태의 약을 환자의 
등에 막대로 약을 찍어 바르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약을 찍어 바른 부위를 누르며 주문을 외우던 의사는 흡사 몸에 들어와 있는 질병을 모아 창
밖으로 쫓아 내보내는 몸동작과 함께 치료를 끝냈다. 사람들의 말로는 그가 외우던 주문이 “파야
싸”, 즉 부처님의 말씀인 것 같다고 했고, 흡사 엄숙한 종교의식이라도 치러지는 양 사람들은 경건
한 자세로 앉아 조용히 이 신비로운 시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집주인에게 값비싼 스테이로드제제의 앰풀을 파는 것이 그날 마을을 방문한 주요 목적이었던 것
을 보면 이 의사의 정체는 사뭇 의심스럽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보이는 존경심과 신뢰에는 무
엇인가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얀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떠올려봄직
한 존재가 있다. 바로 ‘웨잇자’라 불리는 수행자들이다. 웨이자는 본래 지식 또는 지혜를 뜻하는 빨
리어에서 파생된 말이지만 보통은 그러한 특별한 지식이나 비법을 터득한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된다. 미얀마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들 웨잇자들의 초인간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왔는데, 
미얀마 정령신앙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는 바간 인근의 뽀빠산 정상에 안치되어 있는 이들 웨잇자
들의 신상 앞에는 이들에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웨잇자 가운데서도 특히 치료의 기술을 터득한 이들을 ‘세웨잇자’라 칭하는데, 사람들은 미얀마 
전통인형극 욧떼쁘웨에 등장하는 연금술사 ‘조지’가 바로 세웨잇자라고 말한다. 수행을 통해 초인간
적 능력과 불사의 몸을 갖게 된 연금술사 조지의 이름이 산스크리트어 ‘요기’에서 파생되었다는 사
실로부터 추정컨대 인도의 요가수행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조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설명
에 따르면 이러한 존재들은 승려와 같이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열반
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서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
이라고 한다. 조지, 또는 웨잇자는 열반이 아니라 그와 같이 신비로운 지식과 능력을 터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자이며,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이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현세의 바람을 실현시
켜줄 것을 기원한다. 물론 마을을 방문한 의사를 주민들이 웨잇자라고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
다. 하지만 그가 지닌 약초에 관한 지식과 신비로운 주문은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위계 안에서 각
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들에 대한 믿음에 호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론상으로는 미얀마 전통의학을 구성하는 기본체계로서 포함되어 있으나 점성술이나 연금술과 
같은 원리는 서양의학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학지식으로서, 
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 아래 과학화, 표준화의 규준을 달성해야 하는 현대의 전통의학체계에
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미 근대적 의학담론에 의해 이전부터 갖고 있던 로컬지식을 재구
성해가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웨잇자와 같은 존재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남아있을 
뿐이어서 그들이 터득한 지식의 내용이 전승되어 로컬지식의 한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특정 음식을 먹
으면 “피가 무거워져 천천히 돌기 때문에”와 같은 미얀마 사람들의 표현에 녹아있는 생리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혈압’의 문제로 수렴하여 설명하는 과학적 의학담론의 해석이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확실치는 않아 보인다. 한 사회의 문화적 관념이 투영된 것으로서, 경험의 세계
를 해석하는 근거이자 대처법을 제시해주는 로컬지식이란 전통시대나 지금이나 그 양단을 부단히 오
가며 형성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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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3 (개별 발표)

동남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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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WTO 무역분쟁 연구 

나희량(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본 논문은 아세안의 통상정책과 무역분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조치, WTO 무역분
쟁의 현황 및 사례분석, 역내 차원의 무역분쟁해결메커니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2장에서 아
세안의 WTO 분쟁 추이와 그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 아세안의 후
발주자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이 WTO에 가입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됨
에 따라 아세안은 WTO의 다자간무역질서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다. 이는 아세안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아세안의 WTO 분쟁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세계와 대동소이한데 이는 아세안의 WTO 분쟁도 세
계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세안은 1995년 WTO 출범 초기 WTO 분쟁
해결절차의 활용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2000년대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
만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소의 경우에도 2010년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무역의 이익을 최
대한 담보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한 개별국가 및 역내경제전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무역의 색채가 강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010년대 이
후 WTO 제소 및 피소 대상 주요 국가가 되었다. 적절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WTO 협정을 위배하
지 않고 피소를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통상정책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관세조치에 대해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양허관세율은 WTO 다자간 협상에서 개별국가들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의
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가 가장 높은 수준의 양허관세율을 책정하고 있고 태국, 
필리핀 등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허관세율을 책정했다는 것은 WTO 출범 초기 이들 국가들의 국
내산업 보호 내지는 시장개방에 대한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행관
세율의 경우에도 국가 별 차이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WTO 출범 
초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들 국가들
이 보호무역적인 색채가 강한 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행관세
율의 추이를 통해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관세율의 하
락이 1998~2000년 시기에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 실행관세율의 대폭적인 하락은 
1997~19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외화유동성의 급격한 고갈로 인해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시장개방 및 경제구조조정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제외적 충격
으로 인해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장
개방을 위한 큰 폭의 관세율 인하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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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큰 폭 하락한 실행관세율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8.5%대 내외에서 유지되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 7% 대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후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면 6% 대 이하
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행관세율이 200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처럼 큰 폭 하락
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유의미하게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에 따른 무역의 감소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율이 변화의 양상을 보면 2013년 이후부터는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
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WTO 차원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의 변화를 통한 통상정책의 효과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음
을 의미한다.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어젠다)가 뚜렷한 성과 없이 장기간 공전하
면서 WTO를 통한 자유무역확대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자간, 복수국간의 FTA 체결 등 지역적 차원
의 경제통합, 무역협정 등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해 WTO보다는 FTA와 관련된 관세율 등이 실제로
는 더욱 중요한 통상정책의 관심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실행관세율이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는 상황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의 체결이 성사되기까지는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4장에서는 통상정책의 또 하나의 축인 비관세조치를 통해 아세안의 통상정책 및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비관세조치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로 많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비관세조치는 다분
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세안의 통상정
책에 있어 관세를 활용한 국내 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를 활용한 보호정책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비관세조치가 직접적으로 비관세장벽 등의 국내 산업의 보호조치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비관세조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9개의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SPS, TBT, ADP, TRQ 등인데 이는 아
세안이 국내 산업을 보호가기 위해 관세조치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아세안이 수출주도형 성정전략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분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자 하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위한 방안들이 주요국들 못지않게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특정무역현안(STC)의 제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인도네시
아와 말레이시아는 할랄식품(제품)과 관련된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비관세조치 시행 및 STC 제기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는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에 비해 제기된 
STC의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이들 선발국들의 통상부문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성숙도를 반영한
다고도 할 수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상이하게 식품 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STC보다 
상품의 표준 및 인증 기준과 관련된 STC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태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STC가 그 이전 
1995~2008년에 제기된 STC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는 비관세조치의 시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증
가한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수출 상대국의 피해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
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경우 총 61개의 STC 중 SPS가 1/3, TBT가 2/3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육류, 
과일 등의 식품안전 및 검역과 관련되어 있는 SPS는 품목에 있어 한정적인데 비해 TBT는 모든 상
품에 대한 비관세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TBT에 대해 제기된 STC 건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STC가 최초 제기된 시기를 보호무역의 기조가 심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
후로 나누어 보면 예상대로 3건 중 2건은 2009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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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가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보면 이러한 집중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
남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두 국가가 시장개방과 무역확대를 추진하
는 동시에 비관세조치를 활용한 보호무역적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STC가 제기된 상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STC는 주로 식
품 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ST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별
로 보면 육류와 과일, 채소, 원예 등 식물류 및 할랄인증과 관련된 STC가 42.4%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 외에 주류, 철강제품, 휴대전화 및 PC, 도기 및 타일, 담배 등의 순으로 STC가 제기
되었다. 

향후 아세안은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수출 상대국들의 STC 제기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상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과 관행
에 부합하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아세안 지역차원의 선발국-후발국들 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개별국가 차원의 통상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아세아 역내차원의 통상정책 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무역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아세안 무역분쟁의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WTO 분쟁 현황에 대해 분석
하되 최근 WTO 분쟁제도의 활용이 급증한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의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황
과 주요 제소, 피소사례에 대한 법적쟁점 및 판결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제소는 주로 동 시기
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 육성하고 있던 상품분야에 대하여 주로 제기되었다. 결국 아세안은 
수출산업의 안정적인 세계시장확보를 위하여 WTO에 적극적으로 제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소 사건의 급증 또한 같은 맥락에서 아세안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해오다가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해 각종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한 것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외국투자 및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그 이면
에는 세수확대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수시로 법령 및 규제를 변경하고 도입해왔다. 이러한 상호모
순적인 정책의 시행은 글로벌 경제위기 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고 정부의 개입과 보호정책이 상대
국의 제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세안의 WTO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역마찰의 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무역분쟁의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차원의 무역분쟁해결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역분쟁의 효
율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결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심축이다. AFTA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ASEAN EDSM은 그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활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무력하
다.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과 더불어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해 법적 차원의 분쟁해결메
커니즘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를 위해 ASEAN EDSM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분쟁해결을 탈정치화하고 
ASEAN EDSM을 규범적 분쟁해결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아세안 내의 
일부 회원국들에게는 법치주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지배로 나아가기 전 과도기적 형태로 아세안 역내 무역분쟁을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아세안 중재센터
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재는 사법적 판결 과정과 효력이 유사하지만 비공식
적이고 유연한 진행절차가 가능하고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우며 민간 분쟁당사자도 직접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ASEAN EDSM에 대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추가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아세안 중재센터의 설립과 발전은 이후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법의 지배를 받는 명실상
부한 역내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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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세안은 WTO 무역분쟁 및 관련 통상정책에 있어서 개별 국가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역내 경제 및 통상정책의 흐
름을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시행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을 보
호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개도국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관계에 있어서 무역분쟁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역내 차원
의 정책적, 전략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무역분쟁과 관련한 한-아세안 간의 상호 간 
지원과 협력이 긴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新남방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논의
와 협력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무역규모 2위, 해외직접투자 2위라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아
세안의 무역분쟁에 대한 이해는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통상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한 아세안 국가들의 역내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상호밀접도 및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에 따라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는 해당국가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로 묶여져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내 경제주체들
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국가들이 처해질 수 있는 유사한 무역분쟁 상황에
서 적합한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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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쟁법에 관한 연구

이준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Ⅰ. 서 론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법체계를 일반적으로 경쟁법이라 한다. 
경쟁법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며, 효과
적인 경쟁법 집행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 및 소비자 복지에도 기여하게 된다. 
21세기 들어서 경제의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시장독점 및 불공정 거래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경쟁
법의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이라는 단일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의 확립과 지역경제의 통합의 촉진 
수단으로서 경쟁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세안은 2007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AEC 
Blueprint)’에서 경쟁력 있는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하여 2015년까지 국가별 경쟁정책 수립 및 경쟁
법 도입을 각 회원국에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비전 2025에 따르면, 공동체 내의 
경쟁력과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의 도입 및 지역적 차원에서 규제를 현실화하고 
규제의 일치성을 높이는 것을 공동체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는 태국,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2015년 이전에 이미 경쟁법을 갖추고 있었고, 브루나이, 미얀
마, 라오스, 필리핀은 2015년에 경쟁법을 처음 제정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2016년에 경쟁법 초안
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본 연구는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태국 경쟁
법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태국 경쟁법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검토한 후, 아
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개정된 태국 경쟁법(2017)의 주요 내용을 실체법적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Ⅱ. 태국 경쟁법의 전개

 태국 경쟁법의 시초는 1979년 제정된 가격통제 및 반독점법(Price Fixing and Anti-monopoly 
Act)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통제와 독점금지에 초점을 둔 기
업활동의 규제에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실제로 경쟁 촉진의 측면보다는 규제 업종에 대한 가격통
제에 더욱 초점을 둔, 넓은 의미의 가격통제법이라 할 것이다. 즉,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공급부족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었고, 독점금
지 조항들은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어, 독점은 가격설정을 해
하지 않는 한 규제되지 않았고, 합병규제 등 경쟁 관련 이슈들에 관한 규정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법 하에서 가격통제에 대한 법 집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반독점규정에 대한 법 집행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담당 부처였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내 국내거래국
(Department of Internal Trade)은 반경쟁적 행위로서의 통제사업(controlled business)을 구체적
으로 공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반경쟁적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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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사업에 대한 공고는 물론이고, 실제적인 집행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1980년대 태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상무부를 중
심으로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기존의 가격통제 및 반독점법(1979)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은 태국
의 경제구조에 여전히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쟁원리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격통제 및 반독점법에서 가격통제 부분과 독점금지 부분을 분리하여 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99년 2월 10일 태국 의회는 태국시장에서 사기업간의 공
정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법(Trade Competition Act B.E. 2542)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같은 해 4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아세안 최초의 경쟁법이었다.
 태국에서의 경쟁법 제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법 제정과정에서 세계은행이나 UNCTAD와 같
은 국제기구로부터 최소한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 태국 경쟁법(1999)의 경우, 한국의 법을 많이 참
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상품·서비스 시장의 대부분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태국의 경제구
조가 한국과 비슷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다. 태국 경쟁법(1999) 하에서, 감독기관으로서 
경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주요 실체법적 규정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법 제25조), 기업
결합제한(법 제26조),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27조), 불공정 거래행위(제29조) 등이 규정되었다.
 기존 경쟁법(1999)에 따라 카르텔 등의 경쟁제한 행위 및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가 금지되었지만, 운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국 경쟁법(1999)의 규제 당국인 경쟁위원
회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1건 뿐이었고, 이 건도 최종 기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 경쟁법(1999)은 ‘이빨 없는 호랑이(a tiger without teeth)’로 묘사되는 등 국가 경
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저조한 법 운용의 배경에는 하위법령이 미비한 상태
에 머물러 있었고, 당시 태국의 경제구조와는 달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태국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간과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근본적인 한계로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경쟁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예산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로 대규모 사업자들의 저항과 그러한 사업 내지 사업자들
과의 강력한 유대관계 때문에 법 집행을 꺼려하는 정부의 태도 등도 법의 집행을 막는 원인 중 하
나로 판단된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상무부 장관(Minister of Commerce)이 
경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각에 제출하였으나, 국무위원회(Council of State)가 일부 조항을 재개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러 차례 재검토를 거쳐, 2016년 2월 2일 비로소 의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경쟁법(2017)은 기존 경쟁법(1999) 대신하도록 제정되어 2017년 10월 5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Ⅲ. 개정 태국 경쟁법(2017) 개관

 1. 체계 및 목적

 개정 태국 경쟁법(2017)은 총 6개 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경쟁법(2017)의 목적
은 기존 경쟁법(1999)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태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 내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을 높이고,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소비자가 이익을 얻
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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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범위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 경쟁법은 원칙으로 모든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적용되지만, 모
든 경우에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이 작동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내재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기존 경쟁법(1999)과 비교하여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국영기업 등에 관한 것이다. 기존 경쟁법
(1999)에 따르면, 예산절차법의 규제를 받는 국영기업은 경쟁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사기
업과 직접 경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제재받지 않는 국영기업이 생겨나면서, 동일한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동일한 규칙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
다. 이는 경쟁절차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평등한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경쟁법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웃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인도
네시아나 베트남의 경우, 국영기업들도 경쟁법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개
정 경쟁법(2017)은 국가의 안보, 공익, 공리를 지키는데 유용하거나 공익사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
요한 법률 또는 내각의 의결에 따라 조치하는 부분에 한하여 국영기업,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기타 
기관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율함으로써, 적용제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 감독 기관

 개정 경쟁법(2017)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기타 위원 5인의 총 7인으로 구성되는 경쟁위
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7조), 경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임기(제
13조),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제17조)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 경쟁법(1999)과 비교
하여, 개정 경쟁법(2017)은 경쟁위원회의 권한을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법 
제17조). 또한 개정 경쟁법(2017) 에서는 경쟁위원회 사무국을 독립기관으로 인정하고, 경쟁위원회
의 새로운 조직구조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및 외부의 개입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4.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

 개정 경쟁법(2017)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 남용행위를 제한하고 있
다(법 제50조). 개정 경쟁법(2017)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
의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추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시장점유율과 총매출
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경쟁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3년 내에 최소 1번 이상 관련 기준을 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태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관한 경쟁위원회 고시(2007)에 
따르면, 보통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국내 총매출액
이 10억 바트 이상인 경우 또는 세 명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이고 
국내 총매출액이 10억 바트 이상인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 남용행위로서, 개정 경쟁법(2017) 상 열거된 유형들을 살펴보면, 부당한 가격결정,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및 개입, 부당한 출고조절 등이 있다. 
 개정 경쟁법(2017)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저해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
합, 즉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경쟁법(2017)은 기업결합의 유형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와의 합병, 영업의 양수,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경쟁법(2017)은 기업결합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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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첫째, 경쟁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그 행위를 한 사업자는 기업을 
결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쟁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독점이나 시장지배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사업자는 경쟁위원회에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법 제51조). 이 때, 내국인과 외국인 간, 회사와 개인사업자 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어떤 기업결합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경쟁제
한성, 즉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데, 개정 경쟁법(2017)은, 경쟁위원회
가 사업의 필요성, 사업운영을 통한 이익 또는 경제에 대한 손실야기 여부, 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
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결정
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2조). 
 공동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
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카르텔, 담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
동행위라고 하여 이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즉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만 금지하게 된다. 개정 경쟁법(2017)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독점이나 경쟁 제한 내지 축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쟁사업자
와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는 가격협정 내지 거래조건협정, 공급제한협정, 입찰담합, 시장분할협
정 등이 있다(법 제54조). 예외규정으로, 개정 경쟁법(2017)은 경쟁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책이나 지
휘권 측면에서 관계가 있는 사업자들의 행위에는 위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4조, 제56조). 또한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개발하고 기술 또는 경제적 측면의 발전을 지
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에 관한 합의,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에서의 합의, 기타 위원회의 권고
에 의거하여 시행령에 따른 합의나 사업형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5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경쟁 그 자체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앞서 살펴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나 기업결합의 
제한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구별된다. 개정 경쟁법(2017)은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
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불공정하게 방
해하는 행위, 우위에 있는 시장지배력 또는 교섭력을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
업 운영을 제한하거나 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조건을 정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어야 한다(법 제57조). 기존 경쟁법(1999) 상에
서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이 모호하여 실무상 이를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법 
제29조). 이에 개정 경쟁법(2017)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쟁위
원회로 하여금 구체적인 형태를 지정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법 제57조). 

Ⅳ. 결론: 전망 및 시사점

 태국은 아세안 최초로 경쟁법을 도입하였고, 이후, 태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
의 흐름 속에서 태국 경쟁법 체제는 꾸준한 진전을 보여 오고 있다. 기존 경쟁법(1999)의 일부 규정
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경제구조와 거래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가 여전히 상무부 내 국내거래국 산하에 있어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사업자들을 규율하기 위한 독립성이 결여되고 절차가 매우 경직될 수 밖에 없
었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경제구조와 거래행위에 상응하는 유연하고 독립적인 규제 당국 하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쟁 규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경쟁법(2017) 
하에서는, 적용제외 범위가 축소되었고, 경쟁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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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 행위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개정 경쟁법(2017)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법 
해석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의 세칙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법의 발전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967년 아세안이 
설립된 이래 동남아 10개국은 중요한 지역경제그룹으로 발돋움하여 여러 경제협력을 통해 보다 통
합되고 자유로운 지역시장이 형성되었고,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
세안경제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단일시장 형성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왜냐하
면, 공정한 경쟁여건의 확립을 통해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 4가지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됨으로써 단일시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세안경제공동체에서의 경쟁법은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방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관리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단일시장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적, 제도적인 요인들과 사실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 중에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
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인들을 제거 할 
수 있는 법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이러한 체제를 형성해 나가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공동체는 지역경제력이 심화됨에 따라 공동규범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장기적으
로 참여국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아세안 역시 경제공동체 출범을 전후하
여, 아세안 회원국가들의 경쟁법 도입과 정비를 통한 지역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아세안 회원국가들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시키는 도구로서 경쟁법을 도입하는 등 
경쟁체제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발전함에 따라 회원국의 경쟁법체계는 점차 높
은 수준으로 수렴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아세안 시장 내의 경쟁당국간의 집행충돌을 피하는 
것은 물론 그 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소비자 보호에도 경쟁법의 조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한 장기적으로 볼 때,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경제질서에 시장과 경쟁의 원리가 확
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공정한 거래 기준을 정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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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학술 연구 출판 언어
교육석사 박사 논문 단행본**

베트남
1964

(박희주, 정치학)
1971(황충현, 의학),

1972(이은호, 정치학)*
-

1966
(최상수)

1966
(한국외대)

인도네시아 1962 1983(김영국, 경제학) 1965 1983 1964

한국의 동남아 연구: 재발견과 학계의 과제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50)

I. 머리말 

1. 자료
- 서울대 출판문화원,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 (안청시, 전제성 편) 연내 발간 
예정. 최초의 국가별 연구 정리. 학계 범위 넘어서는 포괄적 연구성과 총량 추이 분석.
- 국가별 연구 경향 검토 결과: 인도네시아(김형준, 전제성), 베트남(이한우), 태국(김홍구, 이미지), 
필리핀(정법모), 말레이시아(김형종), 미얀마(오윤아), 캄보디아-라오스(정미경), 아세안(김형종). 
- 이하의 내용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검토한 결과. 따라서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연구는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 있음. 

2. 질문
- 역사: 한국의 동남아시아연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선구자들은 누구인가?
- 규모: 한국의 ‘동남아 전문가’는 몇 명일까? 한국의 동남아 연구 전문가는 어느 정도 증가 추세인
가? 
- 추이: 한국의 동남아 연구 축적의 국가별, 학문분야별 규모와 추이는 어떠한가? 한국의 동남아 연
구 축적에서 현지인의 기여는 어느 정도일까?
- 학계의 포괄성: 한국의 ‘동남아 학계’는 전문가를 얼마나 포괄하고 있을까? 
- 종합적으로 한국의 동남아 학계는 어떤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는가?  

II. 연구의 역사

1. 이른 출범: ‘미지의 세계’였던 1950-70년대 
- 생각보다 빠르다. 우리가 모르는 선구자들이 있다
  예) 박희주 1964(버마와 베트남 연구 국내 최초 학위논문) 
- 박사의 출현으로 볼 때, 베트남 연구가 가장 앞서 시작되었다(1970년대 초반).
- 1980년대 출범이라는 시각은 정정되어야 한다.

50) 이 발표문은 2018년 6월 21일 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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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석, 경영학) 1989(신윤환, 정치학)* (이종린) (극동문제연) (한국외대)

필리핀
1957

(성내운, 교육학)
1981(김성철, 지역학)*, 
1992(정영국, 정치학)

1950s
1983

(임성한)
2014

(부산외대)

태국

1967
(임종욱, 경제학)

1973
(송인서, 역사학)

1976
(고홍명, 경제학)

1974
(송인서)

1986
(김영애)

1966
(한국외대)

말레이시아
1976

(안영호, 언어학)
1986(강경석, 언어학)*, 
1997(홍석준, 인류학)

1968 1998
1964

(한국외대)

미얀마
1964

(박희주, 정치학)
1992(박장식, 언어학)*, 
1996(양길현, 정치학)

1968
1991

(극동문제연)
1992

(부산외대)

라오스
2006

(손수학, 이학)
2007

(정미경, 개발학)
1960

(박중희)
1974

(아시아경제연)
2014

(부산외대)

캄보디아
1985

(이석진, 정치학)
1992

(조재현, 정치학)
1967

1991
(이범준)

2014
(부산외대)

아세안
1972

(김대식, 정치학)
1977

(전웅, 정치학)
1970

(김한식)
1979(전웅),

1981(안청시)
-

새로 조사된 
전문가의 수(A)

한국동남아학회의 
회원 수(B)**

학계의 포괄성
(B/A, %)

베트남 100* 24 24
인도네시아 73* 25 34
태국 29 18 62
말레이시아 26 10 38
필리핀 19 8 42

  * 표시는 해외 취득 학위, **는 한국인 학자의 국내 학술서 출판연도.

2. 탈중심성: 본산 또는 적통?
- 한국외대에서 학위를 취득한 선구적 연구자? 언어교육의 선두. 
  동남아정치연구회? 1991년 창설된 매우 뒤늦은 그룹. 학계 조직화의 기수.
  초기 연구 중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산업연구원 등 
- 조직(학계, 대학)과 학문의 상관성에 관한 성찰. 조직에 의해 만들어진 선구일 뿐...
  개별 학자의 연구 역사와 학계의 역사를 구분할 필요. 
- 선구자들에 관한 새로운 조사와 포괄적인 연구사 복원(윤대영 2009; 김예림 2012). 
- 동남아에 관한 개별 연구자들의 관심형성에 영향을 준 오래된 변수들 추가할 필요.
  예: 식민통치, 전쟁, 독립과정, 반둥회의, 비동맹운동, 아세안의 형성 ... 

III. 학계의 성장: 규모 및 포괄성

1. 연구자와 학계의 규모와 포괄성
- 지속적 연구자가 예상보다 많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 
- 베트남 연구자 100명 시대
  = 2000년의 일본베트남연구자회 회원 규모 = 유럽의 베트남연구자 규모(이한우).
-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새로 출현하고 학계가 계속 충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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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9 8 89
아세안 8 4 50
캄보디아 8 2 25
라오스 6 2 33
계 278 101 36

학위 논문 수 학술 출판 수 
석사 박사 논문 단행본**

베트남 946 1,459 -
인도네시아 460 672 39

태국 370 704 25318 52
필리핀 281 215 151

* 학술논문 게재 기준의 전문가 수.
** 김형종 한국동남아학회 총무이사의 분류 및 제공.

- 포괄성(inclusiveness)은 낮다. 동남아학계의 전문가 포괄성은 36%.
- 포괄성 최고는 미얀마, 최저는 베트남.

2. 학문후속세대 출현: 기대 이하
(1) 꾸준한 증가 추세
- 태국 연구 (국내외) 박사 출현, 
  최근 10년(2006-2015년) 평균 1.2명. 이전 10년(1996-2005년) 평균 1명보다 증가. 
- 인도네시아 연구 박사 출현: 
  최근 10년(2008-2017년) 국내박사 15인(연평균 1.5명) 포함 28인(연평균 2.8명). 이전 10년 연 
1.2명보다 증가.
(2) 의외의 적은 규모와 저성장 
- 말레이시아 연구 국내박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11명에 불과
- 필리핀 연구 국내박사 28명 중에 ‘전문연구자’는 5명뿐
- 아세안 연구자 지금까지 총 8명뿐?
(3) 이상한 감퇴: 베트남 연구 신진박사
- 1996-2005년의 베트남 연구 붐(‘도이머이세대’ 연평균 2.2명의 박사출현)
- 이후 감소(엄청난 관심 증대 불구): 최근 10년간 연평균 1명의 박사 출현.
- 현지어 가능자의 높은 취업률로 인해 대학원 진학자 감소 탓?
(4) 투자/관심 대비 저조
- 학계의 후속세대육성 지원(전제성 2014) 대비 저조 ... 전략적 실패?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심 고조 대비 저조. ... 실용성 대 학술성 모순?
- 정치학 분야 신진학자 희소: 동남아전문가가 주요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한 탓?
- 장기적으로 육성 전략 재론 필요, 당장은 포괄성 증대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IV. 연구 축적: 규모와 경향

1. 연구 축적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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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90* - 81
미얀마 49* 212 -

캄보디아 272 152 23257 15

라오스 93 115 -84 9
아세안 ? 7* 300 -

  * 외국인 필자 미포함. ** 어학교재, 사전, 정책보고서 제외

- 학위논문 베트남 절대 우위, 이어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
- 베트남: 2010년 이후 학술지 논문이 연간 100편을 넘는 수준에 도달.
- 라오스: 최근 연구량 급속 증대. 최근 3년간(2014-16년) 학술지 논문이 77편
- 미얀마: 연구자 소수임에도 논문은 적은 편이 아님.
- 필리핀: 단행본 출판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이점.

2. 학술지 논문의 분야별 추이
- 다양한 주제영역의 등장과 다각적 약진. 특히 사회문화 약진. 
- 다양한 주제 대두로 정치학 비중 감소
- 베트남: 사회 > 경제 경영 > 역사 순이지만 전반적으로 균형
  사회 우위는 이주민 효과, 경상 우위는 경제협력 증진 덕분(이한우)
- 필리핀: 2000년대이후 학위와 학술논문 분야에서 신학, 사회-문화, 정치, 경제 순.
- 특수한 경우로서 인도네시아(이공학 분야)와 태국(교육학 분야)
-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이공 > 경상/정외
  이공분야 연구 상당한 비중 차지 - 국가 특성, 긴밀한 교류협력, 원조 효과 등.
- 태국: 언어-문학-교육 분야 우위. 어문학과 교육 분야 합산 결과.
  한국태국학회논총(1988년 창간)의 존재 효과. 현지인 논문 게재 효과.
  태국 정부의 한국어 제2외국어 인정 효과 - 언어교육 연구 증대(김홍구, 이미지)
- 정치 분야 전반적 퇴조 속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경우 정치학 연구가 다수
  권위주의 요소로 정치 영향 크고, 조사 한계로 사회문화 연구 저조
- 베트남 연구 균형의 비결? 연구자의 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균형을 이룬다?

3. 동남아 유학생들의 학위논문 기여도
- 최근 동남아 유학생들의 논문이 내국인 논문을 수적으로 압도. 특히 2010년대. 
- 최근에 동남아 학생 논문이 내국인 논문을 압도하는 경우: 
  미얀마 학생 학위논문, 2011-2017년 시기 한국인 학위논문의 3배이상.
  베트남 학생의 학위논문, 2005년대 중반 50%. 2010년부터 내국인 논문의 2배이상.
- 최근에 내국인 논문을 약간 상회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학생 논문, 2010년대에 내국인 논문 수를 약간 웃돌기 시작(균형)
  태국 학생 논문, 국내 최초 박사논문, 2011-15년 국내 학위논문의 54%.
  캄보디아 학생 논문은 2001-2010년 국내 학위논문의 60%.

4. 연구 축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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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연구 성과 분포에서 여전히 약한 지역 존재
- 계몽적 역할 부실: 학술단행본 부족, 명저 번역 희소
- 학계의 분절 현상: 제한된 학제성. 인문사회과학과 이공학 분절(인도네시아), 인문사회과학 내적 
분절(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연구 정신 이탈. 발전 저해.
- 질적 성찰과 발전?
  초국가적 연구 강화 필요(여운경 2016)? 우리의 국가별 분석이 지닌 한계.
  비판적 다원적 연구의 희박(신윤환 2015)? 이는 따로 검토되어야...

V. 맺음말: 학계의 과제

- 포괄성 증대 필요성:
  인문사회과학 내적 분절 극복은 소장학자들에게 기대 
  관심연구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큰 포괄성으로 나아갈 필요.
  더딘 후속세대 출현까지 고려하면 더욱 관심연구자 포괄해야. 
- 한국동남아학회가 포괄성 증대의 중심: 
  학회의 역동성 증대(행정에서 연구로 ... 국가별, 주제별 연구분과위원회)
  학술대회의 개방성 증대(포괄 못한 주제 및 국가 패널 기획): 예, 이학, 공학, 개발, 환경, 국제협
력, 메콩, 동티모르, 브루나이 연구 모임 및 패널 등
- 현지인 대학원생 포괄:
  국익 영향 탈피(김경일 편저 1998)와 취약한 국가/주제 연구 보완의 한 방편. 
  학회 발표 기회 부여(대사관 협조 구하여 국가별 유학생회 접촉).  
  학회지 논문게재, 한아세안학술교류기금 정보 제공, 공동연구 등 장기적 관계 형성.
- 계몽적 소임 강화: 
  각종 단행본 발간을 위한 학회 내부 협업 모임 
  재단 및 대학 연구소의 단행본 저술 및 번역 지원 사업 촉구 
  유관기관(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 아시아문화원 등)과 도서 발간 협력 강화
- 후속 세대 육성 전략 수정: 외재성의 한계 인정.
  도전적인 대학 교육과정 창설 사례 연구: 대, 중, 소 규모별 다각적 실천 검토.
  대학 연구소들 연구와 조직 거점으로서의 중요성 인식.
  대학별 연구소 신설 전략으로서 포괄성: 동남아연구 관심교원 전수 조사.
 
참고문헌
김경일 편저.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중에서, 캐네스 프리윗의 “1980년대의 지
역연구.” 라비 팔랫의 “파편화된 전망: 미국 헤게모니 이후 지역연구의 미래.” 
김예림. 2012. “1950년대 남한의 아시아 내셔널리즘: 동남아시아를 정위 하기.” 아세아연구 55(1).
박희주. 1964. “동남아세아 정치집단의 역할: 버마, 인도네시아, 월남을 중심으로.” 고려대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신윤환. 2015. “한국의 동남아연구: 반성적 회고.” 동남아시아연구 25(4).
여운경. 2016. “경계 넘기와 새로운 시각의 모색: 2012-2015년 동남아시아사 연구동향.” 역사학보 
231.
윤대영. 2009. “김영건의 베트남연구 동인과 성격: 1930-40년대, 그의 전변무상한 인생 역정과 관

- 111 -



련하여.” 동남아시아연구 19(3).
전제성. 2014.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현황과 지리학의 기여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4).
Park Seung Woo and Victor T. King. eds.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Korea and Beyon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112 -



분과회의 4 (대학원)

동남아시아 정치 지도자의 

전략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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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전략과 소수민족의 대항력: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청소 사례 연구

전성하(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냉전이 종식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정부군에 의해 일어난 대량 학살 사건은 꾸준하게 감소했다
(Valentino 2014, Figure 1). 그러나 작년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청소 사태는 이러한 전세계적 동향
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2017년 8월 25월, 미얀마 로힝야족 반군 ARSA(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가 미얀마 국경 경찰 초소를 급습함에 따라 이를 빌미로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
족에 대해 재차 인종청소에 가까운 군사작전을 전개 했고, 이 과정에서 수 천 명이 넘는 사상자51)와 
720,000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다.52)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인종청소는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1977년 말 미얀마 군부의 나가밍 작전(Nagamin Operation)53)으로 인해 20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발생했고, 이는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의 첫 시작이었다(Maung Zarni 2014, 
707). 이후 1992년, 2016년 등 수 차례에 걸쳐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군의 탄압과 인종청소
는 단행되어 왔다.

미얀마 정부군의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은 비단 로힝야족에 대해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다. 샨
(Shan), 카렌(Karen), 친(Chin), 몬(Mons), 카친(Kachin), 까야(Kayah) 등 대부분의 소수 민족들이 
네윈의 군부 정권 집권을 기점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부군의 탄압을 받았다(홍재우 2014; Clements 
1992).

일반적으로 군부 정권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기 때문에 정권의 정
당성과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Danopoulos 1983; 
Epstein 1984). 1962년 네윈의 집권 하에 출범한 군부 정권이 이를 위해 취한 방법은 민족주의 이
데올로기를 이용해 정권에 필요한 동원력을 얻는 것이었다(Gravers 1999, 2). 네윈은 버마족으로 
통합된 단일한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에 대해 탄압을 시행했다(홍
재우 2014, 73).

그렇다면 왜 미얀마는 2011년 비록 군부의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남긴 부분적인 개혁이긴 했지만
(Huang 2013) 자유화를 이루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소수민족에 대해 탄압을 단행하는가? 이
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족주의는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

51) MSF(Medecins Sans Frontieres)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사망한 로힝자족은 약 9,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6,700여 명이 총상, 방화, 구타, 성폭력 등으로 숨졌다. MSF. 2017. 
Myanmar/Bangladesh: MSF surveys estimate that at least 6,700 Rohingya were killed during the 
attacks in Myanmar 12 Dec, 2017. 
http://www.msf.org/en/article/myanmarbangladesh-msf-surveys-estimate-least-6700-rohingya-w
ere-killed-during-attacks

52) http://www.unhcr.org/rohingya-emergency.html
53) 법에 준거하여 시민과 외국인을 지정하고, 국가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해 조취를 취한 작전

을 의미한다(HRW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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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기 쉬운 도구이기 때문이다(Snyder 2000). 스나이더는 정치 
엘리트가 전쟁 혹은 경제 발전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을 일반 시민에게 
양도하지 않기 위해 민주화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이용한다고 주장한다(Snyder 2000, 32). 둘째, 소
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Simpson 2014). 심슨은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주의 경작지 부족과 천연 가스 채취를 명분으로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미얀마의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 왜 유독 로힝야족이 지속
적인 탄압과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가이다. 차트 1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미얀마에서 정부군
과 소수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 수 중 로힝야족 난민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연구는 로힝야족에 대한 정부와 정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불교도들의 탄압이 계획적이
고 의도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왜 이러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다(Zarni & Cowley 2014; Akins 2018). 본 연구는 로힝야족에 대한 지속적인 인종청소의 요인으
로 대항력 부재를 주장한다.

Chart 1. The Number of Refugees for Each Ethnic Group in Myanmar from 1975 to 2016

* 본 데이터는 Rugger와 Bohnet의 데이터 세트를 참고한 것이다(Ruegger & Bohnet 2018). 

Rohingya (Muslim Arakanes) 수치는 Muslim Arakanese 수치와 합한 수치이다.

권위주의 정권이 소수민족 차별정책을 펼치고 탄압을 하게 되면 정부와 소수민족 간 충돌이 일어
난다. 이 때 소수민족의 정부에 대한 대항력이 약하거나 부재할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탄압과 인종
청소가 발생한다. 반면 소수민족의 대항력이 강할 경우, 이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54)

아래 Table 1을 보면 로힝야족이 처음으로 인종청소에 가까운 탄압을 받은 1987년을 기준으로 

54) 이 때, 인종청소는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더 강력한 민족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 추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종청소에 동원되는 강제력은 강제 이주, 위협, 대량 학살, 강간 등의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난다(Rubenstein 2008). 반면 내전은 국가의 일방적인 탄압이 아닌 국가와 반국가세력 간 
무력 충돌을 의미하는데, 히로나카에 의하면 내전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국가와 반국
가그룹 간의 전쟁이어야 하고, 쌍방의 병력이 적극적으로 내전에 참여해야 하며, 격렬한 전투기간에 최소 연 
1,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해야 한다(Hironaka 200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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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힝야
Rohingya

카렌
Karen/Ka

yin
몬

Mons
샨

Shan
카친

Kachin

비고

반군
명

(반군
인원: 
연도)

Mujahid forces
(2,000:1950,   
290:1961)

RPF   
(70:1974)

RSO   
(100:1994)

ARSA(500:201
7)

KAF/KP
LA

(10,000-
12,000:1

950s)
KNLA

(2,000-3,
000:1994

)

MNLA
(800-2,
000:20

16)

SSA
(5,000-6,000:197

0s)
SSA-S

(2,000-3,000:199
6,

 8,000:2016)

KIA
(6,000-7,000:1990

s,
10,000-12,000:201

6)

Tatmadaw
병력

(15,000:1944,
152,000:1974,

180,000-190,000:198
0s,

300,000:1990s,
406,000:2017

정부군(명) 반군(명) 정부군/반군비(연도)

스리랑카-타밀족반군(LTTE)
(연도)

110,000-150,000
(1980-90s)

151,000(2009)

10,000(1980-90s)
7,000-15,000(2007)
5,000-6,000(2008)
500-1,000(2009)

11-15(1980-90s)
13.7(2009/2007)
27.5(2009/2008)

201(2009)

미얀마-로힝야족반군
(연도)

15,000(1944)
152,000(1974)
300,000(1990s)
406,000(2017)

Mujahid force:   
2,000(1950), RPF: 70 

(1974)
RSO:100(1994)

ARSA:500(2017)

7.5(1944/1950)
2,171(1974)

3,000(1990s/1994)
812(2017)

볼 때, 기타 소수민족에 비해 반군 규모가 월등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정
권의 정당성 혹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소수 민족을 탄압했을 때, 다른 소수민족은 정부군과의 내전
에 돌입할 수 있었지만 로힝야족은 인권유린과 강간, 학살 등 인종청소에 가까운 탄압을 받으면서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Table 1. Comparing Resistance Forces for each ethnic group in Myanmar

 
* 표에는 인구비율 1% 이상인 종족만 추출함. 다만 다수종족인 버마족과 화교는 제외했음. 토착민족 인정여부는 미얀마 시민
법을 기준으로 함.55) 반군 세력 수치는 1994년까지는 버틸 린트너의 Burma in Revolt: Opium and Insurgency since 

1948 Appendix 3 (Lintner 1994 : 311-319), 1994년 이후는 Myanmar Peace Monitor56)을 참고(이외의 수치 정보는 참
조로 별도 표기).
* 표기명 : RPF(Rohingya Patriotic Front), RSO(Rohingya Solidarity Organization), ARSA(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 KAF(Kawthoolei Armed Forces)/KPLA(Karen Peoples Liberation Army), KNLA(Karen National 
Liberation Army), SSA(Shan State Army), SSA-S(Shan State Army  South), KIA(Kachin Independence Army)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는 스리랑카 내전이다. 스리랑카는 다수민족인 싱할리
족(Sinhalese)과 소수민족인 힌두교 타밀족(Tamils), 이슬람교 무어족(Moor)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
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이 내재된 점, 영국이 노동력 충원을 위해 
추가로 남인도 지역의 타밀족을 추가로 이주시킨 점(임경수 2013: 172)에서 로힝야족과 유사하다. 
그러나 반군의 대항력이 강하여 1983년부터 27년간 정부군과 내전을 벌일 수 있었다는 점을 볼 때, 
반군의 대항력이 인종청소와 내전이라는 서로 다른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아래 
Table 2는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 미얀마 정부군과 로힝야족 반군 규모를 각각 비교한 것
이다. 타밀족 반군의 대항력이 로힝야족 반군의 대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Comparing Government Forces and Resistance Forces in Myanmar and Sri Lanka

55) Myanmars Citizenship Law (1982)  Ch2. 3
56) http://mmpeacemonitor.org/stakeholders/armed-ethnic-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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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와 타밀족반군 수치는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9를 참고함(1980-90년대 수치는 이근수 2009 : 97 참고). 
미얀마-로힝야족반군 수치는 Table 1을 참고함.

결론을 지으면 권위주의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 권력 유지,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민
족주의를 이용하여 소수 민족을 탄압하게 되는데, 이 때 대항력이 강한 소수민족은 정부군에 맞서 
내전을 벌일 수 있지만 대항력이 약한 소수민족은 일방적으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폭행, 강간, 학살, 대량 난민 발생 등의 인종청소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왜 로
힝야족 만이 지속적이고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았는지를 처음으로 타 소수민족을 비교를 통해 규
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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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Voting Behavior in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 of Gloria Arroyo in the Philippines

Jeong Woo Lee (Korea University)

Introduction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controls the pork barrel which enables legislators to get 
support from their constituencies (Kim 2006, 302). Hence, bills delivered to the 
parliament by president are passed unanimous or near-unanimous support by legislators 
(Shin forthcoming). However, in the impeachment case of Gloria Arroyo of the 
Philippines, some presidential-party legislatures voted to impeach her. When the 
president confronts threats such as impeachment that offends her power, would 
legislators save the president for the pork-barrel or impeach her? What a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egislators’ choice on impeachment voting in the context of the 
pork-dominant system? This paper provides answers to these questions.
   Previous studies on legislators’ decision on impeachment voting in the parliament 
argue that electoral factors such as incumbent marginality and district-level presidential 
popularity affect the outcome (Lanoue and Emmert 1999). Furthermore, Rothenberg and 
Sanders(2000) insist that continuing Republican legislators are likely to shirk to vote for 
the impeachment voting whereas those who leave their office might vote against the 
president. On the other hand, Lawrence(2007) rejects the argument of Rothenberg and 
Sanders with an empirical study on the same theme and persists that such shirking is 
not widespread and merely a peculiar activity of a certain legislator. Lawrence’s 
conclusion is that “[o]ther respresentatives’ vote on impeachment were motivated by a 
combination of constituency affinity for the president and member ideology” (Lawrence 
2007, 161).
  However, studies above assume that legislatures’ ultimate goal is for their re-election 
in Western democracies especially with the case of Bill Clinton in the United States. 
Those do not fully provide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ase of new democracies 
where presidents control pork-barrel and parliament strongly. Causal explanation 
between legislatures choice and impeachment voting should be designed in terms of the 
background of such democracies.
   A study by Kasuya(2005) conducted research on the impeachment case of Estrada. 
She argues that MPs vote for the future prospect of patronage. She focuses on why MPs 
of the presidential party shifted their position in the impeachment voting of the 
president Estrada in 2001. MPs at the time could shift their position if their patronage 
network is guaranteed in the future. The vice-president at the time was Gloria Arr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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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pposition party; hence they switched their voting. However, this model does not 
fully provide an explanation why MPs of opposition parties vote to impeach the 
president. Why did they vote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By conduct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dataset by Shin (forthcoming), this 
paper argues that the higher the education rate of constituencies beyond high school 
level becomes, the more likely legislators vote to impeach the president regardless of 
their party affiliation. Education rate forms political preferences of people over policies 
and social participation. People who are educated over high school level tend to prefer 
programmed policies rather than pork and patronage, whereas the poor and 
less-educated tend to desire the latter (Shin forthcoming).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where politics are only for politicians who are in a cacique system with certain families 
(Anderson 1998), programmed policies are rarely delivered to people. People who are 
educated above the high school level would criticize the president for deficit of 
programmed policies. Therefore, if an impeachment case is initiated in the House, it is 
likely that more-educated people do support the impeachment. In this regard, 
legislatures who are from more-developed districts with more-educated constituencies 
should vote to impeach the president.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Section 2 provides theories on how legislators vote 
for the president in case of impeachment in the Philippines. Section 3 describes data, 
measurement, model, and empirical results.

2. Education Rate of Constituencies and Impeachment Voting

   Legislatures must save the president for their future pork-barrel. Hence, they 
support for the bills delivered either by the government or the president. Yet, when the 
president is threatened by her scandals such as bribery, fraud, or etc, legislators 
choose whether or not to support the president to maintain her position. If such 
scandal is so severe that it might be difficult for the president to recover, legislators 
should seek their own way without the president. It is important to remind that 
legislatures seek re-election in the future (Mayhew 1974).
   They know the importance of both constituencies and supporting the president. Even 
though legislatures in the Philippines can be elected through electoral fraud or by 
providing patronage to voters and a certain family in a region possess constant 
incumbency advantage (Querubin 2012),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 elected in a region 
without voting from their constituencies especially when the education rate of 
constituencies beyond the high school level gets higher.
   As the education rate of constituencies over high school level is increased, 
constituencies try to be involved in the social participation (Glaser et al. 2007, 79). 
Those with higher education can criticize the Philippine society in that politics of 
Philippine is for those who are members of a certain family or close tie with such 
cacique system. Once they know that legislatures in their region is elected by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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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onage, they would seek alternative politicians to support. Furthermore, when the 
president commits a crime which harms constitution law, people with higher education 
urge legislators from their region to impeach the president. Such pressure influence the 
legislators’ decision on impeachment voting.
   Opposition party legislatures have enough reasons why they should impeach the 
president when the president confront scandals which might threaten her power. How 
about governing-party legislatures? If there are alternative politicians who can be the 
president and provide pork-barrel for them, they would vote to impeach the president. 
Otherwise, Legislators of presidential party must protect the president for their future 
patronage. Yet, governing-party legislatures must recognize constituencies’ opinion at 
the same time. They will lose their chance for re-election in the future in that 
constituencies might not vote for the legislature supporting the president.
   According to background above, hypothesis that this paper would like to raise is as 
below;
Hypothesis: Legislators from a district where education rate of constituencies over high 
school level is high are likely to vote to impeach the president in regardless of their 
party affiliation.

3. Data, Variables, Measurement, and Empirical Results

I utilize dataset by Shin (forthcoming) on voting results of House of Representatives in 
the Philippines from 8th to 13th. Two bills in the 13th were passed to dismiss the 
certified complaints for the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Arroyo, CRep1012 in 2005 
and HRES1349 in 2006. Those two bills were dealt in the parliament according to the 
impeachment procedure of the 13th congress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ouse of 
Representatives 2005).
Dependent variables are dummy variables which are outcomes of two bills. If a member 
agrees to pass the bill to dismiss the impeachment, it is coded as 0 otherwise 1. Cases 
of absent are eliminated.
Independent Variables
Education represents the proportion of legislator i’s constituents who received tertiary 
education beyond high school, including college, university, and vocational schools. 
District-level census data are used. It is used as “a proxy for constituent demands, 
because less-educated voters tend to be poor and thus prefer pork and patronage over 
public policies, whereas the well-educated tend to be well-off and to prefer policy over 
pork” (Shin forthcoming). Presidential refers to a dummy variable that demonstrates 
members of presidential party with 1, otherwise 0.
Controls
PR refers to a dummy variable of indicating members elected by party-list. 1 stands for 
the member elected by the list, otherwise 0. Legislatures elected through PR are more 
likely to impeach the president in that they should show constituencies of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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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y can check the president whether or not she delivers programmed policies 
across the country. Termlimit might affect outcome of this paper in that politicians in 
the Philippines cannot run for the election more than third term. It might affect 
legislative voting behavior. Dynasty is created to measure the strength of the support 
base of local legislator by counting the number of terms for which family members of 
legislator have served in the same province since the first Congress in 1946” (Shin 
forthcoming).
   To capture effect of each year, I added year variables; Year2005 and Year2006. I do 
not use fixed effect model in this paper in that situations that might be happened in 
2005 and 2006 would not be random phenomena. If the main hypothesis on education 
can be seen even when year variables are included as one of controls, then variables 
probably or unconsciously omitted c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in the model. 
Intercept is not included in the model, in that I instead insert two year variables.

<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Impeachment Voting in the Philippines
Variables Model

Education 4.92 (1.7)***

Presidential -1.25 (1.13)

Education*Presidential -0.52 (3.14)

Termlimit 0.36 (0.31)

Dynasty 0.02 (0.06)

PR 1.55 (0.39)***

YEAR2005 -2.53 (0.65)***

YEAR2006 -3.23 (0.66)***

N 416

Log-likelihood -179.45

Note: Standard Errors are indicated in parentheses. *** p < 0.01, ** p < 0.05, * p < 0.1

   <Table 2> demonstrates the empirical results of a model for the regression analysis, 
containing year variables. Given that other controls are constant, it is likely that 
education rate affects the voting behavior on impeachment trial. MPs from a 
more-developed district where half of voters have completed some form of tertiary 
education are 11.7 times57) more likely to vote for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Presidential and the interactive variable, Education*Presidential lacks statistical 
significance.

57) (e4.92)0.5=(137)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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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emen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in ASEAN: 
Achievem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HENI MARISOL CRUZ
(Yonsei University Wonju Campus,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ncept of mainstreaming emerged in the politics of global development in 
the 1980s. it was intended to rectify the slow pace of progress in women's statu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t the global level58).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as the 
integration of gender into the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policies and programs in all political, economic and societal spheres; gender 
mainstreaming seeks to achieve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59) Si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considered a source of norms and legitimacy that can 
considerably impact on states behavior60), gender mainstreaming has become a central 
pillar of development discursive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s a regional organization has 
recognized the role women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s committed 
itself to gender mainstreaming goals. Despite the inclusion of gender mainstreaming 
strategies into ASEAN workplans, the Philippines is the only ASEAN country that has 
been successful in reducing the gender gap.61) The rest of the ASEAN countries are still 
struggling to close the gender gap mainly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ector. ASEAN 
women still face domestic violence, gender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and are 
underrepresented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sectors. This paper analyses the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in ASEAN in order to illustrate the 
achievements,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to attain a more gender equative ASEAN 
Community. 

58) True, Jacqui. 밠ainstreaming Gender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In Gender Matters in Global 
Politics: A Feminist Introductions to International Relations, edited by Laura J Shepherd, 2010, 
192

59) Parpart, Jane L. 밇xploring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Gender Mainstreaming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ions.†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6 (2014): 38295. 
https://doi.org/10.1002/jid

60) Reclaiming the ASEAN Community for the People.†ACSC / APF 2015 - CSO Statement, 2015. 
http://www2.world-governance.org/article1216.html.

61) I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 the Philippines ranked 10, followed by Lao PDR 64, 
Singapore 65, Vietnam 69, Thailand 75, Myanmar 83, Indonesia 84, Cambodia 99, Brunei 
Darussalam 102, Malaysia 104. The Global Gender Gap Index was first introduc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in 2006 as a framework for capturing the magnitude of gender-based 
disparities and tracking their progress over time. It measures the relative gaps between women 
and men across four key areas: health, education, economy and politics. See 
https://www.weforum.org/reports/the-global-gender-gap-repor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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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Following international standards, ASEAN has indeed moved towards a more 

gender sensitive normative framework. First, it effectively institutionalized gender issues 
by establishing sectoral bodies in charge of overseeing these issues. Gender equality and 
women's issues fall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ocio-Cultural Community; At least 
three bodies have been established for gender mainstreaming, namely, the ASEAN 
Committee on Women (ASW), a sectoral body; the ASEAN Commission on Women and 
Children (ACWC), an ASEAN human rights instrument that specifically focuses on women 
and children; and the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Women (AMMW) which is located 
under the Social-Cultural Community pillar.

Moreover, ASEAN has adopted several declarations and action plans on gender 
issues which shows that ASEAN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achieving women's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The main declarations are  the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Women in the ASEAN Region adopted on 5 July 1988; ASEAN 
Declara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dopted on  
29  November  2004;  Ha  Noi  Declaration  on  the  Enhancement  of  Welfare  and 
Development of ASEAN Women and Children adopted on 28 October 2010;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ASEAN  adopted  on  09  October  2013;  and the sectoral bodies 
action plans.

At the national level, ASEAN countries have also adopted National Action Plans 
on gender equality to comply with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mmitments.  

Challenges
As stated above, ASEAN has institutionalized gender issues into the association 

architecture and legislation. As a result, the status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the region has improved compared to some decades ago. However, 
ASEAN is still far from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target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each of the member states pose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constraint the implementation of gendered norms. However, ASEAN 
as institution itself presents weaknesses in terms of capacity building. 

The ASEAN way and the ASEAN identity
The ASEAN way†is the term used to describe ASEAN's distinctive norm setting 

and diffusion.  Since its establishment, ASEAN has followe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non-interference in the domestic affairs of member states; and a decision making 
based on consultation and consensus.62) It is worth noting that ?ASEAN attempts to 

62) ASEAN Charter, Art. 2 and 20
Jurgen Haacke: ASEAN's Diplomatic and Security Culture: Origins, development and prospects 

(Routledge, New York, 2003) p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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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ize both its member states and its external partners, just ?as other regional 
organizations attempt to  the difference is that it does this in accordance with its own 
style of diplomacy, which results in a unique style of norm diffusion.63) While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consensus have fostered an environment of mutual 
cooperation and peace, they have also slowed down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due to the lack of a homogeneous norm implementation among all 
member states. In fact, ASEAN is often criticized as a regional organization that is 
under-institutionalized, has inadequate enforcement mechanism and is prone to adopting 
lowest common denominator decisions64). It can be said that the ASEAN way has 
eventually created an environment of asymmetric compliance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norms.

Scholars usually refer to the formation of the ASEAN Community as a miracle 
since each of the member countries displays different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conditions. Despite these aspects of diversity, the ten members were able to build a 
regional community. According to the ASCC blueprint, the principal goal of the ASCC is 
realizing an ASEAN community that is people centered by forging a common identity 
and building a caring and sharing society65). However, it seems that ASEAN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such common identity. While in its official documents and 
statements, ASEAN acknowledges the need for women's economic advancement and 
expresses its commitment to foster gender equality, ASEAN countries still maintain 
cultural norms that promote gender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As observed in the 
case of CEDAW, all member states are party to the convention, but four ASEAN states 
have entered reservations to some of the articles because they conflict with cultural or 
religious beliefs.66)  According to Linton (2008) the reservations toward human rights 
treaties are not about ASEAN values or Asian values, but about particular 
circumstances in member states and their societies, such as the prevailing attitudes 
towards women and the role of culture and religion. 

In the Statement of the ASEAN High-Level Meeting on Good Practices in CEDAW 
Reporting and Follow-up Vientiane, delegates of the ten member stat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EDAW as a guiding framework, committed to enhancing capacity 

63) Allison-Reumann, Laura. 밫he Norm-Diffusion Capacity of ASEAN: Evidence and Challenges.†
Pacific Focus 32, no. 1 (2017): 529. https://doi.org/10.1111/pafo.12089.

64) Jones, William J. 밐uman Rights Treaty Ratification Behavior: An ASEAN Way of Creating 
Regional Standards.†Winter Issue Journal of Global Analysis Journal of Global Analysis 7, no. 1 
(2017): 32136. www.cesran.org.

65)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Art. 5.2 www.asean.org.
66) ?Brunei Darussalam,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have entered reservations to six 

substantive (i.e., normative) provisions, including some which are to provisions that the CEDAW 
Committee considers essential). Singapore, for example, made reservations to the article 9(2) on 
Nationality, Article 2 on Policy Measures, Article 11 on employment, and Article 16 on Marriage 
and Family; Malaysia made reservations to Article 5(a) on Role Stereotyping and Prejudice and 
Article 7(b) on Political and Public Life; Brunei Darussalam made reservations to Article 9(2) on 
Nationality.  ?Reservations to CEDAW are available at http://www2.ohchr.org/english/ 
bodies/ratification/8.htm.

- 127 -



development for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CEDAW; and encouraged ASEAN 
member countries to consider removing the reservation. However, up to date there has 
not been any change in the status of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This reflects that 
ASEAN as regional organization has failed to persuade its members to change their 
gender approach and each member country has adopted the convention according to its 
own interests. It appears that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desire of catching up 
with the global norms and discourse and the holding of traditional cultural and values 
of each member state. 

Institutional Architecture, Coordination of the three pillars and National 
Machineries

Besides the ASEAN way of governanc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 architecture of the association. The fact that AMMW and ACWC are under 
the scope of the Socio-Cultural pillar would raise the question as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women and gender policies are mainly the concern of the Social 
cultural pillar. In other words, it would give the idea that gender issues are only 
important to socio-cultural matters rather than being also ess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enhancement. Even though the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states the commitment to enhance the institutional capacity for gender 
mainstreaming across all pillars, the Economic and Political-Security pillars have not 
effectively included a gender perspective into their blueprints and actions plans. Notably, 
ASEAN is still struggling to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in 
all pillars and sectoral bodies. 

The institutional architecture and the week cross-pillar and cross-sectoral 
coordination at the regional level is also present at the national level. According to the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each member states should stablish ASCC National 
Focus Points and Mainstream the strategies, targets and actions of the ASCC Blueprint, 
and incorporate them in respective national development plans67). However, due to the 
diversity of ASEAN countries' characteristics, each country stablishes the mechanisms 
according to its domestic context. Thus, the assignment of national focus points differs 
among all ASEAN countries. Regarding gender mainstreaming, the mechanisms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and overseeing of gender policies differ not only in their position 
within the government architecture but also the scope of their responsibilities. For 
instance, in Vietnam, the gender issues are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in Thailand, the Office of Women's Affairs 
and Family Development (OWAFD) under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is in charge of ensuring gender equality; and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Commission for Women is the Fiscal policy making and coordination body on gender 

67)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p.24

- 128 -



1

issues, it is housed under Office of the President. As a result, each gender institution 
enjoys of different level of legislation power and assignation of budget resulting in 
different level of gender mainstreaming among all ASEAN countrie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hat ASEAN strengthens the cross-pillar, cross-sectoral regional-national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Budgeting and monitoring
According to the ASEAN charter each member country contributes an equal 

share to the annual operating budget of the ASEAN Secretariat. In 2016 ASEAN 
secretariat budget $17 million requiring each member to contribute around $2 million. 
Notably, the shortage in budget hinders the efficacy of ASEAN sectoral bodies to 
implement the work plans and hence in reduces the possibilities of attaining the 
objectives of the ASEAN communities' blueprints. Particularly, the ACWC which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programs and strategies to promote and protect 
women's and children's rights is one of the least funded ASEAN bodies. In 2015, the 
Commission had a budget of $40,000. Kate Lappin, Regional Director of the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expressed 밳ou can tell this is one of 
the least funded divisions of ASEAN. I can't imagine that they would have another area 
that would get less attention in terms of budget,68). Also, Aurora Javate de Dios, the 
Philippine Representative to the ACWC on women's rights, stated that the ACWC 
struggled to execute the projects established in the 201-2016 Work Plan due to limitation 
in funding69). 

Also, ASEAN lacks appropriate reporting systems mainly for collecting sex 
disaggregated data pertaining to women's empowerment and gender equality. So, the 
association has to rely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Asian Development 
Bank, UN, World Bank. Appropriate data collection and monitoring systems are 
necessary for assessing the compliance with the commitments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Opportunities
In order to ensure a mo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norms and projects, 

ASEAN needs to engage more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N women recognizes 
that civil society as an important source of ideas and support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empowerment. Since ASEAN's efficiency is hindered by the 
non-interventionist norm, lack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nd weak monitoring 
system, CSOs represent the best partners for straightening the mainstreaming of gender 
norms. Even though ASEAN has shift from a 뱎eople focused†to a people centered†
approach permit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in the association 

68) Gutierrez, N., 'ASEAN countries slow in funding women empowerment', Rappler, 6 March 
2015a, https://go.rappler.com/world/specials/southeast-asia/85775-women-asean-acwc

69) Gutierrez, funding women empow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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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CSOs members complain that they still have a limited participation within 
the ASEAN governance. In fact, COSs must follow the non-interference principle and 
they are few opportunities for them to meet the ASEAN leaders. ASEAN could open the 
space for COSs representatives within the sectorial bodies so that COSs can become 
active players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Also, in some ASEAN 
countries, the local governments restraint the work of COSs which affect the execution 
of projects in the communities. In this case, ASEAN could officially empower COSs and 
recognize them as ASEAN unpaid staff so that they could carry out projects without any 
restric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s. By engaging with COSs, ASEAN could also 
increas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since they have a direct contact with the population. Indeed, educating the population 
could reduce the gender stereotypes and the discriminative practices that women still 
face in most of the ASEAN countries mainly in the rural areas.

Moreover, ASEAN should enhance the sharing of good practices of ASEAN 
members and promote the adoption of such practices. Even though, each ASEAN 
country have specific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contexts; they can still learn from 
each other good practices. To do so, it is necessary an effective 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network wherein ASEAN members can the share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policies and workplans. 

Conclusion
ASEAN has remarkably moved from the initial concern of regional security 

towards a wider range of concerns in order to achieve a people centered community. 
ASEAN has successfully institutionalized the global gender concerns into its agenda and 
it has adopted declarations and workplans to enhance gender mainstreaming among 
ASEAN countries. However, ASEAN still has a weak capacity building to implement 
comply with such commitments. In other words, ASEAN has been successful in adopting 
a common 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framework but is failing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such framework within ASEAN countries. The ASEAN way, the lack of 
an ASAN identity, the budget allocation and the monitory system are preventing ASEAN 
from achieving substantial results in empowering women and reducing the gender gap. 
Despite of agreeing with common regional commitments, ASEAN countries are still 
reluctant to change domestic norms which hinder the effectiveness of gender 
mainstreaming efforts. If ASEAN want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oster 
a sustainable ASEAN community, ASEAN countries need to embrace a true ASEAN 
identity, there is the need of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mutual assistance and 
people-centered community. In short, ASEAN countries need to accept innovation to 
push forward the gender mainstreaming framework and eventually increas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Commitments with gender mainstreaming should not just 
reflect on paper but reflect on real actions and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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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li Moertopo (1924-1984): The New Order’s Grand Strategist of 

Indonesian Modernization?  
 

 

Sony Karsono(Sejong University, History Department)1 

 

 

Ali Moertopo was one of the key modernizers of New Order Indonesia (1966-

1998) era. Operating as an uninhibited, formidable jack of all trades, bristling with ideas 

and schemes, he modernized his nation by reformatting its ideology, economy,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He built and destroyed. His allies saw him as a pragmatist; 

his detractors considered him a “Machiavellian.”2 It is imperative that we study his 

modernist ideas. By doing so we can grasp the logic behind his exploits as one of the 

most gifted of New Order social engineers and throw into relief the promises and 

depredations of modernization that occurred in New Order Indonesia. 

On September 23, 1924, Ali Moertopo was born into a Javanese, Muslim, priyayi 

family of modest means in Blora, Central Java. He was the third-born of nine siblings: 

four sisters and five brothers. His mother, Soekati, made a living as a small-time batik 

trader and his father, Soetikno Kartoprawiro, quit his job as a forester to be a tailor and an 

agent of Singer sewing machines.3 

                                                 
1 kars@sejong.ac.kr 

2 “Meninggal Dunia” [Passed away], Tempo, May 26, 1984; Wanandi, Shades of Grey: A 

Political Memoir of Modern Indonesia (Jakarta: Equinox, 2012), 226, 228. Why so many people 

in the New Order did not take Ali Moertopo seriously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that I am still 

unable to answer. 
3 Ali Moersalam, “Dari Dulu Mangkyo Suka Kerja Keras” [From the start, Mangkyo was 

a hard worker], in CSIS, Ali Moertopo, 1924-1984 (Jakart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4), 145,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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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 Moertopo did not complete his education at the MULO (Dutch-language 

junior high school).4 At 15 he dropped out of school to enter Hizbullah, a Muslim 

paramilitary organization founded by the Japanese during their occupation of Java.5 To 

make up for his lack of higher education, he undertook lifelong independent study. In 

1971, with Soedjono Hoemardani, Harry Tjan Silalahi, Jusuf Wanandi, and Sofjan 

Wanandi, he cofounded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a think 

tank that offered policy recommendations to President Soeharto in the 1970s and 1980s.6 

Through idiosyncratic self-training, Ali turned himself into a grand strategist of 

Indonesian modernization. 

From the mid-1960s to the late 1970s, during which period he worked as a high-

ranking Army officer and served as President Soeharto’s advisor, deputy chief of the 

State Intelligence Coordinating Body, and Minister of Information, Ali Moertopo was a 

very busy engineer of society. His many undertakings constituted one big project: 

building a new society whose conduct of life centered on his vision of Indonesian 

modernity. This was a modernity defined by order,7 consensus, progress, efficiency,8 the 

triumph of reason,9 prosperity, meritocracy,10 professionalism,11 inclusive nationalism, 

                                                 
4 “Meninggal Dunia.” 
5 Bill Tarrant, Reporting Indonesia: The Jakarta Post Story, 1983-2008 (Jakarta: Equinox, 

2008), 33-34, 41. 
6 Wanandi, Shades of Grey, 111. 
7 Ali Moertopo, “Strategi Politik Nasional” (1974) [National political strategy], in Strategi 

Pembangunan Nasional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Jakarta: Yayasan Proklamasi CSIS, 

1981), 145. 
8 Moertopo, “Dasar-Dasar Pemikiran tentang Akselerasi Modernisasi Pembangunan,” in 

Strategi Pembangunan Nasional, 78, 
9 Moertopo, “Penutup,” [Concluding remarks], in Strategi Pembangunan Nasional, 394.  
10 Moertopo, “Dasar-Dasar,” 77. 
11 Ibid., 99; Moertopo, “Strategi Politik Nasional,” in Strategi Pembangunan Nasional,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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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industrialization,12 the rule of law,13 and the integration of the city and the 

countryside.14 Ali moertopo saw it as his task to manage social change.15 He did this 

through a creative use of as many resources as he was able to draw on: support from the 

president, extra budgetary sources of funds, science and technology, a think tank, the 

military, the intelligence service, the bureaucracy, political parties, and diplomatic 

relations. 

Ali Moertopo believed that if modernization was to succeed, Indonesians ought to 

abandone ideologies and embrace professionalism.16 Ali believed that communism,17 

Islamism,18 liberal democracy,19 and racism20 brought about logjam, disintegration, class 

warfare, and instability.21 These ideologies stood in the way of progress. To embark on 

modernization, society must be cleansed of them. Seeing the military as the most 

“program-oriented” of all social groups in Indonesia, Ali believed that it was also the 

most capable of exorcising these agents of instability, hence the necessity, in his view, for 

the armed forces to perform a “dual function”: defender and stabilizer.22 

Ali believed that to enter modernity Indonesia should undertake legal reform 

through codification, unification, and updating.23 The country ought to have a truly 

                                                 
12 Moertopo, “Dasar-Dasar,” 90-92, 94. 
13 Ibid., 103. 
14 Ibid., 103-104. 
15 Ibid., 60. 
16 Moertopo, “Penutup,” in Strategi Pembangunan Nasional, 387. 
17 Ibid., 111; Moertopo, “Strategi Politik Nasional,” 143, 178. 
18 Ibid. 
19 Moertopo, “Dasar-Dasar,” 95; Moertopo, “Strategi Politik Nasional,” 178. 
20  Moertopo, “Strategi Kebudayaan,” [Strategy of culture], in Strategi Pembangunan 

Nasional, 321. 
21 Moertopo, “Strategi Politik Nasional,” 132-134, 210. 
22 Ibid., 254-255. 
23 Ibid.,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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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aw” that was “clear, distinct, practical, pragmatic, and comprehensive.”24 It 

was to be purged of its “feudal-colonial” heritage and animated, instead, by Pancasila.25 

Modern Indonesia, he argued, should be based on the rule of law.26 He welcomed the 

participation of non-state actors in its promotion. He endorsed the founding of the Legal 

Aid Foundation (LBH) in 1971.27 He did not move to annihilate this NGO even when in 

fighting for the rule of law it came into conflict with the military.28 

Ali Moertopo believed that in Indonesia’s quest for progress must be guided by 

the middling classes, which must develop, among other things, an industrial bourgeoisie29 

strong enough to tackle its transnational rivals. Entrepreneurs were, for him, one of the 

most potent incarnations of the modern man and the source of national strength.30 He thus 

recommended that “the economy…be increasingly left to the private sector,” save some 

of its parts that dealt with strategic commodities like petroleum, which ought to remain 

under state management.31 

In 1982 Ali contended that Indonesia needed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And 

the state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this transformation.32 It should not only protect 

domestic industries33 and enforce process standardization;34 it should also forge an 

                                                 
24 Moertopo, “Dasar-Dasar,” 101. 
25 Ibid. 
26 Ibid., 100. 
27 “Menagih Lampu Hijau” [Asking for a green light], Tempo, December 11, 1971. 
28 Daniel S. Lev,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Professional Lawyers and Reform in 

Indonesia,” in Legal Evolution and Political and Political Authority in Indonesia: Selected Essays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300-301. 
29 Moertopo, “Dasar-Dasar,” 82, 87. 
30 Moertopo, “Strategi Kebudayaan,” in Strategi Pembangunan Nasional, 309. 
31 Moertopo, “Penutup” 383. 
32 Ibid., 422. 
33 Ibid., 423. 
34 Ibid.,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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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industrial base. It was a task that called for a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public sector (for example, state-owned enterprises and government banks) and the 

private sector (that is, the domestic industrial bourgeoisie).35 It also required that the state 

coordinate the formation of 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among the domestic 

industries.36  

Ali  Moertopo wanted Indonesia to become modern without going through the 

growing pains that he thought had accompanied other societies’ passages to modernity.37 

Among the growing pains he identified were identity crisis,38 nihilism,39 ecological crisis, 

aggressiveness,40 and profound cultural disquiet.41 To ensure that modernization did not 

result in Westernization and instability42 and that society was able to weather the shocks 

that rapid modernization brought about, it must hold on to Pancasila and follow a reliable 

national leadership.43 

The modernization that Ali envisioned was a very quick one. In 1972, he wrote 

that the Indonesian economy should grow “threefold” in “twenty-five years” and at a rate 

of “8 percent per annum.” It was possible, he thought, to do so with minimum social 

disruption,44 provided that both “the prosperity approach” and “the security approach” 

                                                 
35 Ibid., 417, 422-423. 
36 Ibid., 410. 
37 Ibid., 57. 
38 Ibid., 67, 125. 
39 Ibid., 67. 
40 Ibid., 106, 124. 
41 Moertopo, “Strategi Kebudayaan,” 310. 
42 Moertopo, “Dasar-Dasar,” 119. 
43 Ibid., 125; Moertopo, “Strategi Kebudayaan,” 308. 
44 Moertopo, “Dasar-Dasar,” 63, 8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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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implemented45 or as long as the “trilogy of development” guided the whole process. 

The trilogy included stability, high growth, and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fruits of 

economic development.46 But economic development was not an end in itself; it was just 

a way to create better Indonesians—Indonesians as “cultural subjects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world.”47 

To speed up modernization, Ali constructed, in the early 1970s, a new political 

life that was free from…politics: a life cleansed of ideological, ethnic, religious, and class 

conflicts. Redefining politics as the pursuit and use of power to aid national development, 

he forced political parties to abandon ideology-mindedness, embrace a development-

oriented mindset, and undertake mergers.48 In election campaigns, political parties ought 

to outdo each other in offering their development programs.49 He offered the Golkar 

(“Functional Group”) as the embodiment of his idea of a truly modern political party: one 

formed not by men of ideologies but by professionals-as-agents-of development.50 He 

even saw Golkar as a miniature of his version of the modern Indonesian society.51 

He demanded that Indonesia adhere to what a rational division of labor.52 

Peasants were to focus on farming so as to increase their own prosperity and their 

country’s agricultural productivity.53 To ensure that this would happen, Ali pursued the 

                                                 
45 Ibid., 59. 
46 Ibid., 92-93. 
47 Moertopo, “Strategi Kebudayaan,” 307. 
48  Moertopo, “Strategi Politik Nasional,” 185, 193, 199-201; “4 Fraksi, 3 Parpol, & 

Pimpinan…” [Four fractions, three political parties, and a leadership…], Tempo, October 16, 1971. 
49 Moertopo, “Dasar-Dasar,” 99. 
50 Moertopo, “Strategi Politik Nasional,” 199-200. 
51 Ibid., 204-205. 
52 Moertopo, “Strategi Politik Nasional,” 202-203. 
53 Moertopo, “Dasar-Dasar,” 96, 98; Moertopo, “Strategi Politik Nasional,”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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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ing-mass” policy of disconnecting these people (whom he considered as not rational 

enough54) from political parties and reduced their political rights to voting in general 

elections.55 Likewise, he urged college students—whom he viewed as “the source and the 

disseminators of modernity”56— to focus on their studies so they quickly developed into 

competent specialists57 capable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to “solve society’s 

problems” using “reason,” “expertise,” and “moral integrity.”58 

Ali Moertopo’s modernization yielded mixed results. Always a wide-ranging 

modernizer, he crafted a series of “strategies” to reorganize his country’s politics, 

economy, culture, law, peasantry, working class, and foreign relations. By modifying 

society according to these plans, he reached some of his objectives, such as peaceful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Indonesia and its neighbors, high and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rise of domestic bourgeoisie. Yet, this engineering helped produce a new 

society that differed in outlooks, values, and expectations from the one he had in mind. 

 

 

                                                 
54 Moertopo, “Dasar-Dasar,” 97. 
55 Ibid., 97-99. 
56 Ibid., 70. 
57 Ibid., 71-72. 
58 Moertopo, “Penutup,” 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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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m and Everyday Politics in Contemporary Indonesian 
Provincial Towns

Iqra Anugrah 
(Asia Culture Center, Gwangju;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Education, 

and Information (LP3ES), Indonesia)70)

Prelude

The visibility of activism in Indonesian context is ubiquitous, from politics to 
social and cultural lives. Imageries from and references to the anti-colonial movement 
or pergerakan era, the idealized rebellious youth, and the numerous generations or 
angkatans of activists as agents and moments of social transformation are pervasive 
and visible  in school textbooks, political conversations, mass demonstrations, artistic 
practices, and news coverage.71) This is indicative of the fact that activist efforts, actors, 
and landscapes are intimately linked with the broader societal dynamics in contemporary 
Indonesia.72) It is then imperative to see the intersection between political transformation 
and activist culture in the country.

In the past five decades (1966-present), Indonesia has undergone  a massive 
political change from a developmental dictatorship into an electoral democracy marked 
by communal tensions and deep socio-economic inequality. Such a transformation also 
intersects with the evolution of activist culture under authoritarianism and in 
post-authoritarian era. One of if not the most visible developments of activist culture 
throughout this period is the emergence of activist landscapes in Indonesia's major 
cities such as Jakarta, Bandung, and Yogyakarta, to name a few. Major works on this 
topic have also discussed the various facets of this rising activist scene, from 
oppositional and middle-class activism,73) student activism in major Indonesian cities,74) 
activism by theater groups,75) and urban-linked organized labor and peasant activism.76) 

70) officialiqraanugrah@gmail.com; ianugrah1@niu.edu  I would like to thank participants and 
discussants of the 2018 ACC Fellow Lecture Series and other ACC research fellows for their 
comments and inputs for this ongoing research project.

71) For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treatment on political culture including activist culture in 
modern Indonesia see Benedict R. O'G. Anderson, Language and Power: Exploring Political 
Culture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On the intersection between 
theatre and activism in Indonesia under the New Order authoritarianism, see Michael H. 
Bodden, Resistance on the National Stage: Theater and Politics in Late New Order Indonesia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2010).

72) On capitalist modernization in post-1965 Indonesia, see Richard Robison, Indonesia: The Rise 
of Capital (Sydney: Allen & Unwin, 1986) and Robert Cribb, 밡ation: Making Indonesia,†in 
Indonesia beyond Suharto: Polity, Economy, Society, Transition, ed. Donald K. Emmerson 
(Armonk: M.E. Sharpe, 1999), 3-38. 

73) Edward Aspinall, Opposing Suharto: Compromise, Resistance, and Regime Change in Indone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74) Doreen Lee, Activist Archives: Youth Culture and the Political Past in Indones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Yatun Sastramidjaja, 밣laying Politics: Power, Memory, and Agency 
in the Making of the Indonesian Student Movement†(PhD diss., University of Amsterdam, 2016).

75) See for example Michael H. Bodden, Resistance on the National Stage: Theater and Politic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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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proximity of these activist groups and movements to major urban centers and 
national politics, their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mpacts are seen as consequential 
and therefore imporant. 

Such a view, however, begs an important question: how about activism in 
Indonesia's periphery? This is an important question to ponder for several reasons. First 
of all, the impacts and excesses of New Order authoritarian development were felt not 
only in the urban centers but also (and arguably, even more so) in provincial towns and 
rural areas. Secondly, activism in the periphery has been understudied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social milieu of many small town and rural 
communities across Indonesia. Thirdly, despite the many similarities between activist 
scenes in major urban centers and provincial towns, activist culture in the latter has its 
ow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level of attention given to local issues and 
its modalities of activism.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I discuss the influence of local 
activist culture on everyday life and the larger socio-cultural and political processes in 
three districts: North Bengkulu (Bengkulu Province), Bulukumba (South Sulawesi 
Province), and Serang (Banten Province).77) Here, I see activism and politics not only as 
a sequence of events and a social process but also as a performance or even a theatr
e.78) Extending that logic to my investigation, I contend that we should look at local 
politics and activist culture not only as a chronology but also, and more importantly, as 
stories. Using this frame, I attempt analyze the intersection between everyday politics 
and activist culture in the three district case studies.79)

North Bengkulu: A Dimming Hope

Located in the resource-rich province of Bengkulu, North Bengkulu is a site of 
agrarian conflict between the local peasants and state and corporate authorities. 
Following the pattern at the national level, Bengkulu Province has been greatly affected 
by agrarian dispossession since the 1980s, when the New Order regime intensified the 
development of large-scale, capital-intensive plantations in the province. This led to the 
emergence of oppositional and land rights activism in the province, culminated in the 
formation of the Bengkulu Legal Aid Office (KBHB) and the Bengkulu Peasant Union 
(STaB) in 1997-1998. Soon after, the two social movements became the vanguard of 

Late New Order Indonesia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2010).
76) Michele Ford, Workers and Intellectuals: NGOs, Trade Unions and the Indonesian Labour 

Movement (Singapore: NUS Press, 2009); Dianto Bachriadi, Between Discourse and Action: 
Agrarian Reform and Rural Social Movements in Indonesia post-1965†(PhD thesis, Flinders 
University, 2010).

77) Here, I will use the terms 뱓own†and 밺istrict†interchangeably. Needless to say, in a fuller 
elaboration of this paper, I will need to have a more precise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뱓he 
periphery†in this context.

78) On politics as a performance and a theater, see Ron Eyerman, 밣erforming Opposition Or, How 
Social Movements Move,†in Social Performance: Symbolic Action, Cultural Pragmatics, and 
Ritual, eds. Jeffrey C. Alexander, Bernhard Giesen, and Jason L. Ma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193-217 and David Apter, 밣olitics as Theatre: An Alternative View of 
the Rationalities of Power,†in Social Performance: Symbolic Action, Cultural Pragmatics, and 
Ritual, eds. Jeffrey C. Alexander, Bernhard Giesen, and Jason L. Ma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18-256.

79) Data cited in this paper are based on fieldwork conducted in Indonesia from mid-2015 to 
mi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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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arian and civil society activism in the province. According to local KBHB and STaB 
activists and cadres, North Bengkulu has always been the epicenter of land rights 
activism in the province, which is why a closer look at the town is needed.

The first glance at Arga Makmur, the downtown area of North Bengkulu, might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district is a sleepy town. However, beneath its rural 
serenity it was also a site of a series of peasant protests in the last couple of years.80) 
For example, on Thursday, January 12, 2012, around 1,500 peasants under STaB's 
banner staged a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parliament offices 
in Arga Makmur in order to maintain their access to two abandoned plantation estates 
that they occupied since 2002.81) After a long struggle, the peasants with the help of 
their local activist allies are able to maintain their access and even obtain ownership of 
their land in the plantation area in 2013. Such an achievement was possible partly due 
to the strength of the civil society networks that STaB and KBHB nurtured in the local 
press, at the village level, and in election monitoring activism. 

But besides good memories, this episode of local activism also left 
disappointments. One area in which the STaB-KBHB circle eventually scored little 
success is electoral activism. Driven by their success in influencing local election 
outcomes across Bengkulu Province and sending one of their representatives to the 
national senate, STaB experimented with creating their own social movement-based 
political party, only to fail miserably: the party did not manage to meet the 
requirements to join the national elections. This greatly affected the morale of the 
peasants and the activists, which led to the decline of their activism in recent years. 
What remains then is a bittersweet memory of past heroism. As reminisced by Hari 
Patono, the current chairperson of STaB, 밿n those days, we managed to mobilize 
thousands of people to the street, even the governor was afraid of us.82)

Bulukumba: Contestation and Informality

Bulukumba is another provincial town in which different modes and modalities 
of activism coalesce with each other and influence the dynamics of the social life in the 
town. In a quite similar fashion to North Bengkulu, the structural precondition for the 
emergence of small town activism in Bulukumba was the rise of agrarian conflict 
between local peasant and indigenous people communities and state and corporate 
authorities. Specifically, the local communities have been a victim of land-grabbing 
committed by PT Lonsum, a multinational rubber plantation company, and the local 
government. In response to this elite-led expropriation, local communities then started 
the campaign for their land rights since the 1980s. The everyday forms of contention 
became increasingly visible in post-authoritarian era (1998-present) since peasants and 
their activist allies are able to capitalize on new political openings. Popular education 
programs flourished. Student activist groups and variou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ntensified their protest activities. Local theater troupes and artists' collectives 
participated in the land rights campaign activities to show their solidarity. Sometimes, 
local communities took matter into their own hand, by burning cotton transgenic seeds 
or throwing sarcastic jokes against local officials, for instance. 

80) These protests were covered by Radar Utara, the leading local daily in the district. 
81) Radar Utara, †,500 Warga Eks-Sebayur Hari Ini Duduki Pemkab,†January 12, 2012.
82) Interview with author, May 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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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ings came to a halt on July 21, 2003, when a major demonstration by local 
peasant and indigenous communities was suppressed violently by the local police force, 
causing several deaths and the arrest of many local peasants and activists.83) This 
incident attracted the attention of activists and social movements organizations across 
Indonesia and was classifi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a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84) Since then, after a period of dormancy, agrarian activism in 
Bulukumba has been slowly recovering, developing at a slower pace.

Besides confrontations, activists and other local social and political actors also 
utilize other venu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advance their interests. Of the 
many informal venues, perhaps traditional coffeehouses are the place in which a wide 
variety of local actors  from writers to politicians  can exchange serious conversations 
and strike quid-pro-quo deals.85) For instance, a sympathetic local bureaucrat can meet 
up with local agrarian activists, telling them to use his car to go to a meeting with the 
peasant communities in upland Bulukumba. Local writers might discuss about how 
should they respond to the latest political situation in the town over a cup of coffee. 
Activists and local officials who exchange criticisms in a peasant protest or an official 
meeting can have a more relaxed negotiation in the coffeehouse. Such vignettes 
illustrate how politics might be pursued in a more informal, non-contestational manner 
even at critical times. 

Serang: Intermediation under Patron-Clientelism

The case of Serang represent a significantly different image of everyday politics 
and activism. In this semi-rural, semi-industrial town, the category 밹ommunity activism
†best describes its activist culture. Famous for its dynastic, corrupt local politics, 
patron-clientelistic practices have dominated local political and civil society landscape 
since the beginning of democratization in 1998. It is within this confined space that 
activists and civic-oriented community members have to navigate their activities.

Although the local elites and, by extension, the local state continue to dominate 
local politics and define the terms for local public services, community members and 
activist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as intermediators of the community, voicing the 
concern of ordinary citizens to authority figures or even assisting their fellow citizens to 
receive basic public services. Here, activism can manifest itself in a subtler form, 
hidden between quotidian and mundane activities of everyday life. What might look like 
an exchange of interests between two regular citizens  for instance, paying fuel and 
transportation costs that one's neighbor have to cover in exchange for his or her help 
in obtaining subsidized healthcare service  can also been as an example of 
on-the-ground community activism at work in the context of low quality, market-driven 
public services.86)

Figures of Local Activism
No less important than analyzing about the dynamics of activism and everyday 

83) KontraS. 2003, September 10. Salam Dari Cisadane. 
https://www.kontras.org/buletin/indo/2003-09-10.pdf 

84) Tim Penyelidikan Bulukumba, Laporan Penyelidikan Kasus Bulukumba (Jakarta: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2005).

85) Personal observation, May-June 2016.
86) This kind of practice is actually pretty common in the communities that I observed quite 

closely during my fieldwork in Serang (September 2015-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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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 Indonesia's small towns from a macro-perspective is to discuss such a dynamic 
from and through the perspectives of local actors. This kind of exercise allows us to 
better understand the nature of social transformation in the district case studies.87) In 
all three cases, student activists are one of the main key actors in the local activist 
scene. They are more than just students whose 뱈oral force can influence local social 
and political processes, since they also serve as legal aid assistants, community 
organizers, and researchers, to name a few other tasks that they take up. 

But there are also other actors who play an equally important role, but despite 
that their influence has been overlooked. Here, I would like to highlight the lives of 
three figures of local activism, whose backgrounds are different from the student 
activists: Pak Amir, a local peasant in Bulukumba, the late Ustadz Bucek, a peasant 
union organizer in Bulukumba, and Kang Rohili, the principal of a vocational high 
school in Serang. The social milieus of these local activist figures show the overlapping 
between personal and social changes.

The first figure, Pak Amir (Mr. Amir), is a middle peasant who lives in upland 
Bulukumba. Born in a farming family, he continued his family tradition after 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At some point in his life, he worked as a plantation worker  
first at PT Lonsum's plantation and later as a migrant worker in Malaysia. But he then 
went back to his village, working as a farmer again. After witnessing the land-grab 
committed by PT Lonsum that affected his own farm and his community, he joined the 
local peasant union, the Alliance for Agrarian Reform Movement (Aliansi Gerakan 
Reforma Agraria, AGRA). For him, activism was such a transformative experience. He 
told me, at first, I found it difficult to speak in front of people, especially during mass 
actions (aksi), but over time, I got used to it. He also considers that what he is doing 
now as a union member is 밶n activist work.88)

The second figure is the late Ustadz Bucek, (Teacher Bucek), an Islamic religious 
teacher (ustadz) who became an organizer for AGRA in Bulukumba. Born as Syahrir Abu 
Rahmat, Ustadz Bucek came from a strong religious background. One can even label 
him as a puritan. But what makes him interesting is his involvement with AGRA. Driven 
by his concern with the peasant community in Bulukumba, he decided to join the union 
and volunteer as an organizer. As a faithful Muslim, he sees no contradiction between 
his faith and joining a left-leaning social movement. His trademark 밷attle uniform†
shows the influence of these different worldviews in his advocacy effort: a Middle 
Eastern-style Kaffiyeh combined with a red-starred Mao cap. A committed organizer, he 
once remarked that 뱎eople like us (that is, activists and organizers) should not die on 
the bed,†indicating his dedication to the union.89)

The last figure is Kang Rohili, a principal of an Islamic, private vocational high 
school in Serang. He was born in a traditionalist Muslim or NU (Nahdlatul Ulama) 
background. His late father, who had the opportunity to perform pilgrimage to Mecca, 
was a religious and community leader (tokoh masyarakat) who owned and operated a 
small Islamic boarding school (pesantren) in his village. Driven by a sense of mission to 
improve the level of education in his community, he then decided to become an 
educator. But he did not resume the operation of his father's pesantren. Instead, he 

87) On the intersection between individual and social changes, see C. Wright Mills,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88) Interview with author, May 21-26, 2016.
89) Personal communication throughout fieldwork in Bulukumba, May-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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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e to build a vocational high school specializing in accountancy, seeing it as a better 
strategy to better prepare the students in facing the increasingly modernizing and 
urbanized economy of the Greater Serang area. His life and endeavor is a portrait of a 
rural modernizer in contemporary Indonesia.90)

Our three local activists show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ir lives and the 
larger social change of their own communities. Their lives have been shaped by the 
larger forces affecting their communities as they are trying to change their own 
circumstances and tackle the many problems that their communities face. In other 
words, they are shaped by the very social realities that they have been trying to 
change. 
Concluding Remarks: Lessons Learned

What can we learn from our observation of these three cases of small town 
activism? Several conclusions are worth mentioning. First, we can see how local activist 
scenes shape and are shaped by the larger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ynamics in 
their respective localities. Second, while there are parallels between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contemporary activism in the three district case studies, a common 
thread in these case studies is the fact that local activism rises mainly as a response to 
local, instead of national, circumstances. Third, the activist culture in the three 
observed towns contains a variety of elements and themes, from heroism and solidarity 
to disappointments and melancholy. Fourth, local activist scenes in these towns also 
show that the different areas and modes of activism sometimes intermingle with each 
other. There are no clear-cut boundaries, for example, between student and human 
rights activism, between agrarian and artistic activism, between Islamic and secular 
activism, or sometimes between activists and community members themselves. 
Therefore, rather than seeing different areas of activism in separation from each other, 
one should look at them as a part of the broader socio-cultural and political process. 
Lastly, the performativity of local political and cultural acts does not emerge in a 
historical vacuum, as it is always shaped by the materiality of underlying local 
structural conditions.91) 

My analysis of North Bengkulu, Bulukumba, and Serang shows that there are at 
least three different stories that can describe the intersection between everyday politics 
and activist culture in Indonesia's periphery: a story of loss of hope in the first case, a 
story of resistance through open protest and informal politics in the second case, and a 
story about everyday realities of daily life in the third case. With the rising importance 
of provincial towns in contemporary Indonesia, especially in post-authoritarian contex
t,92) a more thorough analysis of everyday life, local politics, and activist scenes in these 
middle towns is long overdue. 

90) Personal conversation throughout fieldwork in Serang, September 2015-February 2016.
91) A similar point is raised by Donna Houston and Laura Pulido, 밫he Work of Performativity: 

Staging Social Justice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0,4 (2002): 401-424.

92) Gerry van Klinken and Ward Berenschot, In Search of Middle Indonesia: Middle Classes in 
Provincial Towns (Leiden and Boston: Bril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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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avenly Nymph Who is Married to an Arab Sayyid:
The Formation of the Aristocracy and Social Orders in Northern 

Maluku 93)

Seung-Won S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myth of a heavenly nymph who descended to earth to take a bath in a pond and 
married a local man because of his stealing of the wing cloth is a prevalent myth found 
almost all over the world, with an exception of Australia. While unknown of the myth's 
exact origin, the nymph is described as a swan in Mongol and Europe, according to 
which it is known as the Swan Myth. In Japan, the 10th century-tale of the Bamboo 
Cutter(Taketori Monogatari)narrates a princess found in a bamboo trunk and ascended 
to the moon after finding her wing cloth, while a similar story is found in the Epic of 
Pabuji (Pabuji ra duha) in India (Brakel-Papenhuyzen, 2007, 75). Korea, Vietnam, 
Indonesia, and many other countries share the similar narratives.   

It seems that this worldwide myth has been consumed for different 
socio-political purposes in diverse regions. While it remained merely a folklore or a 
romantic story in Korea, other regional versions convey deeper socio-political meanings, 
i.e. revealing the nature of kingship, ancestor-worshipping traditions, and many other 
aspects of societies. In particular, the Hikayat Malem Diwa of Aceh, Hikayat Malim 
Deman of Batak, and the Hikayat Jaka Tarub of Java in Indonesia,94) all of which are the 
variants of the myth, are the origin myths of kingdoms in Sumatra and Java. These 
myths narrate the union of a heavenly nymph and her husband, two of which became 
of the ancestors of the kingdoms and apex of the genealogies of descendant kings and 
nobles (Iskandar 1958, 20; quoted by Brakel-Papenhuyzen, 2007, 76). 

Amongst them, the northern Maluku (Moluccas) myth of Jafar Sadek, an Arab 
merchant, and Nur Sifa (or Nursifa), a heavenly nymph (in Indonesian, bidadari), calls 
for a particular attention, as it has served as the foundation myths (hereafter, the JSN 
myth) of five Maluku states of Ternate, Tidore, Bacan, Jailolo, and Loloda. Some royal 
courts and the descendant groups of this union still conduct royal rituals relating with 
this myth. In Ternate, the most prestigious royal regalia and state symbols are related 
with this myth. In Tidore and Loloda, the ancestor-worshipping rituals are still 

93) This paper is still in the idea-formation phase. No citation is allowed. The author conducted 
field researches from July 28 July to Augustus 14, 2018 in Ternate and Tidore, and interviewed 
various people including Sultan of Tidore, One prince of Ternate, Prime Minister of Tidore, 
some court officers of Ternate, Tidore, and Loloda, and local intellectuals. More correct 
information on them will be addressed in the updated version of this paper.

94) The Jaka Tarub narrative is found in the Babad Tanah Jawi, the chronicle of the Mat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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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for a powerful local jin, which is certainly related with this myth. 
The significance of the JSN myth, as a verbal or written sejara (In Ternate, 

history) in Maluku, is threefold. First, the JSN myth discloses some important aspects of 
the Maluku kingdoms in the pre-colonial era. By probing this myth, the nature of 
kingship in the Maluku states will be revealed. Secondly, this myth is an account of the 
two-dimensional social hierarchies in the region, which encodes the relations between 
noble groups and other immigrant groups in each state, and hierarchical orders of the 
five states in the Maluku's worldly order. In particular, the JSN served as a binding 
ideology of the confederation called the kie raha (lit., four mountains), which bound 
Ternate, Tidore, Bacan, and Jailolo. Although ethnically different, the people of kie raha 
formed the supra-ethnic and supra-regional identity, which Andaya (1995) called the 
Cultural Community. Through the JSN myth, the hierarchical orders of these states, 
which has been historically contested, are observed. Meanwhile, the case of Loloda,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kie raha, but still adopted the myth, shows where Loloda's 
hierarchical position was located in the North Maluku's worldly order.  

The following basic questions will be addressed in this paper: first, what sorts of 
socio-politica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JSN myth? Second, how does it afford 
the basis of hierarchical orders of heterogeneous immigrant groups in the state? Third, 
how does it provide the basis of inter-state relations among four states of kie raha and 
Loloda? Among these North Maluku states, major emphasis of this paper will be laid on 
the cases of Ternate, Tidore, and Loloda, in which the myth still has a great deal of 
political and social importance. 

Text Analysis of the JSN Myth 

The five kingdoms in northern Maluku share the JSN as their origin myths, yet 
with slight variations. Amongst them, the Ternate version, which was introduced by the 
Dutch Resident of Ternate, Van der Crab (office: 1863-1864), is like below95):  

One day, Jafar Sadek, originated from Arab, arrived at the coast of Ternate, 
and built a house on the nearby hill. There was a small pond under the hill. 
One day afternoon, Jafar saw that seven fairies descending on earth were 
bathing. Jafar Sadek took one of the wing clothes, and thus a fairy named 
Nur Sifa was not able to return to the heaven. After marriage, they sired 
three sons. One day, Nur Sifa found her wing clothing, which was hidden on 
the roof. She tried to return to heaven with her children. Yet, the last-born 
baby kept crying, so she left alone without bringing them. 

After returning home, Jafar heard the story and felt sorrow. A 
white-headed-eagle eavesdropped on the story, and helped him reach the 

95)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van Nederlandsch Indie (BKI) 26, 38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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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 Jafar met the fairy's father, the god of heaven. The god allowed 
Jafar to bring his wife back under a condition that Jafar would be able to 
find her amongst six other fairies, who looked very similar one another. 
Then a big blue fly helped Jafar by sitting on the shoulder of Nur Sifa, who 
smelled milk because of her recent giving of birth. Jafar was able to find his 
wife successfully. While they were in the heaven, they gave birth to another 
son. 

They tried to descend to the earth, but the youngest son kept crying. 
Thus, the god let the youngest wear his head-cover, and the baby stopped 
crying. Jafar and Nur Sifa finally managed to meet their three sons on the 
earth. The three children grew up and became the founder kings of Bacan, 
Jailolo, and Tidore. Meanwhile, the youngest son who was born in the 
heaven became the king of Ternate. (BKI, 381-493; Cited in Amal, 16-17. 
Trans., by SW Song). 

Although not historically verifiable, Jafar Sadek was believed by many Maluku people as 
an imam and the direct descendant of the Prophet Muhammad who was celebrated as 
the Bringer of Islam (Bubandt,2014, 96-97). Meanwhile, in Tidore, Nur Safa is regarded 
as jin or local princess (who became jin after her death). 

Social Divisions and Royal Rituals

As stated earlier, the JSN myth as the record of ancestors of five kingdoms is 
the marker of social differentiations in northern Maluku. The aristocracy groups in 
these five states claim that they are the descendants of Jafar Sadek and Nur Sifa. In 
Ternate and Tidore, the noble class is called dano, which means the grandchild (or 
grandchildren), which indicates that they are the grandchildren of the heavenly king. In 
the feudal era, as elsewhere in the archipelago, the division between the noble group 
and non-noble groups (including commoners and slaves) was made clear by the 
sacralization of the former. The myth of the heavenly woman and Arab sayyid was the 
most significant source for their sacral status, which provided 밶 detailed foundation for 
the legitimacy of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rajas.†(Lewis 1998, 49). Thus, the noble 
group have been holding rituals and royal regalia, which were related with this myth, 
even up to these days. 

Before examining the myth-related rituals in Maluku, it is worth mentioning the 
case of Java, where the same myth was also used for the sacralization of kingship. The 
Nawang Wulan (the heavenly nymph in the Jaka Tarub story) is regarded as the 
ancestor of the Mataram, the great Islamic Kingdom in Java, because she is the ancestor 
of Senopati, the founder of the kingdom. The Babad Tanah Jawi states that the magic 
wing cloth of Nawang Wulan called Anta Kusuma was kept by Sunan Kali-Jaga, one of 
the nine Islamic apostles, who spread Islam in Java. This garment was given to Senop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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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ccessive rulers of Mataram, for instance, Sultan Hamengkubuwana II of 
Yogyakarta (1877-1921), wore it for Garebeg, the major ritual of the court calendar 
(Kumar 2000, 88-89).

In Ternate, the most important royal regalia is the head-cap given by the king 
of heaven to the youngest child of Jafar Sadek and Nursifa, which became the royal 
crown called stampa. This crown is currently preserved in the royal palace (kedaton). It 
is known to the public that the crown, decorated with some diamonds and various 
precious stones, has human hair, which practically grows. It is a well-known story that, 
in the Ramadhan month every year, the sultans had conducted a ritual to cut off the 
hair. The Ternate people still believe that this crown protects them from various 
threats (Piris, eds. 2000. 10-12). The symbol of sultanate also adopts the image of the 
two-headed garuda, which helped Jafar Sadek to reach the heaven. 

            

<The late Mudaffar Sjah (r. 1975-2015) of Ternate and the stampa>96)     

<The garuda image at the kedaton>

The pond known as the nymph's bathing place is also found in Ternate. Three 
ponds are contested as the legitimate place. The Sentosa is located nearby the current 

96) https://www.merdeka.com/peristiwa/cerita-mahkota-sakti-sultan-ternate-yang-melegen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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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aton, while the Ake Ricah is located nearby the Ake Ricah beach, which is known as 
the place where Jafar Sadek arrived. The third one is called Danau Ngade, but its 
relation with the myth is not clearly known. Interestingly, in Tidore, while the noble 
group adopts the myth as their story of origin, no symbols or places related with the 
myth are found. They have a royal crown, which looks very similar with stampa and 
also has a growing hair, but the kedaton people admitted that it is not directly related 
with the myth. The court people said that Jafar Sadek and Nur Safa met in Ternate, and 
thus they do not have any places relating with the myth. 

In Ternate, the late Mudaffar Shah conducted a ritual which was related with 
the myth. On his birthday on April every year, he conducted a ritual called kololi kie, in 
which various events were included. The first event was called legu gam, a dance 
performed by several women. These women should come from a specific clan, called 
fanyira soangare. This clan was known to be the descendants of the Nur Safa's sister, 
who came down to the earth with Nursifa and married an ordinary man. The family is 
exclusively privileged to take care of the domestic matters at the kedaton. Some virgin 
females from this clan were endowed with the rights to dance in front of sultan. The 
dance has a special function to deliver public criticisms to Sultan. The Ternate people 
say that it was the only way to criticize the sultan. After the legu gam, the sultan 
conducted the kololi kie, which is to pay visits to each of the Ternaten islands and 
mountains and pray for the safety and prosperity of the state. The sultan and his 
officers took boats (prahu was used in the traditional era) and prayed toward the sacral 
tombs of important historical figures including sultans and imams on the boats. There 
was only one place, where the sultan routinely got off the boat. It was the Ake Ricah 
beach in the Rua village, where the Sadek arrived and Nur Safa's bathing places were 
located nearby. Sultan Mudaffar Shah prayed on the beach, and moved to the water 
spot, drank the water, and prayed. The villagers are very proud of this special treat by 
the sultan by saying that sultan perceived the village as his origin place and thus did 
not dare to order something to the villagers. 

In Loloda, where a new sultan was inaugurated in 2015 after the kingship 
vanished hundreds years ago, a royal ritual called Ritual Adat Kolano Madadhi was 
conducted. In tradition, this was the ritual to bring up collective memories of the first 
ruler (kolano) of Loloda. In the Loloda myth, the first ruler, Jou Tolo, was known as the 
brother of Nur Safa, who came down to the earth to find his missing sister. He was 
also regarded as the first Muslim in the region. The white bird, which Jou Tolo 
transformed into when he arrived in Loloda, is used as the state symbol, and the water 
spot, where Jou Tolo was first found by the local people, is still regarded as the most 
sacral place in the region. In the ritual, the noble women possessed by the spirits of 
their ancestor kings (or jin), danced. One of them was possessed by the spirit of Jou 
Tolo, and was regarded as the star of the ritual. While the noble group of Loloda is 
Muslim, as they are the descendants of the Muslim king, most non-noble people are 
Christians. These Christian villagers are not allowed to see or participate the ritual.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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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new Muslim king was, and is regarded as the legitimate ruler in the region.  
The narrative of Nur Sifa, a celestial woman or jin, as the ancestor of noble 

groups, echoes many other origin stories found in the nearby regions, including 
Sulawesi, Nusa Tenggara, and elsewhere in the Austronesian-speaking world. In such 
myths, an endogenous otherworldly women descended to earth, in some cases found in 
a bamboo or naga eggs, signifies their divine origins, the qualification to be the ruler 
vis-紗vis the commoners (See Sahlins 1985; Cummings 2002; Caldwell 1988, 1991, 1995; 
Druce 2009; R樞tger-R楸sler, 2000; Gibson 2005, 114-141; Song 2018). 

The narrative of supernatural beings marrying human beings are also prevalent 
theme in such origin myths. In many stories, the men are prestigious beings, or 뱈en of 
prowess†(Wolters 1982), which signified the union of spiritual authority and worldly 
power. The prestige of men was, in many cases, indicated by their noble origins, like 
royal blood of famous maritime kingdoms of the Majapahit, but foreign origins were 
considered esteemed either. The combination of autochthonous (or spiritual) women and 
foreign men, and their inheritance of the territories was the common phenomena in the 
Austronesian world and even beyond. For instance, Sahlins explained that, those 
Brahmins who came from India and became the kings in Funan, Cambodia, Indonesia 
and Malaysia, Arab Sayyids who became sultans in the Malay world, Hawaiian kings, 
who came beyond the horizon, or James Brooke, who was called the White Rajah of 
Sarawak in the 19th century, are showing the patterns of such stranger-kingship (Sahlins 
2008, 178). Sahlins argued that it was an effective mechanism to prevent incest taboos, 
overheated competition, and corruption, and thus made a vivid and lively politics 
(Sahlins 2008, 177). Henley and Caldwell, who examined the stranger-kingship on the 
eastern part of Indonesia, analyzed that it prevented jealousy and enmity, when an 
autochthonous person became the ruler (Henley and Caldwell 2008, 285). 

Amongst them, the Arab origin has particular significant meanings. Gibson 
pointed out that, as the state grew, it required collaboration of a local agrarian realm 
and domestic arts (the female element) and the long-distance trade and warfare (the 
male element) (Gibson 2005, 114-141). Jafar Sadek as being an Arab sayyid indicates that 
the Maluku chiefdoms were growing into powerful Islamic and maritime kingdoms. By 
the union of a heavenly nymph and an Arab man, the Maluku kings obtained political 
authorities from two sources, firstly from the spiritual world, and secondly from the 
Islamic world -- the worldly power source. 

The JSN myth, then, indicates that Islam in the region developed into a syncretic 
one. At a glance, it seems bizarre because most people of the region are very proud 
that northern Maluku was the center of the 밽enuine Islam†and saw their Islam with 
great affinity to an Arab Islam. For instance, the people of Tidore pompously said that 
Tidore was the 'veranda of Mecca' (Baker 1987: 134; van Bruinessen 1990: 445) and its 
sacred mountain, Kiematubu, was equivalent to Mecca, and thus an alternative place of 
pilgrimage for pious Muslims. Until recently they thought that Islam first came to their 
region in the archipelago.97) Thus, what is noticeable here is the apparent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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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ir claim to be the center of authentic Islam and the animistic tradition, the 
latter of which is represented by the heavenly nymph or jin. Indeed, this incongruity 
recently emerged as a source of trouble, where some reformist Muslims in Tidore, 
including civil servants, denounced of the origin myth and the rituals conducted by the 
court (See Probojo 2010). In spite of such challenges by some local Muslims, however, 
the ancestor-worshipping rituals still pres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te rituals in 
contemporary societies. The royal families assert that the myth is the essential part of 
the Maluku Islam (Probojo 2010). 

The royal families steadfastly associate them with this myth in spite of such 
public criticisms. One of the Mudaffar Shah's sons, who is now one of the strongest 
candidates for the next sultan position, said in a private conversation with the author 
that he once had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those seven nymphs. When he was still 
young, his father prepared for the seven vacant seats and summoned those nymphs 
through a spiritual medium. After some minutes, strong fragrance filled the room, which 
was the sign of their presence. Mudaffar Shah was the only person who could see them 
and communicated with them. He even made a joke that these seven nymphs looked 
very similar, which made all the people and the nymphs laugh. The son of Mudaffar 
Shah also often communicates with the first kolano, the last son of Jafar Sadek and 
Nursifa, through some spiritual mediums through the Friday prayers at his house. The 
Ternate and Tidore people strongly believe that their sultans have (or had) supernatural 
powers, and the JSN myth is a part of the ways that these noble people show and 
confirm their sacred positions in societies.

The JSN Myth and the Hierarchical Orders among Five State 

The kie raha was the socio-political center in eastern part of Indonesia, which 
was perceived by the neighboring states (including Raja Ampat regions) as militarily 
formidable force as well as culturally civilized one. A part of the power of the kie raha 
was generated from its strength as the confederation, binding four states with solid 
familial relations. The notion of family or brotherly relationship became the basis of the 
tradition of mutual supports whenever there were outer threats to their member states. 
The JSN in the kie raha kingdoms, then, was the most significant mechanism generating 
this brotherly relation among the four states. Although excluded from the kie raha 
confederation, Loloda also adopted this myth and have conducted some rituals related 
with it. This myth-sharing shows the hierarchical order of Loloda in the history of 
North Maluku.  

To be continued†

97) This statement deviates from the mainstream interpretation on the advent of Islam in 
Indonesia, in which Aceh is regarded as the first place of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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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6

말레이시아 선거와 정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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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BN Gagasan Sejahtera 기타
PKR 47(72) UMNO 54(120) PAS 18(157) Star 1(5)
DAP 42(47) MCA 1(39) 무소속 2

Bersatu 13(52) MIC 2(9) 합계 3
Amanah 11(33) PBB 13(14)

Warisan(Sabah) 8(17) PDP 2(4)
무소속** 1(1) PRS 3(6)

합계 122(222) SUPP 1(7)
Upko 1(4)
PBRS 1(1)
PBS 1(5)

Gerakan 0(11)
PPP 0(1)
LDP 0(1)
합계 79(222)

말레이시아 2018년 총선과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붕괴

황인원(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I. 문제의 제기

  2018년 5월 9일, 동맹당(Alliance)-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으로 61년간 지속되던 말레이
시아 집권 정당연합이 출범 2년차에 불과하던 야당연합인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에 의해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 선거 이후 개표가 한창 진행될 당시에도 총선에 출마했던 당사자들조차 예
측하지 못한 야당의 압승이었기에 1957년 독립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총선에서 BN의 패배는,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현대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패권적 집권세력의 몰락을 의미
하였기에 세계적인 관심을 주목시켰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야권의 분열로 말미암아 1998년 개혁정
국(reformasi) 이래 꾸준히 성사되었던 여야 간 일대일 대결이 무산되면서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 
여당 후보와 복수 야당 후보 간의 경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특히 20년 가까이 지속된 야권의 공조에도 요
원했던 정권교체가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달성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인가? 
2018년 총선 결과는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 민주화 가능성에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앞으로 말레이시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2018년 총선을 분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2018년 총선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가 달성될 수 있었던 
특수한 상황적 요인과 함께, 1998년 개혁정국에 의해 촉발된 선거정치의 활성화가 결국 선거권위주
의 체제의 붕괴로까지 귀결될 수 있었던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II. 2018년 총선 결과 

<표1> 2018년 연방의회 정당별 당선자 및 경선 참여자*

출처: https://live.malaysiakini.com/ge14/en/; The Star 2018년 5월 10일
참조: *괄호 안이 경선 참여자 숫자; **PKR의 공식지원을 받은 Batu 선거구 출마자로 선거 직후 PKR에 입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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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총선 2013년 총선 2018년 총선
BN PR BN PR BN PH PAS 무소속

Perlis 3 0 3 0 2 1 0 0
Kedah 4 11 10 5 2 10 3 0

Kelantan 2 12 5 9 5 0 9 0
Terengganu 7 1 4 4 2 0 6 0

Penang 3 10 3 10 2 11 0 0
Perak 12 12 12 12 11 13 0 0

Pahang 10 4 10 4 9 5 0 0
Selangor 5 17 5 17 2 20 0 0

Negri Sembilan 5 3 5 3 3 5 0 0
Melaka 4 2 4 2 2 4 0 0
Johor 25 1 21 5 8 18 0 0
Sabah 24 1 23 3 11 14 0 1

Sarawak 30 1 25 6 19 10 0 2
FT Kuala Lumpur 3 9 3 9 1 11 0 0

합계 (222명) 138 84 133 89 79 122 18 3

2008년 총선 2013년 총선 2018년 총선
BN PR BN PR BN PH PAS 무소속

Perlis 14 1 13 2 10 3 2 0
Kedah 14 22 21 15 3 18 15 0

Kelantan 6 39 12 33 8 0 37 0
Terengganu 24 8 17 15 10 0 22 0

Penang 11 29 10 30 2 37 1 0
Perak 28 31 31 28 27 29 3 0

Pahang 37 5 30 12 25 9 8 0
Selangor 20 36 12 34 4 51 1 0

Negri Sembilan 21 15 22 14 16 20 0 0
Melaka 23 5 21 7 13 15 0 0
Johor 50 6 38 18 19 36 1 0
Sabah 59 1 48 11 29 29 0 2

합계 (505명) 307 198 275 230 166 247 90 2

PH BN Gagasan Sejahtera 기타
PKR 77(49) UMNO 148(242) PAS 90(85) Star 2
DAP 96(95) MCA 2(11)

Bersatu 23 MIC 4(3)
Amanah 29 Upko 5

Warisan(Sabah) 21 PBRS 1
합계 246 PBS 6

합계 166

<표2> 2018년 주(州)의회 정당별 당선자 수 (괄호: 2013년 총선)

출처: Malaysiakini, 2018년 5월 14일.

<표3> 주(州)별 연방의회 당선자수 비교 (2008년, 2013년, 2018년)

출처: The Star, 2008년 3월 9일; New Strait Times, 2008년 3월 10일; Malaysiakini, 2013년 5월 7일; 
https://live.malaysiakini.com/ge14/en/

<표4> 주(州)별 주의회 당선자수 비교 (2008년, 2013년, 2018년)

출처: The Star, 2008년 3월 9일; New Strait Times, 2008년 3월 10일; Malaysiakini, 2013년 5월 7일; 
https://live.malaysiakini.com/ge1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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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여당 야당 전체 

의석수의석수 의석 점유율 득표율 의석수 의석 점유율 득표율
1999 148 76.7 56.5 45 23.3 43.5 193
2004 198 90.4 63.9 21 9.6 36.1 219
2008 140 63.1 51.4 82 36.9 48.6 222
2013 133 59.9 47.4 89 40.1 50.9 222

2018 79 35.6 34 122 (PH) 55 48 222140 (PH+PAS) 63.1(8.1)* 65(17)*

<표5> 개혁정국 이후 여야 의석점유율 및 득표율 (연방의회, 1999-2018)

출처: The Sun, 2013년 5월 7일; New Strait Times, 2013년 5월 7일; https://live.malaysiakini.com/ge14/en/
참조: *괄호 안은 2018년 총선에서 PAS의 의석 점유율과 득표율

III. 2018년 총선 결과의 원인 분석

1. 나집의 부패한 정치 리더십과 야당의 효율적 공세

   2018년 총선에서 BN이 패배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1MDB를 둘러싼 나집 총리의 부패이다. 2015년 상반기부터 DAP와 PAS의 갈등 심화로 인한 
야권 분열로 14대 총선이 조기에 실시될 경우 BN의 수월한 승리가 일반적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나집이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무부 소유의 1MDB의 미화 7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나집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UMNO와 BN의 발목을 잡
게 되었다. 이후 미국 법무부에서 최대 미화 35억 달러에 달하는 1MDB의 자금이 불법으로 유용되
었고, 불법적인 자금유용의 정점에 나집을 지칭하는 “Malaysia Official No.1”을 명시함으로써 야권
은 물론 UMNO 내부에서도 나집 퇴진운동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마하티르가 DAP, PKR 등 야권 지
도부와도 연계해 “구국 캠페인(Save Malaysia Campaign)”을 주도하면서 2016년 중반 이후 나집 
정부에 대한 말레이계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한편 나집의 1MDB 부패 스캔들을 민생경제와 연결시키며 나집 정부를 궁지에 내몰았던 PH의 
선거 전략 역시 상당히 유효했다. 나집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2016년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
한 6%의 물품용역 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도입했으나, PH는 이를 나집이 
1MDB로 인한 재정 손실과 그의 부인인 로즈마(Rosmah)의 개인적 사치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국
민들로부터 혈세를 거두어 충당하려 한다고 집요한 공세를 폈다. 나집은 “도둑정권(kleptocracy)”의 
수장이고, UMNO와 BN은 이를 견제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부패”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나집의 1MDB 스캔들에 대한 UMNO의 침묵 역시 BN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나집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UMNO 지도부 일부가 출당되거나 당직을 박탈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
부분 두려움에 입을 닫거나 나집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와 절망이 
UMNO와 BN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 마하티르의 야당연합 합류 효과

   2018년 정권 교체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마하티르의 야당 합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마
하티르가 PH에 합류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2017년 8월, 마하티르가 PH의 의장(chairperson)
을, 안와르의 부인인 완 아지자(Wan Azizah)가 총재(president)를, 안와르가 실질적 지도자(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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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 leader)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PH는 BN의 대안으로 수권 능력을 갖춘 야당연
합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PH 집권 시 마하티르가 한시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안와르에게 
차기 총리를 보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마하티르와 안와르가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정치적 화해를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당시 양자의 연계가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
는 정권교체를 위한 ‘불가피한 연계’라는 야권의 이해관계가 공유된 결과였다. 수감 중인 안와르의 
입장에서 92세 고령인 마하티르가 “과도기 지도자(transitional leader)”로서 최적의 선택이었고, 마
하티르로서도 20년간 개혁정국을 주도했던 안와르의 현실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야당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DAP의 림킷샹(Lim Kit Siang) 역시 이번 선거에
서 마하티르의 존재는 “게임 전환자(game changer)”로서 생각보다 강력했다고 주장한다. 즉, 나집 
정부가 총선을 준비하면서 선거구 재조정,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 등으로 “게임의 룰(rules of the 
game)”을 불공정한 방향으로 운영했지만, 야당연합이 게임 자체를 완전히 다른 판으로 전환하는 핵
심적인 역할을 마하티르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3. 종족별 투표 성향의 지속과 변화

   2018년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계와 인도계 유권자들의 야당지지 성향이 지
속되는 상황에서, 말레이계 유권자들의 표는 UMNO, PAS, PKR, Bersatu, Amanah 등으로 다양하
게 분산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중국계의 야당지지는 더욱 강화되어 종족대표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BN의 존재 가치가 무색할 정도였다. 반도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계의 PH 지지도는 적게는 
84.2%에서 많게는 95%에 달하는 반면, 이들의 BN 지지는 5%에서 1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계의 PAS 지지는 0.1% 수준으로 거의 의미가 없었다(Merdeka Center 2018). 이는 2018
년 총선에서 MCA 연방의원 당선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하고, Gerakan의 경우는 단 한 명도 당선시
키지 못한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인도계의 경우, 인구 비중은 전체의 8% 정도이지만 1999년 총선 이후 여야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인도계의 표심은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중국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인도계 역시 2008
년 총선을 계기로 BN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8년 총선 결과 역시 PH의 승리에 
있어서 인도계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8년 총선에서는 말레이계 유권자의 분열이 가장 두드러졌다. 말레이계의 표심은 BN으
로 35-40%, PH로는 25-30%, PAS로는 30-33% 정도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Merdeka Center 
2018). 이는 UMNO와 PAS가 각각 동시에 분열하면서, 말레이계 유권자들의 선택 폭이 다양해진 것
에 기인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8년 총선 결과에서 전통적인 UMNO의 표밭에서 야당
지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나집의 부패와 무기력한 UMNO에 대한 실망 그리고 마하티르
의 야당합류라는 복합적인 배경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4. 불공정한 선거 개입의 역효과 

   2018년 총선이 개혁정국의 와중에서 치러진 앞선 선거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야
당연합 사상 최초로 PH가 BN과 마찬가지로 공통로고(common logo)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역
설적이지만 PH가 공통로고 사용에 전격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 나집 정부의 ‘의도치 않은 도움
(?)’이 있었다. 총선 실시를 위한 의회 해산 이틀 전인 4월 5일, 내무부 산하의 사회단체 등기부
(ROS, Registra of Societies)가 내린 조치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Bersatu가 정당 등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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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출했던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ROS는 조건부로 Bersatu의 정당 등록을 유보하면서, 
PH의 정당연합 승인도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정당(Bersatu)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는 UMNO를 탈당한 마하티르 세력이 총선 자체에 참여할 수 없도
록 차단하려는 말레이시아 선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악의적인 관건 개입이었다. 
   이에 PH의 4당 지도부는 ROS의 결정 하루 만인 4월 6일, 이번 총선에서 사바와 사라왁을 제외
한 반도말레이시아에서 DAP, Bersatu, Amanah 3당 후보들은 모두 PKR 총재나 사무총장의 “서면 
재가(written autority)”를 받아 PKR의 후보로 선거에 참여할 것이고, PKR 로고를 야당연합의 공통
로고로 사용할 것에 전격 합의하였다. 의회 해산 직전 Bersatu의 선거 참여를 저지함으로써 야당연
합의 와해를 꾀한 나집의 회심의(?) 일격이, PH 지도부로 하여금 Bersatu 후보들이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고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절묘한” 합의를 도출하게 촉진한 셈이다. 
   선거일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2018년 3월에 결정된 선거구 획정도 나집 정부의 의도대로 성
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8년 주기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말레이시아에서 통상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이전 선거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졌다. 2018년 선
거구 조정의 경우, 야권의 분열로 3자대결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2013년 총선에서 여야 간 접전
이 벌어졌던 도시 지역 혼합 선거구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졌지만, 앞에서도 언
급했듯이 UMNO 지지 성향의 말레이계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였다.             
   
IV. 선거권위주의 체제 붕괴의 정치적 함의

1. BN의 불확실한 정치적 향배

  2018년 총선에서 새로운 야당연합인 PH에 의해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말레이시아 정치는 완전
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1969년 종족폭동 이후 UMNO, MCA, MIC로 구성되었던 Alliance가 
1973년 13개 정당을 포함한 BN으로 재편된 이래 45년을 집권했던 정당연합이, 총선 패배 후 다시 
UMNO, MCA, MIC 3개 정당만 남는데 불과 45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정가의 
관심은 “과연 BN의 존립 자체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 집권연합의 협의주의 전통 복귀 가능성

   BN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면서, 총선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가 경쟁적 양당연립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관심은 PH가 패권적 집권연합으로서 제2의 BN 혹은 BN2.0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채 100일이 안된 시점에
서, PH 체제는 과거 Alliance의 부패된 형태인 BN보다는 집권연합 내에서 협의주의적 전통이 유지
되었던 Alliance의 PH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UMNO의 정치적 향배와 종족정치의 심화 가능성

   2018년 총선이 야기한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야권에 UMNO와 PAS라는 말
레이계 정당만이 유의미한 존재로 남게 된 것이다. 이중에서 그동안 UMNO가 차지했던 정치적 비중
을 고려하면, 총선 후 UMNO의 정치적 향배는 말레이시아 정치지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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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아닐 수 없다. UMNO의 정치적 향배는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UMNO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야당으로의 변신, 둘째는 외적 요인에 의한 
UMNO의 붕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PAS와의 연계를 통한 종족 및 종교정치의 심화이다.    

V. 총선 이후 정치 전망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
리를 물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마하티르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마치 지난 반
세기 말레이시아 현대 정치사가 전(前) 그리고 현(現) 마하티르 총리의 주연으로 시작과 끝을 맺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총선 이후 필자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도 그리고 현지조사를 수
행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역시 “마하티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였다. 이는 마하티르가 
집권 1기에 “권력의 사유화”에 집중했던 반면에, 집권 2기를 맞이하며 “권력의 분산”과 “정치개혁”
에 역점을 두는 “이율배반적인” 정치행태에 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단 93세의 나이에 집권 2기를 갓 시작한 마하티르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시민사
회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총선 이후 마하티르의 정치적 행보가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이라는 긍
정적 평가가 이어진다. 마하티르의 가장 오랜 정적이자 정권교체의 핵심 동지인 림킷샹은 “마하티르
가 PH에 있는 한, 그는 새로운 마하티르다. 물론 마하티르주의(Mahathirism)로 회귀할 것인가의 문
제가 있지만, 그것은 PH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마하티르 특유의 “정치적인 책략(political maneuvering)”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잠재하
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와르로의 권력이양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 과연 마하티르
가 예정대로 2020년에 안와르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인가? 아니며 1998년의 경우처럼, 상황의 변화
에 따라 안와르와의 갈등이 재현될 것인가? 마하티르가 
   61년 간 지속되었던 패권적인 집권연합이 PH라는 출범 2년의 새로운 정당연합으로 교체된 지 
채 100일이 지나지 않았다. PH는 마하티르를 정점으로 한 구체제 세력과 이들에 대해 저항하며 성
장한 개혁세대의 공존체제이다. 민주화 이행기의 특징 중 하나는 민주화 세력이 구체제(ancien 
regime) 세력과 공존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U-turn)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과연 오랜 권위주의적 통치 경험으로 무장된 구체제 세력과 집권 경험이 없는 젊은 개혁 세
력의 조합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혁 어젠다를 추진하며 민주화 이행기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을지, 
정권 교체 이후 말레이시아 정계에 남겨진 과제는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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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9일 총선 이후, 말레이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홍석준(목포대)

61년 만의 정권 교체의 의미는?
 
  2018년 5월 9일 말레이시아 총선 결과, 야권연합이 승리하여 1957년 독립 이후 61년 만에 첫 정
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개표 결과, 신야권연합 희망연대(PH: Pakatan Harapan)와 사바(Sabah) 주
의 지역 정당인 와리산(WARISAN) 당이 하원 222석의 과반인 112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이하 암노)를 주축으로 한 
여당연합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은 7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로써 1957년 영국에서 
독립한 뒤 한 차례도 정권을 놓지 않았던 국민전선은 집권 61년 만에 야권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야권연합 희망연대의 승리로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2년간 말레이시아를 통치했던 마하티르 모하
맛(Mahathir bin Mohamad, 이하 마하티르) 전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되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번 총선 결과는 61년 만에 이뤄낸 최초의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그 일차적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말레이시아 정치권과 사회 환경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 결과는 세계
에서 가장 최고령의 정치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마하티르가 그 주인공이다.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이하 안와르)과의 호혜적 공생관계를 통해 탄생된 이번 마하티르 정권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 민주화와 개혁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 최고령 최고지도자인 마하티르 총리는 재집권 이후 현재 말레이시아의 전면적 개혁을 시도
하고 있다.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로 다시 정계에 복귀했지만 마하티르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
치 않다. 야권연합 내에 무슬림 옹호 정책에 반발하는 중국계 정당도 포함된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정치통합이 마하티르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마하티르는 말레이시아를 국제적으
로 널리 알린 전설이자 신화”이며, “1980~90년대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을 이끈 국부”라고 칭하는 
등, 그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언론에 대한 
통제와 야당에 대한 탄압 등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철권통치를 자행하고 말레이계와 무슬림
에 편중된 정책을 폈던 것 등과 같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역시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
다.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가 부패 스캔들에도 권력을 유지한 건 마하티르가 설계했던 비
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총선 결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슬람

  이번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이슬람, 그중에서도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그 영향
력의 변화이다(김형종·홍석준 2018 참조). 이슬람은 범말레이시아이슬람정당(PAS: Parti Islam 
Se-Malaysia, 이하 빠스)를 중심으로 확산, 심화되었으며, 총선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빠스에 
대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끌란딴(Kelantan) 주와 뜨렝가누(Trengganu) 주를 중심으로 하
는 동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지지를 얻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사실 이번 말레이시아 총선은 빠스와 이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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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되기도 했다. 즉 이번 총선의 결과는 빠스가 얼마만큼의 성적을 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선거 전에 분석 내용으로 볼 때, 빠스는 40석 이상의 의석 확보를 통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말레
이시아를 간통·도둑질·음주 등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이슬람 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나타
냈다는 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의 4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빠스는 
이번 총선에서 222석 가운데 최소 40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가 실현
되면 빠스는 ‘킹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는데, 결과는 그 이상이었다. 
  실제로 빠스는 이번 정권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수행했다. 빠스는 나집 총
리가 이끈 여당연합 국민전선과 야당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에든지 자
신들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했다. 빠스가 40석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야당 표를 ‘나눠먹기’하면서 국민전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착되었다. 
  선거 전에, 일부 전문가들은 빠스가 다수 의석을 확보해 차기 정부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무슬림 다수의 다종족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내부 분열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
도 했다. 차기 정부는 산업·교육·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 민족인 말레이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이슬람 종교 법정을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전체 인
구 3200만 명 가운데 약 60%가 무슬림으로, 이들 대부분은 말레이계다. 불교·기독교·힌두교를 믿는 
중국계와 인도계가 나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압둘 하디 아왕은 만일 이번 총선에서 빠스가 캐스팅 보트를 쥐는 데 성공할 경우, 빠스는 차기 
정부에 이슬람 중심 정책을 펴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우리는 이슬람교를 정치·경제·
사회적 아젠다로 도입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최소 40석, 혹은 그 이상도 확보 가능하다
고 자신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주가 이슬람법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족 문제, 
그 외 이슬람법이 금하는 음주나 간통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한 처벌
은 연방법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압둘 하디 아왕은 연방법을 개정해 샤리아 법정의 권한을 늘리고, 이슬람 법정이 100대의 
채찍형 등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빠스가 21석을 확보했던 2013년 총선 이
후 이슬람 보수주의가 확연히 부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과연 캐스팅 보트를 쥘 만큼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빠스의 분열이다. 2015년 빠스는 두 개로 쪼개져 
더욱 급진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아마나’(AMANAH)가 분리돼 나간 탓에 이번 총선에서도 지
지자들의 표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빠스가 많아야 10석 안팎을 차지하는 데 그
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득표율에 대한 기대 역시 낮았다. 하지만 결과는 이와는 달랐다. 빠
스는 동북부 지역에서 의석 수와 득표율의 양 측면에서 모두 약진했을 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에서
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스는 결국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나집 총리는 마하티르를 대전 상대로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나집 총리의 승리를 점쳤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모두 크게 빗나갔다.
  선거 결과는 나집 총리의 패배와 마하티르 전 총리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야권연합의 여권연합에 
대한 승리로 귀착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1957년 독립 이후 61년 만의 무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라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치변동과 정치변화의 주요 국면의 탄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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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선거 결과는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 또는 정치변화를 정치공학적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것의 한계 또는 부족함을 잘 드러낸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치변동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
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61년 만에 이뤄낸 말레이시아의 야권연합에 의한 이번 정권 교체는 단지 정치변동이나 정치변혁
의 영역으로만 설명하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던 ‘레포르마시(reformasi, reformation, 개혁)’ 운동, 즉 ‘개혁’ 운
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레포르마시 운동을 통해 성장, 발전
해 온 깨끗한 선거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인 ‘버르시(Bersih: 깨끗함, 청렴을 뜻하는 말레이어)’ 운동
의 전개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김형종 2018. 5. 19.).
  이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말레이시아 시민들의 이러한 개혁에 대한 열망과 버르시와 같은 
시민운동의 성숙과 발전으로 이룩한 쾌거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마하티르의 이슬람과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개혁의 의미는?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 건 말레이시아 신정부가 이슬람 근본주의적 성향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슬람 기구에 대한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지난 6월 8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정부기구인 말레이시아이슬람개발부(JAKIM: 자낌)의 기능과 예산에 대한 재검
토에 착수했다. 자낌은 이슬람 사원(Masjid)과 이슬람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교교사(Ustaz, 
Ustazah)를 육성하고, '할랄'(halal: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법의 원리와 규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님) 인증 및 단속을 담당한다. 자낌은 말레이시아 내 무슬림
(Muslim: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슬람 가족법을 다듬고, 이슬람 주일인 금요일마
다 예배를 준비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이러한 자낌과 산하기관 연방이슬람종교부(JAWI: 자위)의 연간 예산은 2018년 기준 10억3천만 링
깃(약 2천845억원)으로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본산으로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인 와하비즘의 확산에 동조해 국민의 생활을 종교적으로 통제하려는 행태를 보
여온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자낌은 2016년 이슬람 문화권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개를 연상시킨다며 음식 메뉴에 '핫도
그'란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최근에는 축구를 하려고 반바지를 입은 현지인 남성이 '풍기문란' 
죄로 단속되는 일이 있었다. 작년 9월에는 종교적 관용과 사회통합을 이유로 이슬람교도 전용 세탁
소를 허용하지 않은 조호르(Johor) 주 술탄(Sultan)을 자낌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비판해 갈등을 빚
기도 했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자낌이 내세우는 이슬람이 "잔인, 가혹하고 비합리적 종교"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살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강요하지 말라는 꾸란(이슬람 경전)의 가르침에 반해 강
압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자칫 말레이시아의 해묵은 인종·종교 
갈등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다수 민족인 말레이계는 대부분 무슬림들로 자낌이 말레이계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보수 성향의 일부 무슬림들은 신정부가 중국계와 인
도계의 편을 들어 자낌을 폐쇄하려 든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개혁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
기에는 61년간 장기집권을 이어오다 지난달 초 총선에서 참패해 야당으로 전락한 암노의 핵심 지지
층이 말레이계라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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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 사회문화적 변화의 특징과 의미는?

  2018년 5월 9일 총선 결과, 말레이시아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당시의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은 한마디로 “위기의 지속과 기회의 상실”(황인원·김형종 2017)로 표현될 정도
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2018년 5월 9일의 총선 결과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말레이시아의 정치 상황과 정치
변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정치 지형의 특징
과 의미를 올바로 읽어내는 데 얼마나 큰 오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92세의 마하티르를 새로운 총리로 복귀시켜 61년간 지속된 암노의 통
치를 종식시키고 최초의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 선거에서 패배한 나집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오랜 기간 투옥된 야당 지도자 안와르는 정계로 복귀했다. 이 결과는 ‘무혈혁
명’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이처럼 61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현재의 상항에서도 여전히 다
음과 같은 질문은 제기될 수 있다.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으로 분열된 말레이시아에서 과연 다당제 
민주주의가 가능하거나 또는 제대로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는가? 암노는 다수 종족인 말레이계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비전과 전략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이끌었다. 중국계와 인도계 소수 정당과 
연합해 중도세력을 형성했고, 1957년에는 영국과 독립 협상을 벌였다. 역설적이게도 중도적 지위를 
독점, 암노가 이끄는 정당 연합은 다른 야당의 공격에 취약해졌다. 1969년 선거 때까지 말레이계 유
일한 정치 대표로서의 암노의 지위는 계속 위협받았다. 
  최다 득표자가 승리하는 선거 방식은 많은 말레이계 유권자들이 암노가 이끄는 정당연합에서 빠
스로 옮겨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중국계 야당들은 선거제도를 이용해 의석수를 늘릴 수 
있었다. 인종적으로 다수인 말레이계는 암노를 통한 정치적 지배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나집의 
아버지인 압둘 라작 후세인은 말레이계의 특권을 강화하고 빠스를 포함한 야당들을 국민전선이라는 
새 연립정부로 끌어들여 암노의 패권을 회복시켰다. 압둘 라작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 기존 선거제도
를 인정했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겉치레에 불과했다. 
  그러나 8년간의 정치적 동거 후 사실상 1당 국가임에도 야당의 의제설정 능력을 막지 못했고, 암
노의 영향력이 다른 주(州)에 비해 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노의 지지 기반이 비교적 탄
탄했던 끌란딴 주를 보수 이슬람 정당인 빠스에 내줬다. 암노의 ‘말레이 통합’ 요구는 모든 야당을 
불법화했으며, 빠스는 강력한 이슬람 민족주의와 강한 이슬람 근본주의적 성향으로 대응했다. 빠스
의 당 대표인 압둘 하디 아왕(Abdul Hadi Awang)은 1981년 암노가 이끄는 정당 연합이 “식민지 
헌법과 신앙심 없는 법을 영속화”한 데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81년은 마하티르가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던 해다. 마하티르는 2003년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23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는 이슬람 대학과 이슬람 관료체제를 강화하려는 빠스의 이슬람화
(Islamization, Islamisasi) 정책을 옹호했지만, 이슬람 근대주의자(현실주의자)와 근본주의자 사이에 
선을 그음으로써 이슬람법(Syariah, 샤리아)의 확대에는 반대했다. 
  암노의 야당 탄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야당들은 점차 세속 민족주의 정치를 포기하
고 빠스와 이슬람화 경쟁에 돌입했다. 결국 이슬람 보수주의자가 증가했고 2013년까지 말레이시아 
무슬림의 86%가 샤리아를 공식적인 법의 토대로 삼는 것을 지지했다. 2013년 선거에서 신승을 거
둔 나집 총리는 빠스를 유인해 끌란딴 주에서 샤리아 확대 계획을 부활시켰다. 이는 빠스가 다른 야
당과 결별하고 마하티르의 새로운 야권연합인 희망연대의 표를 흡수하려는 의도였다. 

- 170 -



  그러나 지난 5월 총선에서 나집 총리의 계산 착오가 드러났다. 빠스는 끌란딴과 뜨렝가누 주에서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서 말레이시아의 많은 주에서 예상외로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 
말레이시아 반도의 서해안 지역에서 빠스는 의석 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득표율의 측면에서
는 선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의미에서 마하티르가 이끈 희망연대의 승리를 정치적 통합의 상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
할 수 있다. 빠스는 여전히 생존 가능한 야당 세력으로 남아 있으며, 이슬람법의 확장을 계속 추진
할 것이다. 이슬람,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치적 이슬람만이 마하티르에 대한 유일한 도전 
세력이 아니다(김형종·홍석준 2018). 세속적 경향이 강한 사라왁과 사바 주에서는 이 지역의 고유하
면서도 독자적인 지역 민족주의가 지속적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키
고 있다.
  사실 마하티르의 야권연합인 희망연대는 생각보다 훨씬 약한 정치세력이라고 평가된다. 희망연대
는 기존의 여권연합인 국민전선에 대항하기 위해 선거용으로 합쳐진 모래알 연합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정파 간 이해가 엇갈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과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 따른 정당들의 상처가 봉합되면, 새 정치동맹이 정권을 압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무혈의 
정치혁명을 통해 이룩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산물이다.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은 인종적, 종교적, 지
역적으로 찢겨진 유권자에 영합하기보다 통합적 과제를 이끌 수 있는 다당제 경쟁 구도 모델을 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그리 쉽지 않은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15년 만에 권좌에 복귀한 마하티르 총리는 경제적, 정치적 유인책으로 이슬람 급진화의 근본 원
인을 해결해야 한다. 최다 득표자가 독식하는 현 선거법은 이념적이고, 정치적 타협이 쉽지 않은 지
역 야당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역동적인 연방주의에 바탕을 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고려하여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선거를 축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평화적인 다당제 민주주의로의 회귀는 말
레이시아 정치발전에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역사가 보여주듯, 좋은 정부
는 좋은 반대가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반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말레이시아
의 최우선 과제다.
 
마하티르의 나집 전 정권의 부패 청산을 통한 정치 개혁의 의미는?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 온 나집 라작 전임 말레이시아 총
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6월 4일 쿠알라룸푸르 형사기록법원에서 국영투자기
업 1MDB(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이하 1MDB)에서 45억 달러(약 5조265억 원)를 빼돌
린 의혹을 받고 있는 나집 전 총리를 1MDB와 관련한 3건의 배임과 반부패법 위반 등 총 4건의 혐
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나집 총리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1MDB를 설립했다. 그러나 
2013년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1MDB의 기금을 사용한 데 이어 2014년 12월 1000만 달러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빼돌렸다. 나집 총리 집권 당시에는 재판부와 반부패위원
회가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3년간 이어진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 국제 공조에도 불구하고 조
사가 지지부진했다.  
  나집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5월 총선에서 마하티르 총리가 당선되며 급물살을 탔다. 총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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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티르 총리는 정계 복귀 이유를 “나집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집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관련된 전직 공무원들의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반부패위원회와 검찰은 이번 기소를 계기 삼아 나집 전 총리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
화할 것으로 보인다(http://koreanpress.net/detail.php?number=3379&thread=22r11).
  말레이시아 검찰은 토미 토머스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 담당팀을 직접 지휘하는 등 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현지에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나집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집 전 총리의 담당 변호사는 “이번 기소는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와 현 집권여당은 정치보복을 하고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5일 주요 외신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동시에 쏟아지는 ‘빅뉴스’를 전하기 바빴다. 
우선 중앙은행의 모함마드 이브라힘 총재가 사의를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술탄 무하맛 5
세 국왕은 모하멧 아판디 알리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토미 토마스 변호사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
하는 것을 공식 승인했다. ‘사치의 여왕’으로 악명이 높았던 나집 전 총리의 부인 로스마 만소르
(Rosmah Mansor)도 이날 반부패위원회에 출석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 모두를 엮는 것은 이른바 ‘1MDB 스캔들’이다. 1MDB는 나집 전 총리가 경제개발 사업을 하
겠다며 2009년 설립한 국영투자기업이다. 나집 전 총리와 그 측근들은 여기서 최대 60억 달러(약 6
조 5000억원)의 나랏돈을 국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선 직후 출범한 
정부 산하 특별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스캔들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세무조
사도 예고됐다.
  이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다. 5월 9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연합
인 희망연대가 집권여당연합 국민전선에 압승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61
년 만에 첫 정권 교체를 이뤄낸 마하티르는 15년 만에 권좌에 복귀했다. 옥중에서 마하티르와 화해
하고 그의 집권을 지지한 안와르는 5월 16일 석방됐다. 안와르가 그의 아내이자 신정부의 부총리를 
맡은 완 아지자 이스마일(Wan Azizah Ismail) 인민정의당(PKR: Parti Keadilan Rakyat) 총재의 의
원직을 넘겨받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었다.
  마하티르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신임 정부의 우선순위는 불필요한 국책 사업을 
중단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확충이 시급한 이유는 전임 정권이 국가 부채 규모
를 속였기 때문이다. 신정부에 따르면 나집 정부는 1조873억 링깃(약 293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7000억 링깃 내외로 축소·은폐해 왔다.
  마하티르는 가장 먼저 총사업비 280억달러(약 30조원)에 이르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체결된 사업이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다. 중국과 추진
해온 140억 달러 규모 동해안 철도 사업도 재협상을 예고했다.
  공무원도 1만7000명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개혁 주체인 정부도 개혁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오
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공무원 임금 인상 계획도 백지화했다. 장관 등 정부 관료의 임금도 10% 
삭감했다. 
  마하티르 정부는 선거 공약에 따라 전 정부가 도입한 재화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를 
2018년 6월 1일부터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재정 타격이 예상되지만 마하티르 정
부는 민생 회복부터 도모하고 부족한 세수는 정부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집 정부는 
6%에 달하는 재화용역세를 도입하고 석유보조금 등을 폐지하여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경제적 실정을 거듭함으로써 국민의 원성을 샀다. 이 역시 마하티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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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마하티르 정부는 반(反)나집 여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비판받아온 ‘가짜뉴스 방지법’도 폐지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 청산을 포함한 ‘적폐 청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 나집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반성이자 차별화
다. 나집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고삐가 죄어가면서 그의 형사 처벌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마하티르는 다시 총리를 맡은 것에 대해 “무서운 일이며, 훨씬 더 어려운 임무”라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이어“내가 모르는 사람들로 (주요)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나
는 운명을 모르지만 (총리직으로) 현실적으로는 되돌아와야 했으며, 이게 운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
겠지만, 내가 의무를 지닌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말은 지난 1981년부터 22년 동안 집권할 때는 
총리 업무를 장악하고, 자신이 비교적 잘 아는 인물들을 내각에 등용하며 성과를 냈던 당시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에서는 자신의 총리직 복귀가 당
연한 수순이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 권좌에 올랐던 전임자들에 대한 평가도 잊지 않았다. 먼저 한때는 암노의 
유력 정치인으로 자신의 후계자였던 나집이 이끈 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
는 “국민들이 전 정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며, “그들이 잘못을 했으며, 그 잘못된 일을 파헤
쳐야 한다는 게 많은 이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나집 전 총리에 대해 철
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집 전 총리에 앞서 총리직에 올랐던 압둘라 바다위(Abdullah Badawi) 전 총리에 대한 평가도 
잊지 않았다. 마하티르 총리는 “압둘라가 첫 총선에서는 90% 가까운 지지를 얻었는데, 이는 퇴임한 
나의 뒤를 이어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이후 그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지율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마하티르의 개혁 정책은 현재까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채 감축 및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조성한 ‘말레이시아희망저축(THM: Tabung Harapan Malaysia)’이라는 신탁펀드
엔 개설 이틀 만인 지난 1일까지 467만 달러(약 50억원)가 몰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말레이시
아 국민의 이런 성원이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벌어진 ‘금 모으기 운동’을 상기시킨다고 
표현했다(강혜란 2018. 6. 7.). 신정부는 다음 달엔 '말레이시아 1'∼'말레이시아 9999' 등 자동차 
번호판을 공개입찰해 세수를 확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물론 이러한 정치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신임 검
찰총장의 출신 및 종교 논란이다. 토마스 신임 총장은 인도계 출신으론 55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총
장이 됐다. 그가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 소수인 기독교도에 속한다는 것도 반발을 불러일
으켰다.
  잇따른 기존 정책 뒤집기로 중국·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긴장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마하티르가 
1990년대 후반 동남아 외환위기 때 '경제 쇄국'을 주창하며 미국 등 서방 국가와 대립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마하티르는 실용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마하티르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와 같은 주변국과 더 나은 거래를 위해 협상 노하우를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하티르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개발독재 리더십'이다. 이 점이 신정권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나집 전 정권의 부패의 뿌리에 마하티르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정권의 부패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마하티르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마하티르는 결자해지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마하티르가 현재 전 정권의 부패와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을 대대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자신이 바로 지금의 권위주의적 권력체제와 부패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마하티르는 '결자해지'의 책무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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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티르는 집권 22년(1981~2003)간 다수 말레이계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했고 
이에 반하는 야권·언론을 탄압했다. “행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개발독재 리더십이 계속되는 
한 개인의 부패가 정부의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마하티르가 자신의 유산을 깨야지만 진
짜 변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재현 교수와의 인터뷰. 강혜란 2018. 6. 7. 중앙일보 기사에서 재
인용). 또한 "집권 1기의 성과가 나집 등 후임자들에 의해 왜곡·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마하티르가 
‘협의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황인원 교수와의 인터뷰. 강혜란 2018. 6. 7. 중
앙일보 기사에서 재인용)는 지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선 직후 공언한 바를 제대로 실천에 옮긴다면, 마하티르는 길어야 2년 내 안와르에게 정권을 이
양해야 한다. 그때까지 93세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하티르가 어떻게 정계에서 '헤쳐 모여'와 
물갈이를 선도하느냐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무혈 혁명’ 또는 '민주 혁명'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691849).

총선 이후,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관계는?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공생관계인가? 아니면 상호 대립적인 갈등관계인가? 
양자 사이에 상부상조는 가능한가? 마하티르 지지세력과 안와르 지지세력 사이에 대립과 갈등은 없
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극복 가능한 수준인가? 아니면 극복 불가능한 수준인가? 현재 말레이
시아 정계에서는 이러한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결국 안와르는 과연 차
기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귀착된다.  
  지난 5월 16일 안와르가 사면됐다. 마하티르의 20년 넘는 정적인 그가 선거 직후 자유의 몸이 된 
것은 권력을 향한 의기투합 덕분이다. 지난 총선은 마하티르와 안와르, 나집 라작 전 총리 등 3인의 
운명을 뒤바꿨다. 30년간 얽히고설키며 때론 동지로, 때론 적으로 변화무쌍한 관계를 형성한 3인을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왕좌의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말레이시아 정치”라고 했다.
  20년 넘게 총리로 군림하며 ‘말레이시아 국부’로 불렸던 마하티르는 1998년 전까지만 해도 안와
르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 불릴 만큼 돈독한 관계였다. 안와르를 정계에 입문시킨 것도 마하티르
였다. 1982년 이슬람청년·반정부 운동을 벌이던 안와르는 마하티르의 권유로 암노에 입당했다. 10년 
만에 마하티르 내각의 부총리로 기용되는 등 마하티르의 후계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1998년 금융위
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놓고 마하티르와 갈등을 벌이다 동성애, 부패 등 혐의로 구
속됐다. 
  안와르를 제거한 후 마하티르가 선택한 사람은 나집이었다. 나집은 말레이시아 독립을 주도한 압
둘 라작 전 총리의 아들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마하티르 내각의 문화청년체육부 장관으로 발
탁된 이후 국방부 장관, 부총리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마하티르는 2004년 정계 은퇴 후에도 막
후에서 후견인 역할을 했고 2009년 나집은 총리가 됐다. 
  그러나 2015년 나집의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지며 마하티르와 사이가 틀어졌다. 나집을 비판하던 
마하티르는 결국 50년 넘게 몸담았던 암노에서 탈당해 안와르가 실질적 지도자로 있는 야권연합에 
합류했고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가 됐다. 그는 안와르가 정계에 복귀하면 총리직을 넘기기로 약속한 
상태다. 실제 마하티르는 지난 15일 “재임 기간은 1~2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제 칼끝은 나집을 향해 있다. 출국금지 조치와 거처 압수수색에 이어 방산비리, 청부살인 연루 
의혹까지 터지며 사법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하티르는 총선 승리 직후 “우리는 복수가 아
닌 법치의 회복을 추구한다”며 나집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면된 안와르도 
“(나집이)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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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르와 나집 또한 한때 암노의 동지였지만 숙적이 됐다. 야권 지도자로 변신한 안와르가 2013
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정권을 위협하자 나집이 2015년 또다시 동성애 혐의를 씌워 안와르를 
구속했다. 
  다시 손잡은 마하티르와 안와르의 앞날은 평화로울까. 두 리더의 존재가 새 정부에 긴장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까? 균열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마하티르는 지난 12일 내각 핵심인 재무·국방·내
무장관 등을 임명했다. 당초 10명을 임명할 계획이었지만 마하티르의 말레이시아원주민연합당
(PPBM)과 안와르 측 인민정의당(PKR)의 줄다리기로 늦춰졌다. 
  이후 마하티르가 어깨 수술 후 요양 중인 안와르를 찾았을 때 분위기가 냉랭했다는 전언이 나오
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마하티르와 안와르가 서로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양
자 간의 이러한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될지, 아니면 수포로 돌아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이 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12143005&code=970207
#csidx9dbe755993955b0b7bac49ca6b26589). 

부미푸트라 정책은 어디로?

  말레이시아가 인종차별 논란을 빚어 온 말레이계 우대 정책인 '부미푸트라(bumiputra)' 정책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미푸트라는 ‘땅의 자손들’이라는 뜻으로 말레이 원주민과 토착
민을 일컫는 말레이어다. 말레이계는 말레이시아 인구의 약 62%를 차지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제
적 실권은 약 21%에 불과한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말레이계의 불만이 많았고 실제로 
1969년에는 이 때문에 인종폭동이 일어나 8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홍석준 2014. 10. 
14.). 
  7월 25일 아즈민 알리 경제부 장관은 전날 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미푸트라 정책의 핵심인 '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떠한 경제
정책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가장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
종 문제에 대한 고려 대신 국가적 필요에 따라 경제정책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말 관련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는 1969년 중국계에 대한 말레이계의 불만이 인종폭동으로 불거져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1971년 말레이계 우대 정책인 부미푸트라 정책과 신경제정책을 도입했다. 신경제정책은 
인구의 61.7%를 차지하는 말레이계와 원주민에게 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대입정원 할당, 정
부 조달 계약상 혜택 등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말레이시아 전체 부
(富)에서 말레이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4%에서 현재 20%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52%에 달
했던 빈곤율도 5% 미만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현지에선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하나로 시작됐던 부미푸트라 정책과 신경
제정책이 중국계와 인도계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말레이계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에도 정치 권력을 장악한 말레이계가 관련 정책의 수
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불만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전 집권연
합 국민전선이 참패하고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가 출범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말레이시아 신정부는 인종·종교 갈등을 해결하고자 '인종·종교적 증오 규제법' 입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본산으로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인 와하비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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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면서 이슬람을 믿는 말레이계 일부가 여타 소수민족을 억압하려는 행태를 보여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이러한 '말레이계 우대정책', 즉 부미푸트라 정책의 완화에 대해 말레이계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
는 집회가 열려 말레이시아 내 종족갈등이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7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 캄풍 바루 지역에서는 말레이계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와 같이 인종차별 논란을 빚어온 말레이계 우대정책, 즉  '부미푸트라 정책'의 완화 여부를 놓
고 말레이시아 다수 종족인 말레이계와 중국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
르면 28일 쿠알라룸푸르 시내 캄풍 바루 지역에서는 말레이계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2천여 명 규
모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암노와 빠스 지도자가 다수 참석해 여당의 말레이계 우대정책 완화 
움직임을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중국계 지위 향상과 관련된 조치에 특히 강한 반감을 보였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해 61년 만에 첫 정권교체를 이뤄낸 말레이시아 신정부는 부
미푸트라 정책의 핵심인 '신경제정책'(NEP)을 재검토하는 등 인종차별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1971년 도입된 NEP는 말레이계에 정부 조달 계약상 혜택을 주고 대입 정원을 할당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정책은 인구의 다수(61.7%)를 차지하고도 빈곤에 허덕이던 말레이계의 사회적 
지위를 크게 높였다.
  그러나 정치권력을 장악한 말레이계가 이후에도 관련 정책 수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중국계(20.8%)와 인도계(6.2%)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말레이계는 부미푸트라 정책 완화가 말레이계 중심의 이슬람 국가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할 것이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말레이시아원주민연합당(PPBM) 소속이면서도 집회에 참석한 라이스 야팀 전 정보통신문화
장관은 중국계 사립학교의 졸업학력을 인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이는 주권과 종족, 
국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부유한 중국계에 대한 말레이계의 불만이 인종폭동으로 번져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1969년 5·13 인종폭동 발생지 인근에서 열렸다. 다만, 일각에선 암노 등이 
중국계에 대한 말레이계의 해묵은 반감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
기된다.
  암노는 말레이계 지지를 등에 업고 61년간 장기집권해 왔지만, 당수뇌부의 부정부패와 민생악화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총선에서 참패해 야당으로 전락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9/0200000000AKR20180729021200104.HTM
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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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PH)집권 이후 말레이시아 외교 쟁점과 전망 

김형종
 (연세대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서론 

지난 5월 9일 총선에서 승리한 마하티르(Mahathir)는 말레이시아 총리로 취임했다. 1981년~2003년 이미 
총리를 역임했던 마하티르이지만 이는 개인의 정치적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나집(Najib) 전 총리와 집
권세력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만든 헌정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이기 때문이다. 마하티르는 
집권 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총리가 외교 
정책을 직접 챙겨 왔음을 고려할 때 마하티르의 총리 취임은 말레이시아 외교관계와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
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 아세안 현안 등은 국내 정치경제적 요구와 함
께 말레이시아 희망연대 정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요인들이다. 

마하티르는 이전 총리 재임 시절 강대국을 상대로 균형외교를 표방했으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역내 협력을 
주도했다. 특히, 1990년 초 동아시아지역주의를 표방하는 동아시아경제협력그룹(EAEG)을제안하는 등 적극적 
외교 정책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협력 제안은 현재 아세안+3(APT)와 동아시아정상회
의(EAS)의 태동과 발전에 있어 역내 논의 기반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통해 일본 및 한국과의 경제 및 교육 분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나집정권은 부정부패 스캔들에 따른 정치적 부담, 경제 침체, 미국의 1MDB 스캔들에 대한 조사 압력에 
직면 했다.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집의 선택은 정치적 민감 사안에 대한 부담이 없는 중국과
의 관계 강화였다. 중국으로부터의 무기 도입과 인프라 사업과 관련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었다. 나집 정권하
에서 추진되었던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공사는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치적으로 말레이계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시점이었다. 이에 이슬람의 탈세속
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 나집은 역내 로힝자(Rohingya)문제
에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조치와는 거리가 먼 국내정치적 성격이 강했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다. 

마하티르 총리 취임 이후 나집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과 각 분야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 외교를 국내정치
적 도구로 활용한 나집 정권의 특성상 마하티르가 주도하는 개혁은 외교정책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다. 이 글은 희망연대(PH)집권 후의 주요 외교 쟁점을 살피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말레이시아-중국 관계  

지난 정권하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또는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이중 다수
의 프로젝트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사업들로 중국과의 양자관계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전개에 장애물로 작
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17년 8월 착공한 동해안 철도(East Coast 
Rail Link, ECRL)사업의 전면 중단 결정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말레이시아 반도 동
해안 지역의 철도 인프라 구축을 명분으로 약 130억 달러의 중국 자관이 유입되었다. 약 1천억 달러의 중국 
투자를 발판으로 기획된 조호르 지역의 간척사업 프로젝트 ‘Forest City’사업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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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 자동차업체 질리(Geely)가 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사인 쁘로똔(Proton)지분의 49.9%를 인수한 것
과 관련 정부는 대응을 모색 중이다. 쁘로똔은 1980년대 마하티르의 적극적 의지로 설립된 국영 자동차 생
산업체이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 추진도 중단 되었다. 중·일 컨
소시움이 건설 수주가 유력했던 상황이었다. 그밖에 수도권 경전철 사업(MRT3) 추진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마하티르의 행보는 이미 예견되었다. 총선을 겨냥해 지난해부터 마하티르는 나집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중국 투자와 차관 유입의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집권할 경우 중국 투자 연관 대규
모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의 배경을 살펴보면 마하티르의 결
정들이 반중 정책의 표출이기 보다는 국내 정치적 요인의 반영이며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하티르의 조치들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기 보다 이전 정권의 부정부패로 야기된 문제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나집 전 총리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다. 1엠디비(MDB)라
는 정부 투자 기관의 기금 중 최소 7억 달러 이상을 자신의 구좌로 유출한 사건이 2015년 불거졌다. 2016
년 7월 미국 법무부가 해당 사건의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나집 정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친 중국행보를 추진
하였다. 문제는 중국과의 정치경제관계의 심화 자체가 아니라 나집 정권의 부패 스캔들에 중국의 투자가 이
용되었으리라는 의혹에 있다. 

나집의 부패 스캔들의 핵심인 1MDB는 지난 5년간 약 10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중국의 지
분이 증가했다. 저마스-조호바루(Gemas-JohorBaru)구역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 중국철도공사(CRCC)와 
중국철도그룹(CREC)이 주도한 컨소시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CRL과 관련 파항주의 술탄
이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 중국회사(CRIIC)로부터 약 3.2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다. 아울러 112억 달러 규모의 수도권 경전철 사업(MRT3)도 중국기업과의 컨소시엄에게 계약 수주 직
후 공사 대금이 지불되었다. 이외에도 2건의 가스관 프로젝트(Multi-Product Pipeline와 TSGP)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SEER회사는 재무부가 설립하여 1MDB와 연관 있다. 가스관 공사 전체 
공정율이 13% 불과한 시점에서 총공사비의 87%에 달하는 약 20억 달러가 SEER에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
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련의 프로젝트들은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높게 책정되었고 그 과정은 자금세탁의 
의심이 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장이다. 즉, 중국계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 정권의 부정부패가 핵심 이
슈이다. 

둘째, 마하티르는 최근 국책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결정들이 국가 채무 감소와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조
치라고 주장한다. 재무장관 림관응은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국가 채무가 약 2,500억 달
러로 GDP의 약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프로젝트의 중단을 결정할 수밖
에 없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이후 연속해서 적자 재정을 편성해왔다. 1998~2017년 누적 재정
적자는 약 1,4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셋째, 마하티르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증진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마하티르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중국에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지만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마하티르는 총리 재임 시절 천안문 사태로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었던 1989년에 
말레이시아 무역대표단을 베이징에 파견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1991년에는 말레이시
아의 적극적인 주도로 아세안 외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옵저버 자격을 획득했다.  1991년부터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매년 전략적 협의를 논의해오고 있다.  

마하티르 과거 행보는 오히려 ‘서구’에 대해 각을 세웠다.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서구 투기자본의 음모론
을 비롯해 유태인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차기 총리 승계가 예정된 안와르도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하티르와 같이 나는 중국 투자에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마하티르가 총리로 재직했던 80-90년대와 비교하여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은 크게 증가했다. 2017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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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국 USD(십억) 비중(%) 변동(%)2013년 대비 2013년 대비 변동액 중 비중(%)

싱가포르 5.15 15.5 36.1 15

네덜란드 3.35 10.1 21.6 6.6.

일본 3.06 9.2 -11.6 -4.4

미국 2.9 8.7 41.5 9.4

홍콩 2.7 8.1 1.1 0.3

중국 2.36 7.1 349.6 20.2

영국 1.66 5 484.1 15.2

독일 1.65 5 138.4 10.6

과 말레이시아 총 교역액은 9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국-아세안 교역액의 18.7%에 해당한다. 2009년 
이래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Citi Research는 향후 20년간 중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무엇보다 말레시아 정부가 실제 계약을 전면 파기할 경우 위약금과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ECRL의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가 총 사업비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불한 상태로 
실제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정부 재정악화를 고려할 때 이 또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기존 프로젝트 제반에 대한 재협상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말레이
시아 재무장관 림관응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사비용 감축을 위한 재협상 가능성을 중국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년 이내 정부 부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경우 프로젝트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다.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단면
을 보여준다. 인프라 개발이라는 사회경제적 수요뿐만 아니라 이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수요
(?)가 공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기반 한 견제 장치가 부재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1. 2017년 대 말레이시아 주요 투자국 

자료: DBS bank. 
출처:  
http://www.scmp.com/week-asia/geopolitics/article/2145797/134-billion-reasons-mahath

ir-not-rethink-chinese-investment.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검토가 대중국관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는 보다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말레이계의 지지는 정권 교체의 핵심이었다. 최근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중국 투자와 자본의 유입은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결국 나집 정권의 패인의 하나로 인식된다
(Adam 2018).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국제정치에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급격한 대
중 정책 변화 시도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은 점진적으로 중-미간 균형정책
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3. 대외 정책과 지역협력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속에 나집 정권이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
기된다. 트럼프의 TPP탈퇴 선언으로 추동력이 위축되었지만 ‘포괄적,점진적TPP’(CPTPP)로 재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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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집 정권의 TPP참여는 불충분한 사전분석과 여론 수렴과정, 잠정적 피해 예상 등으로 국내적으로 거센 저
항에 직면했었다. 당시 단 한 차례의 공청회 개최도 없이 강행한 데는 1MDB 스캔들 등의 국내정치적 요인
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TPP가입을 결정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하
티르가 임명한 5인의 국가자문위원(the Council of Eminent Persons)인 대표적 진보적 지식인 조모
(Jomo)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CPTPP의 탈퇴를 주장했다(Malaysiakini 2018/8/12), 

일본과의 관계도 경제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강화될 전망이다. 마하티르는 아베총리와의 6월 초 정상회담
에 이어 8월 방일을 계획 중이다. 6월 회담에서는 대외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소프트론(soft loan)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차관도입과 그 과정에서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를 감당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마하티르는 지적했다. 1981년 ‘동방정책’을 전개한 바 있는 마하티르는 일본과 교육 및 과학기술분
야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내 일본 대학교 캠퍼스의 설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하티르 재임 시 야심차게 전개했던 국민자동차 프로젝트 Proton의 사실상의 경영 실패
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기자동차 부문에 특화될 것으
로 예상되며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함께 일본 기업의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자카르타를 방문한 마하티르는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98)     

마하티르는 1차 총리 재임시절(1981-2003) 아세안 회원국의 확대와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주
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국의 10개국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
다. 1990년 초에는 동아시아경제협력그룹(EAEG)를 제안했는데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의 APT로 현실화
되었다. 마하티르 총리는 현재 아세안내 리더십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부분
의 아세안 국가들이 국내정치적으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내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적 차원의 논의를 주도하는 역내 정상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오는 11월 싱가포르
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를 재개하는 마하티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지역차원의 협력 강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 중심,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차원
의 협력 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TPP협정이 지난 정권의 과오를 담고 있다는 점과 현재 미국이 탈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또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협력에 대한 정책적 지향은 자신의 오랜 동아시아협력의 비전과도 일치하며 미중간 무역전쟁 양
상에 따른 개별 국가로서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역내 인권 침해의 문제와 민주주의 후퇴 등의 정치적 현안에 있어 말레이시아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시아적 가치 등을 내세우며 내정불간섭원칙을 옹호했던 마하티르였기 때
문이다. 지난 총선이 말레이시아 민주주의 진전을 상징하지만 여전히 국내 개혁 이슈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를 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 등의 지역이슈에 있어서는 중,일간 공존을 추구하
는 지역차원의 논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
등의 당사국이지만 상대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격지 않았기에 중재역할을 자임한다면 그 논의 진전의 가능성
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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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7 (개별발표)

동남아의 국가, 종족, 사회

- 183 -





근대 동아시아 도시개발과 ‘5피트’ 공간의 발견:
싱가포르 · 샤먼 도시개발과 도심지 주상복합 건축문화의 형성 

김종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서론

 흔히 동남아시아의 화교화인문화는 수백년동안 중국인 이민자들에 의해 중국과 서구문화가 교류한 
결과물이라고 알려져있다. 다만 그 교류의 핵심은 “中學爲體, 西學爲用”으로써 중화(中華)의 정신을 
보존하면서 서구의 근대적 기술문명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국대륙을 중심으로 보는 학계의 시선
이다. 즉 화교화인문화에서 서구문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보충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99)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필립 퀸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의 경우 ‘중국/중국
인’이라는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시각이 아닌, 화교화인들이 이주지에서 접한 환경적 측면에 집중
하면서 그 ‘혼종성(hybridization)’에 주목하고 있다.100) 더 나아가 마궈칭은 수백년동안 이어진 중
국인 이민을 매개로 남중국해(복건, 광동, 대만, 홍콩, 동남아)에 걸쳐 형성된 초국적 지역정체성의 
모색을 주장하기도 한다.101) 
 그러한 측면에서 집단이주를 통한 문화교류라는 것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혼종의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hybridization)이라는 인식
이 필요하다. 본문은 동남아시아 화교공동체가 서구적 근대와 식민체제 경험, 열대지방 특유의 이국
적 문화수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혼종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리고 새
롭게 형성된 혼종문화가 오히려 그들이 떠나온 중국대륙의 고향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결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둔 두 지역사이에 –화중・화북과는 구별되는 - 문화적 동화현상이 일어나
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초국적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한다. 특히 근대시기 남중
국해 주변 주요 도시의 도심지에 형성되어 현재까지도 그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표적 주상복합 
건축양식인 샵하우스(shophouse) 건축양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샵하우스’ 건축양식의 기원을 둘러싼 논의들

 근대 중국 동남부 지역과 동남아시아의 주요 항구도시에 형성된 주상복합의 건축양식을 가리키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샵하우스(shophouse), 파이브 풋웨이(five foot way), 카키 리마(kaki lima), 
치로우(騎樓), 우쟈오치(五脚基), 베란다 하우스(verandah house) 등등이다. 주상복합의 도심지 건
축양식을 가리키는 용어의 다양성은 이러한 건축양식이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초국적으로 형성되
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건축양식의 기원에 관해 일치된 의견 역시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99) 張應龍, 「輸入與輸出:廣東僑鄉文化特征散論:以五邑與潮汕僑鄉建築文化爲中心」, 『華僑華人曆史研究』, 2006
年 9月, 第3期, p.63

100) Kuhn, Philip A., Chinese Among Others – Emigration in Modern Times,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2008

101) Ma Guoqing, “Intra-regional social system: Cases of Maritime Silk Road around the South 
China Sea Rim”, International Journal of Anthropology and Ethnology (20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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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그 기원에 대해 일치되지 않은 의견들을 개괄하고, 동시에 본 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려 한다. 
 우선 중국대륙의 건축문화로부터 그 기원을 찾는 연구들이 있다. 소위 ‘상하점주형식(上下店住形
式)’으로써 ‘점옥(店屋)’이라고 불리는 주상복합의 건축양식이 이미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 형성되
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주로 선착장에 접하여 창고, 작업장, 상점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일층은 상점 혹은 작업장, 이층은 주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북방 ‘사합원(四合院)’
형식의 건축양식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한족의 남하와 강남 개발과 함께 복건, 광동지역의 기후
적 특색에 맞게 변형된 것이다.102) 게다가 복건, 광동 연해지역은 송(宋)대부터 동남아시아와 활발히 
무역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명(明) • 청(淸)대까지 중국인 상인들 및 노동자들이 동남아시아 
주요 항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동남연해에 형성된 ‘점옥’ 건축양식이 동남아시아로 
이식되었고,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서구 건축문화의 영향을 받아 지금에 이르렀다는 주
장이다. 
 반대로 그 기원을 남아시아의 벵갈(Bengal)지역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103) 17・18세기에 걸쳐 벵
갈지역에 거주하게 된 영국인들은 벵갈인들 특유의 주거형태인 방글라(Bangla 혹은 Bengali)에 유
럽식 건축요소들을 가미하여 독특한 건축형식을 탄생시키게 된다. 유럽풍 외관에 외랑(外廊)과 외랑
을 덮는 지붕, 그리고 개방된 구조를 통한 통풍의 용이함을 노린 설계에 따라 지어진 건축양식을 벙
갈로우(Bungalow)라고 불렀다. 영국의 근대적 건축문화에 인도의 토착건축문화가 결합된 ‘영인
(Anglo-Indian)’ 혼종의 식민지 건축문화는 영국제국이 그 식민지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재전파되
어 변용과 현지화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쟝보웨이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문화가 다시 화
교공동체에 의해 20세기 초중반 중국대륙으로 재전파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동남아 현지에 비슷한 형태의 건축양식이 존재했었다는 주장도 있다.104) 일
본의 건축사학자인 이즈미다 히데오(泉田英雄)의 경우 19세기 영국식민정부에 의해 샵하우스 건축양
식이 계획적으로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에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말레이시아 반도 및 자바섬에 
비슷한 형태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건축양식이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의
해 계획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맞게 자생적으로 발생한 건축형태라
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말레이어로 카키 리마(kaki lima)라고 한다. 다만, 해당 건축양식이 주로 
중국인 이주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및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자생적이었을
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첫 번째 중국대륙기원설과 연계하여 중국인 이주자들에 
의해 건너온 ‘점옥’ 건축양식이 열대지방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변형된 것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샵하우스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뚜렷하여 그 진위를 밝혀내기
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근거가 확실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송
대이후 명청시기까지 중국 동남연해 지역의 주요 항구도시에는 ‘점옥’ 형태의 주상복합의 건축양식
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건축양식은 복건성과 광동성 출신 중국 상인들 및 노동자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외부로 전파되었다(치로우). 특히 말레이시아와 자바섬의 주요 항구도시에 형성된 중국인 

102) 布野修司 外, 『東南アジアの住居』,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7, pp.239-241; 楊宏烈 『嶺南騎樓建築的文
化複興』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10

103) Anthony King, "The Bungalow: an Indian Contribution to the West", History Today Vol.32, 
1982; 江柏炜, 「金門洋樓: 一個近代閩南僑鄕文化變遷的案例分析」, 『建築與城鄕硏究學報(20)』, 2012; 江柏
炜, 「“五脚基” 近代閩粤僑鄕洋樓建築的原型」, 『成市與設計學報』13/14, 2003

104) 泉田英雄, 黄俊銘, 「屋根付テラスと連続歩廊の街並み景観について-東南アジアの植民地都市とその建築様
式に関する研究　その2」,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458号,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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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시장에는 비슷한 형태의 건축양식이 형성되어 있었다(카키 리마). 이후 영국 식민제국이 말
레이 반도에 진출하면서 19세기 초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인도
의 벵갈지방에서 가져온 외랑식 벙갈로우 건축양식을 도입하였고, 동시에 중국의 주상복합 건축양식
을 혼합하여 동남아시아 특유의 식민지 도시건축문화, 즉 샵하우스(shophouse) 건축문화를 형성하
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형성되어 중국으로 이식
된 것임은 분명한 샵하우스 건축문화의 경우 - 그 기원이 어디였든 - 긴 시간에 걸쳐 중국, 영국제
국, 동남아시아 등의 다양한 문화가 혼합하여 발생한 ‘혼종적 건축문화’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상술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련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러한 샵하우스 형태의 건축이 행정시스템의 필요에 의해 도시구획 혹은 도시개발의 한 축으로써 계
획적으로 건설된 경우는 19세기 초중반 싱가포르가 최초였고, 20세기 초반 광저우가 최초였다는 점
이다. 즉, 19세기 중반 싱가포르 도시개발 이전의 샵하우스 건축문화가 주로 중국인 상인공동체에 
의해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었다면, 그 이후 싱가포르, 광저우, 샤먼 등의 경우 
식민정부 혹은 중앙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건설된 경우이다. 샵하우스라고 하는 혼종적 건축문화는 
도시개발을 통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19세기 싱가포르 샵하우스 건축군의 조성과 ‘5피트’ 공간의 발견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건설한 식민도시들의 일반적 특징은 제국주의 진출세력에 의해 도시가 일
정하게 구획되고, 그 구획된 지역에 도시 거주민들이 인종적 고려에 따라 분산ㆍ배치된다는 점이
다.105) 1819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한 직원인 스탬포드 래플스(Stamford Raffles)가 말레이시아 반
도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싱가포르라는 섬을 발견하고 항구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획을 계획했을 당
시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는 해변을 따라 각각 영국 제국민들을 비롯한 유럽인 거주
지, 말레이인 거주지, 중국인 거주지, 인도인 거주지로 설정하고 해당 인종들을 배치하는 도시구획을 
실시하였다. 
 래플스는 싱가포르를 발견하자마자 말라카에 거주중인 말레이인들에게 닭, 오리와 같은 가금류, 각
종 과일과 식량을 가져와 판매하게 하였고, 아울러 말라카에 거주중인 수백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항구, 교량, 공관 및 주거건축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였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보
르네오섬 등지에서 활동중이던 중국인 상인들이 싱가포르의 잠재력에 이끌려 이주함으로써 싱가포르
는 다수의 인구가 중국인을 이루어진 영국의 대표적 식민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명확한 기록은 없지
만, 말라카, 페낭, 보르네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싱가포르로 건너와 거주지를 형성한 – 그리고 싱
가포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 중국인 이주자들의 경우 1장에서 언급한 점옥형태의 샵하
우스 건축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래플스는 벙갈로우의 구조를 차용하여 각
각의 점옥앞에 외랑을 형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래플스가 구상한 외랑은 일층 건물일 경우 지
붕이, 복층건물일 경우 지붕을 포함한 이층이 앞으로 튀어나와 양옆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늘을 형성
하는 구조였다.106)

 중국식 주거형태인 점옥과 현관의 개방된 전면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벙갈로우를 혼합하여 샵하우스 

105) Thomas R. Metcalf, “Colonial Cities”, The Oxford Handbook of Cities in World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6

106) Charles Burton Buckley, An Anecdotal History of Old times in Singapore: from the foundation 
of the settlements under the Honourable the East India Company, on February 6th, 1819, to the 
transfer of the Colonial Office as part of the colonial possessions of the Crown on April 1st, 
1867 Vol. I, Singapore: Fraser & Neave, Limited, 1902,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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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양식을 탄생시켰고, 이를 일렬로 일정하게 병렬시킴으로써 1층 현관 전면의 공간을 이은 외랑, 
즉 베란다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전에 점옥형태의 주거지에서는 이 1층 현관 앞의 공간에 주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너비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외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시공학적 측면
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간이 창출된 것이다. 그 너비가 다섯 발걸음에 달한다고 하여 흔히 ‘파
이브 풋 웨이(Five foot way)’라고 지칭되었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대로 번역한 ‘우쟈오치(五脚
基)’라고 불리게 되었다.107) 두 용어 모두 샵하우스의 병렬에 따라 발생한 5피트 너비의 통로에 주
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싱가포르 통치의 근간이 되는 각종 해협식민지 법령(Acts and 
Ordinances of Straits Settlements)에서는 이 외랑을 주로 ‘베란다(verandah)’라고 지칭하고 있
다. 베라다라는 용어는 19세기 유럽의 도시에서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써, 자동차와 같은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출현으로 중앙도로 측면에 형성된 보행자 통로를 가리킨다.108) 이 용어가 싱가포르의 도
시개발과정에서 중앙도로와 샵하우스 건축군 사이에 형성된 지붕덮힌 통로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래플스의 이러한 정책이후 영국식민당국은 샵하우스를 밀집하여 건설하면서 시내중심가의 주요 도로
와 맞닿은 일층에는 필히 공간을 남기고 지붕을 덮음으로써 보행로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고,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이러한 건축양식이 싱가포르의 주요 주거양식이 되었다. 
 사실 이러한 샵하우스 건축양식을 통한 외랑(베란다)의 형성은 기후적 측면과 도시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우선 적도에 걸쳐있는 싱가포르의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를 고려하여 보행자들
이 태양빛과 우기의 비를 피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와 방화의 목적도 있었다.109) 그리고 도시구획에 있어서 미관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했는
데, 기존의 일정하지 않은 건축물들의 병렬을 일정하게 정비하고, 중앙도로와 외랑의 폭을 연속적이
고 통일성있게 함으로써 질서정연히 구획된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려 한 것이다.110) 
 샵하우스 건축양식과 외랑의 조성은 싱가포르 –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 의 중국인 거주자
들에게 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111) 우선 동남아시아 특유의 열대기후는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역시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기후적 고려가 가미된 건축양식이 환영받았
다. 게다가 외랑을 두고 일층을 상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개방된 공간은 화교들 사이에 공적영
역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또한 일층의 외랑들이 연결되어 복도(베란다)가 형성됨으로써 싱가포르 
중국인 거주구역 및 중심가 특유의 상가거리가 형성될 수도 있었다. 
 샵하우스 건축양식과 외랑조성의 유행에는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인 이주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이 막 시작되던 19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샵하우스 건축양식은 기후와 도시외관을 위한 고려였다. 그러다가 19세기 중후반을 넘어서면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 시기 싱가포르의 전체인구는 꾸
준히 중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중국인 이주자들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인구수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71년 56%에서 1931년 75%까지 증가한다.112) 거주인구의 증가는 
도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지만,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거

107) 일반적으로 샵하우스 건축양식을 ‘치로우(騎樓)’로 번역하지만, 사실 치로우 건축양식은 중서합벽(中西合
壁)의 건축양식을 통칭하는 용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샵하우스는 치로우의 한 종류인 것이다. 본 문
에서는 점옥과 외랑식 건축구조의 혼합으로서 샵하우스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우쟈오치라고 지칭한다. 

108) Brenda S.S. Teoh, Contestng Space in Colonial Singapore : Power Relations and the Urban 
Built Environment, Singapore: NUS Press, 2003, p.272

109) 江柏炜, 「“五脚基” 近代閩粤僑鄕洋樓建築的原型」, 『成市與設計學報』13/14, 2003, pp.195-196
110) Charles Burton Buckley, 앞의 책, p.84
111) 陈支平, 徐泓 主编, 『闽南建筑』, 福建人民出版社, 2008, p.176
112) Brenda S.S. Teoh, Contestng Space in Colonial Singapore : Power Relations and the Urban 

Built Environment, Singapore: NUS Press, 2003, Appendix <Table A.1>

- 188 -



주공간의 부족이라는 도시행정적 문제점 역시 동시에 발생시킨 것 역시 사실이다. 1901년 싱가포르 
식민정부에서 조사한 해협식민지의 인구밀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이주자들이 주로 밀집해있는 지
역의 한 가구당 거주인의 숫자는 평균 11명에서 13명에 이르렀다.113) 즉, 한 집에 10명 이상의 중
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인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는 그들이 점차 제한된 중국인 거
주구역을 넘어 그 영역을 확장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영국 식민당국에서는 이를 조정할 필
요를 인지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거주공간의 부족을 그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샵하우스 건축양식이었다. 래플스에 의해 강조되었지만, 권고사항이었던 샵하우스 건축이 1882년이 
되면 도시 중심가 주거건축의 규범으로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건축되기 시작한다.114) 게다가 5피트 
너비의 외랑식 통로 공간을 담보로 하는 샵하우스 건축양식은 급증한 인구로 인해 그 위험성이 높
아진 도시위생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풍과 배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장려되었을 것이다. 그 과
정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거주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로 
인해 개별 샵하우스의 폭을 줄이면서 배후의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점차 길어지는 방향으로 건
축되기 시작하였다.
 샵하우스 건축군이 싱가포르 도심지의 도시환경을 장악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가 5피트 너비의 
외랑식 통로, 즉 베란다 공간의 성격에 대한 문제였다.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싱가포르 식민정부의 
입장은 명백하였다. 공공의 공간(public shpere)으로써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행로를 제공
해 주고, 질서정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찍이 래플스는 1822년 인도인 거주구역
(Chuliah Kampong)을 조성하면서 베란다 공간에서 노숙하며 취식하는 인도인들의 행태를 금지시
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115) 
 중국인 이주민들의 경우 샵하우스 건축군의 조성으로 발생한 베란다 공간을 그들의 사적인 공간으
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영국 식민정부가 애초에 의도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베란
다의 공공적 성격을 침해하는 현상이었다. 공적공간인 베란다 공간을 각 샵하우스의 소유주뿐만 아
니라 다른 소매상들 및 호커(hawker)들이 확장하여 활용하였고, 노숙 및 취식하는 경우도 많아 영
국 식민정부의 골치를 썩고 있었다. 이미 1843년 싱가포르의 언론에서 샵하우스 주인들에 의한 베
란다의 사적사용과 떠돌이 봇짐 장사꾼들의 무단점유로 베란다의 원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
하는 것을 보면 매우 오래된 현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6) 
 영국 식민정부에서는 싱가포르의 도시개발 초기부터 횡행하던 베란다의 사적점유를 막기 위해 
1853년 도시 최초의 자원보호법(Conservancy Act)을 시행하여 베란다 공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
해 공공권을 강조하고, 싱가포르 식민정부 총독으로 하여금 베란다의 불법점거를 단속함과 동시에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물품들을 치울 것을 명령하게 된다,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나
아지지 않는데, 그 근본이유는 상술한 베란다 공간에 대한 영국 식민정부의 애매한 정의 때문이었
다. 자원보호법을 통해 베란다의 사적점유를 금지한 이후인 1872년에도 여전히 영국 식민정부는 베
란다 공간을 보행자를 위한 공공도로이면서 각 샵하우스 소유주의 사적공간이라는 모순된 정의를 내
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영국 식민정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중국인 상점주들은 직원들을 시켜 베란
다 공간과 중앙도로에까지 상품들을 진열해놓고 있는 상황이 목격되고는 하였다.118) 

113) 앞의 책, Appendix <Table A.7>
114) 江柏炜, 「“五脚基” 近代閩粤僑鄕洋樓建築的原型」, 『成市與設計學報』13/14, 2003, pp.195-196
115) Charles Burton Buckley, 앞의 책, p.73
116) Charles Burton Buckley, 앞의 책, p.387
117) Brenda S.S. Teoh, 앞의 책, p.249
118) 앞의 책,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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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식민정부와 샵하우스 소유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인 이주자들 사이의 베란다 공간
의 활용을 둘러싼 긴장관계는 1880년대에 이르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데, 특히 1887년 싱가포르 
도시개발과 행정을 담당하던 ‘싱가포르 시정위원회’의 성격이 시정을 논의하는 자문기관(Singapore 
Municipal Committee)에서 식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구(Singapore Municipal 
Commission)로 변화한 것이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로웰 박사(Dr. T. I. 
Rowell)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던 
자원보호법의 실행을 강제하였다. 결국 1888년 2월 21일 로웰 위원장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행하
라는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베란다 공간에서 매매를 행하는 상점주들을 강제로 
몰아내기 시작했다.119) 
 중국인 상점주들 및 샵하우스 소유주들의 경우 이미 2월 20일부터 문을 닫고 장사를 접음으로써 
항의를 표시하였고, 몇몇 중국인들은 유럽인들 및 공관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벌
여 소수의 유럽인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소위 ‘베란다 폭동(Verandah Riot)’의 시작이다. 몇몇 
중국인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거꾼들을 동원하여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
키도록 사주하기도 하였다. 폭동이 심화될 기미가 보이자 시정위원회의 자문위원이자 중국인 이주자 
그룹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영국인인 토마스 스콧(Thomas Scott)가 중재하여 2월 22일에 극적으
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120) 
 베란다 공간을 이용하여 생존을 도모하던 많은 중국인 이주자들의 권리와 공공의 공간으로써 베란
다 공간을 보행로로 확보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식민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은 샵하우스 상점주가 
물건을 진열하되, 최소 2인 이상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통로는 확보해놓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루
어졌다.121) 그러나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공간의 활용을 보장받은 샵하우스 상점주의 경우 다
시 장사를 재개했지만,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coolies), 호커들, 인력거꾼들(rickshaw coolies)의 
경우 타결 뒤에도 무리를 지어 다니며 유럽인들을 공격하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고온다습한 열대우림의 기후, 도시개발과 도심지 형성을 위한 정연한 거리조성,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활용 등등을 고려하여 중국, 유럽, 동남아 열대문화가 혼합하여 탄생한 샵하
우스 건축양식과 5피트 너비의 베란다 공간의 발견은 이후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들뿐만 아니라 중
국 동남부지역 주요 교향 및 개항도시들의 도심지 형성에 결정적인 공간활용의 예를 보여주었다. 동
남아시아에서 형성된 이 혼종적 건축문화는 이후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광저우, 샨터우, 차오저
우, 타이완, 취안저우, 장저우, 진먼, 샤먼, 홍콩 등 중국의 도시들에 이식되어 중국 동남부지역 도시
개발과 도심지 형성의 주요 축이 된다. 3장에서는 그 중 복건성의 관문도시이자 가장 유명한 교향의 
하나인 샤먼의 도시개발을 사례로 샵하우스 건축문화의 중국대륙 전파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 20세기 초반 샤먼 도시개발과 우쟈오치 건축양식

 일반적으로 교향(僑鄕)은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화교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가진 중국대륙의 도시 및 향촌을 일컫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화교들의 고향이다. 출신지역이라는 혈
연・지연적 동질성 및 송금과 무역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연계성으로 인해 이주국(동남아시아)의 화
교공동체와 그들 출신지역의 교향공동체 사이에는 일종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유대감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향과의 유대감은 화교경제 특유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동

119) Song Ong, Siang, 앞의 책, p.335
120) 앞의 책, p.335
121) 앞의 책,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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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 역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주국의 화교공동체와 교향의 
종족공동체 사이의 유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것은 경제적 관계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
년대 들어 주로 연구되는 분야가 바로 화교송금이다. 
 특히 샤먼은 복건성의 대표적 관문항구로써 복건출신 화교들이 동남아시아로부터 보내오는 대부분
의 송금이 모이는 집산지의 역할을 하는 핵심도시였다. 복건출신 화교들이 보내는 송금총액에서 도
시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3% 정도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모두 교향의 가족들을 부양하
기 위한 생활송금이었는데, 그 주요 용처는 의식주, 자녀교육, 경조사 등이었다.122) 수백만의 화교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에 비하면 상인들에 의해 투자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송금액은 매우 적은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 제국 및 남경국민정부의 만성적인 무역입초를 메워준다는 사실과 복
건성 화교 가족들의 가정경제와 교향의 지역경제를 지탱해 준다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들에 의한 송
금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에 의한 투자목적의 송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지만, 그 투자행위를 통한 교향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복건성 남부, 민남(閩南)지역사회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60%가 넘는 투자송금이 복건성의 관문도시인 샤먼으로 향하고 있었다.123) 샤먼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원인은 첫째, 아편전쟁 이후 개항된 통상(通商)항구중의 하나로써 일찍부터 서구 
제국주의국가들의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대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둘째 샤먼은 복
건출신, 특히 민남출신 화교들의 이민, 무역, 송금의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교향도시였기 때문에 복
건출신 화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도시였다. 셋째 도심지인 샤먼을 제외한 지역은 토비(土匪)로 불
리는 도적들이 횡행해 치안이 불안정한 것에 비해 샤먼의 경우 치안이 꽤 안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1927년 이후 샤먼에서 대규모의 도시재개발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 역시 화교상인들에게
는 투자할 만한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화교투자의 45%가 부동산에의 투자라는 점이다.124) 부동산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원인은 우선 부동산투자에는 위험성이 적다는 인식이 복건출신의 동남아 화상들에게 퍼져있었기 때
문이다. 게다가 1929년 미국발 세계 대공황 이후 국외에 기업을 설립하고 있던 화상들이 재정적 타
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비교적 안전한 중국내 교향의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 역
시 하나의 원인이었다. 1908년부터 1938년까지 샤먼의 경우 2,145호(戶)가 화교들이 건설한 부동산 
기업이었다. 자금 총액만 8,000만 은원(銀元)이었다고 한다.125)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복건출신 화교
상인들의 인식이 1927년 샤먼의 도시개발과 맞물리면서 샤먼으로의 부동산 투자 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1927년부터 1937년 사이에 벌어진 부동산 투자가 1871년 이후 전체 부동산 투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26) 샤먼의 도시개발은 1927년 남경국민정부의 성립으로 인한 정치적, 사
회적, 경제적 안정에 힘입은 바가 컸는데, 남경국민정부는 화상(華商)들의 국내투자를 적극적으로 유
치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투자 붐을 독려하기도 했다.127)

 남경국민정부의 정책적 독려뿐만 아니라 대공황으로 인해 중국내 은가격이 하락함으로써 화상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 역시 외부적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상황들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복건출신 동남아시아 화교의 교향투자 및 부동산 개발이 남경국민정부시기

122) 廈門華僑志編委會編, 『廈門華僑志』, 鷺江出版社, 1991年, p.155
123) 林金枝, 莊為璣合編, 『近代華僑投資國內企業史資料選輯（福建卷）』, 福建人民出版社, 1985年, p.54
124) 앞의 책, P.55
125) 『廈門華僑志』, p.171
126) 林金枝, 莊為璣合編, 『近代華僑投資國內企業史資料選輯（福建卷）』, 福建人民出版社, 1985年,
 p.466
127) 福建省檔案館, 『福建華僑檔案史料』, 檔案出版社, 1990年, p.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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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1937) 샤먼에서의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샤먼의 도시개발은 새로운 도로의 건축과 함께 시작되었다. 1927년에서 1932년까지 도로의 신축이 
급증하였는데, 1934년에 이르면 완성된 중심가의 신식도로가 8,897.75丈(1丈이 3.33미터, 그러므로 
대략 총 30km)에 달했다. 동시에 새로이 건설되는 도로에 맞닿은 거주구역 역시 빠르게 조성되었는
데, 샤먼시 당국은 당시 도로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주거구역을 법령에 의거, 폐기하고 다시 짓기로 
결정하였다.128) 여기에 수많은 화교 거부들이 부동산 기업을 설립하면서 투자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샤먼에는 많은 근대적 고층상업 건물들 및 근대적 주택구역이 조성되었다. 새롭게 개척된 
구역만 32블럭에 이르렀는데, 대부분이 주택공급 및 임대용으로 건설된 주거구역이었다. 
 당시 샤먼 중심지의 사유건물이 7,000여 호(戶)였는데, 그중 화교소유가 50%에 달했다. 거의 140
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넓이의 부동산이었다. 현재 샤먼의 중샨루(中山路), 쓰밍루(思明路) 등 중심
가와 조계지이자 화려한 서구식 별장이 있는 구랑위(鼓浪嶼) 및 9개의 시장 등이 대부분 화교들이 
투자하여 개발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129)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샤먼시 인민정부에
서 1961년 조사해 본 결과 샤먼시 전체에서 화교가 소유한 가옥만 7,536동, 총 건축면적 140만 평
방미터로 전체 도시 사유건물의 73%에 달했다고 한다.130) 
 복건출신 화교상인들이 샤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건설한 것은 바로 거주구역이었다. 다만 샤먼
도심지에 주거지로서 대량으로 짓기 시작한 건축양식은 그들이 일찍이 동남아시아에서 경험한 혼종
적 건축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샵하우스, 혹은 우쟈오치라고 지칭하는 건축물이었다. 이러한 주
상복합의 우쟈오치 건축양식은 고밀도의 거주밀집지역에 매우 유용한 주거 건축양식이었는데, 도시
개발과 함께 이동해 온 대량의 거주민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근대적 상업지구를 형성하는 데에 효과
적인 건축양식이었다.131) 해협식민지 및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 화교 거주구역, 특히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샤먼을 비롯한 교향에서의 활용 역시 거주구역임과 동시에 상업중심지
를 형성함으로써 근대적 도시개발의 일축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건축양식이 샤먼으로 퍼지게 된 것에는 일찍이 해협식민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
서 영국 식민제국의 혼종적인 건축문화를 받아들인 복건출신 화교공동체의 투자와 개발로 인한 것이
었다. 그에 따라 주상복합의 샵하우스가 특히 밀집해있던 싱가포르의 중심가 풍경과 그 건축문화가 
그대로 옮겨간 샤먼의 중심가 풍경이 동화해가는 현상을 근대시기뿐만 아니라 그 유산이 그대로 보
존되어있는 현대에도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문화의 동화현상은 비단 해협식민
지와 샤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건의 다른 지역 주요 교향들의 중심가에서도 공통적
으로 목격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샤먼의 도시재개발 당시 지어진 우쟈오치 건축양식에도 역시 싱가포르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5피트 너비의 외랑(아케이드)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외랑조성을 통한 도심지 거리의 형성은 영국 식민제국의 도시개발로 인해 발견된 ‘공간’이다. 이 5
피트의 ‘공간’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샤먼의 도심지에서도 그대로 이식되었다는 점 – 이는 광저우, 
샨터우, 취안저우, 장저우 등 중국동남부 지역 주요 교향에 공통으로 보이는 특성이다 –이 흥미롭
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사료발굴의 부족으로 인해 이 5피트 공간의 초경계적 모방이 아열대에 가
까운 샤먼의 기후를 고려한 것이었는지, 단순히 서구 근대 식민문화를 모방한 것인지, 근대적 도시
공간속 상점가와 소비문화의 조성을 위한 고려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싱가포르 식민정부와 

128) 『南洋華僑與閩粤社會』, pp.171-175
129) 앞의 책, pp.171-175
130) 앞의 책, pp.171-175
131) 张雪冬, 「近代闽粤侨乡建筑赏析」, 『建筑评赏』 09, 2008,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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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이주자 그룹사이의 갈등으로 발생한 ‘베란다 폭동’의 예에서 보듯, 이 5피트 너비의 외랑 공
간은 도시환경의 쇼핑아케이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
었고, 식민정부와의 충돌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정도로 소중한 공간이었던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활용성을 경험한 동남아시아의 중국인 교향투자자들에 의해 ‘의도적
으로’ 이식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결론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에 샵하우스(우쟈오치) 건축문화가 형성된 것은 중국
인 이민자 그룹이 각 제국주의 식민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 및 역할과 관련이 있다. 서구로부
터 온 식민당국자들은 철저한 도시구획을 통해 그들의 생활을 원주민들과 명확히 분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중국인 상인그룹은 그들의 생활잡화, 각종 물품 및 교역품 등을 중국의 교향으로부터 
가져와 각 도시의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각종 금융서비스(송
금, 환정, 전장, 대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각종 노동서비스(인력거, 대농장 및 광
산의 인부, 호커)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상업 및 노동서비스의 경우 중국인 이주자 그룹뿐만 아
니라 현지 원주민들까지도 공급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 호커들은 
복건 및 광동음식뿐만 아니라 말레이, 인도, 아랍의 음식을 팔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싱가포
르 샵하우스의 5피트 공간이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인들, 인도인들에 의해서도 활용되고 있었
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각 거주민 그룹들은, 심지어 유럽인들도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인프
라 및 서비스를 중국인들을 통해 공급받게 되는데, 샵하우스 건축군은 도시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인
프라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축양식이었다. 샵하우스를 이용해 주상복합의 도
심지 거리를 형성함으로써 도시환경에 필수적인 상가수요를 충족하고, 베란다 공간을 통해 기후적 
고려와 함께 쇼핑아케이드를 외부에 형성함으로써 상품의 매매가 쉽도록 고려하였다. 영국 해협식민
지 법령은 이를 ‘보행자의 순환(pedestrians circulation)’을 돕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19세기 들어 영국 및 네덜란드가 제국의 운영형태를 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리는 기존의 무역로 중
심에서, 대농장 혹은 광산운영과 같이 면을 차지하여 1차 산품을 대량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다수의 이민자 수요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소수의 무역상들이 무역거래를 하기위해 거주하는 대시장 
혹은 출입항구로서의 항구도시가 아닌, 대량의 장기거주민이 머무는 주거중심의 도시건설이 요구되
었다. 그에 따라 중국인, 인도인, 현지인(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인, 부기스인) 등 대규모의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그들의 이동과 이주, 현지적응 등의 해결이 시급해졌다. 동시에 그에 따른 각종 도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된다, 이 시기 싱가포르가 발견되었고, 대규모의 중국인 상인들 및 노동자들이 
자의 혹은 타의(서구의 식민당국자들은 원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인들을 중개인으로 두는 경우
가 많았다)로 싱가포르에 이주함으로써 그 인프라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중국인 
이주자 제공의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싱가포르의 도심지에서 샵하우스 건축양식은 갈
수록 열악해지는 공간활용에 훌륭한 대안이었을 것이다. 이 도시개발의 과정과 샵하우스 건축문화의 
형성을 경험한 중국인 이주자 그룹이 그 노하우를 그대로 자신들의 교향에 이식하였다. 본 문에서 
살펴본 샤먼이 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장푸허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근대건축의 5가지 유형가운데 이러한 외랑식 샵하우스 건축양식의 전
래는 ‘영향형(影響型)’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문화의 계승보다는 이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132) 즉, 

132) 나머지 4가지 유형으로는 계승형(繼承型), 부분변이형(局部變異型), 조기개발형(早發型), 식민형(植民型) 등
이 있다. 張復合, 「中國近代建築史研究記事(1986-2011」, 『건축역사연구』 제20권 5호, 2011, 134-135쪽 

- 193 -



외랑 혹은 베란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도심지의 아케이드를 조성한다는 도시구획 정책은 확실히 
중국의 전통적 도시공간 개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동남아의 혼종적 식민지 건축문화가 이
식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또한 동남아 화교들에 의한 도시개발투자가 활발했던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의 주요 교향들로부터 발견되는 건축문화로써 대륙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특징
이기도 하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의 건축문화와 중국남부 주요 교향도시의 건축문화 사이
에 보이는 이러한 문화적 동화현상은 국가와 민족중심의 화교정체성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동남아시아 화교공동체의 성격에 대해 민족적/애국적 관점보다는 
지역간 초국적 문화이동에 주목함으로써 지역정체성(regionalism)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게다가 샤먼에 이식된 주거공간인 우쟈오치는 영국 식민문화, 동남아의 열대기후, 중국적 특성을 
혼합한 혼종문화의 산물이다. 이는 두 지역에서 보이는 문화적 동화현상이 일방적 문화이동 및 전통
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이 아닌, 이민을 통한 문화교류와 지역간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혼종문화가 
탄생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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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과거청산과 인권-부패 이슈의 연계

서지원(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1. 들어가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와 동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개념
(Arthur 2009)인 이행기정의(transitional justice, ‘전환기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함)는 독재 시대나 
국내외 분쟁의 진행 중에 벌어진 과거의 인권침해에 관해 재판·진실위원회·배상 등의 방법을 이용하
여 해결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 개념에 부패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80년대 볼리비
아·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사례,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경제적인 억
압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에만 그 활동을 국한했던 199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 등 ‘이행기
정의’의 모델이 된 사례들은 부패를 제외한 강제실종·고문·사법외처형 등 심각한 인권 문제만을 과거
청산의 대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범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행기
정의’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패 문제와 인권 문
제의 연계에 주목한다(Carranza 2008; Andrieu 2012; Davidson 2017). 

첫째, 독재자들은 인권침해와 부패 중 한 가지만을 저지르고, 다른 한 가지는 저지르지 않은 경우
가 거의 없는데, 이 중 인권침해라는 한 가지 문제에만 국한하여 과거청산을 논하는 것은 자연스럽
지 못하다. 둘째, 독재자들의 불법 자산 형성에 대해 간과할 경우 민주화 이후에도 독재자들이 이렇
게 형성한 자산으로 사법부와 정치가들을 매수하는 등 인권침해를 포함한 범죄 전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도 있다. 셋째, 국제인권운동가들과는 달리 과거청산을 겪고 있는 각국의 
국내 여론은 부패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칠레의 경우, 피노체트의 해외 자산 
은닉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여론이 차갑게 식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Cavallaro and Albuja 
2008). 따라서 부패 문제를 과거청산에 포함시킨다면 독재의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 역시 더 수월히 진행할 수 있다. 넷째, 국제인권운동가들이 주도하게 된 이행기정의 분야
와는 달리 부패 혐의에는 국제형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지 사회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다
섯째, 국제인권운동 역시 최근에는 시민·정치적 권리를 넘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있다. 두 분야의 연계는 개념적·실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로서, 과거의 부패 혐의를 비롯한 
경제적 범죄를 다루는 것은 국제인권운동의 발전 방향과 합치한다. 여섯째, 해외 은닉 자산과 불법 
형성 자산을 환수하여 피해자 배상에 활용할 수 있다. 일곱째, 경제정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개개
인의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법정주의(legalism)를 넘어 구조적 불의에 대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경제 문제를 과거청산의 영역에 끌어들일 경우, 인권 문제와 경제 문제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
지 못하고 경쟁하여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거청산에서 부패와 인권 이슈가 연계되는 방식이 과거청산의 전반적 진행에 
영향을 끼친 방식을 탐구하려는 것으로서, 사례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계엄정권에 대한 과거청산이
다.133) 먼저 1986년 이후 오늘날까지 필리핀의 과거청산 현황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본 후, 

133) 최종적인 목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3개국의 사례를 비교하려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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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핀의 마르코스 계엄정권 과거청산(1986-2018)

진실규명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1호 대통령령을 발하여 대통령직속 좋은정부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Good Government, PCGG)를 설립했으며, 뒤이어 대통령직속 인권
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립했다. 

좋은정부위원회의 임무는 마르코스 독재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경제적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자를 기소하는 것이었다. 아키노 대통령은 같은 위원회에서 인권침해까지 다루려고 했으나, 서로 다
른 두 가지 문제를 하나의 위원회가 떠안는 것은 어렵다는 초대 위원장의 반대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변호사이자 정치가였던 호세 디
오크노(Jose Diokno)가 맡았으며, 필리핀구금자태스크포스(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라는 시민단체를 1974년에 설립하고 이끌어 온 마리아니 수녀 등이 위원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건강이 악화된 디오크노 위원장은 곧 사임했으며, 마리아나 수녀 등의 주요 인사들도 조사의 
지지부진한 속도 등에 실망하여 위원회를 떠났다. 대통령직속 인권위원회는 흐지부지되었고, 이 위
원회를 대체하게 된 정식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마르코스 시대의 인권침
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Aquino 1995; 이내영·박은홍 2004). 

결과적으로, 필리핀 국내외의 인권·사회단체가 계엄령 시기부터 자체적으로 수합한 자료들이 있기
는 하지만, 그 외에 마르코스 시대의 인권탄압을 정리한 공식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하
여 이루어진 정부의 ‘과거사 정리’ 역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2018년에 
활동을 마감한 인권피해자청구위원회(Human Rights Victims’ Claims Board)가 피해자들이 보고
한 피해 사실을 자료로서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진실규명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어 발간될 
계획은 현재로서 없는 것 같다.

재판
마르코스는 1986년 2월 말에 하와이로 도피했으며,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의 여권을 무효화하여 

그가 다시 필리핀에 입국할 가능성을 차단했다(Steinhardt 1995).134) 마르코스 일가와 참모총장 파
비안 버(Fabian Ver) 등 최측근들도 함께 하와이로 도피했다. 필리핀의 사법제도는 궐석재판을 인
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르코스가 대통령 재임 기간 저지른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 필리핀 내에서 재
판을 받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하와이로 도피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필리핀 내에서도 가능했지만, 거의 
열리지 않았다.135) 1983년의 베니그노 아키노 상원의원 암살에 가담했던 군인들에 대한 재판 정도
가 예외였다. 아키노 의원의 암살범들에 대한 재판은 사건 직후 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반부패 특별
법원 산디간바얀(Sandiganbayan)에서 진행되었으나 모든 피고인이 무죄 방면된 바 있었다. 1987년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고, 1990년에는 준장급 이하 16명의 군인이 무기징역에 처

사례만을 사용한다.
134) 필리핀 정부는 1992년에 마르코스 일당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마르코스 재산과 관련된 재판도 필리핀

에서 시작되었다(Steinhardt 1995).
135) 이것이 흔히 얘기되는 이행기 지도자의 전략적 딜레마, 즉 쿠데타 시도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군부의 주류에 의존해야 했던 코리 아키노 대통령의 선택 때문이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민
주화 운동가’들이 마르코스 이외의 가해자들을 인권 문제로 법정에 세우는 것을 추구할 만한 목표로 보지 
않았다는 캠페인 의제설정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더 탐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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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Aquino 1995).136) 
마르코스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재판은 필리핀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피플파워’ 직후

인 1986년 3월, 로버트 스위프트라는 미국 변호사가 신문에서 읽은 필리핀과 마르코스에 대한 이야
기에 흥미를 느끼고 마닐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스위프트는 정치범 출신자들의 모임 
SELDA(Samahan ng mga Ex-Detainees Laban sa Detensyon at Aresto)를 만나 미국 법원에
서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 Tort Claims Act)을 적용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설득했다(Ela 
2016).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의 법원에는 마르코스 부부의 큰딸인 이미 마르코스(Imee Marcos)의 
지시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알려진 아르키메데스 트라하노(Archimedes Trajano)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137) 스위프트가 SELDA와 함께 제기한 집단소송, 공산당 지도자인 호세 마리아 시손과 그 가
족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 등 마르코스와 (마르코스 사망 이후에는) 마르코스 일가(Marcos estate)에 
대한 5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5개는 나중에 하나의 소송으로 통합되었다. 1992년, 하와이 법
원의 배심원단은 마르코스에게 배상책임(liability)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으며, 1994년과 1995년에 
걸쳐 총 미화 2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damages)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이 뒤따랐다. 

피해자 배상과 좋은정부위원회
1986년 4월, 좋은정부위원회는 마르코스가 말라카냥 대통령궁에 남겨 놓고 간 문서 등을 분석하

여 마르코스 일가의 불법취득 자산이 5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10억 달러가량은 스위스의 은행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르코스 일가의 불법취득 자산을 환수
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이 이어졌다. 좋은정부위원회는 필리핀의 수많은 반부패 위원회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았으며, 마르코스 일가의 불법취득 자산 중 3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그런데 좋은정부위원회의 활동이 모두에게 늘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좋
은정부위원회가 9,537명에 달하는 하와이 소송인단 및 그들의 변호사인 스위프트와 첨예하게 대립
해 왔다는 것이다.138) 이들의 대립에는 마르코스 일가의 환수된 불법취득 자산이 필리핀 정부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르코스에게 피해를 입은 소송인단에게 귀속되
어야 하는지, 또한 집단으로서의 필리핀 인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개개
인에게 돌아가야 하는지139) 등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었다. 마르코스 일가는 미국 소송인단에게 한 
푼도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액은 환수 자산에서 확보되어야만 했다. 필리핀 정부가 
스위스에 요청하여 동결시킨 마르코스 불법취득 자산에 대해 하와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내리는가 
하면, 스위프트가 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코스의 자산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 내면 필리핀 정
부가 곧바로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식의 대립은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2013년의 배상법 제정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타협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청산에 대해 전

136) 이들 대부분은 2009년에야 석방되었으며, 1983년의 사건에 대해 마르코스 배후설을 일관되게 부인했
다(VOA Korea 2009/3/6). 

137) 사망 당시 21세의 학생이었던 트라하노는 어느 토론회에서 이미 마르코스에게 곤란한 질문을 했다가 
즉석에서 끌려 나간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마르코스는 현재 일로코스노르테 주지사로 재직
하고 있다.

138) 소송인단과 스위프트 역시 늘 한편인 것은 아니었다. SELDA를 중심으로 한 소송인들과 스위프트(그리
고 SELDA와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며 스위프트를 지지하는 소송인들)의 대립에 대해서는 Ela(2016)를 참
조.

139) 좋은정부위원회는 마르코스의 불법취득 자산을 환수하여 토지개혁에 사용해 왔다(Davidson 2017). 필
리핀 정부가 (결국에는 배상법에 의해 실현된 것처럼) 자산을 환수한 후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줄 수도 있었으므로 이 두 가지는 다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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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 태도를 보인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시대에 통과된 2013년의 배상법은 마르코스 일가의 스위
스 예금에서 환수한 금액의 3분의 1인 2억 달러 정도를 마르코스 계엄령 시대(1972-1986)의 인권침
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구금과 고문, 살해, 강제실종, 강요된 망
명, 불법 자산몰수,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은 배상 실무를 위해 설립된 인
권피해자청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었다. 미국 소송인단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7,500
명가량과 반타욕(Bantayog) 재단이 인정한 피해자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피해자 자격을 인정받았
다. 청구위원회는 접수된 피해 75,730건 중 11,103건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후 2018년 5월 공식 활
동을 종료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약 176,000페소(현재 환율로 미화 3천 3백 달러 정도)
에서 1,760,000페소 사이의 배상액을 받게 되었고,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권 등을 확보했다(Doyo 
2015; Davidson 2017; Agoncillo 2018; Gavilan 2018).140)

배상법은 마르코스 정권의 인권침해 및 관련된 (권리) 침해의 생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
과 인정(recognition)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에게는 물질적 배상 이상의 의미를 갖
고 있다. 또한 개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배상액 이외에 5억 페소를 별도로 박물관 건립에 배정하였
으며, 이 박물관에는 ‘피해의 역사’뿐만 아니라 계엄령에 저항한 ‘영광의 역사’ 역시 기록될 것이라
고 한다. 

3. 필리핀 과거청산에서 드러난 인권과 부패 이슈의 연계
필리핀의 마르코스 계엄정권 과거청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공적 과거청산의 사례’란 없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세계적으로 과거청
산의 성공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가들 역시 청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국내외적인 비판에 
시달려 왔다. 또한 아무리 제도적으로 과거청산의 조치들을 완비한들 개별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과거청산의 성공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사례를 굳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잣대로 평가하자면 ‘절반의 성공’
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계엄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위원
회, 형사재판을 통한 인권침해 가해자의 기소 등 일반적으로 이행기정의의 표준적인 조치라고 여겨
지는 조치들은 실행되지 않았다.141) 또한 배상법을 제정하는 데에도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통합적인 배상법으로 개별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인정’을 제공했
고, 이것이 피해자들에게도 받아들여져서 어느 정도 마르코스 계엄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임의적이
나마 종결적인 조치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절반의 성공’은 부패와 인권 이슈의 경쟁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성취된 것이 아니
라 경쟁과 대립 ‘덕분에’ 성취되었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부패와 인권 이슈가 통합되어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두 이슈는 계속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배상법은 마르코스의 불법취득 자산에 대한 필리
핀 좋은정부위원회와 미국 소송인단의 다툼에서 비롯된 타협안이었다. 좋은정부위원회는 본래 환수 
자산을 전액 토지개혁에 투입하고 있었기에, 미국에서의 소송이 없었다면 자산을 개별 배상에 사용
하려는 계획이 입안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양측은 늘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필리핀 정부가 스
위스 정부에게 마르코스 일가 자산의 환수를 청구하면서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 결과를 인용하는 등

140) 이와 별도로 소송 참가자들은 스위프트에게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1,000달러씩을 지급받
았다. 

141) 그런데 이행기정의가 하나의 분야로서 확립된 것은 1990년대이고, 필리핀의 정치적 이행은 1986년에 
일어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6년에는 아직 다른 나라에도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없었고, 진상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진실’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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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son 2017), 양측의 활동에는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르코스의 부패에 대한 
여론이 전 계층에 걸쳐 내내 부정적이었고, 좋은정부위원회의 꾸준한 활동으로 마르코스 일가 자산
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배상법의 제정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142) 

142) 이 연구는 ‘진행 중인 연구’이기에 앞으로는 여기에 제시한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
리하고, 최종적으로는 한국 및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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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미얀마의 ‘잊혀진 민주화’와 신엘리트의 등장: 
1988년 이후 정치·고등교육·엘리트의 역동을 중심으로

 홍문숙

1. 들어가며 
고등교육, 좀 더 좁게 대학교육이 국가의 민주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은 역사적으
로 수많은 학자에게 중요한 화두였다. 과거 대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의 존재
론적 삶의 공간이자 지식을 생산, 보전, 발전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는 특수
한 공간으로 위치하였다. 신자유주의와 표준화의 진통을 앓고 있는 2000년대에도 대학의 정치·사회
적 역할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최근 Biesta(2010, 2012), Boram (2012), 
Davies (2002), Rogers (2012) 등이 대학과 민주주의의 외재적인 관계(대학의 정치적 역할, 사회적 
역할, 시민교육 및 비판적 지식인 양성을 위한 공공성)및 내재적인 관계(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
근, 대학 거버넌스의 민주화, 대학주체들의 참여, 지역사회에 대학 개방)에 대해 연구해왔다.143) 하
지만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대학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학생운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주로 시민사
회 운동의 관점 및 활동가들의 나레티브를 통해 생산되고 기록되고 기억되어 왔다. 그 중 가장 고전
적인 학술연구로는 동남아시아의 대학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엘리트 학생운동을 다룬 Lipset(1964)의 
연구가 있다. Lipset은 ’저개발국가‘의 대학생들은 유럽의 대학생들처럼 좀 더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유럽의 지적 전통(자유주의, 합리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왕권 혹은 권위주의적인 신생국가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
았다. Dan Slater(2009)는 McAdam, Tarrow, Tilly의 이론적 논의에 근간을 두고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대학엘리트들의 학생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연구하였다. Slater는 동남아시아 
7개국(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비교역사학적
으로 검토하였는데, 동남아시아의 민주화 세력은 서양의 이론에서 자주 강조되는 계급적 갈등과 이
해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 민족주의, 종교를 중심으로 저항세력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저항적인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힘은 오랜 정치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확보되었
다고 보았는데, 국가별 역사 전개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주의 정당, 민족주의 정당, 군부, 대학생, 종
교 집단 등의 관계가 상이하게 발전되었다.  

2. 연구 질문과 방법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이 논문은 미얀마 권위주의와 민주화의 역동 속에서 진화한 미

얀마 엘리트 학생운동의 발전과 쇠퇴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군부 정치의 저항주체서의 교육엘리트와 

143) 정치사회적 변화와 엘리트 학생운동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발표되었다. 국내

선행연구는 거시적인 정치사회변화와 대학 및 학생운동의 역할을 다룬 연구(임춘식,2001, 박호근, 2005)와 엘리트

대학 내 학생운동 리더의 성장과 이들의 정치사회교육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정태현 2005, 최승원 2009 외)가 큰 두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동남아시아 대학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학생운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주로 시민

사회 운동의 관점 및 활동가들의 나레티브를 통해 생산되고 기록되고 기억되어 왔다. 임춘식(2001)은 ‘1970년대의

사회상황과 학생운동’에서 5.16 군사정부가 시행한 주요 교육정책이 인간개조 운동, 재건 국민운동, <교육에 관한 임

시특례법>, 입시제도 개혁, 대학정비와 같은 의도적인 고등교육정책과 군사정부에 의해 강력히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

와 같은 대학 정비정책이 국가권력을 통해 대학과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강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2001).

정태헌(2005)은 ‘긴급조치 9호 시기 학생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의의’를, 신동호(2013)는 ‘긴급조치 9호 시기 학생운

동의 구조와 전개: 서울대 이념서클과 동아리연합회를 중심으로’ 에서 엘리트대학 내에서 발전된 정치변화와 학생운동

의 의의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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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의 역동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1988년 이후 미얀마 고등교육과 민주화의 역동을 시기별로 
첫째, 미얀마의 군사정부의 대안세력으로서의 교육엘리트의 재등장기(1962년~1988년), 둘째, 민주화
운동의 탄압 시기 및 고등교육의 붕괴기(1998년~2000년, 2001년~2009년), 셋째, 대학자유화 및 정
치적 학생운동의 정체기(2010년-현재)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Tarrow 및 Tilly의 저항정치
(Contentious Politics)와 Dan Slater의 동남아시아의 정치(Polity)와 저항적인 주체(Political 
Challenger)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1988년 이후의 역동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첫째, 미얀마 고등교육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군사정부의 대안세력으로써 엘리트 학생
운동의 정치적·사회적·교육적 역할은 어떠한가? 둘째, 저항주체로서 미얀마 엘리트 학생운동이 어떻
게 형성되고 발전되고 정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그간 국내에서 집중 받지 못한 군부 
이외의 미얀마 지식엘리트의 형성, 발전 그리고 진화 과정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과정이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양곤 현지에서 수행한 미얀마어, 영어, 한국
어 문헌 자료 및 미얀마 현지 작가, 대학교수, 시민사회 활동가, 대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
로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미얀마 양곤대학교학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하며 학내에서 진행한 참여관
찰 및 2018년 양곤대학교학교와 양곤공과대학교에서 실시한 교수진들과의 심층 면담은 정보 공개가 
극도로 제한적인 미얀마 대학 내에서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고등교육의 행위자 간의 역동
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는 연구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3. 군사정부의 대안세력으로서의 엘리트의 재등장기(1962년-1988년)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 기초는 1962~1988년까지 Ne Win의 쿠데타 직후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1962년 가을에 
신속하게 국립화가 되었고 1964년에 신 대학 신대학법(New University Education Law)을 통과되
어 대학에서의 결사의 자유를 금지(Thein, 2004)하고, 외국교재 사용과 영어 교수를 금지하였다. 
1962년에는 쿠데타와 군부 정권에 반대한 양곤대학교와 만달레이대의 학생회를 해산시켰다. 양곤 
학생회가 반발, 시위하였지만, 군대가 무력으로 진압했고, 곧이어 학생회 건물을 파괴해버렸다. 양곤
대학교 학생회는 아웅 산아웅산 장군을 비롯하여 식민지기 미얀마버마 민족주의 산실로서 학생 운동
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군부의 조치는 대중들의 반발을 크게 샀다(Charney, 2009). 
이러한 학생 운동 탄압은 1975년 학생 시위 탄압을 비롯하여 88항쟁 이전까지 네 윈의 재위 기간 
내 지속하였다. 네 윈 정권은 BWPP를 제외한 모든 정당, 독립 Unions 해산, 1950년대 반정부 운
동가 탄압 등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반정부 세력의 공백을 낳았다. 비국가주체들 중 대학생들만이 
시민 사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되면서 학생 운동이 활발해졌다. 1962년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양곤대학교학법(Rangoon University Act) 폐지 및 양곤대학교 학생회 건물 파괴
를 시작으로 정부는 학내 학생 활동가 감시와 협박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학생들은 캠퍼스를 비밀 활동 조직, 신입 구성원 채용 등의 공간으로 삼을 수 있었기에 세력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비밀 조직 안에서 군부 세력의 부조리와 학생 운동에 대해 배우면서 운동가
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어 나갔다. 정권의 연이은 경제 정책 실패와 국내총생산 하락으로 학생들이 교
육 수준에 걸맞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반정부 학생 운동이 더욱 촉진되었다. 전 유엔총장인 
우 탄트의 장례식을 계기로 확산된 1974년, 1975년, 1976년의 학생 시위 역시 군사정부는 유혈 진
압하였고, 양곤 시내 모든 대학들을 폐쇄하였으며, 1976년까지 양곤에서 계엄령을 유지하였다
(Charney, 2009). 이와같이 1970년대 연이어 발생한 반정부 학생 운동 과정에서 군부 세력 이외의 
교육 엘리트들은 정치적 권력과 부에서 소외되면서 대중과의 관계를 긴밀히 했다. 대학생을 비롯한 
당시 교육 엘리트는 대중과 정치, 사회로부터의 소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Boud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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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pp.42-43). 이와같은 정권-학생의 대립구도는 영국 식민지기 때 학생 주도의 민족주의 운동
을 상기시키며 대중 속에 미얀마 지식엘리트들의 정치·사회적 중요성을 깊이 각인시켰고, 군사정부
의 대안셰력으서 교육엘리트들의 대중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4. 민주화운동 탄압시기 및 고등교육의 붕괴기(1988년-2009년)   
1980년대 미얀마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LORC, 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및 The State Peace & Development Council (SPDC)의 대학통제는 교육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았고 수십 년간 의도적이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Fink, 2012). 버마 최
고의 학부이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지식인을 양성하던 양곤대와 양곤공과대학교(Yangon 
University of Technology, YTU 혹은 Rangoon Institute of Technology, RIT)와 같은 명문대학
의 존폐도 1980년대부터는 국가군부의 결정에 좌지우지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1988년은 
미얀마 정치·사회·교육사를 새로 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양곤대와 양곤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1988년 전후로 진행된 시위의 결과로 최대 200명의 학생이 시위 도중 Sein Lwin 장군의 과잉 무력 
진압으로 사망하였고 이와 같은 1988년 8월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은 미얀마 군사정부의 독재와 
일상 속의 폭력과 통제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을 자극하였다. 8888 항쟁은 9월 18일, 군부의 
친위쿠데타와 국가법 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LORC) 창설로 실패로 끝이 났고, SLORC는 사회주의 
정책 노선 폐기, 총선 약속 등 개혁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대까지 계속 군부의 이권이 강화되
어 갔다. 하지만 본 항쟁을 계기로 아웅산수치 (Aung San Suu Kyi)라는 새로운 국민적 리더가 성
장하게 되었고 1988년 9월 27일에는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가 아웅산수치를 
General Secretary로 하여 SLORC에 정당으로 정식등록을 하게 된다.
한편, 커져가는 대학생들의 영향력에 부담을 느낀 SLORC-SPDC는 양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8888항쟁 이후 3년간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완전히 폐쇄하였다. 1991년에는 대부분 
대학이 다시 개교하게 되었으나 양곤대학교, 양곤공과대학교, 만달레이대학교와 같은 주요 대학들의 
학부과정이 전면적으로 폐쇄되게 되었고 단과대학이 없는 작은 과(department)로 수준으로 ‘산산조
각’ 내어졌다. 1990년대 후반에도 여러 차례 SLORC-SPDC에 의해 주요 대학들이 개교와 폐고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미얀마 고등교육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고등교육 정책은 원격교육 및 기술직업
훈련에만 집중하고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 2000년대 후반
까지 Saw Muang과 Than  Shwe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미얀마 군사정부의 고등교육 탄압은 의도적
이고 조직적이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학자들은 보았다 (Khin Maung Kyi, 2000, Shoon Naing 
and Lun Min Mang, 2016, Than Myint U, 2006). 1990년대 고등교육에 대한 철저한 탄압으로 
대학교육의 ‘붕괴’수준에 이르고, 대학의 운동은 지하조직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상은 
양곤대의 교수진들과 학생회의 리더들은 8888항쟁을 계기로 정치·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 뿐 아니
라 미얀마 교육개혁의 핵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나았다. 이들 중 다수는 NLD 등의 정당정치
에 참여하거나 태국 및 미얀마 산간지역의 소수민족 반정부세력에 합류하여 새로운 정치지도자로 성
장하게 된다.

5. 대학의 자유화 및 정치적 학생운동의 정체기 (2010년-현재)
2007년 사프론 혁명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2000년대 후반 미얀마에서는 정치 민주화, 경제 발전, 
사회적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에 2008년 정부는 신헌법을 제정하고, 2010년 헌법에 
근거하여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개혁으로 밍꼬나잉을 비롯, 8888 항쟁의 핵심 인물들을 포
함한 정치범들 2,100여 명 석방, 정당등록법 개정 및 야당 정치활동 보장, 소수 종족과의 협상 개
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평화집회 및 시위법령 도입 등 일련의 정치적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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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가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일정 정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 이권을 쥐고 있는(장준영, 2012)
상황에서 아웅산수치와 딴 쉐 장군, 떼인쉐인 대통령 간 정권 이양에 합의하였다. 
2015년 11월 8일 총선 승리 후, 아웅산수치가 이끄는 NLD 집권 후, ‘학부생이 없는 ’개점휴업’ 상
태의 미얀마의 엘리트학부들도 다시 학부생을 받으며 교육정상화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144) 2013
년 미얀마 정부는 국제기구 등의 지원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 정책, 교육 시스템, 교육과정 
및 교원정책까지 총체적인 검토(CESR)를 실시하고, 2016년에는 신고등교육정책(NESP)을 발표하였
다. 그러나 2013년부터 양곤대학교와 양곤공과대학교에 학부가 재개설되는 등 대학 개혁과 자유화 
과정에서 미얀마 학생 운동은 오히려 쇠퇴하고 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Koon-Hong, 2014). 정치적 
자유는 단계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학 내 학생운동 단체, 학생 조직에 대한 통제가 느슨
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대학 내의 학생운동은 비밀 조직화하지 않아도 되는 ‘자
유’가 도래한 했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시민사회 참여가 좀 더 자유롭고 조직화되기 시작하였
고 과거 군부세력의 대항적 정치세력으로서 특정 엘리트 대학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느슨해지
기 시작하였다. 최근 미얀마 학생운동이 ABFSU를 중심으로 재조직되었으나, 정치적 변화 혹은 교
육 개혁이나 대학 및 대학 생활의 문제 등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과 방법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 사프론 항쟁 전후로 ABFSU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
만, 정부가 여전히 강력하게 대학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대학 캠퍼스에서 구성원을 모집하기가 매
우 어려웠고, 학생 운동을 조직화하기가 어려웠다. 8888 항쟁과 달리, 사프론 항쟁 때 시위대의 약 
10%만이 학생이었다는 사실은 1988년 이후 학생 운동이 정권의 탄압으로 크게 약화하였음을 잘 드
러낸다. 나아가 2015년 교육법 투쟁에서도 ABFSU는 주요 대학과 학생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한
계를 보였다. 특히 공교육체계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통해 최고학부인 양곤대학교 및 양곤공과대학
교에 진학한 개혁개방 1세대들은 공교육 체계에서 미얀마 현대사에 대해 왜곡된 교육을 받거나 관
련 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미얀마 정치적인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
다. 

6.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는 군사정부의 대안세력으로서의 대학의 엘리트의 재등장기(1962년-1988년) 및 민주화운

동 탄압시기 및 고등교육의 붕괴기(1988년-2009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떻게 미얀마 대학생들이 
부재한 시민사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저항세력으로서 등장하고 발전하였는지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들의 상징성은 8888항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1900년대 초반에 형성된 반식
민주의 운동, 탈식민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학생들의 ‘지식인’으로서의 상징에서 뿌리하고 있음을 강
조하였다. 이와같은 역사적인 뿌리에 근거를 두고 미얀마의 학생 엘리트들은 권위주의 체계기에 민
족주의 세력 중 군대는 권위적인 군부 정권을 세우는 주축 세력이 되었고, 군부정권에 격렬하게 반
대한 대학생들은 집단적 엘리트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McAdam, Tarrow, Tilly 
등의 서양학자들이 강조한 계급 및 이해관계 중심의 저항세력의 형성의 논의가 아닌 미얀마에서는 

144) 필자가 관찰한 2011년 12월의 미얀마 양곤대는 “아시아 최고의 학부”, “동남아시아 지성의 상징”의 모습(Khin Maung 
Kyi, 2000; Shoon Naing and Lun Min Mang, 2016; Than Myint U, 2006) 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웅산 장
군이 활보하고 UN 사무총장 U Thant, 리콴유 총리,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등의 역사적인 정치인들이 연설문을 낭
독했던 양곤대학교 중앙홀은 1988년 항쟁이후 거듭된 군사정부의 탄압과 거듭된 시위의 결과로 불에 탄 채로 남아 검게 
그을어 있었고 인문대와 자연대 건물의 외벽은 담쟁이덩굴과 쓰레기더미로 덮여 있었다. 학부생의 입학이 금지되고 시민
들의 출입이 통제된 대학의 텅 빈 중앙로는 군사독재의 그늘에 가려진 미얀마 현대사의 역사와 군부가 자행한 철저한 대
학교육 해체를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정책의 부작용은 양곤대학교학교의 교정 속에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는 듯 했다. 이렇
게 2010년 초반 미얀마 대학의 현장은 정치적 영향 속에서 교육이 정치와 이념의 도구로 활용된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몸
부림치고 있는 역사 속의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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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식민주의 및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학생운동이 형성되고 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둘째, 1988년을 점점으로 나타난 엘리트 대학의 학생운동의 형성과 발전은 미얀마 특유의 정치·
고등교육·엘리트의 역동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저항적 주체로서의 미얀마 학생운동은 1988년 민
주화 운동을 정점으로 학생들과 승려들이 도시에서 대규모 파업을 주도했고, 이들은 그들이 역사적
으로 확보한 상징적인 힘에 군부의 탄압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합쳐져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
면서 저항적 주체로서 정치적, 사회적 상징성이 더욱 공고화 되었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아
웅산의 민족주의 계승자라는 인식은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지속해서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군부 정권에 격렬하게 반대한 대학생들은 아웅산이 상징하는 이미지 중 식민지 전후 외부 세력에 
대항한 ‘fighting peacock’ 이미지를 유지하며, 권위주의 시기 권위주의의 저항적 주체로서의 공동
체성을 띈 ‘집단적 엘리트’로서 성격을 더욱 공고화하였다. 대학생들 자신들이야말로 아웅산의 민족
주의 계승자라는 인식은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지속해서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는 대학 
내의 학생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승되고 신화화 되었다. 이와같이 군부세력 밖의 대학 엘리트와 
학생운동가들은 1988년을 전후로 정치의 핵심권력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의도적으로 억압당헤게 되
면서 오히려 더욱 강한 대중적 친밀도를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학생운동은 2000년대 들어 지하조직화되면서 군부세력의 부조리와 학생 운동
에 대한 학습과 학생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초국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연대하여 발전된 양상을 
띄었다. 이들 중 정치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및 조직에 흡수되거나 단체들을 리딩한 전학생운동가들
은 초국가적 연대하고 정치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주체로서 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샤프론 혁명 및 2015년 교육법 개정운동을 통해 미얀마 국내 정치 및 교육개혁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대학 내의 총학생회의 부재 및 신엘리트 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상이한 관
점으로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8888 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 미얀마에서 ‘저항적 주체로서의 대학 엘리트’들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상징성은 아직도 유효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3년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 자유화 및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는 미얀마의 최근 교육 담론은 고등교
육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여는데 실패 혹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
적 고찰이 필요 할 것이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배우지 못하고 성장한 미얀마 최고학부의 신엘리트에
게 민주화는 급격히 ‘잊혀지고’ 있는지 미얀마 신세대들의 민주화와 시민성에 대한 학술적, 실천적 
논의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145) 

145) 지면의 제약 상 참고문헌은 발표자료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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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8 (라운드테이블)

동남아시아 사회문화 관련 

대중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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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테이블 토론 세션:  
동남아시아 사회문화 개론서 출판

강윤희(서울대), 김형준(강원대)
서보경(연세대), 오명석(서울대)
이상국(연세대), 정법모(부경대)
채수홍(서울대), 최호림(부경대)

홍석준(목포대)

동남아시아 지역이 국내 인류학자의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확립된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
지 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동남아에서 현지조사를 행한 인류학자가 꾸준히 증가했
고, 그 연구 결과 역시 일정 정도 축적되었다. 국내 인류학자의 해외지역연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동남아시아는 중국 및 일본과 함께 가장 많은 인류학적 연구와 관심이 투여된 지역이라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이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심화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결과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는 인류학자들의 기존 연구가 특정 주제에 집중하여 진
행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동남아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이 전문화된 연구에 의해 주도됨으로
써 입문적 성격의 연구는 주변화되었고, 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론적 성격의 강의에서 이용될 
인류학 교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입문적 성격의 연구는 인류학의 대중화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경우, 인류학적 시각과 연구의 중요성을 확산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 연구의 과도, 입문적 연구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시발점으로서, 이 저술은 동남아
시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변화를 개괄적으로 조망하는 입문서 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려
해 볼 첫 번째 방식은 ‘전통적’ 개론서에서 찾아지는 구성이다. 정치, 경제, 예술, 종교 등과 같은 
하위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와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중요성은 부정될 
수 없지만 이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의 다양성으로서, 길지 
않은 글에 11개에 이르는 동남아 국가의 모습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앞서 
지적된 현실적 문제이다. 동남아시아를 전공하는 한국 인류학자들이 전문화된 연구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특정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저술에서는 테마 중심의 구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즉, 필자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까지 연구해온 주제를 대상으로 하여 거시적이고 비교론적인 시각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취할 경우 전통적 입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만한 주제가 검토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원고 작성의 용이함이라는 장점에 의해 일정 정도 
보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신속한 출판을 통해 이 저술이 추후의 개론서적 저술의 마증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된다. 

이 저술은 동남아시아를 주제로 한 개론과 전공 강의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저술이 
가진 확장 가능성 역시 간과될 수 없다. 한 편으로 동남아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에 대한 유사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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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 제목 세부 목차

오명석 동남아의 증여와 호혜성

1. 서론

2. 호혜성의 토착적 개념: 고똥 로용, 우탕 나 로옵

3. 증여와 의례

4. 증여와 후원자-수혜자 관계

5. 증여에서의 말과 사물

6. 맺음말

홍석준
동남아 정치와 종교 속의 종족과 

민족문제

1. 서론

2. 동남아시아 정치의 특징과 의미

3. 동남아시아 종교의 특징과 의미

4. 동남아시아 정치와 종교의 관계

5. 동남아시아 종족과 민족문제의 특징과 의미

6. 동남아시아 정치와 종교 속의 종족과 민족문제

7. 다종족사회로서의 동남아시아

8. 맺음말

채수홍 동남아의 산업과 노동 1. 서론

저자 제목

오명석 동남아의 증여와 호혜성

홍석준 동남아 정치와 종교 속의 종족과 민족문제

채수홍 동남아의 산업과 노동

최호림 동남아의 관광인류학

김형준 동남아의 종교와 종교적 변화

강윤희 동남아의 언어와 문화

이상국 국경과 이주

서보경 질병으로 보는 동남아시아

정법모 동남아의 개발협력과 이슈

격의 저술 출판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이 저술은 다른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유사한 성격의 저술을 출판하도록 하는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목차: 
1) 각 장의 제목과 저자

2)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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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아의 산업화의 역사와 특징

3. 동남아 산업화, 이주노동 그리고 초국가주의

4. 동남아 산업화와 노동정치

5. 동남아 산업화의 정치경제적 전망

6. 맺음말 

최호림 동남아의 관광인류학

1. 서론

2. 동남아 관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3. 동남아 종족관광과 정체성

4. 동남아 유산관광과 문화정책

5. 동남아 관광산업과 지속가능발전

6. 맺음말

김형준 동남아의 종교와 종교적 변화

1. 서론

2. 동남아 전통 종교의 특성

3. 현대 사회와 종교적 부흥: 이슬람과 불교

4. 일상 속의 종교

5. 종교도간 관계

6. 세계화와 종교

7. 맺음말

강윤희 동남아의 언어와 문화

1. 서론

2. 동남아의 언어 분포 

3. 동남아의 언어 정책 

4. 동남아 다중언어사용과 정체성 

5. 사회 변화와 언어 변화 

6. 맺음말 

이상국 국경과 이주

1. 서론

2. 전통적 공간 개념

3. 근대 국경의 성립과 발전

4.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와 국경사회의 발전

5. 연계성과 초국적 국경개발

6. 맺음말

서보경 질병으로 보는 동남아시아

1. 서론

2. 국제보건의 공간으로서 동남아시아 

3. 전염성 질환 

4. 만성 질환 

5. 구호의 공간에서 공공 의료의 실험장으로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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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모 동남아의 개발협력과 이슈

1. 서론

2. 동남아의 개발협력의 역사와 특징

3. 동남아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

4. 동남아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이슈

5. 동남아 개발협력의 미래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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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의 산업과 노동

                채수홍 (서울대 인류학과)

  1. 목적

본 발표문은 비교문화연구소가 기획하고 있는 총서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의 한 장인 ‘동남아의 
산업과 노동’을 어떻게 집필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코멘트를 받은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두 가지, 즉 1) 각 장의 내용과 집필 방
향, 2) 총서를 위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나누어 개괄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동남아의 산업과 노동’의 목차, 내용, 집필방향

〇 본 저서의 한 장인 ‘동남아의 산업과 노동의 목차는 아래와 같음. 

1. 들어가는 말 
2. 동남아의 산업화의 역사와 특징 
3. 동남아 산업화, 이주노동 그리고 초국가주의 
4. 동남아 산업화와 노동정치 
5. 동남아 산업화의 정치경제적 전망 
6. 결론 

〇 각 장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장에서는 동남아를 이해하는데 ‘산업과 노동’이 핵심적인 주제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동남아를 자본주의 체제의 시대적 변화, 근대성의 획득, 전지구화 (globalization) 등과 연계시
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이해하는데 산업과 노동의 특징적 변화를 추적하는 것
이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동남아의 산업화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는 서구 자본주의가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식민지를 개척하
는 과정에 연계되어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근대성을 획득하며 근대적인 국가로 재편되고 근
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식민주의가 종식된 이후에도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어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채 산업과 노동을 통해 생계를 재생산해왔다. 이 과정이 세계의 다른 지역과 어떤 
공통적인 흐름 아래서 진행되어 왔고,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지역별 그리고 국가별로 다른 경로를 
겪게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동남아의 산업화를 국가별로 살펴보면서,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 범위와 이에 따른 초국
가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각국은 산업화의 역사와 산업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자본
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경로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처럼 동북아시아의 노동집약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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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 필리핀과 같이 유흥산업 종사자와 해외 가사노동자의 수출이 많은 국가, 금
융 중심의 국가 등에 따라 자본과 노동이 이동이 다르며 그 결과 각 사회경제적 집단이 보이고 있
는 초국가적 정체성과 실천도 상이하다. 본 장에서는 동남아의 각 국가의 산업의 특징, 자본과 노동
의 이동경로, 그리고 초국가주의 행태의 차이점을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동남아의 각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 내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노동에 대하여 어떤 정책
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노동계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남아 각국의 노동정책
과 노동자의 저항의 특징을 종족과 종교 등 문화적 특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남아의 각국이 어떠한 저항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치적 지형, 노동운동의 역사, 문화적인 
특징과 연계시켜 비교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동남아가 산업과 노동에서 향후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를 예견해보고자 한다. 동남아
의 각국이 현재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 있는 계기
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종족 구성, 산업화의 
역사와 세계자본주의 내의 위치, 종교 등의 문화적인 특징이 각각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향후 동남아의 산업과 노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연구과제가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동남아의 산업과 문화를 다룬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
떤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3. 총서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

〇 ‘산업과 노동’의 장의 서술과 관련한 원칙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산업과 노동’은 개론서의 한 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쉬운 사례를 
정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동남아 연구 중에 잘 알려진 학자와 개념(예를 들
어, James Scott의 everyday resistance)을 소개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시키고자 한다. 동남아의 
산업과 노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잘 알려진 저서와 논문의 소개, 개념중심의 기술, 그리고 다른 지역
의 연구와의 비교서술을 통한 동남아의 특성의 부각에 힘쓰고자 한다.

〇 총서의 필진이 공통적으로 논의해보아야 할 점

발표자가 생각하는 총서의 필진들이 통일성을 위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자의 분야에 대한 소개를 어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보이며 서술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서의 성격과 서술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각자의 분야를 서술하면서 타 지역과 비교되는 동남아적인 특성을 드러낼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고, 이런 방식의 서술이 필요하다면 동남아의 특성을 서술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할
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셋째, 참여집필진이 모두 인류학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류학의 기존 개설서와 어떻게 연계시키
고,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넷째, 일부 장의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는 학자나 저서 그리고 활용하는 개념이 중복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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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개설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중복된 설명
을 조정할 것인지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추후에 각 장을 몇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I, II, III 등) 서로 묶을 필요가 있을지도 고
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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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9

신진 박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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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응안한’의 혼종적 주체성:
베트남 내 한국어 전공자의 역동

육수현(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 한국어·한국학을 전공한 사람, ‘젼응안한’(Dân ngành Hàn)

한국 회사를 다니고, 한국 노래와 영화를 즐기고, 한국 음식을 먹는 1980년, 1990년대에 태어난 베
트남 청년들이 한국(어)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1986년에 있었던 개혁개방은 베트
남을 변화하게 하였고, 그 변화 속에서 베트남의 청년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익숙해지고, 세계 
여느 나라의 청년들처럼 자기만의 가치와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회사에서 한국어를 활용하면 
일반 노동자보다 4~5배의 급여를 받고, 에어컨이 나오는 오피스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글
로벌한 인재로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베트남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전공하게 하였다. 
한국어를 활용하는 주체인 1980년, 1990년대 생 베트남 청년(이하 8·9X146)로 통칭)세대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이후 급격하게 변하는 베트남의 현재를 살아가는 계층으로, 누구보다 외국 문물 수용에 적
극적이며, 서구적 또는 글로벌적 마인드와 새로운 취향에 목말라 있다. 한국어·한국학을 전공하는 
땀·찐익세대 역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고 글로벌 인재로서 사회문화적 지위를 얻기 위해 세련되고 
차별화된 자신을 드러낼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을 선호한다. 즉, 패션, 미용, 식습관, 취향 등을 즐기
기 위해 졸업 후 100% 취직을 보장해주는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과정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한국어를 활용하는 학교생활과 졸업 후의 사회생
활은 한국어를 선택할 때 가졌던 기대에 부흥했다. 남들보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윤택한 학
창시절을 보냈고,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어울리면서 외국 문물을 쉽게 얻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즐겼
다. 한국어를 통역하거나 한국인사장과 교류하면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상류층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인맥을 활용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 (수준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회사를 
다니다 맘에 안 들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일자리가 넘쳐났다. 4년제 대학 졸
업생이 받는 평균 임금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월급을 받으며,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꿈꿔왔던 
오피스라이프를 누렸다. 생각, 옷차림, 태도 역시 일반 베트남 사람과 달랐고, 글로벌적 가치를 지향
했다. 이처럼 문화자본으로서 한국어는 젼응안한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며 사회이동
을 실현하는데 일조하였다. 
젼응안한은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
는 사람으로서 친(親)한국적인 면모를 보이거나, 한국적인 것에 익숙한,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 Gerbner 1998)에 의해 한국 통(通)일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연구 내내 젼응안한에게 항
상 들었던 이야기는 한국인 상사를 험담하고 한국문화에 실망했다 점이다. 월급을 떼이고, 한국인상
사로부터 심부름꾼으로 취급받고, 인격적·문화적·민족적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인터뷰 자료 곳곳에 
등장한다. 그런데 젼응안한 그 누구도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어를 배
우려는 사람은 더 증가하였다. 게다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 등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146) 베트남에선 1970, 1980, 1990년대를 간단하게 표현할 때 'X'를 붙여서 ‘7X, 8X, 9X'라고 더욱 간소화하
여 사용한다. 'ích'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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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젼응안한이 꿈꿨던 자신의 미래가 실현되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
대했던 미래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다. 불만은 많아지고 불안감은 커졌다. 
외부적으로는 베트남 주류사회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한편에서는 한국어
를 여성스럽거나 여성만이 좋아하는 언어라며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젼응안한으로
서 가지는 역할에 한계를 느꼈다. 
이렇듯 8·9X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활용해 돈을 벌며, 한국문화를 즐기고, 한국인과 교류하
면서 다양한 변화가능성에 직면했다. 글로벌한 경제와 문화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어·한국문화를 전공하는 8·9X는 그들의 행위와 가치판단의 기준, 삶의 방식 등이 강제
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이 항상 접촉하고 경제
적·문화적 섞임으로 이어지면서 혼종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더욱이 해체와 
재구성을 겪는, 혼종적이라는 본질은 과정적이고 중층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어서 주체의 확정
적 정체성이 존립될 수 없다(박민수 2015: 34) 그러나 확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역동적이지 않은 것
은 아니다. 오히려 더 역동적이어서 주체적 성향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이 연구는 베트남에서 한국어·한국학을 전공하는 베트남 청년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겪게 되는 
사회문화적 경험과 그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에 주목한다. 또한 한국어를 활용하면서 갖게 되는 감정
의 변화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것을 이용하는 베트남 청년들의 선택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
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현지조사(fieldwork)와 2015년 
1월과 2016년 6월과 2018년 7월에 이루어진 추가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둔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
는 한국어·한국학 전공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장(field)인 학교, 학원, 식당, 회사, 동아리, 
한·베문화행사, 한글날 행사, 입학식, 취업박람회, 유학박람회, 한국관련 학술대회 등 에 대한 참여관
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실행하였다.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한 117명 중 한국(어)을 전공한 
사람은 67명이다. 여성 48명, 남성 19명이다. 

2. ‘부족한 한국어·한국학전공자의 현실과 전략

1) 위태로운 미래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되는 한국인 직원은 젼응안한을 위태롭게 만드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
다. 현지채용직원147)은 베트남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고 베트남어나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을 가리키
는 말이다. 이들이 가진 능력과 배경으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직원과 한국인 
상사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중간 매개자로서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노사 간의 갈등을 해
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지채용직원과 젼응안한은 같은 미들맨(middleman)148)으로서 역할이 겹친다고 볼 수 있다. 업무에 

147) 현지채용직원(이하 현채직원)은 한인 해외 기술 이주노동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을 따라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베트남으로 이주해 한국회사
에 취업을 한 젊은층이 이들이다. 기술 이주 노동 세대처럼 특정 기술을 앞세워 매니저를 할 정도로 특수
한 경력이 있지는 않으나, 영어와 베트남어에 능통하고 한국이나 베트남에서의 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있
는 사람이다. 현지채용직원의 급여는 보통 2,000-3,000달러 사이이며, 한국 본사에서 파견 된 주재원과
는 신분과 급여 수준이 모두 다르다. 현지채용직원은 한국(어)을 전공한 베트남 직원이하기 어려운 부분
들을 보완하고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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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어느 한쪽이 더 적을 수도 있지만 회사 내 위계가 다르고 
급여도 다르다. 그런데 젼응안한은 이러한 차이를 실력이나 경력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민족적 차이
에서 오는 차별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젼응안한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일수 있는)한국어만을 활용하는 일
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어의 붐은 일시적인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
각하는 이들도 많다. 더 나은 곳에 취직을 위해 또는 한국어가 무용해지는 때를 대비하기 위해 않은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전 또는 졸업을 한 직후 경제, 파이낸스, 무역 등의 새로운 전공을 찾기 위해 
야간대학을 다니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감은 제2외국어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위계상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
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언어사용의 목적이 사회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는 것도 중요한 이
유 중 하나다(Clyne 1997). 이러한 일이 실제로 앞으로 몇 년 안에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하지만 전공자들은 그들이 꿈꿔오고 예상했던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다. 한국 회사를 다니면서,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남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한국으
로 출장도 다니며, 한국 화장품을 사서 쓰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를 
즐기고, 돈을 모아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면서 효도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줄 ‘자리’를 얻지 못할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른 무엇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2) 문화적으로 해소하기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어가 가지는 글로벌 위계로 베트남 사회에서 자신들이 얻게 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본인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가 애초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젼응안한은 받아
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입장과 (불안감 또는 한계를 느끼게 한) 원인을 인식하고 재해석하
는 방식은 전략적 양상을 띤다. 예상과 다른 전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주체
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한국회사와 한국인을 서열화하는 그들만의 방법에서 드러난다. 젼응안한이 생각하는 한국회
사와 한국인의 서열이 있다. 외국회사인 한국회사를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젼응안한 선배 
또는 선생님을 통한 그리고 각종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는 회사의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
한다. 
동하(Đông Ha(동하), 여, 1988, 2014.2.21. )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한국회사, 마트에서 일을 하
다가 삼성에 자리를 잡았다. 제조업 공장이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2시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망설였
지만, 승진가능성, 급여상승(2년마다 200만동 상승), 셔틀버스,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사원복지 때
문에 삼성으로 옮기길 잘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다닐 생각이다. 대기업이 주는 대내외적 이미지, 복
지, 승진구조, 급여 수준은 매력적이다. 한국에서도 삼성은 대기업이고 좋은 이미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연히 만나는 한국 사람에게 삼성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 본인을 달리 보는 느낌을 받는 
것 역시 삼성에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젼응안한은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 했고, 한국어·한국학을 선택해왔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한국회
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급여보다 복지제도,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상

148) 미들맨 소수자 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은 경제적 행위와 인종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지
배층과 피지배층의 ‘지위 간극’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 둘 간의 경제적 활동을 연결하며 이익을 보는, 즉 생
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자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을 일컫는다. 중세 유럽의 유대인, 동
남아시아의 중국인, 미국의 한국인 등이 이러한 미들맨 소수자의 대표적인 예이다(E. Bonacich 1973, D. 
O'Brian & S. Fugita 1982; 김종영 2015: 2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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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성과 같이 사회문화적 가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어떤 한국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어떤 한국회
사가 덜 좋은 회사인지 (정치경제적 기준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문화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열화 
한다. 
젼응안한은 한국인에 대해서도 문화적 해석을 바탕으로 서열화한다. 히엔(Hien, 여, 1989)은 본인보
다 영어도 못하고, 베트남을 존중할 줄 도 모르는 베트남에 온 한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일과 성공) 
못하니까’ 올 수밖에 없었고, ‘이상한 사람과 사기꾼이 많다’고 이야기 한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베트남 직원의 행위는 민족적 위계관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한국인 
사장이 베트남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회문화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
열을 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젼응안한의 행위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합리화
이면서, 한국어·한국학 전공이 야기할 수 있는 위태로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전략적 저항이자 주
체적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도구적으로 활용하기

이와 같은 전략적 해소는 한국과 한국어를 ‘도구적으로’활용하는 행위에서 완성된다. 대다수의 젼응
안한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급여가 높다. 이 점은 비슷한 또래와는 다른 사
회문화적 경험을 할 기회를 준다. 뜨거운 햇빛 이 내리쬐는 길거리에서 광고지를 배포하지 않아도 
되고, 커피숍이나 주스 집에서 하루 종일 서 있을 필요도 없으며, 몸을 쓰는 고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 응옥(Ngọc, 여, 1986)은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좋은 데 가고, 좋은 음
식을 먹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학생으로서는 쌓기 어려운 인
맥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나쁜 경험과 좋은 경험을 고루 하
게 되고,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이른 사회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 투자 하려는 사업가나 의
사, 베트남인 사업가 또는 고위 공무원 등 어린 나이에는 쌓기 어려운 인맥도 만들 수 있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젼응안한은 감상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배포가 생기는 것이다.
응옥은 한국회사에 대해 반발이 심했던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도 2018년에도 계속해서 한 회
사를 다니며, 지금은 승진까지 하였다. 또한 저축도 더 늘리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계
속하고 있다. 가족에게 힘이 되는 행위가 주는 즐거움은 지금의 회사를 다녀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하나인 것이다. 한국회사에서의 차별과 갈등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응옥의 행동
은 한국어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가 선진국과 저개발국 모두에서 좀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 요
인으로 작용하면서(Carreira & Armengol 2001) ‘도구적 동기부여’(Gardner 1985: 133)로 한국어
가 습득되고 있는 것이다(육수현 2015: 242). 대학 졸업과 한국어 능력 또는 한국 유학 및 어학연수 
경험을 가진 재원과 한국 기업의 높은 급여는 일종의 ‘위치 합의’(positional consensus)를 통한 경
제적 자본의 획득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혼종된 정체성: 개인, 민족, 글로벌

장윤희(2016: 163)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노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더욱 자각하게 되고 “베트남스러운 콘텐츠, 베트남류”(Ibid: 161)에 대
한 기대와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말할 수 있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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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보다는 또는 민족보다는 나와 내 가족을 우선시하는 좁은 세계관이 발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
체성의 변동가능성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자생적 적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고, 지금의 베트남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호찌민은 국
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의미와 같았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
해서 베트남 국가와 국민은 실용주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하며, 유연성의 한계를 국익이 있
고 없음으로 정하는 등, 호찌민 사상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같은 중국의 철
학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이윤범 2014: 223-228). 이러한 호찌민 사상의 영향은 개혁개방이후 태어
난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 그 결과 지금의 베트남 청년들을 이해하는 데 개인적이면서 가족적
인 가치를 중요시 하는 정체성을 배재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이것만큼 젼응안한에게 쉽게 관찰되는 
것도 없다. 
헌(Hân, 여, 1990)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한다. 사춘기시절 동방신기의 노
래를 들으며 위로 받았고,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장학금을 놓쳐본 적 없는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
었으며,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도 얻을 수 있었다. 졸업 후 한국 대기
업 법인장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면서 고위 공무원과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인
장을 만나서 인맥을 넓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는 동방신기 JYJ와 축구선수 박지성을 만나는 영
광을 누리기까지 했다.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를 만나는 경험과 외국 경험은 헌에게 계속해서 글로
벌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였다. 그녀의 다음 활동 무대도 베트남만이 아니라 한국이 될 수도 있
고, 미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고민은 가족이다. 그녀는 자아실현 욕심만큼이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랑스
러운 딸이 되고 싶은 욕망 역시 강하다. 가족에게 헌은 맏딸로서 부모님께 인정받고 동생에게 모범
이 되는 언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열악한 것은 아니지만,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학문보다는 돈을 버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자아실현을 하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지. 동시에 베트남 사람으로서 베트남 발전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끊임없이 생
각한다. 
황비엣(Hoang Việt, 남, 1992)은 헌과는 좀 다르다. 황비엣의 가정형편은 매우 좋지 않아서, 유학을 
와 있는 중간에도 부모님께 병원비를 부치거나, 10남매 중 막내 동생의 학비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
다. 궁극적으로 그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고, 많은 후배와 학생들에게 한
국어와 문화를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녹녹치 않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일정정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
다. 결국 졸업 후 황비엣은 급여를 높게 준다는 강사자리를 제안받아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얼마 못
가 그만두고 한국 회사를 들어갔다가 올 가을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베트남학생을 관리하는 자리로 
이동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도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바람도 포기할 수 없어 두 가지 
모두 안고 가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장윤희(2016)이 말한 ‘베트남스러운 무엇인가’는 한국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극명하게 드
러난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한 의미의 문화 대 문화의 교류로 서로 자극을 받아서 영향을 주고받았다
기보다 민족적·국가적 우열관계 속에서 상대를 인식하면서 반항 또는 거부라는 차원이 생성 배경이 
된 것이다.
헌은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한국 마니아였던 친한 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무조건 한
국이면 다 좋다고 하고 한국친구랑만 어울리거나, 한국 패션, 헤어스타일, 말버릇 등이 너무 한국만
을 따라하고, 베트남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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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한국인 같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 옷, 한국 음악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
는 헌이지만 한국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할 때도 ‘한국인처럼’
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처럼’ 하고 다녔다. 헌은 ‘한국인’이 아닌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잘하는 베트
남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처럼 젼응안한은 하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개인적 성공을 우선시하기도 하지만 가족 또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특히나 한국이라는 상대가 나타날 경우 더 확
연하게 나타난다. 한국인을 베트남인보다 우선시하거나 한국적인 가치가 문화적 우세(cultural 
dominant)를 갖는 것을 경계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만남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배경에서는 국가와 민
족이 우선시되는 애국주의적 틀에서 젼응안한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적인 것에 모두 반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을 전공하고 활용하면서 개인의 
차원에서 전공자들은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도 한다. 한국(어)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장래가 촉
망받는 글로벌 인재, 자랑스러운 딸(또는 아들), 본받아야 할 언니·오빠 그리고 세련된 친구가 될 수 
있는 경제적·문화적 바탕을 만들어 준다. 
젼응안한의 공존하는 정체성은 서로 모순되어 충돌하기도 하며 서로를 보완하기도 한다. 한국(어)와 
교섭을 통해 본인이 타자화 되면서 한국과 한국인을 비판하는 동시에 베트남 사람에게도 글로벌인재
로서 또는 글로벌적 규범이 투영된 객관적 시각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아의 생성이 타자와의 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라캉(Lacan)의 관점을 근
거로 댄 호미 바바의 혼종성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공존과 충돌의 반복으로 인해 문화는 변하기 때
문에 정체성도 확정적일 수 없고, 때론 모호한 것이다. 
혼종화는 기존에 이해되었던 주체에 대한 것도 변화시켜, 과정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는 문
화라는 배경에서 하나의 주체가 “부동적·확정적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박민수 
2015: 34).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아지기보다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구성하고 변화하면서 자아를 
표현하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낸다.  
한국어를 활용하고, 한국문화를 즐기며,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경험은 젼응안한에게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한 지위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문화쪽으로의) 몰이해보다 오히려 (한
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사회에도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질주의에서 벗어난 혼종성은 우세한 문화나 권력에 대한 저항을 함의하고 주체적 행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따라서 여러 정체성의 혼종화로 특징지워지는 젼응안한의 정체성은 한
국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만 조명하게 만들지 않는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또 베트남과는 어
떤 관계를 정치적·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맺어 왔는지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문화의 지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부적인 문제점에도 ‘초월자 태도’
(이와부치 2001: 100)를 취함과 동시에 ‘균형 잡힌 관찰자’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를 ‘현
실’ 바깥에 위치시키면서 지배 관계에서 자유로운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
이다. 

4. 혼종적 주체성의 발현 : 제한된 한국’ 경험의 주체적 재생산

제한된 문화자본으로서 한국어를 활용하는 경험과 그에 영향을 받은 젼응안한의 변화는 오히려 그들
의 주체성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련의 경험 과정에서 젼응안한은 주체적으로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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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와 인식을 재생산한다. 한국 문화를 대상화 하고 한국의 ‘실체’ 또는 실체라
고 ‘믿는’ 한국을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젼응안한의 전략적 시도를 엿볼 수 있다.
화려한 케이팝스타 아이돌과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주는 한국은 젠틀하고 세련된 선남선녀가 즐비하
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가진 반짝반짝 빛나는 곳으로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대다수의 젼응
안한는 드라마에서의 한국이 실제의 한국과 다르다고 말한다. 한국인과 교류하고 일하면서 소위 ‘진
짜 한국’과 ‘진짜 한국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부딪치고 싸우면서 갈등을 빚기도, 정
치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기도 한다. 한국의 세련됨
에 매료되기도 하고, 한국인의 저급함에 진저리를 치거나, 합리적 이성에 의해 또는 실용성을 먼저 
생각해서 행동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은 새롭게 인식되고 재구성되었
다. 그런데 이렇게 재인식된 한국은 ‘선배와 후배’149)라는 베트남엔 없는 특수한 구조 내에서 유통
되고 재생산 되는 경향을 보인다.
젼응안한들 사이에서 선배의 역할은 중요하다. 무엇이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선배들이 전달하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회사 및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구인구
직 정보와 월급, 업무 종류, 회사 분위기 등을 포함한 회사 정보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겪게 될 회
식, 한국인 상사와 관계 맺기, 베트남 동료와 어울리기, 한국인과 일할 때 주의할 점 등을 포함하는 
한국 직장 문화가 거기에 해당한다.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해(nóng tính)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한국인 사장의 좋지 않은 이미지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선배들에게 듣게 된다. ‘베트남 동료와 어울리기’ 역시 중요한 분야로, 한국
회사를 다닌 경험이 많은 선배들에게 꼭 들어야 할 분야다. 자신의 상사가 되기도 하며, 협업이 필
요한 상황은 업무전반에서도 항상 찾아온다. 선임자로서 일에 적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업무 외에도 점심을 먹거나, 휴식시간을 보내거나, 회식을 가거나, 야유회를 가는 일
상적 생활에서도 그들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트남 사람끼리가 항상 문제다”(Thao, 
여, 1992)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젼응안한에게 베트남 동료는 어쩌면 넘어야 할 더 큰 산일 수 있
다. 이러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회문화적 지식은 젼응안한에게 중요한 지식이다.
젼응안한들끼리의 네트워크는 아주 밀접해서, 직속 선배만 알아도 그 선배의 윗 선배 또는 친구들을 
통해 웬만한 정보는 다 알아낼 수 있다. 일례로 어떤 회사에서 계속 채용 정보가 ‘구인구직그룹’150)

에 올라오면 그 회사와 관련 된 정보를 선후배관계를 통해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 
한국인, 한국 기업문화에 대한 정보도 선후배관계에서 주된 전달 항목이다. 조심해야 할 한국인 명
단, 사기를 쳤던 사람, 성희롱을 했던 한국인 또는 한국인 유학생 등과 같은 정보, 한국인 대학생 
또는 유학생을 만날 때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인 사장이 일
을 미루지 않고, 집중해서 ‘내 일처럼’ 성심성의껏 일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기(Hông, 여, 1992)는 
하지만 ‘첫인상이 좋으면 끝까지 좋다’는 식의 일과 관련된 문화 역시 전달된다. 
젼응안한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한국 회사 입사 전 월급 협상에 앞서 후배들
은 선배들에게 정보를 얻는다. 회사의 유명도, 규모, 업무 종류 등은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149)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선배와 후배’라는 말 대신 베트남은 ‘Chị (언니 또는 누나), Anh(형 또는 
오빠), Em(여동생 또는 남동생)’라는 성별과 연령을 구별해주는 호칭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베트남
에도 ‘선배(tiền bối )와 후배(hậu bối)’라는 단어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젼응안
한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선배와 후배’라는 용어를 알고, 그 개념을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있었다. 

150) 베트남에서 한국(어) 관련 구인구직은 페이스북에 있는 여러 그룹을 통해 진행된다. 페이스북이 일종의 
‘사람인(한국의 구인구직사이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페이스북이라는 SNS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의 구인 공고를 올렸는지 알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친구, 내 친구의 친구, 내 
선배의 선배, 내 친구의 선배 등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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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젼응안한이라면 적어도 초봉은 ‘000달러 이
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다. 연구자가 들었던 월급의 상승은 이렇다. 2013년에는 
400달러, 2014년엔 500달러였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2016-2018년 초봉은 600-700달러 선이
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도 초과근무(over time, OT)가 한국 회사에서 불가피하지만, 추가 수당이 없
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베트남 직원의) 
권리라는 것을 알려준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학과 출신들은 “졸업하고서도 선배는 계속 선배”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졸업
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한국인과 일을 하면서 선후배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 위에 나열 됐던 경험 
지식들이 사회에 맞아떨어지면서, 신뢰가 더 쌓이고, 선경험자로써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베트남엔 없는 한국적인 특징으로 선후배 관계가 수용되었지만, 젼응안한의 정체성을 유통하고, 중
요한 사회 진출 연결고리이자, 젼응안한의 사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정서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장치는 젼응안한의 일상에서 역할을 하면서 한국회사와 한국사람에 대해 젼응안한이 
느끼고 만든 고정적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유통되게 한다. 즉, 선배 젼응안한이 겪었던 경험이 개인
에서 끝나지 않고, 지식의 전달자로서 후배들을 학습시킨다. 한국어의 지위, 한국어를 전공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벌어들일 수 있는 돈, 만나는 사람들, 하는 자기 경험들을 자기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후배 세대들에게 즉, 다른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젼응안한은 자기들의 경험을 주체적으
로 수용 할뿐만 아니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젼응안한의 주체적 재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과 한국어를 활용하면서 하게 되는 반주변부적 지
위의 경험과 그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 때문이다. 베트남 사회와 한국 사회 사이에 끼어있는 경계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젼응안한에게 때론 권력의 그물망 안에 포섭되었다가 다시 
또 초월자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등 스스로를 다중적으로 위치 지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것은 
중간 계급에 속하는 행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수정보완 된 유연한 사고방식이다. 
한국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지식을 정립하고 재생산하는 행위는 ‘한국’에 대한 젼응안한들의 관점이 
부과된 대상화이고, 그것이 한국의 ‘실체’로 구실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이미지 재생산과정인 것이다. 
동양에 대한 서구의 재현을 통해 서구가 타민족과 관련된 지식을 생산해내는 과정은 다른 국가와 
민족들의 ‘열등성’의 ‘진실’을 입증하고 서양의 우월성과 힘에 대한 인식을 보강해주기 위한 매커니
즘(사이드 1978: 18)으로 작동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유럽인의 동양관이 
갖는 헤게모니, 즉 동양인의 후진성에 대한 유럽인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헤게모니를 유지하려 했던 
것처럼, 젼응안한 역시 그들이 체득하고 ‘실제의’ 한국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또는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유통하고 재생산하면서 일종의 일시적인 권력의 전복을 꾀하는 것이
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선후배 관계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한국사람 또는 한국 회사의 필요에 
종속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끼인 존재로서의 주체들이 형성된 것이다.

5. 나가면서

‘이불 속에 있어야 비로소 그 안에 벌레가 있는 걸 알게 된다(ở trong chăn mới biết chăn có 
rận)’는 베트남속담이 있다. 연구자의 지인은 ‘젼응안한’(한국 또는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을 설명할 
때 이 속담을 말하곤 하였다. 케이팝, 케이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반 대중은 “한국어를 배우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며,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만, 실제는 “상상만큼 멋지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리더가 되고 싶던 젼응안한은 반주변부 국가가 지닌 한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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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폴리탄 엘리트가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인재”로 대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젼
응안한은 베트남, 한국,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며, “어중간한” 위치를 벗어
나는 방편을 끊임없이 생각한다.  
호미 바바는 나이폴(V. S. Naipaul)151)이 의미한 ‘흉내내는 사람(모방자)’이 순응과 개종되면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제국의 운영 논리에 힘을 실어주지만, 지배자의 언어와 문화가 피지
배자에 의해 “기괘한(uncanny)” 형태로 전이됨으로써 피지배자와 지배자 모두 관찰당하는 대상자가 
되어 위계질서를 흐리게 만든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바는 모방자를 식민권력을 전치
(displacement)하고 식민지배자를 혼란스럽게 해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체로 바라본 것이다(이경원 
2011: 402). 
‘흉내내는 사람’으로 치환 될 수 있는 젼응안한은 한국어를 통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지위와 문화적 차별성을 얻으며 사회 이동도 하기 때문에 양국사이를 매개하는 존재이자 무어 길버
트152)가 비판했던 것처럼 한국 문화의 ‘순응자’153)이기도 하다. 그런데 동시에 기대완 다른 한국인
과 한국 회사에서 느껴지는 후진적 성향과 민족적 위계의식을 근간으로 한 차별을 경험하면서 객관
적이고, 냉정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지향하는 관찰자가 생성된 것이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부에도 투영된다. 즉, 베트남 문화와 사람의 불합리한 민족의식강요, 
부정·부패 등과 같은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성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에서 탄생한 혼종적 주체성은 바바가 말하는 지배자를 혼란시킬 저항적 주체뿐만 아니라 자문화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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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regionalism)의 같음과 다름: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회원국 간 파트너십 형성과정 분석

이진영 (경희대학교)

Ⅰ. 문제제기

  국가 간 협력은 국제정치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 국가는 무정부(anarchy) 상태 하에서 자국의 이
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 간의 협력, 이를 통한 지역협력체, 국제기구 등의 생성은 오랫동안 논
의되어 온 학문 주제이다.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자유주의 제도주의, (신)기능주의, 구성주의 등 이
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도 다양하다. 더욱이 세계화, 정보화 등 글로벌 환경의 변화는 
국가 간 상호협력을 가속화 하고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 과정에 
있어 회원국 간 개발격차(development gap) 이슈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하는가?  
  아세안은 1967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후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으로 현재 10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발전 정도를 보인다. 발전 정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발전 정도의 차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또한 국가 
내에서도 경제적 소외·차별 등의 현상이 만연해 있다.   
  본 페이퍼는 동남아시아 내에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한다. 첫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이하 아세안)의 선발그룹인 아세안-6(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하 
아세안-4)를 회원국으로 승인했는가? 둘째, 아세안-6와 아세안-4 간, 그리고 아세안-4 내에서의 개
발 차이를 왜 극복하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협력체 창설 목적은 가입 국가의 안보 강화와 경제적 이익 추구로 구분된다. 개별 회원국은 
지역협력체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아세안은 지역협력체로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초기 아세안 창설 목적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아세
안 창설 당시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아세안은 1995년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을 시작으로 짧은 기간 내에 4개의 신규회원국을 포괄하게 
되었다. 지역협력체 창설의 주요 목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 시각에 의하면 아세안-6가 아세안-4의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오히려 아세안 가입당시 경제 발전정도가 미약한 아세안-4
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McGillivary and Carpenter 2013; Quah 2008; Narjoko 
and Armi 2007; Salazar and Das 2007; Rűland 2000). 또한 글로벌 무역이 확산됨에 따라 아세
안-6는 신규회원국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하
나의 방안으로 구상된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이하 IAI)는 왜,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페이퍼는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문제제기에 이어 제2장은 파트너십의 형성 원인을 살펴본
다. 이는 지역협력체 창설 역시 국가 간 파트너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은 아세안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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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파트너십 형성의 결과인 IAI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파트너십 형성 과정과 IAI 
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조건 하에서 국가 간 파트너십 형성이 구체화 되는지 간략히 
제시한다.     

Ⅱ. 파트너십 형성 요인과 과정

  파트너십(partnership)은 힘(power), 거버넌스(governance), 권한부여(empowerment) 등과 같이 
현상 설명을 위한 용어이지만, 그 정의(definition)는 명확하지 않다(Brinkerhoff 2002; Huijstee et 
al. 2007; Wildridge et al. 2004). 파트너십 개념과 이행 기제는 다양하다. 파트너십을 간단히 정의
하면 둘 이상의 행위자가 모여 형성된 파트너 간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주요 
이유는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 보다 결과 창출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물론 파
트너십이 얼마만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지, 또는 오히려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
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파트너십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섯 개로 구분된다(Yi 
and Lee 2018).
  첫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행위자이다. 개인, 국가, 공공 및 정부기구, 기업, NGOs 등 사회를 구
성하는 모든 행위자들에 의해 파트너십이 형성된다. 둘째, 파트너 간의 관계성이다. 공식적인 계약 
등을 형성한 파트너십과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파트너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는 법·제도·규범 등
을 수반한 파트너십, 친분에 의한 지식 및 정보 공유 등의 형태가 모두 포함된다. 셋째, 파트너십 
형성 목적으로 파트너의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아이디어와 경험 공유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측면이다. 파트너십 거버넌스란 갈등 해결을 위한 메커니
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구조 및 프로세스
를 모두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형성 결과와 성과의 측정 방안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Yi and Lee 2018). 이는 파트너 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당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
함되며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파트너십의 형성 단계를 보면, 투입, 과정, 산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파트너십 
수립 이전의 단계를 투입단계라 보면, 이 단계에서는 파트너를 선정하는 기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
써 달성되는 목표와 목적 등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협약이 구성되는 단계이다. 이상적으로 투입단계
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파트너십이 형성된 
이후 이를 진행하는 단계는 다른 단계에 비해 가장 복잡하며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 진행단계는 
조직과 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파트너십의 안정과 질(quality)와 관련되어 있
다(Caplan and Jones 2002; Yi and Lee 2018). 예를 들어 이 단계에서는 파트너의 재정 상황과 
기술능력 등 파트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파트너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
떤 결과를 산출해야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목표, 전략, 이해관계,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주를 이룬다.
  파트너십 형성과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산출단계는 앞의 두 단계와 비교했을 때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visible)이다. 파트너십 형성의 산출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과이다. 또한 산출단계에
서 형성된 생성된 결과는 향후 협업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파트너십의 지속가능한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모두를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이 이 단계의 핵심질문이다
(Charles et al. 1998; Yi and Lee 2018). 이와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5가지 요인과 파트너십 
형성과 과정과 관련한 세가지 단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1>은 파트너십을 평가하기 위
한 변수를 파트너십 형성, 과정, 산출의 단계로 도식화 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IAI의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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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림 1] 파트너십 형성, 과정, 산출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변수

출처: Yi and Lee (2018) 재인용.

Ⅲ. 사례연구: IAI 1기-3기

  아세안은 2003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에서 2015년까지 아세안 경
제공동체를 형성하기로 논의했다. 아세안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세안-6와 아세안-4의 
경제적 차이가 경제통합의 주요 장애로 인식되었다(손혁상·이진영 2013).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으로 IAI가 구상되었고, 현재 IAI Ⅲ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IAI가 주목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 발전의 정도를 보면 아세안-6 그룹의 경제 상황이 반드시 아세안-4
에 비해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아세안 가입 한 것은 이들의 
경제개방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의미한다. 동시에 아세안-6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IAI는 아세안-6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아래 <그림 2>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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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 회원국 확대 이후 형성된 IAI의 논의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 IAI 추진 과정

출처: ASEAN Secretariat (2017) 참고 저자 재구성.

  위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IAI는 1999년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이후에 본격적으로 구상
되고 추진되었다. IAI 1기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IAI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다.  
IAI 1기는 총 232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고, 이 프로젝트들은 4개의 섹터로 구분되었다. ICT, 지
역경제통합, 운송과 에너지, 인적자원개발로 구분된다. IA 2기는 1기에 비해 약간 축소되었으며, 
182개 프로젝트로, AEC, ASCC, APSC의 세 개 섹터로 구분된다. IAI 3기는 식량과 농업, 무역, 소
상공·중소기업, 교육, 건강 등의 5개 분야로 구성된다. IAI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세안 단일 시장
(single market)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서비스와 투자
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보하고 숙련노동자들의 이동을 증진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한다. 
  그렇다면 IAI는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IAI는 아세안-6 외에 인도, 한국, 독일, 일본, 유
럽연합, 호주 등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UNESCAP 등의 다자협력기구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앞서 언
급한 파트너십의 투입 단계는 두 가지 쟁점을 지닌다. 첫째, 누가 어떻게 파트너 선정 기준을 수립
하는가와 같은 파트너 선정 기준의 문제, 둘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기대되는 목표와 목적이 무엇
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독일 GIZ에서 수행한 IAI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독일 GIZ가 캄보
디아에서 수행한 IAI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전략인 지역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다중이해
관계자(multi-stakeholder) 접근법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를 지원하고 지역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정부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서비스 부문과 지역 간 서비
스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관광 및 보건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
해 영역 간 전략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에는 프로젝트 수행 목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누구에 의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지 추적하기 어
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는지, 어떤 모듈의 파트너십이 상호 간의 협력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해야 한다.

Ⅳ. 맺음말

  아세안은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
기 위한 일환으로 I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아세안 통합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Pimoljinda 2013). 그렇다면 왜 지역협력체에서 발생하는 개발격차에 주목해야 하는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며 안정화 시키고자 한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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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국가들 스스로 개혁을 하고자 하지만 글로벌 통합을 위한 자체 역량이 부
족함을 인식하고 있다(Thanh 2006). 회원국 간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된 
IAI의 장점으로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상호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라오스, 미얀마에게 영향을 주며 이들의 정책과 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IAI를 통해서 
아세안-6의 강점과 아세안-4의 취약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역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루나이의 경우 IAI 1기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부문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즉 단기간, 일회성 행사에 집중함으로써 상대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는 IAI 1기와 2기의 한계와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수원국의 니
즈(needs)가 반영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역통합의 저해가 될 수 있다.
  본 페이퍼는 지역주의라는 거시적 담론 하에서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어떤 조건 하에서 나타나며, 
무엇을 성공적인 파트너십이라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국가들은 협력을 추구하는지를 분석하고
자 했다. 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다. 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했
던 IAI 1기와 2기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서, 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었으며, 특히 개별 
프로젝트가 누구에 의해 추진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다. 따라서 본 페이퍼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더 정밀한 분석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간 파트너십의 형성 조건을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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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치앙마이 카친족 이주민의 종족 정체성 변화 고찰

한유석(전북대학교)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한 카친족 이주민의 종족 정체성의 변화와 구성 양상에 관한 민
족지적 연구다. 이를 위해 필자는 카친족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종족 정체성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과 공간 전유 양상, 다양한 하위 집단(subgroup)을 엮는 범-카친(Pan-Kachin)적 정체
성의 동인과 구성 양상,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카친족 내부의 분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카친족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종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들을 행하며, 
언어(징퍼어)와 종교(기독교)에 의한 범-카친적 정체성이 태국 사회라는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어떻
게 만들어지는지, 신분과 지위에 따른 카친족 내부의 분화 양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카친족 이주민들이 태국 사회의 부정적 규정에 영향을 받으며 수용하는 한
편 거부하고 저항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중층적 과정에서 카친족 이주민들은 태국 내 구
성원이자 동시에 카친족으로서 애매모호한 위상을 설정하는, 즉 유연하고 혼종적 정체성을 체화한 
이주민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화적 동질성과 언어적 유사성에 의해 종족을 규정하는 원초주의적 관점(Primordialism)154)으로는 
카친족을 한 종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는 카친족의 지리적 분포와 서브그룹 내 언어적 다양
성에서 기인한다. 카친족은 미얀마 카친 주와 샨 주 일대, 중국 운남성 및 인도 동북부지역에 이르
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계통상 이질적인 언어집단들이 상위범주의 카친족에 속해 있
다.155) 정치 체제에 있어서도 카친족은 위계적 전제 사회인 굼사형 체제(Gumsa)와 민주적·평등적 
굼라오형 체제(Gumlao)가 진자의 추처럼 교체되며, 극단적인 경우 샨 체제(Shan)로 전환되는 등 균
질적이고 획일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Leach 1954; 양승윤 외 2010: 152). 

그러나 종족성이 특정 상황에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156)에서 접근하면 카친족의 종족 정체

154) 원초주의는 종족성이 각 개인의 내면에 이미 내재해 있다는 견해로 종족성이 혈통, 인종, 친족, 언어, 종
교, 관습 등 선험적 요소들에 의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기어츠에 의하면, 사람들이 피를 나누고 
말과 관습 등을 공유하면 신성하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통일성이 생긴다(Geertz 1963). 이러한 관점에 의하
면 공통어, 친족관계, 생물학적 특징, 고향 등 선험적 문화적 유산을 통해 종족성이 지속된다(Keyes 1976). 

155) 카친족 서브그룹은 학문적·공식적으로 6개 종족 그룹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일단 1931년 영국 식민
지 지배 하에서 실시된 언어계통별 인구 조사에 기초한 분류에는 1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은 
Kachin, Jingpaw, Dalaung, Taron, Guari, Hkahku, Duelng, Maru(Lawgore), Rawang, Lashi(La Chit), 
Atsi, Lisu이다. 학문 영역에서는 6개 그룹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Smith는 Jinghpaw, Maru, Lashi, Atsi, 
Nung-Rawang, Lisu로 나누고 있으며(Smith 1994: 38), Francois Robinne는 Lisu, Jinghpaw, Rawang(Nung 
Lungmi 포함), Lawngwaw, Lachid, Zaiwa로(Robinne 2007: 292), 그리고 Sadan은 Jinghpaw, Zaiwa(Atsi), 
Lawngwaw(Maru), Lachik(Lashi), Lisu, Lung-Rawang으로 구분한다(Sadan 2007: 68). 카친족을 언어적 혹은 
혈통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각 서브그룹의 명칭도 스스로 칭하는 방식과 타자에 의해 
명명되는 방식이 다르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카친족 서브그룹에 관해 질문했을 때 정보제공자
들은 카친족 서브그룹이 구분되어 있는 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7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각각은 
Lungmi, Lhavo, Rawang, Jinghpaw, Lachit, Lisu, Zaiwa이다. 위의 6개 구분과의 차이점은 Lungmi와 
Rawang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태국 현지에서는 이 7개 구분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서
브그룹은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징퍼족은 징퍼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징퍼어는 다양한 카
친족 서브그룹 간 의사소통 도구인 중앙어로 기능한다. 

156) 필자는 자본주의 및 상품화가 종족성과 결합했을 때 나타난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코마로프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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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해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 역시 한 종족의 종족 정체성이 새롭게 고정되는 순간들을 가정
하고 있고, 이러한 순간들이 일련의 연속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라는 시공간적 
과정 속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균질적이고 획일화된 종족 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카친 
고원지대 사람들을 일컫던 용어가 근대 식민지 행정 체계 안에 포섭되고, 독립 이후 미얀마라는 국가
적 행정 체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수종족, 즉 비-버마족(non-Burman)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얀마라는 한 국가 안에서 다른 소수종족과 대별되는 한 종족으로서 일정 정도 분류화되고 텍스트화
된 카친족이라는 개념과 범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어디까지가 카친족이고 어디부터 카친
족이 아닌지 선을 긋기 시작했으며, 이 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카친족이라고 못 박았
다. 당시 영국 선교사가 건네 준 카친어 표기와 기독교는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질의 언어와 문화
를 지닌 것처럼 상상하게 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었고, 이는 야심찬 카친족 엘리트들에 의해서 체계화
되었다. 구전과 행위에 의해 전승되던 신화와 민요, 풍속 따위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텍스트
화)되었으며, 특히 텍스트화된 성경을 징퍼어로 함께 읽게 되었다. 한편 미얀마 정부와 군대라는 가시
적 적의 존재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카친족으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도구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카친족의, 정확히는 카친족이라고 상상된 종족 정체성이 어느 특정 순간 고정되었
다. 이후에 또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카친족의 다층적이고 
유연한 종족 정체성이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특정 상황이 반영된 형태로 특정 집단과의 차이를 바탕으
로 고정되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특정 시공간, 특정 상황, 특정 집단이라는 조건들이 이주라는 양상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다. 이는 근대라는 과정 속 국가 간 영토 경계가 획정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제 근대인들은 가시화
된 지도 공간 안에 자신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상상된 동류(同類)와 이류(異類)를 구분하였다. 아
이러니하게도 근대가 낳은 산물인 기술의 진보와 시공간 압축으로 인해 이 영토 경계를 넘는 일이 
빈번해졌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서(해외에서) 카
친족이라고 경계 지어진 울타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카친족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는 태국이라는 낯선 타국에서, 비-태국인으로서, 비-버마족이지만 같은 
미얀마 국적의 이주민으로서, 내부적으로 다른 서브그룹에 속하지만 범-카친인(Pan-Kachin)으로서, 
카친족(이라고 상상된) 이주민들은 종교와 종족 의례, 카친어(징퍼어)라는 기제를 통해 자신들의 (동
질적이라고 상상된) 종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태국에서 카친족은 소
수종족 중에서도 그 수가 미미한 형편이기에 다양한 씨족과 하위집단을 아우르는 범-카친적 정체성
을 가진 집단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범-카친적 종족 정체성은 자연적·지리적 제약이 
심한 미얀마 카친 고원지대에 비해 이동과 교류가 자유로운 도시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그 내부에서는 여전히 서브그룹과 씨족 집단의 차이에 의해 친밀도가 다르며, 출생국
가와 제1언어의 차이에 의해 세대 간 분화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태국 내 지위와 신분의 차이에 
따른 권리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카친족 내부의 분화를 수반한다. 

이 연구는 필자가 박사논문 작성을 위해 치앙마이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던 기간인 2014년 10월 
중순부터 2015년 9월 중순까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2015년 12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중순, 2017년 1월 말부터 

(Comaroff 외 2009)의 연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코마로프 부부는 종족성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종족
성이 고정되고 이 과정에서 고정된 종족성이 강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상품화를 통해 새롭게 고정된 종족
성은 원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고정 불변의 종족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미 새롭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고 상황에 따라 종족성이 변화한다는 도구주의적 관점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데, 상품화 과정에서 획일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마로프 부부는 ‘새로운 고정화’ 과정에 주목하면서 종족성이 고정되는 순간과 
종족성의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는 구성주의적 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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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별 서브그룹/혼혈
출생년도

(조사당시나이)
이주년도 고향/현거주지 소유증 종류

A 남 父 마루, 母 라칫 1975년(40세) 1997년 미치나/치앙마이 6번 증
B 여 父 자이와, 母 마루 1987년(27세) 2007년 믕퍅/치앙마이 0번 증
C 여 父 자이와, 母 마루 1986년(28세) 2007년 믕퍅/치앙마이 0번 증
D 남 父 징퍼, 母 자이와 1979년(36세) 2000년 미치나/치앙마이 0번 증 
E 여 父 자이와, 母 마루 1980년(34세) 1995년 믕퍅/치앙마이 0번 증
F 여 父 자이와, 母 마루 1986년(28세) 2008년 남캄(샨주)/치앙마이 랭응안땅다우
G 여 父 버마족, 母 카친/중국 1989년(26세) 2007년 쩡매(샨주)/치앙마이 랭응안땅다우

H 여 父 자이와, 母 마루 1975년(40세)
1995년 혹은 

1996년
믕퍅/치앙마이 6번 증

I 남 父母 모두 라왕 1981년(34세) 1989년 까친주/치앙마이 6번 증

J 남 父 징퍼, 母 자이와 1993년(22세)
반마이

싸막키 출생
반마이싸막키/치앙마이 8번 증

K 여 父 마루, 母 징퍼 1947년(68세)
1980년대

혹은 90년대초
꿋카이(샨주)/치앙마이 태국 국적

L 여 父母 모두 징퍼 1991년(24세) 2011년 남뚜(샨주)/치앙마이 여권/교육비자

M 남 父 징퍼, 母 라칫 1990년(25세) 2015년
Maijayang(까친주)/치앙마
이/현재 방콕

여권/학생비자

N 남 父 라칫, 母 리수 1972년(42세) 2014년 Waimaw(까친주)/치앙마이 여권/학생비자

O 여 父母 모두 징퍼 1981년(34세) 2006년 Phakhan(까친주)/치앙마이 랭응안땅다우
P 여 父 자이와, 母 마루 1993년(22세) 2004년 믕퍅/치앙마이 태국 국적

Q 여 父 라왕, 母 마루 1995년(20세)
반마이

싸막키 출생
반마이싸막키/치앙마이 태국 국적

R 여 父母 모두 징퍼 1982년(33세) 치앙마이 출생 치앙마이/치앙마이 태국 국적
S 여 父 라왕, 母 야오족 1990년(24세) 치앙마이 출생 치앙마이/치앙마이 태국 국적
T 여 父 징퍼, 母 자이와 1987년(28세) 2014년 Kutkai(샨주)/치앙마이 여권/학생비자
U 남 父 인도인, 母 마루/샨 1992년(24세) 1995년 Lashio(샨주)/치앙마이 태국 국적
V 여 父 징퍼, 母 자이와 1986년(29세) 2006년 Kutkai(샨주)/치앙마이 여권/교육비자

<표 27> 카친족 정보제공자 명단

2017년 3월 초까지 세 번의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대상은 치앙마이 도심 구석구석에 거주하는 카친족이며, 필요에 따라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는 태국 내 유일한 카친족 마을인 ‘반마이싸막키’(Ban Mai Samakkhi)157)를 방문하여 반마이싸막
키 거주 카친족 구성원들과 도심 거주자들 간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카친
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카친족이 출석하는 교회(특히 
Wunpawng Christian Church, 이하 WCC158))에 참석해 라뽀(rapport)를 형성하였다. 본격적인 현
지조사 과정에서는 라뽀 형성, 공식/비공식 인터뷰,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는 필자가 공식 
인터뷰한 카친족 정보제공자의 명단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카친족 정보제공자의 이름 대신 알파벳 
대문자로 대상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카친족의 성씨에 위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소속 서브그룹과도 연
관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명을 사용할 경우 원래 서브그룹과 전혀 다른 그룹에 속하는 성씨로 특정인
을 표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성씨에 위계가 반영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함이다. 

157) 반마이싸막키는 태국 최초이자 유일한 카친족 마을로서, 치앙마이도 치앙다오군(Amphor Chiang Dao) 
최북단 미얀마 샨 주 접경에 위치해 있다. ‘반’(Ban)은 ‘마을’을, ‘마이’(Mai)는 ‘새로운’, ‘싸막키’(Samakkhi)
는 ‘단결, 단합, 협의’를 의미한다. 즉 ‘반마이싸막키’는 ‘새로운 단합 마을’이라는 의미로, 주요 간선도로에서 
마을로 향하는 길목 왼편으로는 아카족 마을이, 오른편으로는 카친족 마을이 위치해 있다. 

158) WCC는 치앙마이에 소재한 카친족 교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성도 수도 가장 많은 교회다.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 정보 및 감정 공유, 카친어 사용, 복식문화, 음식 향연, 썬데이 스쿨(Sunday school, 
2세대에 카친어 교육) 등의 실천 행위가 일어나는 카친족만의 전유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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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남 父母 모두 라왕 1992년(23세) 2000년 출생지 모름/치앙마이 8번 증
X 여 父母 모두 라왕 1987년(28세) 2003년 Tarlay(샨주)/치앙마이 8번 증
Y 여 父 마루, 母 샨족 1966년(49세) 1991년경 Lashio(샨주)/치앙마이 태국 국적
Z 여 父 자이와, 母 징퍼 1986년(27세) 2015년 카친주/치앙마이 여권

AZ 여 父母 모두 자이와 1989년(25세) 2010년대 중국 더흥/치앙마이 여권
BY 남 父母 모두 징퍼 1950년(65세) 1990년대 Lashio(샨주)/반마이싸막키 태국 국적
CX 남 父母 모두 징퍼 1973년(42세) 1990년대 Lashio(샨주)/반마이싸막키 6번 증
DW 여 父 마루, 母 징퍼 1959년(56세) 1990년대 Lashio(샨주)/반마이싸막키 6번 증

2. ‘하나의 카친’ 만들기

“카친족은 상호 간에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카친족 사이에 어떤 이방인도 없다.”(Seng-Maw 
Lahpai 2007: 85)159)

치앙마이라는 낯선 타국의 도시로 이주한 카친족 이주민들은 고향 미얀마와 다른 사회문화적 환
경 속에서 살고 있다. 도심 내 카친족들은 마을 단위로 각 종족별 집단 거주지 내에서 거주하지 않
는다. 그러다보니 서브그룹이나 씨족 집단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이들은 대
부분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 어떤 종족에 
속하는지는 일상생활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태국/비-태국인의 구분, 즉 국적의 차이가 더 중요
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태국 내 미얀마 출신 소수종족과 일종의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한편
으로 같은 종족이 아니라는 것에서 오는 이질감도 발생한다.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의 양 극단을 일
상적으로 오고 가는 가운데 다양한 층위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한 카친족 개인이 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계기는 대부분 다른 카친족 친척이나 지인의 권유
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인적 연망을 통해 태국으로 들어온 카친족 이주민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구
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 바로 카친족 커뮤니티(반마이싸막키, WCC와 같은 교회)이다. 

H는 1995년 태국으로 이주한 이래 20여년을 태국에서 살면서 태국어가 더 익숙해졌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WCC에 출석해 카친어(징퍼어)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한다. 모어로 듣고 
말하고, 같은 종족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된 것이다. 또한 카친족 이주민들은 반
마이싸막키를 ‘우리만의 장소’로 인식한다. 이처럼 WCC와 반마이싸막키는 카친족 이주민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태국인과의 교류 과정에서 오는 반대급부로 인해 더욱 구체화된다. 태국
인들은 일을 시키는 상급자 혹은 고용주로서 ‘지시하는’ 사람들이다. 존중보다는 무시와 하대에 익숙
한 사람들이고, 어느 순간 나와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인식된다. 이러한 종족적 위계가 계급적 
위계와 동일시되는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서, 카친족 이주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족이자 같은 직업
군에 종사하며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공통의 의식을 
발달시킨다. 이로 인해 미얀마 내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욱 강력한 범-카친적(Pan-Kachin) 정체성
을 공유하게 된다. 

전술하였듯이 카친족의 범주 구분이 매우 애매하고 서브그룹 간 언어적·문화적 유사성도 낮은 편
이다. 종족 내 동질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서브그룹, 언어 등의 차이에 의한 종족 내부의 분화 가능
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국 내 비슷한 지위와 계급, 그리고 타 종족에 비해 극히 적은 인구수라는 

159) Seng-Maw Lahpai가 마을 주민과 인터뷰한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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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이 과정에서 더 강력한 하나의 카친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서
는 범-카친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세 가지 기제를 통해 카친족이 타국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의 카친족’으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기제는 시공간(낯선 타국), 언어(징퍼어), 
종교(기독교)이다.  

1) 시공간 - 낯선 타국
미얀마 고산지대의 많은 종족 집단들은 언어와 종족 정체성이 근원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를 찾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종족의 기원과 종족 정체성이 근원적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
기가 가능하다. 이 지역의 역동적인 종족 정체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을과 커뮤니티, 사
회적 교류와 경제적 교환 네트워크, 종교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것(Robinne 외 2007: 307)이 효과적
이다. 

그러나 카친 고원지대와 이주 국가인 태국에서의 상황은 여러모로 다르다. 이곳에서는 범-카친적 
정체성으로 뭉치는 것이 소수종족으로서 살아가는 데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므로 일종의 전
략적 선택으로 범-카친 정체성이 강조되며 낯선 이국땅에서 변화무쌍한 정체성을 획일화하는 작업
이 개인과 집단 모두의 차원에서 재현된다.160) 

그렇다고 단순히 전략적 차원에서 범-카친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고취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모
든 인간은 어려서부터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고 먹던 음식을 먹으며 입던 옷을 입는 것을 가장 편하
게 느낀다. 타국 내에서 가장 편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카친족 커뮤니티이고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일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며, 그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의례를 실천하면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례로 Z의 남동생이 백혈병을 치유하기 
위해 태국으로 왔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준 사람들은 같은 종족인 카친족이다. 이를 책임지고 
돕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는 A와 B가 있었고, 이들이 의료 지원을 하는 국제 NGO와의 연결
을 주선하였다. 더불어 보호자인 Z에게 교통편, 식사, 주변 관광 등을 제공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Z
와 그녀의 남동생을 도와주었다. 낯선 타국 땅에서 같은 종족이라는 이유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일종의 동족애를 경험한 것이다. 

필자는 카친족 정보 제공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고향땅인 미얀마로 돌아가는 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미얀마 국적을 버리고 태
국 국민으로 살고 싶지만, 현 버마족 중심의 미얀마가 아닌 카친족만을 위한 국가가 존재한다면 카
친 국가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 귀향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얀마라는 국가의 통제 
속에서 불안정한 내전에 휘말리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굳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카친족은 현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들 스스로 국가를 선택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타이족을 비롯한 타 종족과 경계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종족 정
체성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는 카친족만의 공통된 특질들을 찾아 범-카친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
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굼사와 굼라오를 넘나들던 유연함이 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춰 내
부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공통점을 강조하는 상황에 따른 유연함으로 다시 한 번 발휘된 것이다. 
아울러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와 유연한 사고 또한 지니고 
있다. 

160)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카친족 서브그룹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심각하게 경시한 영국 식민지 행정부와 급성
장한 카친족 민족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취했던 전략이다(Sadan 2007: 68). 아이러니하게도 식민 정부의 행
정적 편의를 위한 획일화가 범-카친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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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 징퍼어
카친어를 표준화하는 작업은 범-카친 정체성의 형성에 가장 중요했던 과제다. 이는 이미 식민지를 

거치면서 체계화되었다. 카친족은 고유의 문자 표기가 없었다. 식민지 시절 영국 선교사가 들어와 
로마자를 차용해 카친어를 표기했으므로 그 이전인 19세기 중반까지 구술적 세계관에 입각해 살았
다. 그러나 문자의 출현과 함께 징퍼어라는 중앙어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중앙어인 징퍼어를 
구사하는 징퍼족은 징퍼어의 상징적 의미를 강화시켰으며(한건수 2001: 194), 이는 서브그룹 언어 
간 위계가 설정되고 서브그룹 간 위계의 재생산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범-카친 정체성은 징퍼어가 
중앙어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카친족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계기도 카친족 내부의 동력에 의해서라고 보기 힘들다. 선교사와 
탐험가, 인류학자를 중심으로 한 서구인들이 카친족의 역사를 정리한 이후, 카친족의 정체성이 이에 
맞게 정비되면서 역사적 주체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카친족 엘리트들이 서구식 교육을 받
은 기독교 엘리트들이라는 점이 이 가능성을 담보한다. 서구식 교육을 통해 민족/종족을 상상한 카
친족 엘리트들이 서구로부터 이식된 민족/종족 개념과 방식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종족 정체성과 역
사를 바로 세우려 노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징퍼어와 기독교가 종족으로서의 구심점을 만들어내
는 주요 기제로 활용되었다.

한 번 표준화된 중앙어의 보급은 각 서브그룹 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이는 카친족 엘리트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각 개인은 어릴 때부터 모어와 중앙
어를 함께 학습하도록 유도되었다. 태국에서 태어난 카친족 2세대, 3세대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징퍼어를 구사하는 데 상당히 능숙하다. 물론 상대적으로 태국어 사용이 주를 이루는 도심 지역보다
는 카친어 사용이 주를 이루는 반마이싸막키 마을 후세대들의 카친어 구사 능력이 탁월하다. 마을 
차원에서 카친어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반마이싸막키에서 자란 2세대 카친족 청년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카친어(징퍼어) 교육의 현황을 설명한 내용이다. 

Q는 Y의 딸이자 U의 이종사촌 여동생이다. U가 어릴 때 부모가 사망해 Y가 조카와 자신의 
딸을 함께 키웠다. Q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태어나서 국적을 만들었다. 5살 때 시내에서 반마
이싸막키로 이사해 치앙마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마을에서 살았다. 현재 가장 편한 언
어는 태국어이다. 어릴 때부터(6살 이후로) 카친족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 때도 태국어를 주로 
사용했다. 카친어(징퍼어)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4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웠다. 긴 방학(3
개월)일 때 집중적으로 배웠다. 그때 카친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여전히 이따금씩 마을
에서 카친어를 가르치고 계신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방식이 바뀌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2시간 정도를 가르친다. 4명이 돌아가면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2명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르친다. 카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카친어를 
가르치고 있다(Q의 제보). 

반마이싸막키에 카친족 마을이 설립되면서부터 카친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후세대에 계승하
기 위해 카친어 교육을 실시했다. 초기에는 마을 연장자가 카친어를 가르쳤다. 당시 마을에서 언어 
습득 능력이 출중한 재원이 있으면 마을 연장자를 도와 카친어 초급 과정을 가르치기도 했다. 

Q의 이종사촌 오빠인 U는 세 살 때 태국에 이주해왔다. 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지만 얼마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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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어머니마저 사망했다. 이후 이모 손에서 자라면서 카친족 대표로 소수종족 경연대회
에서 입상하는 등 태국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언어 습득에 능력이 있는 U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카친어를 잘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카친어(징퍼
어)를 가르쳤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다. 읽기와 쓰기, 문장 만들기, 단
어 등을 가르쳤다(U의 제보). 

그러나 카친어가 중심어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동은 카친어의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한 곳에서 새롭게 변형된 카친어가 아닌 본토의 카친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마이싸막키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얀마 카친 주에서 카친어 교사를 직접 모
셔와 카친어를 보급하고 있다. 이국땅에서 오랜 기간 정주하면서 미얀마 본토 카친어와의 괴리를 우
려한 데에서 나온 처방이다. 조사 당시 카친 주에서 온 세 명의 교사가 마을에 있었는데, 마을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다. 

WCC에서도 카친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매주 일요일 대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
뉘어 카친어를 배운다. 이른바 ‘썬데이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방학 기간에는 카친어 집중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후세대에게 종족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가르치는 것은 카친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함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언제나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카친족 부모들은 자
녀들이 카친어로 말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유치원 입학 이후의 카친족 자녀들은 카친어보다 태국
어 구사에 더 능숙하다. 치앙마이 시내에서 카친어를 배우는 데에는 시간과 여건 면에서 여러 어려움
이 존재하기에 반마이싸막키 아이들과 비교해 카친어 구사능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부모의 언어를 가
르쳐 카친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카친족 서브그룹마다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 큰 틀에서 카친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
이 모두 징퍼어를 모어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중앙어로서 징퍼어를 습득하면서 의사
소통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 H의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태
국으로 이주해 왔는데, 마을에서는 자이와어(아찌어)를 사용했다.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그녀는 
미얀마어도 잘 구사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에는 징퍼어를 구사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태국에 오래 
살면서(30여 년) 거의 다 잊어버렸다. 그런 그녀가 WCC를 다니면서 다시 징퍼어 구사에 대한 감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정 정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의 3/4을 태국에서 산 그녀에게 
현재 가장 편한 언어는 태국어다. 하지만 징퍼어를 배우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범-카
친 커뮤니티 내에서 다른 카친족과 카친어로 의사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카친족이
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3) 종교 - 기독교
본래 정령 신앙(animism)을 지녔던 카친족은 기독교와 이를 전해 준 선교사들이 정리한 카친어 

문자를 바탕으로 서브그룹의 차이를 넘어선 범-카친 정체성을 발달시켰다. 범-카친 정체성의 표명 
이후, 이전 시기 굼사와 굼라오, 샨 체제를 넘나들던 유연함보다는 범-카친이라는 획일성이 요구되
었다. 그러나 범-카친적 정체성은 미얀마 고산지대라는 지리적 한계와 다양한 종족이 혼재된 상황
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고지대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를 형성하는 데 따르는 
수많은 자연적·지리적 제약들은 카친족 엘리트 민족주의자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여전히 큰 걸림
돌이었다(Rattana Boonmataya 2002). 

치앙마이에서는 더 이상 자연적·지리적 제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비된 도로망과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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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제약의 정도를 크게 경감시켰고, 치앙마이 내 가장 큰 카친족 커뮤니티
인 WCC가 도심 근교에 위치해 카친족 이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심에 거주하는 카친
족이 반마이싸막키에 접근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대중교통 노선이 마련되어 있으며, 두 루트의 도
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만 있으면 쉽게 오갈 수 있다.  

반마이싸막키 마을에만 두 곳의 교회와 한 곳의 성당이 있다. 치앙마이 도심과 근교에도 WCC를 
비롯해 신도의 주류가 카친족인 교회가 두 곳 더 있다. 미얀마 내부의 카친족 교회 커뮤니티에는 카
톨릭과 개신교, 침례교(Baptists), 전그리스도교(the Church of Christ), 루터교(the Engel 
Church), 하나님의 성회(the Assembly of God), 성공회(the Anglicans) 등이 있는데, 전체를 관통
하는 교회의 교리가 서로 다른 서브그룹 간에 통합의 매개체로 작동한다(Robinne 2007: 296). 하지
만 구교와 신교, 다양한 종파들 간 공존은 기독교적 교리에 기반해 하나로 뭉치는 데 저해 요소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치앙마이에서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 종파 간 갈등이 일어나기에 교회 
수가 적어 종파의 구별보다는 통합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WCC는 종파의 구분, 심지어 구교
와 신교의 구분을 배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하나된 백성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A의 제
보).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기독교도로 추정되는 카친족에게 기독교 교리가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력은 절대적이다. 카친족의 기독교화 과정에서 기독교 교리는 엘리트주의와 민족주의와 결합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심의 카친족 민족주의가 탄생했다. 실제로 치앙마이 카친족 
커뮤니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이다. 

이처럼 기독교는 치앙마이에서 카친족 이주민들을 통합시키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161) 
기존 카친 사회를 설명하는 데 기본 원리로 인식되었던 ‘마유-다마’(mayu-dama) 체계162)보다 현재
는 기독교가 범-카친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Robinne 외 2007: 305). 
이러한 현상은 치앙마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재현된다. 여성과 의례 물품을 교환하는 것보다 가치
를 화폐로 교환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정해진 여성 교환 체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결혼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다른 종족과의 통혼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유-다마’ 
관계에 의한 카친족 종족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로 인해 새로운 통합의 기제인 
종교, 즉 기독교 아래 하나의 카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3. 카친족 내부의 분화 

K는 카친여성연대의 창립자이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는 치앙마이의 카친족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존경의 대상이다. 그녀는 
KIO(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의 수장이었던 남편과 함께 태국에 들어와 22년 
간 방콕에서 살다가 치앙마이로 이주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난민으로 처음에는 아
무런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남편이 태국 정부와 비공식 루트를 통해 협력한 덕택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남편 사망 후 태국 국적을 발급 받았다. 외모가 중국인과 비슷해 태국인들이 
그녀를 중국인으로 생각했다. 또한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태국인들이 영어를 잘 

161) 이와 비슷한 연구로 Parnprae Chaoprayoon(2008)의 연구가 있다. Parnprae Chaoprayoon는 치앙마
이 도심에 사는 샨족들이 불교라는 종교적 기제를 활용해 종족 정체성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
다.

162) 위계에 기반해 신부를 주고받는 체계로 이를 공유한 씨족 집단을 큰 틀에서 범-카친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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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미얀마인들을 상대적으로 덜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태국인과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
을 때 항상 일정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무시를 당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K
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M과 N은 치앙마이에 소재한 파얍 대학교(Payap University)의 유학생이다. 둘 모두 석사 과
정에 재학 중인데, 태국인들과 대화할 때 자유롭게 영어로 소통한다. 태국어는 배운 적이 없
어서 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태국인들과 관계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친절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이주노동자 신분이었다면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
을 것이라고 한다. 주변 친구들이 무시당하는 걸 자주 보기 때문이다(M과 N의 제보를 바탕으
로 재구성).  

U는 세 살 때 태국으로 이주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태국 정규 과정에서 공부하였다. 태
국어는 모어 수준이며, 카친어와 영어에도 능통하다. 중국어와 미얀마어로도 의사소통이 일정 
정도 가능하다. 그는 태국 국적을 획득했으며, 현재 치앙마이 시내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전
도사로 재직 중이다. 동시에 매조 대학교(Maejo university) 국제 정치학과 졸업 예정이다. 
인도계 아버지를 둔 혼혈이지만 태국 사회 내 신분과 정확한 태국어 구사로 인해 성년이 된 
이후에는 태국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러나 처지가 다른 카친족 친구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자주 봤다(U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위의 네 명의 정보제공자들은 모두 태국 사회에서 공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모두 영어 구사에 능통하다. M과 N은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이기에 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
고, K와 U는 현재 태국 국적을 획득한 상태다.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태국인들이 부러워할만한 영
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 태국인과의 관계에서 이주노동자나 난민과 비교해 훨씬 동등한 관계를 형성
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서브그룹과 제1언어, 국적 소유 여부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미얀마 출신이지만 태국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친 U는 태국어가 제1언어고, 태국 생활이 오래된 
K도 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다. K는 마루어(Maru language)와 징퍼어에 모두 능통하다. M과 N은 
미얀마어와 징퍼어에 능통하다. 이들의 서브그룹은 제각기 다르다. K는 마루족(Maru) 아버지와 징
퍼족 어머니 사이에서, M은 징퍼족 아버지와 라칫족(Lachit) 어머니 사이에서, N은 라칫족 아버지
와 리수족(Lisu) 어머니 사이에서, U는 인도인 아버지와 마루족과 샨족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
어났다. 

이처럼 카친족 이주민 각 개인은 출신 서브그룹과 씨족, 사회적 지위와 신분증, 출생국가 및 제1
언어가 다르다. 위에서 범-카친적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카친족 이주민들은 한편으로
는 범-카친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또한 그 내부에서는 다양한 기제에 의한 분화를 
겪는다. 여기에서는 전술한 세 가지 기제를 중심으로 카친족 이주민들 내부에서 어떠한 분화가 발생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 가지 기제는 각각 출생국가와 제1언어, 서브그룹과 씨족 출신에 따른 
위계, 사회적 지위와 신분증이다. 

1) 서브그룹과 씨족 출신에 따른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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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언급했듯이 카친 고원지대의 카친족은 서브그룹 간 언어적·문화적 유사성을 찾기 쉽지 않
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Leach는 언어적·문화적 범주의 카친이 아닌 정치 체제의 유사성
과 지리적 범주의 카친을 등장시켰다(Leach 1954). 그러나 카친족 씨족 집단 간 ‘마유-다
마’(mayu-dama) 체계에 의한 여성과 의례 물품의 교환 시스템은 (이전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
고 있다. 더불어 서브그룹과 말자상속에 의한 부계 씨족들이 서열화되어 있어 각각의 지위가 다른 경우도 
있고, 혼인은 정치적 협상 및 정치적 지위 유지의 도구로 기능하기도 한다. 또한 징퍼어의 중앙어 지정으
로 인해 언어 구사 집단 간에도 위계가 발생한다. 

X는 라왕족(Rawang) 부모를 두고 있다. 그녀의 모어는 라왕어이며 자연스럽게 중앙어인 징퍼어
보다 라왕어가 편한 언어다. 그러나 다른 카친족과 의사소통을 위해 징퍼어를 배웠다. 징퍼족은 다
른 서브그룹보다 더 우월한 종족이라고 여겨지며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 정도
가 심하지는 않지만 이국땅인 치앙마이에 와서도 징퍼족과 있을 때 위계적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고 한다. 징퍼족 다음으로 위계가 높은 서브그룹은 아찌족(Atsi, 혹은 자이와족)이며, 위계가 가장 
낮은 서브그룹은 마루족(Maru)이다. 

이러한 위계가 서브그룹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씨족 집단 간 위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씨에 의해서 구분된다. 가장 권위 있는 씨족 집단은 ‘라파이’(Lahpai), ‘마란’(Maran), ‘느
쿰’(Nhkum) 씨족으로 카친족 씨족 집단 중 특권 계층에 속한다. ‘다시’(Dashi)나 ‘나포’(Nahpaw) 
같은 씨족은 평민 계층에 속한다(Leach 1954: 88). 씨족 집단 간 위계로 인해 평민 계층 씨족 집단
에 속해 있는 카친족 이주민들 중 일부는 태국 행정기관에 거주지 등록 시 특권 계층의 성씨로 바
꾸기도 한다.163) 

사실 카친족의 서브그룹과 씨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규정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언어적 유사
성보다 지리적·문화적 유사성에 의해 하위 집단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특정 지역의 언어 집
단(서브그룹)이 씨족처럼 취급된다(ibid: 54). 그래서 씨족 단위의 구분이 일상적인 민족지적 용법으
로 부족에 부합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ibid: 53).164)

이처럼 서브그룹과 씨족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애매한 상황이지만, 카친족은 여전히 소속된 서브
그룹과 씨족 집단을 통해 상대방을 판단한다. 조사 기간 동안 카친족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얘기가 
바로 “카친족은 성씨와 사용하는 말(서브그룹 언어)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다”
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위계 결정 방식은 치앙마이라는 이국땅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태국 영토 안에서는 태국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2) 출생국가와 제1언어
오래 전부터 태국 사회에 정주해왔던 고산족인 카렌족은 ‘순종적이고’, ‘퇴보하는’ 존재라는 이미

지를 지니고 있다(Pinkaew Laungaramsri 2000: 39). 고산지대에서 화전을 하는 문명화되지 않은 
종족으로 유순하고 순종적인, 약간 바보 같은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태국 사회 내 주류 종족인 태
국인과의 비교 속에서 구체화되는데, 태국인/카렌족(고산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체계에서 이러한 
인식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카렌족 내부에서 출생국가에 따른 또 다른 구분이 발생한다. 기존 태국 
출생 카렌족들이 미얀마로부터 이주해 온 카렌족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와 자신들을 구분하면서 출생
국가에 따른 ‘타이 카렌’(태국 내 카렌족)과 ‘버마 카렌’(미얀마 내 카렌족)의 구분이 발생했다. 이 구

163)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Daniel Jung(Elijah Foundation 소속, 카친족 선교)의 제보.
164) 이러한 서브그룹과 씨족 집단 간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해 Leach는 다음과 같이 뭉뚱그려 카친족을 정의

한다. “나는 카친이라는 용어를 카친 고원지대에 거주하며 불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범주로 사용한다(Leach 1954: 57).”

- 244 -



분에는 숨겨진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같은 카렌족이지만 ‘타이 카렌’이 상대적으로 좀 더 성숙한, 
즉 문명화된 카렌족이고, ‘버마 카렌’은 야생, 즉 더 야만적인 카렌족이라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
다. 이러한 도식에 따라 ‘타이 카렌’이 태국 국민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닌 애매모호한 카렌
족인 것과 비교해, ‘버마 카렌’은 완전한 이방인이면서 상대적으로 더 열등한 존재로 격하된다. 

출생국가에 따른 종족 내부의 구분은 새로 들어온 소수종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태국 사회에
서 카친족은 전통적인 고산족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주로 2000년대 이후 이주한 사람들로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이며, 일부 난민 지위를 지닌 사람들도 있다. 최근 카친족이 고산족의 한 종족으로 인정
되면서 신분증에 자신들의 종족 이름을 기입하는 게 가능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반 태국인들의 인
식 속에 카친족은 고산족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른 시기에 이주한 1세대의 후손들, 즉 2세
대와 3세대가 출현하면서 출생국가에 따른 구분과 위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태
국에서 출생한 후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새로 이주해 온 카친족의 언어도 차이를 보인다. 태국 
출생 카친족은 태국어가 제1언어인 반면, 미얀마에서 이주해 온 카친족은 카친어가 모어이자 제1언
어이며 미얀마어 구사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같은 카친족 사이에서도 원만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E는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샨족 남자와 결혼했다. 5살 아들이 있는데, E의 아들은 카친어를 
거의 말하지 못한다. 현재 WCC의 썬데이 스쿨에서 카친어를 배우고 있지만 태국어로 의사소통이 
훨씬 편하다. E와 아들 간의 대화에 사용되는 언어는 태국어이다. 다행히 E가 오랜 태국 생활로 인
해 태국어 구사에 능통해 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F는 5살 아들과 3살 딸이 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은 카
친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아이들의 주요 언어는 태국어이고, 엄마의 주요 언어는 카친어이다. 현
재는 아이들이 어려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기에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
다. 문제는 아이들이 자랄수록 F와 아이들 간 의사소통의 간극이 깊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다. 이처럼 부모와 아이들 간 주요 언어의 차이는 카친족 2세대들이 부모세대와 다른 정체성을 소유
할 가능성과 연관된다. 주요 언어의 차이로 인해 세대가 거듭될수록 출생국가에 따른 분화가 더 심
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출생국가와 주요 언어의 차이는 세대가 지날수록 태국 내 사회적 지위
와 신분증의 종류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

3) 사회적 지위와 신분증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소개한 K와 U, M, N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카친족 이주민 각 개인의 

처지와 지위 및 신분, 태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무시당하는 비율과 정도가 달라진다. 이는 종족 내부
의 분화를 가중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카친족이지만 각자가 처한 태국 내에서의 지위와 신
분에 따라, 그리고 국적 소유 여부와 신분증의 색깔과 숫자에 따라 개인의 지위가 결정된다.165) 특
히 태국 국적 소유 여부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권리에의 접근 여부가 결정된다. 

1장에 제시된 카친족 면담자 명단의 이주년도와 소유증 종류를 보면 이주년도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신분증(아이디카드)이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태국과 미얀마의 MOU 연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MOU 체결 이전 불법으로 이주해 왔다가 그 이후에 소유증을 만든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대개 2000년대 중후반에 입국해 온 사람들로서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 여
권’(temporary passport)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다. 

반면에 2000년 이전 이주해 온 사람들은 정치·안보적 이유로 이주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 

165) 더 자세한 내용은 Pinkaew Laungaramsri(2014)와 한유석(2017)의 박사논문 3장 2절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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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는 부모와 함께 이주해 왔거나 태국에서 태어난 경우다. 이들은 주로 6번증 혹은 7번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8번증 혹은 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 사실 카친족이 태국 내 공식적
인 고산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들은 카친족이 아닌 다른 고산족으로 등록된 경우도 많다. 
2010년 이후 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학을 목적으로 온 경우로 이들은 모두 여권과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 

태국의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카드는 13자리 혹은 14자리 수로 되어 있는데, 이 중 
맨 첫 번째 숫자의 차이로 태국인/비-태국인을 규정한다. 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은 1~5번으로 
시작하는 신분증을, 고산족과 고산족 자녀는 6~8번 증을, 이주노동자는 0번이나 00번 증이나 이주
노동자 여권을 가지고 있다. 신분증의 색깔(블루/핑크)과 맨 앞자리 숫자에 의한 구분은 각 신분증
의 종류에 따른 법적 지위와 권리의 차이를 의미한다. 미얀마의 고산족과 다르게 태국 내 고산족은 
국가의 행정 체계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국적을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태국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었을 경우 시민으로서 유리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Mukdawan 2013: 233-234). 이는 보유한 신분증의 색깔과 숫자에 따라 교육과 보
건, 사회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카친족 이주민들은 국적을 획득
하기 위해 노력한다.166) 카친족을 비롯한 소수종족의 태국 국적 획득은 전근대 시기 관개 농업 국가
의 신민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전근대 시기에는 미개한 산악의 소수종족이 국가의 신민으로 편입되
어 문명화된다는 것(스콧 2015: 196)이었다면, 현재적 관점에서는 미개한 미얀마 국적을 가진 소수
종족이 문명국가 태국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을 획득한 카친족은 다른 지위와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카친족 이주민들보다 태국인과의 관
계에서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친다. 국적 취득 이후에는 미얀마 출신이라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며, 심한 경우 카친족 이주민들과 접촉 빈도를 의도적으로 줄이기도 한다. 이들은 이동을 위해 
허가를 구하지 않아도 되며, 이동 시 체크 포인트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 

P의 형부와 둘째 언니는 미얀마 출신임을 감추려 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P의 둘째 언니와 형부
는 모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십 수 년 전에 태국에 들어와 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둘 모
두 카친족으로서 종족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강하다. 그러나 미얀마 출신이라는 걸 감추고 싶어 
하며, 미얀마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들은 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소위 작은 권력이라도 공인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를테면 경찰이나 공무
원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0번증, 00번증, 이주노동자 여권, 
고산족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도 없고, 항상 검문에 불안해한다. 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도 주눅이 들어 있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카친족 이주민들이 점점 태국화될수록 태국 국적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반마이싸
막키나 WCC, 즉 카친족 커뮤니티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 태국 국적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갖추면 좋은’ 사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태국인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국적 소유자가 해당 직위에 있을 경우 일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주로 연장자들이 맡

166) 태국 국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태국인 보증인 세 명과 더불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일 것, 상당 수준의 
태국어 구사 능력,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봉사했거나 협력한 내역, 안정된 수입과 괜찮은 직업, 마약과 연관
되지 않을 것, 삼림 혹은 자연 자원 파괴와 연루되지 않을 것”(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2000; Mukdawan Sakboon 2013: 231에서 재인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실 국적을 획득하는 데 가장 중
요한 것은 돈이다. 돈만 있으면 위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태국 국적을 획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관련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비용은 최소 이십만 바트(한화로 대략 6백 6십 만원)인데, 위의 사항 중 누락 사항
이 많을수록 요구하는 액수도 커진다. 태국 북부 지역의 시민권 장사(Citizenship Business)와 비자 장사는 
관련 공무원들의 배를 불리는 매우 짭짤한 부수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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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마을 지도자 역할도 2007년에는 태국 국적을 소유한 여성이 맡게 되었다. 당시 반마이싸막키 마
을의 왕실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태국인 직원과 결혼한 삼십대 카친족 여성이 처음으로 여성 지도자
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마을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권력을 가지
게 되었다(Seng-Maw Lahpai 2007: 85). 

4. 수용과 저항을 넘어 - 유연한 카친족 이주민 되기

카친족 이주민들은 태국 사회의 이주민과 소수종족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대상
으로 인식된다. 범죄의 온상이자 악마이며, 문명화되지 않았기에 훈육과 교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
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오염된 존재로서 재현되는 미디어에 의해 가시화된다. 카친족 이주민들은 자
신들이 규정되는 방식과 태국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태국인들보다 
열등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자기비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태국인과 있을 때에도 
드러난다. 태국어가 온전치 못하고 주로 피고용인 신분으로 고용주인 태국인을 접하기 때문에 주눅 
들어 있거나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카친족 이주민들이 무조건적으로 태국인들을 위계 상 상위 계층이나 다른 부류의 사람으
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태국인에 대한 카친족 이주민들 간 대화에서 나타난다. 태
국인들에 관한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 그들을 헐뜯고 비웃는 것인데, 자신들이 한 시간이면 
할 일을 그들은 한 나절이 지나도 끝내지 못한다든지, 일을 할 때 생각이 없다든지, 놀고먹는 것에 
열중해 살이 찐 사람들이 많다는 등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자신들을 부리고 무시하는 태국인들에 대
한 일종의 소극적 저항을 실천한다. 이처럼 카친족 이주민들은 태국 사회에서 양산되는 부정적 스테
레오타입을 수용하며 부정적 자기인식을 체화하는 한편, 한편으로는 일상적 장에서 소극적으로 저항
하는 기제를 만들어낸다. 수용과 저항의 간극 속에서 자신들을 위치 짓는 것이다. 

그렇다고 카친족 이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명명과 이미지를 수용하고 기껏해야 소극적 저항만 
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예로 든 P의 둘째 언니와 형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부부는 WCC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가게를 개업해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은 이 부부를 나름 태국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형부는 현재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 내 지위도 높다. 태국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넘은 이 부부는 오랜 노력 끝에 태국 국적을 취
득했다. 부부 모두 카친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미얀마에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감추려 든다. 이들은 미얀마 국적도 소유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인데, 미얀마 출신 이주민이 
아닌 태국 국적을 소유한 태국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렇다고 카친족이라는 사실까지 부정하지
는 않는다. 교회 장로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카친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이 있
기 때문이다. 

이 부부의 사례가 태국 치앙마이로 이주한 카친족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주 시기와 경험, 
지위와 신분이 각각 다르기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맞게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카친족 개개
인들을 이 부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형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부
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태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미얀마 국적은 개인의 삶
에 대부분 해가 될 뿐 유용한 면이 거의 없다. 만약 태국에서 정주할 생각을 가진 이주민이라면 대
안이 있을 경우 미얀마 국적을 버린다 해도 크게 개념치 않을 것이다. 그 대안은 바로 새로운 국적
을 취득하는 것인데, 태국 영토 안에서는 태국 국적을 획득해야 다양한 권리를 부여 받기 때문이다. 
이 부부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는 자신의 종족 정체성조차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태국 사회에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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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필자는 조사 도중 이와 같은 유형의 카친족 이주민을 만나지는 
못했다. 물론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기
에 필자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카친
족 이주민 내부에서의 관계망이나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고려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카친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뎌지고 
태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동화시키는 카친족 후세대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카친족 이주민들은 태국 치앙마이라는 낯선 타국의 도시에서 난민으로, 이주노동자로, 고산족으
로, 태국 시민권자로 제각각 개인이 처한 처지와 상황에 맞게 태국 내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태국 사회의 부정적 규정을 수용하는 한편 이에 저항하면서, 카친족으로서
의 정체성을 유지·강화하면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킨다. 즉 생존을 위해 이주한 
도시에서 양가적이고 혼종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상황과 이익(interests)에 맞게 유연한 정체
성을 습득해가고 이를 체화시킨다. 본래 언어적·문화적 동질성보다는 카친 고원지대라는 지리적 
특성과 굼사와 굼라오, 샨을 넘나드는 느슨하고 유연한 정치 체계 하에서 공통성을 찾던 카친족은 
여성과 의례품을 교환하며 동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 왔다. 본래부터 느슨하고 유연한 종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터라 태국이라는 낯선 땅과 새로운 정치 체제 하에 살게 되면서 자신들의 
유연성을 다시 한 번 발휘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카친족 이주민들은 자신
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한편으로는 종족 정체성을 유지·강화하거나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분화되는 유연성을 발휘한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태국 사회에 최대한 동화되어 국가
(태국)와 왕실의 신민으로 변모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카친
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활용해 이익을 취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주민은 영토적 경계보다도 훨씬 극복하기 힘든 전혀 다른 경계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법적 
인정의 경계, 문화적 수용의 경계, 정치적 참여의 경계, 관용과 이해의 경계이다(슈뢰르 2010: 222). 
이러한 다양한 경계들 사이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는
다. 이들은 때와 장소에 따른 전략적 정체성을 구사해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본래부터 카친 고원지대에 살던 카친족들은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복수
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정체성을 변화시키기보다 여러 정체성 중에서 특정 정체성을 강
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유연함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유연한 정
체성의 구사만이 이국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5. 나오며

치앙마이 카친족 이주민들은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과 박해,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
경을 넘는다. 이들은 대부분 산악지대인 미얀마의 샨주와 카친주에서 이주해 왔는데, 이들이 치앙마
이라는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들은 더 이상 산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이들은 산족에서 
도시민으로 상황과 처지에 맞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변화시켰으며, 한편으로는 마나오 의례와 낀카우
마이 의례와 같은 종족 의례를 통해 자신들의 종족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WCC에서는 종족 구성원
끼리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한다. 치료비나 장학금 지원을 연결하기도 하며, 썬데이 스
쿨 프로그램을 통해 카친어를 가르침으로써 2세대 카친 아이들이 카친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반마이싸막키라는 태국 내 유일한 카친족 마을의 존재는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여
전히 마을 주민들과 도심 거주 카친족 이주민들은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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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친족 이주민들은 저개발 국가에서 타국의 발전된 도시로 이주한 이주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로서 자신들의 종족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존을 위해 이주한 도시에서 양가적·혼종적 정
체성을 발달시키고, 상황과 이익(interests)에 맞게 유연한 정체성을 발현한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
가 덜한 자국 내 도시가 아닌 타국의 발전된 도시로 이주하면서, 기존 자국의 경관, 언어, 문화, 생
활방식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속에서 카친족 이주민들은 타국의 하층 이주노동자
로서 종족 간 위계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에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더불어 타국 도시생활에의 적응은 종족 정체성의 지역화를 수반한다. 

현재까지 카친족은 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invisible) 존재이지만, 아세안 통합과 더불어 태국
과 미얀마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카친족의 이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만약 카친족 이주민의 수가 급증한다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반마이싸막키와 같은 외지 시
골 마을이 아닌 치앙마이 도심에 카친족의 물리적 커뮤니티가 형성될 가능성도 커지며, 그 공간을 
전유하고 자발적으로 주류 종족과 경계를 만들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적 행위를 전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불어 태국 국적 소유자가 증가하고 현 세대보다 한층 더 태국화된 후세대의 
출현으로 인해 카친족 이주민 정체성은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고정화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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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10 (개별발표)

베트남의 역사와 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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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왕조의 만상(萬象) 지원 추이:  
속국 방기와 영토 획득

                                   최병욱 (인하대 사학과)

머리말

베트남 역사서에 등장하는 라오스의 존재는 다소 혼란스럽다. 위치도 그러하고 위상도 그러며 국명
도 그렇다. 우선 이름을 들자면, 애뢰(哀牢), 로과(老檛), 만상(萬象), 남장(南掌)에 더해 락환(樂丸)이
니 륙환(陸丸)도 있다. 라오스 쪽으로부터 공물을 갖고 와 바쳤다는 나라들은 이 외에도 일일이 열
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응우옌 왕조의 ‘실록’ 중 만상과 남장 조를 보면, 전자는 과거의 애뢰, 
후자는 로과라고 정리한다.167) 그런데 애뢰 같은 단어는 시대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지칭하는 바
가 달랐다. ‘실록’에서조차 혼란스럽다. 애뢰와 만상이 때때로 병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몰이해의 극치는 3대 황제 티에우찌의 질문에서 보인다. 황제는 어느 날 “레 왕조의 역사에서 기
록된 애뢰가 어딘가?”라고 신하들에게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답한 장등계는 “타인호아
와 응애안 일대 서남쪽으로 만상과 접한 곳은 모두 그곳이었습니다.”168)였다. 이 말 대로라면 두 시
대의 애뢰는 달랐다. 그런데 대월사기전서169) 중 레 타인똥 때의 기사를 보면, 로과는 당시 란쌍 
왕국의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이 확실하고 애뢰는 타인똥이 흡수해 쩐닌으로 이름 붙이게 되는 분만
(盆蠻) 또는 분망(盆忙)170)이 속한 나라 또는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애뢰의 분망이 1434년 음
력 8월에 공물을 바쳤다라든가, 1435년 음력 4월에 애뢰의 과망(撾忙)이 내공하고 애뢰 잠망(蠶忙)
이 코끼리 한 마리를 바쳤다는 기사를 보면 장등계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1479년 7월 황제가 애뢰를 친히 정벌했다는 기사를 상기하면 애뢰는 비엔티안에 중심지를 
두고 서북부 방향으로 베트남에 인접한 지역까지 통제하던 권력 주체 같아도 보인다. 그렇게 보면 
애뢰는 만상이 되는 게 맞다. ‘실록’의 외국 열전 중 ‘남장’ 조에도 레 타인똥이 9만의 병사를 이끌
고 세 길로 군대를 전진시켜 애뢰를 깨고 로과로 들어갔다고 했다. 14세기 이래 란쌍 왕국의 수도
는 루앙프라방이었다. 삼센타이 왕(1373-1416) 한동안 지속된 왕위 계승 분쟁 이후 최종적인 승자
가 되어 1442년 루앙프라방에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은 원래 비엔티엔을 근거지로 했던 왕자였다. 
이 비엔티엔이 예를 들어 분만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베트남에서 볼 때 분만이나 분
만을 비롯한 주변 소국이 전부 만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장등계의 말도 틀리는 건 아니다. 당시 만상이란 단어는 레 왕조 시대가 아니라 19
세기의 용어였다. 장등계 시대에 만상은 비엔티안으로 국한되었다. 적어도 베트남과 접한 ‘서남쪽’은 
베트남의 영토가 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게다가 비엔티안은 이미 파괴되었고 태국 영토로 편입되었
다. 그러니 그에게 ‘애뢰’는 ‘서남쪽’ 지역만 남는 것이다. 
  하여튼 이렇듯 베트남인들에게나 베트남 쪽에 서 있는 외국인들에게 쯔엉썬 산맥 너머 라오스 방
면의 지리적, 정치적 형편을 이해하는 건 용이한 일이 아니다. 

167) 大南寔錄正編列傳初集(1889.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硏究所, 1962)(이하 初集), 33:8a, 33:27a. 
168) 大南寔錄正編第三紀(1894.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硏究所 1977)(이하 寔錄3), 20: 
169) 陳荊和 編校, 大越史記全書(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1985). 
170) 망은 소국을 의미하는 따이 어휘 무앙을 표기한 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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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가 라오라는 이름으로서 하나의 나라가 된 게 19세기 말 프랑스에 의해서였다. 비록 라오
스의 역사 기원이 14세기 란쌍 왕국에까지 소급된다고는 하지만 베트남과 인접한 지역은 중앙 정권
의 직접 통치라기보다는 중앙과 느슨히 연결된 독립된 소국들이었다. 그래서 베트남-라오스 관계라
는 건 반드시 양국 중앙 조정과의 군사 혹은 외교 관계는 아니었다. 더욱이 18세기에 들어서는 루
앙프라방 왕국과 비엔티안 왕국이 적대 관계 속에서 양립했다. 프랑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오스는 
현 라오스의 남부 즉 태국의 영향권 내에 있던 참파삭까지171) 합쳐서 구성된 나라였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질 나라는 1828년에 망한 만상 왕국이다. 현재 라오스를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볼 때 그 중심지는 각각 루앙프라방, 비엔티안, 팍세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중부 비엔티안을 
수도로 삼았던 나라가 만상으로서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후에(Huế)와 접촉이 많았기에 베트남 후에
에 있는 황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분명하게 인식되던 라오스 쪽의 나라가 만상이었다. 더욱이 만상
의 왕은 위난의 시기에 베트남 쪽으로 망명해 베트남 황제의 도움을 요청했던 까닭에 신복으로서의 
외국 왕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캄보디아의 왕이 일찍이 베트남으로 망명했던(1813) 사례
와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베트남 황제의 군대는 망명한 소국의 왕을 호위해 자신들의 왕궁으로 돌
아가게 해 주었다. 
  만상의 문제는 베트남의 제국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황제국을 자처하는 19세기 응우옌 
왕조에게 만상 왕국은 조공국들 중의 하나였다. 이 조공국이 베트남 황제의 위상을 유지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나 역시 이런 견해를 갖는 사람이다. 그런데 
베트남은 1828년에 만상을 잃었다. 그런데 그건 잃었다기보다 포기 내지 방기했다고 하는 게 더 사
실에 가까워 보인다. 만상의 왕은 방콕으로 끌려가 사망했고 그의 수도 비엔티안은 태국 군대에 의
해 파괴되었다. 그런데 베트남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응우옌 왕조, 특히 민망 황
제에게 만상은 어떤 존재였기에 자신의 나라가 제국이고 자기가 황제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나라 
하나를 소중한 왕 하나를, 더군다나 자신에게 절실히 의지하고자 했던 만상 왕을 포기하고 그가 방
콕으로 끌려가 죽는 걸 그냥 두고 보았을까? 캄보디아에 대한 지배에 그렇게 집착했던 후에 조정이 
만상에는 왜 무심해 보이기까지 했던가?
  즉위 후 십년 째 되어가던 시점에서(1829) 민망 황제는 자신의 치적으로 “서남으로 개척한 땅이 
천리라”172)는 사실을 내세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했던가? 황제가 앉아 있던 수도 후에에서 서남
쪽은 캄보디아 영역이었다. 이때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에 충실했던 앙짠 왕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의 영토 확대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서남쪽은 전통적인 베트남 중심부 즉 
홍하 델타의 탕롱이나 응우옌 씨의 고향인 타인호아를 기점으로 한 방향이다. 즉 만상 및 만상 관할 
영역이었던 것이다. 이미 태국의 영토로 편입된 비엔티엔을 두고 민망 황제가 자기 땅이라고 했을 
리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서남부 땅은 베트남 입장에서 말하는 쩐닌(Trấn Ninh, 鎭寧) 지역을 이
름이었다. 쩐닌은 민망 황제가 만상의 왕 짜오 아누를 버린 대가로 확보한 땅으로서 현재 라오스 서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나는 베트남의 국제 관계 인식이라는 틀 속에서 짜오 아누를 두고 진행된 베트남, 특히 민망 황제
의 태도를 살펴보고 싶다. 
  베트남 역사에서 만상과 쩐닌은 늘 함께 붙어 다닌다. ‘실록’ 속에 만상과 쩐닌의 문제는 동시 발
생적이었다. 만상과 쩐닌 관련 기사가 뒤섞여 있다. 기사의 양도 대단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만상
과 쩐닌을 함께 이야기 한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나는 두 이슈를 따로 정리해서 바라볼 필

171) 참파싹은 ‘실록’에 흔마랄(欣麻辣)로 표기되는 곳이었다. 베트남에 조공을 바치러 온 나라로는 기록된 바 
없다. 

172) 大南寔錄正編第二紀(1861. 京應義塾大學言語文化硏究所, 1963)(이하 寔錄2), 59: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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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호 연관되는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두 가지가 별개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베트남 입장에서 보자면 만상은 번속국이되 독립 왕국이었고 쩐닌은 잃어버린 땅이었다. 쩐닌은 
15세기에 베트남 땅으로 편입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상은 속국이었고 쩐닌은 실지
(失地)였다. 만상이 캄보디아와 달랐던 건 번속국은 번속국이되 젊은 번속국이었다. 이 나라를 내지
화 시키겠다는 희망은 설사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시기상조였다. 우리는 장산 산맥 쪽을 바라보고 
있던 민망 황제가 그 너머의 땅을 혹은 버리고 혹은 거두는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19세기 다이남 
제국의 판도를 구축해 나갔는가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 

1. ‘만상’의 이미지

우선, 현재 라오스에 위치하며 베트남의 응우옌 씨 정권(이하 남조 南朝)에 조공 사절을 보냈다는 
‘나라’들부터 살펴보자. 캄보디아가 시종 ‘진랍’ 한나라였던 데 비해서 라오스 쪽에서 오는 나라들은 
다양했다. 우선, 만상과 남장이 있었다. 이 두 나라는 ‘외국열전’ 안에 캄보디아, 태국 등과 나란히 
있다. 그 외에 애뢰, 락환, 륙환, 쩐닌이 있었다. 만상과 남장은 그 중심지가 명확하지만 그 외의 조
공국들은 현재에도 확실한 위치 비정이 불가능하다. ‘실록’에 따르면 레 왕조 말기부터 ‘만상’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고 한다. 만상과의 관계는 리 성종 때(1054-1072) 조공 사절이 한 번 베트남을 찾
은 것, 쩐 왕조 영종 때(1293-1314) 전쟁을 벌였던 일, 레 태조 시기(1428-1433) 우호와 적대가 반
복되었던 일 등이 소개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 18세기 말까지 베트남과 라오스 사이의 지속적
이고 정식적인 외교 관계는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떠이썬과의 싸움 막바지에 쟈딘으로부터 북진에 박차를 가하던 응우옌푹아인의 군대는 만상을 거
치는 우회로를 주목하게 되었다. 이 임무가 완문서(阮文瑞, Nguyễn Văn Thọai 응우옌반토아이)에 
맡겨졌다. 만상을 통해 산악지대로의 통로를 뚫을 것을 책임진다고 해서 그에게 부여된 직함은 상도
장군(上道將軍)이었다. 이때는 아인이 꾸이년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1798)였다. 그는 완문서에게 
다음과 같이 작전의 개요를 지시했다고 ‘완문서열전’은 전한다. “군사를 운용하는 데서 속이는 걸 피
하지 않고 기회를 틈타 일을 해결한다. 너는 만상으로 가서 마땅히 소리 높여 말하길 샴 군대와 내
가 상도(上道)로 말미암아 응애안을 취할 것이라 하여 도적들로 하여금 감히 북쪽의 군대를 모두 모
아 지원하지 못하게 하면 뀌년의 외로운 성은 하루 만에 깨뜨릴 수 있다.”(初集｣, 27:9b) 즉 완문
서의 라오스 우회 작전은 떠이썬의 배후 공격하는 것이면서도 떠이선 군대를 분산시키는 방편이기도 
했다. 완문서는 비엔쩐(Viên Chân 圓禛) 즉 비엔티안에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데(寔錄｣1, 
10:34; 11:7b; 12:6b), 그 경로는 캄보디아로부터 메콩의 수로를 이용한 것이었다.173) 이때가 1799
년이니 아마도 다시 군대를 이끌고 만상으로 간 완문서는(1800) 그곳에서 만상 왕 인타봉의 군대와 
합류해서 응애안을 공격해 성공을 거두었다(寔錄｣1, 12:18a; 12:24b).
  전체적인 국면을 놓고 볼 때 만상을 통과하는 기동로는 물론이고 만상의 병사들이 쟈딘 군대의 
북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게 확인된다. 앞서 소개한 응우옌푹아인의 전략 즉 완문서에게 라오스로의 
우회로를 개척하라는 지시 내용에는 배후 차단, 협공, 양동 등이 다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륙 
병진으로 북진과 응애안으로 우회 기동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응우옌푹아인의 승리가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빈딘과 푸쑤언을 확보하는 데서 만상의 공헌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
다. 

173) 이에 대해서는 Trần Hoàng Vũ, Thoại Ngọc Hầ, qua Những Tài Liệu Mới (새로운 자료들을 통해 
보는 瑞玉侯)(Ho Chí Minh: Nxb. Tổng Hợp Thành Phố Hồ Chí Minh, 2017), pp. 154-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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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기동의 성공을 전후한 시기부터 만상의 사절이 줄곧 들어오기 시작했다. 만상이 사신을 보내 
국서를 올렸다든가(寔錄｣1, 15:29b), 빈딘을 수복하고 섬라와 만상에 소식을 전했다고(寔錄｣1, 
16:13a) 할 정도로 베트남의 외교에서 만상의 위치는 높아졌다. 

2. 짜오 아누 지원

만상의 왕 짜오 아누가 태국군에 쫓겨서 베트남과의 접경지대로 도망쳐 와 구원을 요청한 게 1827
년 음력 6월이었다. 당시만 해도 민망과 조정 대신에게 만상을 돕는 일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행동
은 즉각적이었다. 무장 반문취(潘文翠)가 경략변무대신(經略邊務大臣)으로서 응애안에 파견되었다. 
그가 이끈 건 코끼리 30마리를 거느린 수도의 병사 2,000명이었다(寔錄｣2, 45:34b). 조정의 논리는 
당시 가정성총진관이었던 레반주엣의 진단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짜오 아누의 문제는 즉시 레반주
엣에게 전달되었고 이에 대한 레반주엣의 상소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만상은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고 우리에게 울타리(藩輔)가 되어 왔습니다. 궁해져서 애절하게 
의리를 구걸하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황차 우리와 섬라의 관계는 명목은 린교(隣交)이나 실은 적국
이니 오늘 우호를 통하는 게 다른 날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만상이 만약 샴에게 병합되면 우리와 샴
은 땅을 접하게 될 것이니 신(臣)은 평상이 기울고 잠결에 소리가 요란해(榻側睡聲) 베개를 높이하기 
어려울까 걱정됩니다.”(寔錄｣2, 46:4b) 

이는 조정 대신 사이에서 나온 말과 거의 유사하다. 응애안으로 간 경략대신 반문취의 군대는 꾸이
헙에 진주했다가 짜오아누가 머물고 있던 삼동으로 향했다. 병사 2000명에 코끼리가 30필이었다. 
  1828년 음력 4월 짜오 아누를 복귀시키고자 하는 군사 작전이 시작되었다. 3,000여 명의 군사와 
24필의 코끼리가 만상을 향했다(寔錄｣1, 18:17a). 
  그런데 변화된 숫자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원된 병력은 이전에 비해 1,000명이 늘어
났다. 그런데 코끼리는 6필이 줄었다. 전투력을 증강시킨다면 코끼리 숫자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겠
는가? 사람과 코끼리 중 어느 게 더 직접적으로 전투력과 관련될까? 코끼리다. 내가 보기에 이 숫
자는 민망의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 전투력 증강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사람이 할 일은 많아진 것
이다. 
  민망의 군대는 비엔티안까지 가지 않고 쩐닌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왜 그리 하였는지의 이유를 
‘실록’은 짜오 아누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돌리고 있다. 즉 짜오 아누가 말하기를, 베트남의 군
대가 경계 지역에 머물면서 성원을 해준다면 자기가 사람을 모아 인솔해서 직접 비엔티안 성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태국군과 충돌이 생기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다짐이 있었다는 것
이다(寔錄2, 51:23b). 
  그렇게 해서 경계 지역으로 선택된 곳이 쩐닌의 락전(樂田)이라는 곳이었다(25b). 군대가 주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음력 5월 쩐닌을 7개 현으로 나누고 지현과 현승을 두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52:2a). 그리고 곧 쩐닌에서 베트남의 병사, 죄수로 운영하는 둔전이 설치되었다(寔錄｣2, 52:7a). 
반문취가 이끌고 있던 인력의 용도는 짜오 아누를 지원하기 보다는 짜오 노이가 지배하던 쩐닌 땅
을 개척하고 동화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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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쩐닌으로의 진출 

다시 1827년으로 돌아가 보자. 짜오 아누가 베트남에 지원을 요청하자 이에 응해 만상 지원에 몰두
하던 민망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쩐닌 문제였다. 짜오 아누가 삼동으로 피신
하고 조정의 정예병 2,000명이 동원되어 짜오 아누를 안심시키고 있었을 때 쩐닌의 수장 짜오 노이
가 후에 조정에 귀부했다. 그때가 1827년 음력 6월이었으니 후에 조정에서 보자면 비엔티안의 짜오 
아누와 쩐닌의 짜오 노이가 각각 두 달 사이에 베트남 황제의 지원을 요청해 온 것이다. 
  민망은 짜오 아누를 버리고 쩐닌을 품었다. 짜오 노이는 제거되었다. 이후 약 3년 동안 쩐닌 지역
은 민망이 바란 대로 평온하게 내지화의 길을 밟았던 것 같다. 1832년에는 이곳의 지도자들에게 대
규모로 한자식 성씨와 이름이 하사되었다. 예를 들어 쩐닌부 방어동지 소황(佋況)을 방어사로 삼고 
성씨로 교(嶠)를 이름을 황(貺)으로 한 것이다. 같은 시기 방어동지로 임명된 인물은 흠(欽)을 성씨로 
받아 흠궐(欽闕)이 되었다. 이후 쩐닌의 지현과 부 지현에게 주어진 성씨와 이름의 수자가 각각 40
이 넘었다. 성씨로는 산(山), 도(道), 금(琴), 암(巖) 같은 일반 명사도 있지만 다(多), 청(靑), 고(古), 
감(甘) 같은 형용사, 모(慕), 정(定), 성(成) 등 동사도 있다(寔錄｣2, 78:13b-14a). 

맺음말

이 글에서 낼 수 있는 결론은 만상이 베트남의 조공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설사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인식되었고 적어도 쟈롱 시대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민망에게 만상은 조공국으로서 가치가 없
었다. 그에게 태국과의 충돌을 감내하면서까지 만상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다. 사이공
으로 도망친 캄보디아 왕을 대군을 동원해 호위해 들어가 복귀시킨 행동 같은 건 분명 분명히 조공
국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태도였다. 필요에 따라서 캄보디아의 수도에 대군이 머물며 조공국의 왕
을 보호했다. 그러나 짜오 아누를 복귀시킬 때 민망 황제의 군대가 간 곳은 비엔티안이 아니라 쩐닌
이었다. 주력군이 머문 곳이 곧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필요에 따라 그리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때 대군이 머물던 곳은 속지화의 길을 가게 된
다. 1830년대 중반 이후 캄보디아가 그랬다. 1820년대 말에는 쩐닌이 그랬다. 만상의 위상은 베트
남의 온전한 번속국이 아니었다. 굳이 라오스 쪽 한 나라를 들라면 쩐닌의 운명이 캄보디아와 가까
웠다. 조공을 바쳤다가 위험할 때는 지배자가 베트남으로 피신오고, 베트남의 대군이 들어가 보호하
고 내지화의 과정을 겪다가 반발이 생겨나고 싸움 끝에 베트남은 포기하고 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
다가 프랑스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면서 베트남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지분은 완전히 차단되는 
추이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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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온라인 공간의 확대와 일상의 정치: 
특별구역법과 네트워크보안법 사례를 중심으로174)

백용훈 (서강대 동아연구소)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을 사례로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국가-사회 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이머이(Đổi Mới) 이후 시장경제 지향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제도 및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강력한 권위를 가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
는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과 시장경제의 확대 과정일 것이다. 한편, 미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산당
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의 일상적 대응은 하나의 사회적 객체로서 능동적인 생존전
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1986년 도이머이와 1997년 인터넷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베트남의 온라인 공간에 주목하여 유명 블로거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이 업로드하는 게
시글 및 댓글 의견을 일상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제도적 및 구조적 조건과의 상
호작용 측면에서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권력과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및 통제 그리고 이에 맞서 대항하는 인터넷 블
로거들의 반대 의견과 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동요와 시위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특별구역법(Luật đặc khu)과 
네트워크보안법(Luật an ninh mạng)에 대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견과 논평 그리고 베트남 공산
당과 국가의 공식 입장, 정책 그리고 대응 방식 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는 페이스북과 인기 
블로그에 제시된 의견과 댓글의 내용이고, 이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해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다. 개혁개방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베트남의 인터넷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
인들은 경제 개혁을 넘어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삶에서 
베트남 일반 대중에게 보다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베트남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논의와 일상의 정치

베트남의 정치시스템과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세 가지 해석으로 진행되어왔다
(Kerkvliet, 2018). 첫 번째는 베트남을 통치하는 규칙과 프로그램들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에 의해 주도된다는 입장(dominating state)이다(Womack, 1992; Thayer, 1992). 두 번째 해석은 
사회적 힘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국가가 지배하는 조직을 통해서 혹은 당과 국가의 협조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mobilization authoritarianism 혹은 state corporatism)이다

174) 본 연구는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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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특징

1
1990년대 

중후반

- 12명 내외의 개인들이 당국에 편지 서한 발송, 부패 규탄, 공개 정치 

시스템(open political system)을 지지하는 에세이 유포, 

- 1996년과 1997년에는 익명으로 출판, 1990년대 말 인터넷의 등장으

로 인하여 확대

2
2001년 ~ 

2003년

- 공동 행동주의(collaborative activism) 등장, 2003년 4월에 Club for 

Democracy (the first issue of Electronic Letter)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 레짐 비판 & 민주주의 옹호, 저자들의 이름과 위치 공개

3
2006년 

전후

- 세 정당(Đảng Thăng Tiê ́n Viêt ̣ Nam, Đảng Dân Chủ Viêt ̣ Nam, 

Đảng Dân Chủ Nhân Dân)이 공산당을 공개적으로 반대, Bloc 

(Turley 1993). 
이 두 입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보여주지만, 모두 해당 사회(local) 수준의 정치적 역동

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 수준, 즉 공식적인 정치 제도 및 정책 결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식 영역에서 국가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된 것과 비공식 영역의 사회 내에서 일반 대중들이 
행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 따른 세 번째 해석
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과 국가기구의 프로그램 조정 및 실행 능력이 앞선 두 해석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본다(Woodside 1979; Thrift and Forbes 1986: 81-83, 101-104). 그리고 여러 연구
자들은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중요한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해왔다
(Beresford 1989: 116-118; Fforde 1989: 203-205; Kerkvliet 1995; White 1985).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취하는 관점은 아래로부터의 반응과 국가 기구들 간의 상호작
용이다. 국가의 통제에 저항하는 집단과 사회적 과정은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국가
의 정책과 행정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최호림 2003; 
Kerkvliet 2018). 또한 본 연구는 “일상의 정치(Everyday Politics)”의 개념(Scott 1985; Kerkvliet 
1995)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일상생활 속의 정치를 탐색하는 것은 실제 사회의 운영 메커니즘을 면
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상의 정치에서 강조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피지배계급, 즉 농민들
의 저항은 지배계급이 요구하는 복종을 완화시키거나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향상시
키기 위한 행위이다. 이 때 일상적 형태의 농민저항의 목적은 지배체제의 직접적인 변형이나 전복이
기보다는 현재 상태 내에서의 생존이다. 즉, 농민들의 일상적 목적은 체제 내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 베트남 레짐에 대한 비판의 역사적 과정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공적 비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조심스럽게 나타나
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정치적 상황을 비판하는 짧은 이야기들이 암암리에 출판되
었고, 1988년에는 보다 직설적인 표현들이 등장했으며, 1990년에는 공산당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다. 1991년부터 1992년 사이에는 개인적인 대화 형식으로 약화되었지만, 부패에 대한 비난은 
지속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정치적 문제들(종교 조직에 대한 제한)이 다시 
공론화되었다(Kerkvliet 2015: 359). 

<표 1> 베트남 레짐 비판의 시기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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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6(Khô ́i 8406)은 “자유와 민주주의 선언(Declaration of Freedom 

and Democracy)”에서 지지된 정치적 자유를 계속 요구, 반체제 인

사들(Dissents)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지지 요청

- Homeland(Tổ Quốc), Free Speech(Tự Do Ngôn luận), Freedom 

and Democracy(Tự do Dân chủ), 그리고 Democracy(Dân Chủ) 등 

인터넷 기반의 잡지(magazines) 생성

4
2006년 

이후

- 2006년~2007년에는 베트남 내에서 정치-사회 문제 관련 블로그가 

발달(Anh Ba Sàm, AnhbaSG, Nhà Baó Tự Do, Trần Đông Chấn, 

Osin 등)

- 2008년 말과 2010년 사이에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사이트들이 크게 

발달(예: Bauxite Viet Nam, Dân Luận(People Debate), Dân Làm 

Báo(Citizen Journalist)), 2010년 이후 보다 신랄한 비판을 하는 블

로그가 등장했음

- 2013년 7월 이후에는 수백 명 이상의 블로거들이 공동으로, 반항적으

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음.

출처: Kerkvliet 2015: 359-363

3. 연구 내용과 분석틀

Ⅲ. 네트워크 관리 제도 및 정책과 인기 블로그의 특징

1. 베트남 공안부 네트워크 보안국, A68 (Cục An ninh mạng, Bộ Công an Việt Nam)

공산당과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들과 싸우고 네트워크 보안 및 보호를 위하여 네트워크 보안국
(Cục An ninh Mạng, A68)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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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t Bloggers Pro-CPV Bloggers Anonymous Bloggers

블로그명

Bauxite Vietnam, Anh 

Ba Sàm (Brother Ba 

Sam), Điếu Cày 

(Farmer’s Pipe), Đoan 

Trang, Mẹ Nấm (Mâm 

Nam), Tuấn Khanh, Quê 

Choa (My Motherland), 

Huỳnh Ngọc Chênh

I am a soldier, Dý luận 

viên

Quan Làm Báo(Officials 

Doing Journalism), Chân 

Dung Quyền 

Lực(Portrait of Power)

특징

정부 정책 비판, 공적 문제 

이슈 제기(남중국해 문제, 

경제특구, 개혁 실패 등), 

일반 시민들, 음악가, 정보 

기술 전문가, 저널리스트, 

변호사, 학자 등, 대부분 

베트남에 거주하지만, 일부 

블로거들의 경우 망명 등

의 이유로 해외 거주

공산당의 정책을 지지, 민

주화를 요구하는 조직에 

대항, 퇴직 공무원, 연구

자, 작가, 군인, 국영 미디

어 조직, 제도, 기관, 기업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저널리스트 등

주요 국가 정치적 사건 이

전에 활발하게 활동(공산

당 전당대회 이전 주요 국

가 지도자들의 부패 문제 

등), 단기간 내 수백-수천

만의 뷰로 인기를 끌고 공

적인 정치적 담론의 장으

로서 역할을 하다가 사라

짐, WikiLeaks-style 정

보(익명, 사적 정보)

2. 베트남 국방부(Bộ Quốc phòng Việt Nam) 네트워크 보안 세력, 륵르엉 47 (lực lượng 47)

국가 주권과 군대의 정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10,000명으로 구성된 륵르엉 47을 창설. 륵르엉 
47은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의 47개의 지시에 따라 취해지는데, 그 중에서는 군대에서의 인터넷 서
비스 공급,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언론과 출판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3. 인기 블로그의 유형과 특징

<표 2> 세 가지 종류의 블로그 사이트

출처: Mai Duong 2017: 378-384

Ⅳ. 일상생활의 정치 유형: 특별구역법과 네트워크보안법에 대한 온라인 논평과 전개 과정175)

1. 특별 경제-행정구역법(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이하 특별구역법(Luật Đặc Khu))

베트남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북부 꽝닌성(Tỉnh Quảng Ninh)의 번돈(Vân Đồn), 중부 
카인호아성(Tỉnh Khánh Hòa)의 박번퐁(Bắc Vân Phong), 그리고 남부 끼엔장성(Tỉnh Kiên 
Giang)의 푸꾸옥(Phú Quốc)을 경제특구로 조성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이 법안의 처리와 

175) 분석 진행 중이므로 쟁점 사항에 대한 법 조항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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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특별 구역에서 토지 사용 권리와 의무176)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투자자의 제안에 기초하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 위원

장은 특별 구역에서 7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생산 혹은 사업을 위한 토지 이용 시간을 결정한

다; 특별한 경우에, 토지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정부 총리의 결정에 따라 최대 99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8조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엄격히 금지된 행위들

15조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사건의 대응 및 해결

26조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정보 보안177)

-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업체들은 베트남 내에서 서버를 구축해야 하고 본부 혹은 대표 사무소

를 개설해야 한다.

- 베트남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국가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

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지도자, 유명인사, 민족 영웅에 반대하는 선전 내용이 있는 정보를 

게재하거나 전파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 공간의 사용을 금지한다.

- 선전, 책동, 협박, 분열 야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포섭하고 이를 야기하는 정보를 네트

워크 공간에 게재 및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하여 하노이, 호찌민시, 중남부 빈투언성, 푸꾸옥 섬 등 전국에서 거리 시위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018년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및 의결을 10월로 연기하
고 법안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법안의 내용 중 온라인 상에서 격론이 벌어진 쟁점
에 해당하는 조항은 아래에 제시하였음).

2. 네트워크보안법(Luật An Ninh mạng)

2018년 6월 12일 네트워크보안법이 베트남 국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
음(찬성 423표, 반대 15표, 무효 28표). 앞서 6월 11일에 4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한 온라인 청
원서 제출 및 74명의 변호사들의 탄원서 그리고 네티즌들의 공개적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전
의 네트워크 보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집중화하여 법으로 승격되었음 (법안의 내용 중 
온라인 상에서 격론이 벌어진 쟁점에 해당하는 조항은 아래에 제시하였음).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그동안 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베트남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논의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변동 논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거시구조와 미시 행위자 간의 관계, 즉 
거시구조의 추동에 대한 미시 행위자의 대응방식을 규명하는 함의를 갖는다.

176) 특별구역법안(Đơn vị Hành chính – Kinh tế Đặc biệt), http://duthaoonline.quochoi.vn/DuThao/Lists

/DT_DUTHAO_LUAT/View_Detail.aspx?ItemID=1319&LanID=1496&TabIndex=1. 

177) 네트워크 보안법(Luật An Ninh mạng, 24/2018/QH1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Cong-n

ghe-thong-tin/Luat-an-ninh-mang-2018-351416.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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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외전략에 대응하는 
베트남의 헤징(hedging)전략 

 - 국경 경제협력과 남중국해 갈등을 중심으로 -

                                                건국대  정 혜영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아시아에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변화로, 인도차이나 반도는 한반도 
만큼이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 놓여있다. 그 동안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도 한 층 깊어졌다. 베트남은 그동안 최고 우선순위가 되었던 중국과 소련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통한 개혁과 개방의 경제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양한 국가들과 친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한 결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큰 폭으로 강화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내적 
갈등은 깊어진 양상이다. 또한 베트남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미국과 일본의 
힘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 강화되어온 중국의 일대일로(一對一路) 국가 대전
략은 외부적으로는 경제협력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대외정
책이 동반되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
하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갈등하는 국제형세 하,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 질서 안에서,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협력은 지속하
되, 중국이 정하는 천하질서 안에 예속되지 않으려는 고민을 안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베트남의 대중국 대응은 전략화(戰略化)되고 있다. 중국과의 국경 
경제협력은 적극 추진하고자 하지만, 중국과 남중국해 갈등의 연선에 놓여 
있는 베트남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남중국 해상 질서에 대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움직임을 배경으로 중국과 연선국 지
위에 있으나, 해양 영토갈등을 겪고 베트남의 대중관계와 그 국제정치 전략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베트남이 이러한 세계질서의 
가운데에서 어떠한 국제정치 전략을 구사하여 미-중 강대국의 국제정치구도
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가발전을 도모
할 것인가?’로 부터 한반도 국제정치의 전략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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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내 국제정치 질서
  
  아시아 지역 내, 미-중의 대결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국은 인도, 일본, 베트남, 한국이다. 이들 4개국은 기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중국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안보지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일본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강한 연결고리와 함께 중국에 대하여 
약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 또한 부상하는 중국의 힘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 하는 입장이다.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지녀왔지만 
안보적으로 중국과 대치적인 입장에 서게 된 한국과 베트남은 향후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할 것인가? 중국의 일대일로 대전략에 대응하는 베트남의 
국제전략 연구는 한국의 국제전략에 간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도 있지
만, 베트남의 대중전략이 한국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역
학구조 하, 베트남의 대응을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있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 
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hegemonic,패권)1) 속에 위치하게 된 베트남
을 둘러싼 국제정치 질서의 구조적 전환점에 주목하게 되면서, 베트남의 국
제 전략으로 인해 변화될 지정학, 지경학적 지역질서의 구조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0년대 초반 까지만 하여도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충돌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베트남 혹은 한반도 미래를 걱정한 학자2)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미
국의 트럼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부상하는 중국을 견재하기 위한 정치, 군
사, 경제적 조치들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자
세를 취했던 한반도(북한 포함)는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
당하는 형국이다. 베트남 발전은 베트남 최대 지원국인 일본의 원조협력과 
대미 무역흑자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군
사력 및 해양경제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켰다. 이
에 대해 베트남은 남중국해 평화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역에서 강화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협력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
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미-중대결의 불안한 
측면이 심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의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외교자
세와 대중국 전략대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의 연구결
과 활용을 통해 연구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약소국 베트남의 대외전략과 

1) “패권(hegemonic)‘에 대한 정의는 시대흐름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서 그 평가요소, 
즉 생산력, 금융, 정치 리더쉽, 자본 통제력, 시장의 통제, 자원통제력,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에 대한 우위, 군사능력, 패권국이 되고하는 정신적 내부 동인 에 대한 
의견이 존재 한다. 

2) 모택동은 미-중 힘이 충돌하는 지역을 한반도, 대만, 베트남으로 언급하였으며, 또
한 이 두 지역에서는 진영논리에 의한 전쟁일 발발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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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은 미-중 패권경쟁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베트남이 미국과 중국의 편가르기에서 어떠한 헤징전략 취하는가의 연구이
다. 미-중의 줄다리기에 베트남이 경도되는 측면의 연구관점 보다는 베트남
의 선택이 두 패권국에 미치는 영향에 더 비중을 두고자 하였다. 둘째, 베트
남의 선택과 대응이 한반도 정세에도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미-중 남중국해 지정학적 세력균형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세력균형은 동아시
아의 미중 갈등의 세력균형에 서로 중요한 연결고리와 영향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배경에 두었다.  

    (3) 분석이론 및 선행연구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동남아 지역 국가들은 역내 다양한 경
제협의체와 안보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자협렵을 위한 공동체발전3)에 집중하여 
왔다. 따라서 동남아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이론도 현실주의(realism)와 구성
주의(constructivism)간의 논쟁이 중심이 되어왔다. 이론적 쟁점은 강대국의 
힘과 권력이 아세안 규범체제에 작용하는 영향관계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강
대국에 대한 아세안의 영향력 정도와 역할 그리고 이러한 영향관계가 역내 
개별국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쟁이었다. 그런데 아세안의 국제
정치를 연구한 레이퍼(Leifer)와 웨더비(Weatherbee)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즉 동남아시아 국제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행위주체자를 공동체가 
아닌 개별국가로 보았다. 이유인 즉 아세안 공동체는 이해관계를 공유할 뿐 
초국가적 권위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세안 각 개별국가의 행위를 제
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웨더비(Weatherbee)는 남중국해 분쟁의 경우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아세안 회원국들은 각자의 국익에 따라 행동하며, 서
로 다른 행동성향을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Leifer 1989: 144-148, 
Weatherbee 2015: 3, 323-324, 주용식 2017 : 94-96) 한편, 구성주의자들
은 아세안을 중국이나 미국 같은 역외 국가를 견제하거나 균형을 취하기 위
한 관계의 보완재로 간주한다. 그 보완재의 역할은 아세안 방식의 행위규범
에 의해 나타나느데, 최종적으로는 아세안이 그동안 동북아에 비해 상대적으
로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작용에 일조하였다고 보고 있다. (김석수 
2016, 주용식 2017, 97)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대외정책을 지역규범의 틀 
혹은 지역공동체 인식론 차원에서 보기 보다는, 베트남 개별국가와 중국과의 
양자관계에 따른 국익과 힘의 정치 및 세력균형의 국제정치에 근거한 행동의 
관점에 바라본다. 즉 ‘현실주의적’ 입장의 세력균형의 틀 안에서 논지를 전개

3)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등을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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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왔
을 때, 베트남의 국가행위는 아세안의 관념적, 규범적 요인에 의하기 보다는 
베트남 국익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은 이웃국
인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보다 내부 지도자들의 권력 전통성이 강하며, 호
치민 사상에 입각한 베트남 공산당은 그동안 대외개방에 의한 경제운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하여왔다. 따라서 대외전략의 방향이 내부 권
력 위협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소지가 작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헤징(hedging)이론은 국제관계 이론 안에서
도 세력균형 이론으로 분류되고 있다. 헤징(hedging)의 사전적 의미는 ‘울타
리 치기’이다. 즉 헤징전략이란? 국제관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으로부
터 오는 위험을 분산시키는데 적당한 ‘위험분산’전략으로, 미국과 중국의 충
돌시기 약소국의 경제, 정치, 안보 등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여, 상대적으로
약소한 국가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수단이다. 즉 국제관계가 불
확실 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금융계에서 사용하던 
논리를 국제관계에 적용한 것으로 위험 대비 판단을 내린 약소국 혹은 중견
국의 전략4)이다. 고(Goh)는 국제관계에서 헤징에 관한 고전적 정의를 “국가
가 균형, 편승 또는 중립과 같이 매우 명쾌한(straightforward) 대안을 결정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회피하는 전략으로서 다른 국가에게 비용
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
는 것”이라 하였다. (Goh 2006, 2007:825). 로이(Roy 2005)는 헤징전략을 
균형과 편승의 경계를 절묘하게 넘나든다고 표현하여 헤징전략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즉 헤징은 균형을 포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본 것이
다. (Roy 2005, 306). 이후 퀴크(Kuik)는 특히 경제적 편승과 군사적 균형전
략을 언급하였는데, 한 국가의 경제와 군사적 자원의 다양한 조합으로 헤징
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Kuik 2008, 163,168-171).
  동남아 아세안 국가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해 강대국을 포괄하는 헤징전
략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의 안보 위협, 특히 “중국 위협론”을 
상쇄시키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균형전략을 확대하여 왔
다. 헤징전략에서는 더 이상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효율성
이 없으며,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강대국을 강제할 수 있는 그들만의 국가자
원(국력)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통해 약소국의 이익은 얼마든지 극대화 될 수 
있다. (장준영, 2014: 90,93) 이후 로이(Roy 2005), 피오리(Fiori et tal. 
2013)는 퀴크(Kuik 2008) 주용식 (2017;104-105) 등의 연구자는 대중국 헤

4)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헤징전략은 사용하고 
있는데, 강대국들의 헤징전략 사용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국가들에게 외교적략 구상
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 아니라, 국제관계 구조의 복잡성과 가변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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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전략의 정도에 따라 동남아 각국을 분류하였다. 아래 <표 1>은 퀴크(Kuik 
2008)의 5단계 헤징전략을 정리한 것이다. 그의 헤징전략은 다시 강한헤징과 
약한헤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강한헤징을 구사하는 국가는 호주, 인도와 같
이 중국에 대하여 ‘강한 울타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캄보
디아, 라오스와 같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하여 ‘약한 울타리’를 만드는 약한 
헤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의 대중국 헤징전략은 중국의 대외전
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각국의 대중국 헤징전
략은 강도에 따라 아래<표 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퀴크(Kuik)의 헤징(hedging)전략 분류에 따른 국가별 전략 분석 

    전략의미   각국의 대중국 헤징전략 강도

편승 (bandwagoning) 중국의 힘에 의존 캄보디아
<약한 헤징국가>
   중국의 힘에 의존

       ↑
       ↑
       ↑
       ↑
       ↑

<중립성향 국가>
 
       ↓
       ↓
       ↓

약
한 
헤
징
↑
중
립
↓
강
한 
헤
징

➊ 제한적 편승
 (limited
 bandwagoning):

중국과 선택적으로 의
존 또는 협력하는 것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➋ 구속적 연계
(binding
 engagement):

중국과 양자 또는 다
자간 서로 구속하는 
상호관계를  형성함

싱가포르

➌ 경제적 실용주의
(economic
 pragmatism): 

중국과 직접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대한민국
호주

인도네시아

➍ 지배거부
(dominance
 denial):

지역적인 정치적 균형
을 통해 중국에 복종
하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 함

미얀마
필리핀

❺ 간접균형
(indirect
 balancing):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지만 
군사적 동맹이나 군비 
증강을 통해 안보유지 

베트남
인도
일본

       ↓
       ↓

균형 (balancing)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견제 함 미국 

   중국의 힘을 거부
<강한 헤징국가>

자료: 퀴크(2008). 주용식(2017) 재인용 자료종합 필자 재구성

  

  게이 코가 (Kei KoGa 2017)는 한 국가가 지니는 경제, 군사, 외교적 자원
으로 6 가지 유형의 헤징전략을 분류하였는데, ➊군사 균형 / 경제적 편승 
(전통적인 헤징); ➋외교 균형 / 경제적 편승 (소프트 헤징); ➌ 군사 편승 / 
경제적 균형 (경제적 헤징); ➍ 군사편승  / 외교적 균형 (안보 헤징); ❺경제 
균형 / 외교 편승 (외교 헤징); ❻ 군사 균형 / 외교적 편승 (정치 -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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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징)이 있다. 아래 4장 에서는 그의 편승전략 구분을 이용하여 베트남의 대
중국 헤징전략에 대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중국의 일대일로, 대외전략 패러다임의 전환과 주변국질서 
    
   (1)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의 국가대전략 패러다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이하 일대일로로 
칭함)’는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연결망
을 지칭하는 말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
바예프 대학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5통(通)5)을 처음 제안하면서 국제사회 
알려지게 되었다. 즉 국가 간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연계성(connectivity, 互
聯互通)을 제안한 것인데, 일본의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진행한 내용을 모태로 
중국식으로 개발된 것이며, 일본과 중국의 연계성 전략은 미국이 유럽에 진
행한 마셜플랜(Marshall Plan) 을 모태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에너지자원 
확보, 해외시장 개척, 인프라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는 이러한 연계성 개념
을 활용하여 아시아 경제통합 메커니즘을 만들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간에 국
경경제벨트 형성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0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은 그의 주장을 적극 채택하였다.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
(CAREC), 남아시아 지역협력 연합(SAARC) 등도 연계성 액션플랜을 채택하
면서 연계성 연결에서 중국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창주,2017. 
45) 중국은 일본이 진행하는 ADB 사업에 간접 참여하면서 연계성의 중요성
과 메카니즘을 익히게 되었으며, 2013년 드디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연계성 
전략인 일대일로를 발표하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프레임을 확
보하는 일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흐르던 무역의 흐름과 상품거래를 
중국을 중심으로 바꾸는 일이며, 연선 국가들과 통관제도 개선과 인프라 건
설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연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명공동
체, 책임공동체, 이익공동체’를 함께 건설하자는 기치아래, 다자주의를 표방
하며 ‘개방과 포용’의 자세로 개도국들과 신흥국에 대하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중국 19차 공산당대회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
상’의 핵심 대외전략으로 격상시켰으며, 역내 경제네트워크에서 입지를 강화

5) 정책구통(政策溝通), 시설련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일컫는데, 즉 중국이 중심이 된 메커니즘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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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세적인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삼았다. 또한 미국으로 부터 역내 영향
력을 인정받고자 ‘신형대국관계’를 그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일
대일로는 외교, 경제, 금융, 지역개발, 상품시장 개척, 문화 교류 등이 종합된 
중국의 개발전략이며, 중국의 지도부가 대외 국제전략 감안해 중국의 장기발
전을 위해 진행하는 장기적 계획이다. 

    (2) 미-중 국제질서와 베트남의 국제정치

   베트남의 주변국 질서변화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변수이다. 냉전시기 아세안국가들의 관심은 동남아지역에 대한 소
련의 군사력 증강과 베트남의 대 라오스, 캄보디아 영향력 행사였다. (주디스 
F. 컨버그, 존 파우스트. 2008; 231) 그러나 오늘날 동남아 아세안지역의 국
제관계 현안은 중국의 대 동남아 경제·군사적 힘의 증가, 일본과 중국의 경제 
영향력 경쟁구도,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충돌우려, 인도차이나반도의 부상하
는 후발 개도국의 정치안정 등이다. 중국의 이웃국가들은 거대한 중국의 부
상을 항상 염려하여 왔다. 그러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중국은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의 타격을 줄
이는데 도움으로써 중국의 이미지 향상에 성공하였으며, 2000년 이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수출과 수입량을 급속히 확대하여 중국의 대 동남아 국가 
경제적 친밀화에 성공하였다. 이후, 중국은 미국의 투자가 중국대륙으로 집중
되는 시기에 아세안 국가와 경제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6)에 공
을 들였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증대되는 영향력에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중국이 제안하는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받아들였다. 중국은 성장하는 
아세안 신생 개도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들에게 중국의 국가적 책임을 
약속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동남아시아
의 지역안보포럼(ARF)에도 참여하면서 동남아국가들이 우려하는 지역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불식시켰다. 그러나 강화되는 중국의 영향력 남하에 
일본과 미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미국 힐러리와 오
바마는 동남아 지역에 대하여 신실크로드 전략7)과 아시아 회귀전략을 다시 

6) 2002년 12월 중국은 아세안국가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하였으며 
이후 2010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대 설립, 자유무역기구 운영, 경
제개발협력체 구성, 지역무역협정, 지역협력체 등의 크고 작은 중국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7) 미국의 실크로드 전략은 1992년 대서양 발, 실크로드 전략으로 시작하였으며,   
1999년, 유럽-흑해-터키-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실크로드 전략으로 확
대되었다. 2011년 힐러리와 오바마는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을 인프라, 통관, 민
간교류 확대가 포함된 내용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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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게 된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일본의 견인 아래 인도를 포함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1960년 대 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두었던 일본의 아베신조 정권의 아소다로 외무대신은 "자유와 번영의 호(弧)" 
개발전략을 "인도–태평양" 라인에서 “아세안–남태평양으로 확대시키며 중국
과 러시아를 배제한 태평양발 실크로드 개발전략을 구상한다. (이창
주,2017;242) 한편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는 동부선도,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의 내부 개발을 본격화하고 대외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일대
일로(一帶一路) 구상을 통한 대국굴기 작업을 계획한다. 중국의 ‘2차 대외개
방 전략’인 일대일로는 연선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며, 미국과 일본의 대결구
도에 맞서게 되었다. 
   <그림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전략

  자료: 중앙일보, ‘인도·태평양전략은 힌두·유교 문명 대충돌 예고’ 2018.01.04. 

   이러한 동남아 국제정치 형세 하,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 충돌의 핵심 지
역인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하였다. 1984년 이후, 베트남의 외교정책은 경제
발전 우선순위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베트남은 국가안보와 지역패권을 
위하여 캄보디아를 점령한 후, 1979년 중국과 치룬 국경전쟁이 국가경제 위
기와 국내정세 불안정을 불러왔던 내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베트남의 대외
정책은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가속화로 진
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즉 중국에 대하여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실리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로 인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미-중 양국의 헤게모니 갈등관계의 한가운

- 아세안 - 환태평양 – 미국서부’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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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서게 된 베트남은 남중국해 중국의 위험 역시 대비해야 하는 가운데, 경
제이익을 쟁취하면서 자국을 보호하는 안보 울타리를 쳐야한다. 반면 그동안 
중국은 베트남과의 관계를 지역안보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의 경제자원과 영토주권 주장을 둘러싼 일본, 베트남, 
대만, 필리핀 사이의 경쟁관계가 심화되면서 안보를 둘러싼 베트남과 중국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안보전략은 베트남의 이웃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기타 동남아시아 해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 양국은 메콩강 유역을 남중국해 및 인도양으로 진출
하는 주요 통로로 인식하고, 메콩강 유역국에 대한 중-일 양국은 지역개발과 
투자주도권 확보를 위해 장기간 경쟁을 벌여왔다. 중국은 일본의 투자와 원
조를 의식해, 더욱 적극적으로 메콩강 유역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영향력을 강화하였다. 베트남을 놓고 보자면, 베트
남을 둘러싼 이웃국들은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반면, 베트남은 
일본,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된 형국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관계 지형은 
베트남과 중국의 협력을 과거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 베트남에게 있어 중
국의 영향력과 국가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베트남은 국가 안보 측
면과 경제발전 측면 모두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과 중국은 1500Km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북
부 경제발전의 절대적 영향력은 중국과의 관계로 좌우된다. 내부적으로는 베
트남 남북통일 이후,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남부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국토균형발전 문제에도 중국과의 협력문제가 베트남 북부발전의 
제2의 동력이 되는 셈이다. 베트남의 대 중국외교 정책은 정치논리와 경제논
리가 함께 상존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베트남의 대중 전략은 내부적
으로는 베트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대외적으로는 남중
국해 안보를 중국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베트남 무역
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세계 최대 두 강대국과의 
대결적 무역구조 사이에서 경이적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의 국가 
발전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발전 전략의 안정적 운영도 글로벌 구조와 미중관
계와 구조와 밀접하다. 

   (3) 중국인의 세계관과 베트남인의 세계관
  
   부상하는 중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중국의 동인은 중화
(中華)질서를 형성한 그들의 세계관이다. 중국인의 세계관은 천명(天命)과 중
화제국(the Mandate of Heaven and Middle Kingdom)이 중심이 된 전통
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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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족주의, 외세에 침략당한 역사경험, 중국굴기에 따른 대중화 제국 건설
희망을 인민들에게 심어줌으로서, 부국강병 달성을 위한 국력을 공산당 중심
으로 모으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중국역사상 수 세기 동안 지녀온 것으로 
자연질서와 세상의 인간질서 중심이 중화(中華)로 모아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선사시대부터 1911년 까지 중국을 지배한 황제는 천명(天命)을 받아 통치하
였으며, 그 주변국은 조공(朝貢: 이웃 국가의 왕이 정기적으로 중국의 황제에
게 선물과 사절을 보내는 것)의 질서 안에 두었다. 선대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질서에 익숙해 있던 중국인들은 중화민족의 우월성이 조공으로 입증된다고 
믿게 되었다. (주디스 F. 컨버그, 존 파우스트,2008; 13-14) 과거 중국은 중
화문명의 우월성을 존중하는 이웃 국에게는 전쟁은 하지 않았으며, 조공무역
으로 경제협력을 이끌었다. 중국의 천하 질서는 몽골이나 만주인들까지도 중
국화(漢和)하는데 충분한 문화적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심지어 19세기말 강
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의 문을 열기에 성공한 서양 상인이 들고 온 무역품들
은 중국의 무역수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큼 중국은 강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영국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한 아편으로 인해 1840년 무
역수지는 간신히 서양에 유리해졌다. 작금의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인이 지니는 국제질서에 중국의 주변 연선국가들이 ‘5통’의 방식을 통해 중국
식 국제관계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 중국의 부상하는 헤게모니를 연선 개
도국들이 인정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중국식 국제정치 질서이기 보다는 중국
의 경제적 매력이다. 강화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와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지배와 정치권력의 강화는 중국의 대외관계와도 밀접한 연
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국가 대전략의 패러다임 전환방향을 전통적 국제질서
관과 결합된 ‘일대일로’ 전략과 중국공산당의 정치권력 대내외 강화로 잡아 
중화제국 부흥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천하질서의 중심을 중국으로 간주하였던 중국인과는 대비적으로 베트남의 
전통적 천하질서 안의 중심은 여러 중심을 인정하고 있다. 베트남은 동남아
시아의 넓은 세계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자유를 추구하여 왔다. 19세기 전반 
베트남제국의 국제질서를 연구하였던 최병욱(2011)은 당시 베트남의 세계관
을 다중심 세계관의 틀 속에서 남진 또는 영토확장이라는 베트남적 경향성을 
언급하였다. 다중심적이든 남진이든 모두가 동남아적인 베트남적 전통에 기
초한 것이지 중국적 질서를 수용하는 소중화(小中華)는 아닌 것으로 분석하였
다.8) 베트남의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조공의 수용과 사신의 접대는 다중
심 세계관속에 이루어진 것이며, 동시 중국이 정한 질서 안에서 벗어나기 위

8) 중국은 자기중심적 외교 언설(중국 측 사료에 기재되는 朝貢, 謁見, 封爵, 藩屛등
의 용어)로 포장해 국제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중국식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중
국식 외교 방법을 터득해 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며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최병욱 2011: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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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항의 역사과정 또한 치열했다. 전근대 베트남의 대중국인식을 연구하였
던 유인선(2009)은 베트남이 중국에 행했던 조공과 대등의식의 양면성에는 
그들의 유난스러운 자존심, 자주성, 또는 중국에 대해 지니는 대등한 평등 의
식이 ‘방교9)’(邦交)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인선 2009: 404). 
한편 베트남 내부에서는 다양한 소수민족을 수용하여 국가를 구성하였고, 각
종 종교의식과 의례, 미신, 토지숭배를 인정하는 "만 달 라(mandala, 銀河政
體)적 질서"10)를 수용하여 왔다. 즉 복수의 동등한 권력 중심과 각 중심들이 
거느리는 지배 범위들(circles of kings)로 이루어진 세계 질서를 수용한다. 
따라서 국가 간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발전되어 왔다. 이는 베트남의 국가 자주성과 연결이 되는데, 외세침입의 프
랑스, 일본 식민시기를 거치고 중국, 미국과의 전쟁으로부터 굳혀져온 역사 
속에서 강화되었다. 특히 현대 베트남 자주성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호
치민 사상 즉 “독립”, “자유”, “행복”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은 
1945년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선포 시, 베트남의 헌법적 가치에도 포함되었다. 
현대 호치민 사상은 베트남인의 정신적 지주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베트남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동양특유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호 치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국민의 자유와 행복에 두었는데, 현 
베트남 공산당은 국가의 최종 목표를 ‘국가독립’, 즉 경제부국에 따른 경제자
립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에 최종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현 베트
남의 대외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제3장 베트남과 중국 관계의 구조적 갈등과 협력요인 
       
  1.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요인:  3가지 영토 · 해양 문제

국교 정상화(1991년) 이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협력을 지향하는 동반
자 관계로 양국관계가 적극 개선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은 영토관련 

9) 방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의미함. 베트남이 중국으로부
터의 책봉 절차를 ‘방교’라 하고 ‘책봉’ 또는 ‘勅封’ 대신 ‘선봉(宣封)’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한데에는, 중국이 요구하는 강압적이거나 은밀한 외교관계의 설정을 평
등 또는 대등한 관계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최병욱: 273)

10)  만달라적 왕권에서 왕의 권력 범위는 명확한 경계선이 부재하며 이웃한 권력 중
심부(왕권)의 영향력 범주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음이 인정된다. 세계는 다수의 
권력 중심부가 이끄는 세력 범위들의 집합인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런 개념 속에
서는 이쪽의 왕권 말고도 저쪽의 왕권이 인정되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각개의 왕
권들이 존중된다. 즉 동남아적 세계관은 다중심적(多中心的, multicentric)이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베트남의 황제는 자신이 일정 범위 권력의 중심부라 여기지만, 
자신의 지배권 저쪽의 태국이라든가 버마의 권력 중심부적 역할 및 위상은 인정하
고 있었으며, 관계의 우열은 결코 없었다. (최병욱(20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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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문제를 내재하고 있는데, 먼저, 1979년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전쟁으로
부터 역사적 경각심을 얻었던 중국과의 육상국경문제, 둘째 베트남 북부지역
인 북부만(통 킹만)의 영토주권의 확정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The South 
China Sea’(베트남 사람들은 ‘동해’로 칭함)와 관련된 갈등문제이다. 
  
   ➊ 육상 지역 경계문제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영유권 문제는 10세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국경
경계를 근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11세기 후반 송과 베트남 사이 전쟁에서
도 할양과 반환을 거듭한 분쟁문제였다. 이후, 중국의 명, 청 시기에도 노골
적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였다. 주된 원인은 중국과의 모호한 국경선문제 였
다. 이유인 즉 그 곳의 거주자들이 필요에 따라 소속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명나라 때는 랑썬(Langson)국경 지역, 청나라 때는 윈난성 개화부(開化府)의 
뚜 롱(Tu Long)국경지역에 관계한 영토분쟁이 있었다. 이후 다시 레왕조의 
타잉 똥(Le Thanh Tong)시기에는 중국과 치열한 영토분쟁이 있었다. (유인
선,2012) 중국에 귀속된 땅을 돌려받지 못했던 이유는 약화된 베트남의 국력
이 큰 원인이 되었다. 동광(銅鑛)과 아연광이 있었던 이 지역은 광산개발로 
인한 중국인의 불법 이주문제가 줄 곧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1974년에는 하
노이정부와 우의관(友誼館) 철로의 양국경계 문제로 사소한 충돌이 있었다. 
1975년 사이공 정부의 항복으로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자 그 동안의 원조문
제 등 중국과 베트남의 내재된 갈등은 베트남의 친소 정책, 화교문제, 베트남
의 캄보디아 침공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중국을 자극했으며, 1979년 2월 국
경지대에서 중국의 선제공격을 받게 된다. 이 전쟁이 있은 후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중국과 베트남은 수백 번의 국경 분쟁으로 군사 충돌이 있었다. 
중국 광서(廣西)에서 베트남의 랑썬(Lang son) 300m 지역을 중국이 점령, 
관할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철도개통이 금지되었으며, 1996년 2월이 되
어서야 재개통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 측이 복구하고 운영하였다. 베트남과 
중국은 관계정상화 이후, 1991년 11월 양국 교섭을 통해 영토, 국경과 관련
된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하기로 결정했으며, 1993년 10월 19일에는 베트
남과 중국 당국 사이에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협정”에 조
인하였다. 이러한 협정원칙에 입각하여 1999년 12월 양국은 영토와 관련한 
국경협정을 체결하였다. 2001년 이후, 국경전체에 걸쳐 국경선을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까지 양국은 국경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정비하였다. 
양국은 국경문제 해결에 있어 분쟁을 크게 일으키지 않으며 무력을 쓰지 않
기로 하는 원칙적인 약속에 협의하게 된다. 베트남은 중국과 1999년 12월 30
일 육상 경계 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 서쪽에서 시작하여 2008년까지 1971
개의 국경 표지석 건립이 완료된다. 그러나 경계협정 체결이후 양국의 국경
지역에 설치된 4개 경제특구(ETZ)는 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베트남은 
늘어나는 양국의 무역량에 비례하여 특구가 적극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리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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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양국의 관계설정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의 관계설정은 남중국해
에서의 관계설정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양측협상의 진전은 더
딘상황이다. 

➋ 통킹만 문제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통킹만(중국명: 北部灣, 베트남명: Vịnh 

Bắc Bộ)의 면적은 약 126,25㎢로, 가로 최장 너비는 약 360㎢이며, 만의 최
소 너비는(만 입구에 위치) 약 207.4 ㎢에 이른다. 이 초승달 모양의 만(灣)
은 그 너비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넓은 만인데, 베트남 쪽의 길이는763
㎞로, 10개성에 걸쳐 퍼져있으며, 중국 쪽의 길이는 695㎞로 광시 (Guang 
xi)성과 하이난 (Hai nan)성을 아우르고 있다. 북부만의 입구는 레이저우(雷
州) 반도 (Lei zhou Peninsula)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칭저우 해협 (Qiong 
zhou Strait)과 하이나 섬에 2개의 입구가 있다. 북부만의 가장 큰 입구는 
베트남 꼰고(Con Co)섬에서 중국 하이난(Hai nan) 섬까지 걸쳐져 있으며, 
그 길이는 207.4㎞에 이른다. 북부만은 중국과 베트남이 세계 각국과 용이하
게 교류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오래 전부터 
베트남의 국제경제 교류와 무역 그리고 국방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
던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 측에게도 지리적(교통)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대륙붕과 해양자원(원유와 천연가스) 획정문제11)가 양국사이에 남
아있다. 이 지역의 분할과 관련된 양국의 협상은 1996년 3월에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2000년 12월 25일, 북경에서는 양국간 “통킹만 분할조약 및 통킹
만에서 베트남-중국의 어업협력과 관련된 조약”이 체결된다.(2004년 6월 발
효) 어업협정은 단일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일정 수역을 잠정조치수역과 공동
어업수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잠정수역은 발효 후 4년간 유효하다. 2009년 
600km 스퀘어에 대한 공동어업 협정을 체결(15년+연장3년)하였다. 이 조약
으로 통킹만 국경 분할은 53,23%의 면적이 베트남에 귀속되었고 46,77%의 
면적이 중국에 귀속되었다. 다만, 통킹 만 외부 수역은 경계가 미확정 상태이
며, 자원채굴 문제, 항해의 자유문제 등이 남아 있어 향후 협상의 난항이 예
상된다. 통킹 만 경계획정은 만 입구 폐쇄선까지 단일의 경계가 획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어업 및 자원개발활동은 분쟁12)이 존재한다. 현재 이 지역과 관련해 
양국 간에는 해양자원의 공동 개발의 협정만이 이루어져있는 상태이다. 양국
은 2011년10월 서명한 `해상현안 해결의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협

11) 1982년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통킹만 해역이 프랑스-청나라 조약을 바탕으로 한 
“역사성 있는 해역”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 선언으로 중국 측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들여 양국관계가 다시 긴장상태로 돌아서게 된다. 

12) 두 국가의 지역 주민들의 전통적 어업보장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 및 통킹 만 
외부의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자원 개발 및 탐사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이 지
역 해로의 경제교역 문제는 양국 간의 북부만 협정 문제가 선결된 후에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베트남 당국자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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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베트남 측에서 시급하게 조정해야 할 사항으로 여기
는 문제는, 베트남 연해군도와 하이퐁(Hai Phong)에서 130Km 거리에 있는 
바익롱비(Bach Long Vi) 섬의 유효성이다.(정혜영.2015) 2017년 중국은 연
해 인근 하이난(海南)성을 자유경제무역특구로 지정하였다.

➌ 남중국해 문제

   남중국 해(South China Sea) 는 동해(East Sea), 서필리핀 해 (West 
Philippines Sea 혹은 Luzon Sea)라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또한 여
기에 속한 해역의 남아시아 인접국(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들은 각기 다른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다. 2차 대전시기, 일본, 프랑
스, 중국, 베트남이 남중국해의 중요성을 두고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
력다툼을 벌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부터, 베트남은 남중국해 상에서 중국 
과 도서 영유권 및 해양관할 수역 관련 본격 분쟁 중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양 국 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이다. 서사군도(베트남 지명: 호앙사, 파라셀 제
도)는 중국(군)이 100% 점령13)하고 있으나,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력충돌 우려도 있는 곳이다. 남사군도14)(베트남 지명: 쯔엉사, 스프
래틀리 제도)는 주변 6개국(베트남 21개, 중국 7개, 말레이시아 8개, 필리핀 7개, 
대만 1개, 브루나이는 점유한 도서는 없으나, 일정의 해양 관할권 주장)이 영유
권을 주장하면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는 21개 
도서 중 3개의 섬에 주민이 각각 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15) 베트남은 중국과
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면서 영토해양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영토해양 문제
의 해결방안으로 관련국간 상호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베
트남은 중국과 민감한 영토문제에 대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기후나 환경 문제
의 측면에서 영해를 관리하고 있다. COC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2002년 채택)에서는 남사군도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배타적 경
제수역(EEZ)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현 베트남 반중정
서 형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이 지역 해양권익문제를 적극적으
로 거론하는 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은 국제적 지위 상승, 해양강국
으로 도약하여, 중국 인근 해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한편, 남중국해에
서의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국제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베트
남 측에서는 분쟁을 ‘먼저 표면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영유권 문

13) 다만, 베트남 당국은 인접의 다낭 지역에 서사군도 관련 기념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낭-서사군도 거리는 200해리). 

14) 파라셀제도(Paracel Island)를 베트남은 호앙사 (Hoang sa)로 칭함/ 중국은 서사
군도 (西沙群島)라 칭함 파라셀제도는 매우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일반인이 거주하
지 못함. 스프래틀리(Spratliy Island)제도를 베트남은 쯔엉사(Truong sa)로 칭함/
중국은 난사군도(南沙群島)로 칭함.

15) 섬에는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 진학시 외부에서 생활한다. 베트남 정부는 그들
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이주는 제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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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만큼은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법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통행의 문
제에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강화되는 중국의 해양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베트남의 대응은 국제관계의 외교
전략적 접근만이 실질적으로 유효하다.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남중국해의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은 
남중국해에 구단선(the nine dash line)을 설정하고, ‘핵심이익(core 
interest)’ 선포를 통해,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양진출로 확
보작업을 강화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지역 질서유지를 위한 
유일한 초강대국 책임인식 하,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방지를 위하여 인근
해역 국가들과 동맹 및 우방협력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베트남은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수호를 위하여 중국의 공세적 전략에 전략
적 대응을 하고 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중국과 필
리핀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필리핀에게 손을 들어주자 베트남은 중국을 자
극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중국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인공
섬을 조성하고 활주로 건설,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였으며, 베트남은 난사군도
(스프래틀리 제도)에 로켓발사기를 배치하였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관리를 위
해 2009년 러시아와 잠수함 구매계약(20억달러 규모, 킬로급 잠수함6대)을 
하였으며, 2017년 2월, 러시아로부터 6대의 마지막 잠수함을 모두 인도 받았
다. 모디 인도총리는 베트남에게 군사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함정구매
를 위해 1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또한 킬로급 함정해양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에게 (구식)해양순시선 6척을 제공하였고, 6척을 추가제공하기
로 하였으며, 미국도 해양순시선 18척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베트남과 중국의 협력요인 : 베트남의 양랑일권(兩廊一圈) 개발협력

  2015년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일대일로에 대해 베트남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2017년 양국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베트남과 중국 일대일로 경협의 내부 문제점은 베트남의 
주변국인 라오스나 태국에 비해, 베트남과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속도가 느리
다. 내부적으로는 베트남은 외교적으로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을 주장하지만, 
실제 일반 대중은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을 지지하지 않는데, 이유인 즉, 중국
은 줄 곧 사업을 운용할 때 검은돈(Black Money)을 사용하며, 이러한 돈은 
인프라 건설의 기초 단가를 올려 베트남 경제기초를 흔드는 영향력으로 돌아온
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16)이다. 베트남 측에서 적극 구상중인 양랑일권(兩廊

16) 실례로, 하노이 도시철도 건설 협력에 대한 중국인으로 부터 검은돈이 오가는 부
패문제로 인해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하노이 깟린-하동 (Cat Linh-Ha Dong)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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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圈)은 2006년 등장한 개념으로, 베트남 정부의 북부경제 발전 구상이다.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2개의 회랑을 인프라로 연결하며, 하나의 경제협력 지
대를 건설하는 것인데, 실제, 중국의 서남부 발전전략과 일대일로 사업은 직
접 연계되는 개발협력으로 베트남 북부 경제발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2
개의 회랑(兩廊)’이라 함은 베트남 서북쪽에 위치한 철도라인으로서 중국 측
의 곤명(Kun ming)에서부터 베트남 경내에 있는 라오까이(Lao cai)-하노이
(Ha noi)- 하이퐁(Hai phong)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라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
물류 회랑이다. 또 다른 라인은 베트남의 북동쪽에 위치한 철도라인으로서 
중국의 난닝(Nanning중국)에서 부터 베트남 국경지역인 랑선(Lang Son)-하
노이(Hanoi)-하이퐁(Hai Phong)-광닌성(Quang Nin)을 연결하는 경제회랑이
다. “하나의 경제벨트(圈) 건설”은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북부만(통킹만)지역
에 대한 경제협력지대의 건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상은 2004년 베트남의 
팜 반하이 수상이 먼저 중국측에 제의한 사업으로 베트남 북부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어, 이를 통해 중국과의 
경협을 활성화 시키고 베트남 북부 도시발전으로 연계시키겠다는 베트남 당
국의 구상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 두 개의 회랑은 양국 간의 중요한 
경제활동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간 양국 간의 영해갈등으로 그 연결
이 순조롭지 않았다. 2006년 11월 베트남과 중국의 운남성과 광시장족자치구 
지방성 정부는 경제 협력 구상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하고 2007년에는 관련
업무 담당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관련업무기록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양측은 매년 접촉하여 “2개의 경제 회랑 
건설”과 “1개의 경제 지대(벨트) 건설” 사업에 대한 경제, 무역, 투자, 문화, 
역사, 지역 질서와 군사안전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있으며, 인프라건설로는 국
경 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국경관문 출입지역 개발문제, 통관절차 간소화, 
출입국 검문에 대한 통일화와 간소화, 인근재래시장 형성과 관리에 대한 협
력사항들을 조율하고 개선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2개의 회랑을 통과하는 국
경지역 경제협력특구 설치 사업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구체
적으로는 하커우(Ha Khau，河口;중국소재)-라오까이(Lao cai;베트남소재) 경
제협력특구와 핑샹(Bang Tuong 凭祥;중국소재)–돔당(Dong Dang;베트남소
재)의 경제협력특구이다.( Do Tien Sam, 2012, 정혜영, 2015)  베트남과 중
국의 국경입구인 “돔당-랑선(Dong Dang-Lang son) 경제무역특구” 지역은, 
향후 베트남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서부지역 시장 공략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의 출발 지점이다. 베트남은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free-tax 
zone)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다국적 기업의 유입과 중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하노이를 중심으로 유치된 전자산업은 

철도 건설이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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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베트남 북부 무역량 증가를 견인하였다. 2017년 11월 9일 시진핑
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기구의 제25차 지도자 비공식회의 
참석에 앞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베트남과의 일대일로 협력과 남중국해 문
제에 대한 언급17)인데,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베트남 상호협력 내
용 3가지는 첫째, 기초적인 인프라 건설협력, 둘째, 라오까이(LaoCai) - 하노
이 (Hanoi) 철도 건설에 대한 협력내용인데 베트남 측에서 먼저 프랑스 식민
시기 건설된 노후한 철도의 국제규격화 개보수 공사를 제의하여 협의를 진행
하였다. 셋째, 변경지역 총 4 곳의 경제특구(ETZ)관련 중국과의 공동운영관
리이다. 양측의 운영의견 불일치로 특구운영 경과는 향후 협의에 달려있다.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의 속도는 남중국해 문제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으
며, 중국은의 일대일로 사업은 남중국해 문제를 접하고 있지 않은 라오스, 태
국,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빠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인프라 건설사업과 협력이 강화되
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남중국해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Two 
Track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사업에 일본이 협력의사를 
밝힘에 따라 베트남 내 진행되는 일대일로 사업을 일본이 지원하게되었는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새롭게 양국의 개발협력 전략 변화가 새롭게 보여지고 
있다.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연선개도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개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다. 중국은 메콩강을 남중국해·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교통로로 인식하고 
인프라 연결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메콩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구
애하였는데,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아세안과 '범아시아 철도' 5600㎞ 
연결 구상계획18)을 추진하였다. 이어 운남성에서는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
책과 동남아 내륙개도국의 성장열기를 기회로 하여 운남성을 중심으로 그 주
변지역을 연계·발전시키려는 ‘쿤밍교두보전략’을 구상하였다. 또한 미얀마, 태
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메콩강 유역 5개국과 ‘란메이 정상회의19)’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2015년 11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란창강 하류
와 메콩강을 연계하는 지역협력체의 운영은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

17) 중국은 두 나라의 발전전략을 계속 긴밀히 연결시켜 "일대일로"와 "두 회랑, 한 권
역"건설을 공동으로 추진. 인프라 건설, 경제무역, 생산능력, 국제경제협력구, 농업 
등 중점 분야의 협력의 실질 진전 위해 노력하며..."를 내용으로 언급하였다.

18) “중국~동남아 철도 5600㎞ 연결한다.” 중앙일보. 2006.07.06일자 
19) '란창(瀾滄)강-메콩강 정상회담', 즉 ‘란-메이 정상회의’로 불리며 2016년 3월 23

일 중국의 하이난 섬에서 리커창 총리주재 첫 회의가 열림.‘란창(瀾滄)강’ 은 메콩
강이 시작이 되는 강을 중국명으로 일컫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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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ASEAN) 시장을 잇는 교역과 개발의 중추에 중국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에 대응하여 개도국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의 전략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동남
아 협력체(아세안)의 일원으로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지니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의 지배력 강화라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균형전략
이 실행 가능한 집단안보 지렛대를 이용한다. 그러나 중국의 동남아 국가 접
근은 양자관계의 의한 접근을 전통적으로 선호하여 왔다. 중국과 양자관계로 
증대되는 투자와 무역으로 인해 인도차이나반도 내륙연선국가들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역내 개도국들은 중국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 예속화는 경계20)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캄보디아
와 라오스의 최대 원조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얀마, 라
오스, 캄보디아의 최대투자국 지위에 중국이 수위(首位)으로 올라섰다.  
              <그림 2> CLMV 국가와 중국의 무역비중

  자료: 정혜영 2018 친디아플러스 포스코경영연구원 vol.127. 2018.1 .p59.

    제4장  베트남의 대중국 헤징(hedging)전략 
        

    1. 경제적 대응 (제한편승+구조적 연계, 약한 헤징)

   베트남의 헤징전략은 중국의 부상 과정과 결과에 관여하고 적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과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협력해야하는 전략

20) 2018년 3월7일 국제개발원조 전문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중
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68개국에 
지원한 자금은 총 8조달러(약 8552조원)에 달한다. 이 중 23개국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이 많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지부
티, 아시아의 파키스탄·라오스·몽골·몰디브·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유럽의 몬테네
그로 등 8개국은 중국에 진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경제 발전을 위
해 끌어들인 중국 자본이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중국몽'에 말려든 저개발국… 일대일로 참여했다 빚더미 신세, 한경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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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요인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이익을 쟁취하고 안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헤징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의 자주성은 지키되 부상하는 이웃 중국
에 적응하고 관여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입장인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대응 측면에서 제한편승 (limited   bandwagoning), 구조적 연
계 (binding  engagement), 경제적 실용주의 (economic pragmatism)를 
구사하는 약한 헤징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과 사회주의 동지로서 전통적인 원조 공여국 관계에 있었
다. 중국의 원조는 베트남 전쟁기간 최대지원자 역할을 하였다. 당시 많은 베
트남군 지휘관들이 중국에서 훈련을 받았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군사고
문단은 베트남전에 직접 참전하기도 하였으며 중국의 전쟁물자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았다. 비록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경제관계에 있어서 한국, 일
본,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시켰지만, 중국과의 교역 · 투자 역시 꾸준히 증대
되고 있다. 베트남의 반중국 정서와 남중국해 갈등의 여파로 중국은 베트남 
보다는 베트남 인근국가에 최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게 있
어 베트남은 지경학적,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이후 원조공여국과 투자유치국을 다변화하였지만, 베트남 북부의 중
요한 기간산업 (화력에너지발전 및 북부 인프라시설) 인프라 건설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도 작지 않다. 2017년 11월 중국 경제망(經濟網)은 베
트남과 라오스가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 가속화와 관련된 합의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는데, 베트남의 ‘일랑일권(一廊一圈)'건설21)(하이퐁~하노이~라오카
이~중국 서남부 연결 철도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다. 베트남과 중국의 경제협
력은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과 경제협력을 분리하여 협력하겠다는 기본적 전략 아래 양국의 투자와 
무역관계가 확대될 수 있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국경 경헙 
사업의 추진을 위해 베트남 측에서 더욱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 시진핑
은 베트남 방문시, 무역매출 1천 달러 도달을 위한 향후 5년간 경제무역에 
대한 새로운 협약에 합의하였고, 긍정적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국경무역에 
대한 협약수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의논 중이며, 

21) 양랑일권(兩廊一圈 : 2개의 회랑과 1개의 경제권) : 중국 운난성 쿤밍에서 베트남 
라오카이, 수도 하노이와 항구 도시 하이퐁까지의 일대, 광시 난닝(南寧)에서 베트
남 랑송, 하노이와 하이퐁까지의 또 다른 일대의 두 회랑과 광시 팡청(防城)과 둥
싱(東興)에서 베트남의 하롱, 하이퐁까지의 경제권을 말한다. 베트남 교통부 응웬 
녹 동(Nguyen Ngoc Dong) 차관은 하이퐁~하노이~라오카이~중국 서남부 연결 철
도 건설과 관련 하여 중국 측에게 "하이퐁~하노이~라오카이 철도 구간의 경우 싱
가포르~쿤밍(중국) 노선의 일부로 중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철도로 연결을 위
한 중요한 프로젝트" 라고 언급하면서 철도궤간은 협궤(1,000mm)가 아닌 표준궤
(1,435mm)로 건설할 것을 중국측에 제안했다. 출처 : VIETJO (2016.5.4.)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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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헤징 전략내용 
 편승 (bandwagoning)
 

중국의 힘에 의존하는 것

약
한 
헤
징

강
한 
헤
징

➊ 제한적 편승
  (limited
  bandwagoning)

이익쟁취
옵션

- 중국의 일대일로 국경인프라 사업협력
- 정치파트너쉽 유지, 중국의 이익을 존중

➋ 구속적 연계
   (binding
  engagement)

- 중국 주도의 지역협력체 적극 참여
- 베트남의 발언기회 확대
- 중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관계를 제도화 함

➌ 경제적 실용주의
  (economic
  pragmatism)

-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사업 합류
- 경제자유무역 특구 운영
- 투자 및 무역관계의 심화 
- 양국의 경제 이익극대화

➍ 지배거부
  (dominance
   denial) 위험대비

옵션

- 남중국해의 석유 시추작업 개시 및 중단
- 아세안 협의체를 통한 남중국해 분쟁문제 
  관리
- 이익없는 영토분쟁 피하기

❺ 간접균형
  (indirect
   balancing)

- 남중국해 안보를 위한 ‘미국-일본-인도’ 
  군사 해상협력 
- 아세안의 대중국 견재역할 이용

 균형 (balancing)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것
즉 중국의 힘을 거부함 
– 영토갈등에 대한 반중의식

라오스와 중국이 추진하는 고속철도 사업은 베트남 정부로 하여금 양랑일권
(兩廊一圈) 건설협력을 자극하고 있다.  
                    <표 2 > 베트남의 헤징전략 내용

  일본과 미국의 동남아시아 투자는 오래됐다. 그러나 중국의 인도차이나 반
도 경제 영향력의 속도는 빠르다. 중국은 투자보다는 교역확대로 아세안 최
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선진산업기술과 평화적인 수단으로 아시아 내 영향
력을 확대하는 일본을 지켜본 중국은, 값싼 원자재와 노동집약적 공산품 판
매로는 일본을 이길 수 없음을 간파하였다. 그리고 일대일로 작업을 통해 중
국 연선국들을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확대되는 
일본의 무역과 투자 주도권을 경계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의 무역량은 점차 일본을 앞서게 된다. 중국 정부의 원조는 아세안의 에너지 
개발이나 철도 인프라에 적극적이다.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고속철도 사업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투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인도양,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세력 대치를 하고 있는 중국은 해양 
진출에 대비해 해저지형을 조사, 조류 관찰등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관측 활
동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우선 중심 정책 때문에 아
세안 지역에서 미-일과 중국은 정치 안보분야 보다는 경제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 일본, 아시아 각국은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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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과 정치관계 그물망을 지니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 발전단계와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 및 투자 구조는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밖
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의 투자와 공적개발 자금이 집중
된 곳이다. 이는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구애 결과와 무관치 않다. 그
러나 베트남의 안보전략은 중국과의 관계도 멀리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
한 상호 의존 관계는 베트남의 대외관계를 전략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특
히 경제적으로 미국은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를 이끌어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베트남이 중국을 향해 약한 헤징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구조에 기인한다. 베트남과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일본이 협력하기로 한 
결정으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대중국 제한편승전략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2. 군사 · 외교적 대응 (지배거부+ 간접균형, 위험대비, 강한헤징)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안보와 경제를 분리시킨 균형과 편승의 경계를 넘
나드는 2트랙 헤징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안보와 경제
를 연결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양국 협력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에 베트남
은 중국의 지배거부(dominance denial),  간접균형(indirect balancing) 헤
징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즉 아세안이라는 완성된 지역협력체를 통해 남중
국해 분쟁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붕따우 인근에서 석유 시추작
업 개시22)하였다. 비록 중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베트
남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리는 위험대비 옵션으
로 중국에 대해 강한 헤징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
서는 베트남의 기본적인 태도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균형(balancing)을 맞
추는 미국의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 수호를 위해 군사
적으로 중국보다 열세에 있는 베트남은 미국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입장
이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남중국해 상에서의 베트남의 헤징전략으로 인해, 국
경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그러나 베트남 국경

22) 2017년  베트남 정부는 호치민에 인접한 붕따우 앞바다에서 스페인 에너지 회사 
렙솔 (REPSOL)와 석유시추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18년 3월 베이징
의 압력으로 남중국해 석유시추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베트남 정부는 스페인 에
너지 회사 렙솔 (Repsol)에 허가 된 남동부 해안의 "레드 황제 (Red Emperor)"지
역에서 석유 시추 프로젝트 계약의 일시중지 혹은 무기한 종료를 검토하는 중이라 
밝혔다. 중국은 공사가 시작된 후 1년 동안 2차례나 압력을 가했다. ‘붉은 황제’ 
구역은 베트남에서 Ca Rong Do 필드로 알려져 있으며 베트남 남부 도시 붕 타우 
(Vung Tau)의 440km (273 마일) 떨어진 남 콘 손 (Nam Con Son basin)의 블
록 07/03의 일부이다. 이 블록은 중국이 주장하는 U 자 모양의 "구단선(the nine 
dash line)"근처에 위치한 광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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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제적 이익과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cooperation)을 통한 호혜적 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장
기적으로는 남중국해와 통킹만에서의 중국영향력 강화에 대한 위험에 대비해
야 하므로 헤징(hedging) 전략의 단계별 전략과 이행이 지속 유효하다.
   베트남은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2015년, 응우엔푸쫑 총비
서는 중국과 미국(최초방문)을 동시에 방문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외
교를 취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2016년 1월, 12차 당 대회
에서 국가 새지도부를 출범시킨 후,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였다. 
베트남은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일본과 긴밀한 원조와 투자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2016년 5월 미국은 베트남에게 살상무기 금수조치를 전면적으
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베트남이 미국의 무기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남중
국해에서 미국의 무기체계로 중국대응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은 자국의 외교
환경을 강한 헤징전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었다. 여기에 베트남
의 실용주의 외교기조와 남중국 해에서의 미- 일 안보협력과 일본의 지원이 
베트남의 간접균형 헤징전략 실행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과 베트남은 미-중 대결시기 적절한 헤징전략으로 양국의 
줄타기를 지켜볼 것이다. 또한 미-중 양국은 갈등의 이해사안에 따라 자신들
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헤이그 중
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자 미국은 중국에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성
명을 발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양국의 경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베트남 역시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은 2016년 여름,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매력적 경제제안에 
대한 경협을 강화시켰다. 베트남의 외교정책은 노련하다. 철저한 국익의 입장
에서 국경에서는 중국과 협력,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대결 구도의 한 가운데서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다. 중
국은 역사이래로 베트남에게 국가존망의 지대한 영향23)을 미친 대외관계 1순
위 국가이다. 2 순위 국가인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연대라는 베트남의 국
제전략 선택은 그동안 성공적이었다. 타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23) 10세기에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이 독립한 이래 역대 중국 왕조(송,원, 명, 청에 이
어 중화인민공화국까지)는 단 한차례의 예외도 없이 베트남을 선제 공격하여 전쟁
을 벌였다. 그런데 이를 베트남 측에서 따져 보자면 독립 이후 전통시대 베트남 
역대 왕조(응오 Ngô 吳,딘 Đinh 丁, (前) 레 Lê 黎, 리 Lý 李, 쩐 Trần 陳, 호 
Hồ 胡, 레 Lê黎, 막 Mạc 莫, 떠이 썬 Tây Sơn 西山, 응우옌 Nguyễn 阮) 중에
서 딘 왕조와 응우옌 왕조만 제외하고 모두 중국과 전면전을 벌였다는 얘기이다.
(최병욱, 201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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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균형전략
(Economic 
Balancing)

군사 균형전략
(Military 
Balancing)

외교 균형전략
(Diplomatic 
Balancing)

경제 편승전략
(Economic 
Bandwagoning)

        ---  전통적인 헤징*
 약한 헤징*
 (soft hedging)

군사 편승전략
(Military 
Bandwagoning)

경제 헤징         ---   군사적 안보 헤징

외교 편승전략
(Diplomatic 
Bandwagoning)

외교 헤징
강한 헤징
(hard hedging)

정치적 군사 헤징*         ---

자료: 게이 코가 (Kei Koga, 2017) 분석이론 인용 필자 재구성 
(*베트남이 구사하는 헤징전략)

역시 강한 이웃 중국의 헤게모니 부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에 
의해 끌례다니지 않기 위해 미국의 헤게모니를 적극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표  3>  베트남이 중국에 구사하고 있는 헤징전략의 분류

 

   제5장 맺음말
 
  시진핑 체제 하, 강화되어온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대전략은 외부
적으로는 경제협력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대외정책이 동
반되어 전개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외교정책이다. 그 배경은 중국의 ‘세계
전략’과 미-중 간의 ‘미래전략’ 경쟁이며, 미국의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경제적 이익확보’ 측면의 경쟁이 군사행동 경쟁의 
측면보다 앞서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전략은 ‘개발도상국과의 공
동발전’이라는 경제외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대외
관계 질서를 형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중국은 연선 개도국들에게 인프라, 에너
지개발 협력 등의 매력적인 내용의 경제외교와 정치공감대 형성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 이해와 주변국 대응내용 파악이 중요하다. 
  중국이 부상하기 전, 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미국과 일본 소련의 외교
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면서, 아시
아 국제관계 지형은 중국의 외교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 중
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은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관계지형을 바꾸고 있다. 베
트남은 1979년 중국과의 국경전쟁을 치룬 후 한 동안 중국과 냉전기를 지녀
오다가 국경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양국의 관계개선을 모색했다. 대화와 타협

- 287 -



으로 중국과의 국경선을 정리하고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잠재적인 갈등요소를 부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국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국제관계의 
구조적 갈등 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베트남의 안보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국가이익 구도에 따라 그들의 갈
등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목
표에 집중할 것이며, 베트남의 국제전략이 국가경제발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자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이웃한 강대국과 맞서는 대결구도를 택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베트남은 역사 안에서 여러 강대국과 당당히 맞서왔다. 
그들의 대중국 대응전략은 수동적이지 않다. 베트남은 대중국 정책에 있어 
갈등이슈는 최대한 자제하고 협력이슈를 부각하는 2 트랙전략을 구사하고 있
다. 베트남 국내의 반중정서 요인이 양국 간의 정치과 경제 안보관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서는 협력적인 태도와 분위기
로 양국관계의 갈등사항에 접근하여 중국을 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자 및 아세안 다자 협력을 적극 이용할 것
이다. 이웃한 중국의 부상하는 헤게모니를 인정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
는 사안은 미중 충돌시기, 미국의 헤게모니를 적극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무
엇보다 베트남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역량으로 베트남 미래 발전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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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원 바욘의 불교 예술사적 성격

 서아리찬 (서강대학교)
      

    앙코르 톰 성안에 있는 바욘 사원 매우 독특한 건축물이다. 이 유적은 학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고, 때로는 모순적인 주장도 있다. 바욘사원은 사원
이면서도 복잡한 건축물이다. 건축과정에서 몇 번씩 변경된 설계, 길고 협소한 회랑, 부분적으로 설
명하기 어려운 회랑의 부조, 불교 예술사적으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얼굴 형태의 탑
(Face Tower) 등이 바욘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Ⅰ. 바욘 사원의 공간적, 상징적 위치

Ⅰ-1. 바욘의 공간적 위치
    자야바르만 7세가 만든 앙코르 톰의 중심사원 바욘은 새로운 왕도의 중앙이다. 바욘사원이 서 
있는 곳이 왕도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것은 중앙사원이라는 격식을 갖추
고, 네 개의 축선(axial)에 따라 건축된 다섯 개의 성문과 연결되어 왔다. 중앙사원과 다섯 개의 성
문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 의해 확인된다. 178)

(1) 바욘은 크메르 건축물 가운데 보호성벽이 없고, 앙코르 톰 성벽이 이를 대신하고 동서남북에 위
치한 4개의 성문이 출입구 역할을 한다.
(2) 성벽의 평면은 중앙축으로부터 약간 비켜나 있다. 이 때문에 바욘의 중앙탑은 부정확한 정방향
의 교차점에 건설되었고, 이 탑은 앙코르톰 성벽보다 먼저 건축되었다.
    바욘사원은 몇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졌다. 앙리 파르망티에(Henri 
Parmentier)는 중앙본전의 기초와 내부 회랑 입구 사이는 조각가의 끌과 망치를 허용할 정도의 공
간이 되지 못 할 정도로 협소하다고 평가했다. 원래 건축설계에서 중앙사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
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건설되었으며 사원 안에 16개의 조그만 사당을 갖고 있다. 
    바욘사원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는 (1) 자야바르만7세 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끌로드 
자크는 자야바르만 시대에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예외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2) 대승
불교 사원이라는 점, (3) 그의 사후에 부처상과 관음보살상이 파괴되어 시바신과 같은 힌두교 신으
로 대체되었다는 점 (4) 그리고 14세기에 소승불교가 유행하여 불교조각이 붓다로 다시 부조되었다
는 점이다. 

Ⅰ-2. 바욘의 상징적 위치 
    자야바르만 7세는 참파군과 4년 동안 전쟁을 치른 후 1181년에 참파군을 격퇴하고, 국토를 수
복한 후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는 왕도의 부흥에 착수했다. 조르쥬 세데스는 이렇게 표현했
다. 
왕도 야소다라푸라는 마치 욕망으로 달아오르고 약혼자에 잘 어울리는 훌륭한 가문의 젊은 신부와

178) George Coedes, Angkor: An Introduction, Emily Floyd,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p. 56-57.

- 293 -



도 같이, 왕궁을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하여 성벽까지 뒤덮었으며...... 성대한 화촉으로 왕과 결혼하
였다.179)

    왕이 결혼했다고 하는 이 왕도는 앙코르 톰이며, 9세기에 건설된 프놈 바켕이 아니었다. 바욘사
원은 새로운 도시 앙코르 톰의 중심에 서 있는 사원이었다. 앙코르 톰은 한 변이 3km에 달하는 정
방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다섯 개의 성문이 있다. 이 가운데 4개의 문은 바욘사원의 기축도
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왕궁와 연결되는 승리의 문이다. 성벽 밖으로는 폭 100미
터의 환호가 둘러쳐져 있어 앙코르 톰을 요새처럼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도성을 건설하면서 자야바르만 7세는 국가통치이념을 힌두교가 아닌 불교에
서 찾았고, 그 중심이 바욘사원이었고 공간적으로 국토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왕
도의 중심이었다. 바욘으로부터 국토의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지역은 중앙의 권위가 지방으로 파급되
는 것처럼 중앙-주변부를 구성하고 있다.

Ⅱ. 바욘 양식의 출현

Ⅱ-1. 주요 사원과 예술양식
    앙코르 예술과 건축은 종교적 생활을 수행하고 해석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사원은 
신앙과 국가의례를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상징적 장소였다. 크메르의 예술은 특정 시기 동안 그 
시기의 예술을 독특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예술적 표현과 형식을 대표적인 기념물을 따서 지은 이
름이다. 물론 역사의 어느 한 시기를 하나의 양식으로 구분짓는 것은 간편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
과도 같다. 
    앙코르 왕조아래 나타난 예술양식은 초기의 쿨렌 양식, 프레아코, 바콩, 코께르, 프레룹, 반테이 
스레이, 클레앙, 바푸온, 앙코르와트 양식이며 마지막에 등장한 양식이 바욘양식이다. 각각의 양식은 
대표적인 사원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Ⅱ-2. 바욘 양식의 특징
    바욘 사원은 왕의 마지막 통치기에 새로운 예술사조로 등장한 바욘양식이 출현한 곳이다. 이전 
앙코르 와트에서 발현된 예술양식은 바욘사원이 건축되면서 새로운 예술양식의 등장을 가져왔다. 
앙리 마르샬(Henri Marchal)은 자야바르만 7세 때에 나타난 바욘양식의 주요 특징을 이렇게 요약
했다. 180)

(1) 얼굴탑의 등장, (2) 석조공사에 코끼리상의 등장, (3) 둥근 회랑이 아니라 주벽을 따라 등장한 회
랑, (4) 주춧돌 위의 수호신(dvarapala), (5) 나가와 가루다 조각상, (6) 주요 인물로 관음보살의 등
장
    바욘사원의 장식은 피마이에서 처음 등장했던 보살상을 대중들에게 드러내게 했으며, 무희들도 
반가부좌 형태의 춤추는 모습으로 함께 등장했다. 그리고 이런 부조들이 바욘 사원 출입문을 장식하
였다.181)

    바욘 양식은 크게 4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타프롬, 프레아칸 사원이 만들어진 시기로 장식에서 
이전 양식(앙코르와트 양식)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제2기는 닉펜, 앙코르 톰의 주벽과 성문에서 
미소를 머금은 불상표현이 두드러진다. 제3기는 바욘사원이 만들어진 시기이고, 제4기는 실물크기의 

179) George Coedes, 앞의 논문(1963). p. 88

180) Lawrence Palmer Briggs, The Ancient Khmer Empire, White Lotus Co, 1999. p. 210

181) Lawrence Palmer Briggs, 앞의 논문(1999).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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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와 코끼리상이 부조된 코끼리테라스가 만들어진 시기이다. 182)

Ⅲ. 바욘 사원의 얼굴탑(Face Tower)의 성격

  Ⅲ-1. 관음보살상
    바욘사원의 탑 꼭대기에 새겨진 얼굴은 누구인가? 1934년 조르쥬 세데스(George Coedes)는 
불교의 관음보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바욘사원 탑의 불상은 왕 자신을 부처의 모습으
로 표현한 것이며, 시바신앙의 신왕(God-King)과 같은 역할을 불교양식의 ‘부처왕’으로 대치한 것이
다.183) 바욘 사원의 동서남북을 향해있는 얼굴탑은 왕국의 동서남북을 축복하는 왕권을 상징한다. 
폴 뮈(Paul Mus)는 바욘사원의 중앙탑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각각의 탑은 왕국의 한 지방 혹은 그 지방의 종교적·행정적 중심을 상징한다. 여기서 사면의 얼굴
이 영토의 모든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왕의 권력을 상징한다면, 이 얼굴은 왕의 권력이 각 지방에 
미치는 것을 뜻하며 자야바르만7세가 앙코르 왕국 그 자체인 것처럼 각 지방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독특한 상징(왕의 상징)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모든 영토까지 왕의 
행정적·종교적 권력을 확산시켰다.”184)

    
    조르쥬 세데스는 바욘사원의 얼굴탑 형태는 관음보살이며, 조각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왕국을 하
나로 통일시키는 상징인 국왕의 초상 그것이라 하였다.  조르쥬 세데스는 자야바르만 7세의 왕권이 
부처왕(Buddharaja)에 토대하고 있으며, 이 개념은 시바신앙에 기초한 데바라자(Devaraja)사상185)

을 불교적 용어로 대치한 것으로 보았다. 

“바욘사원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대(大)불상을 안치하고 붓다라자(부처왕) 사상을 정점에 보시도
록 하였다.”186)

    얼굴탑은 부처왕을 자처하는 자야바르만 7세이며, 이러한 견해는 1960년대까지 일반적인 정설
로 간주되었다. 살아있는 왕은 인간이지만 보살인 동시에 부처로 간주되었다. 
 
 Ⅲ-2. 금강살타
    그러나 이 같은 세데스의 주장에 대해서 피터 샤록은 최근 “밀교의 기원과 자야바르만7세의 사

182) Lawrence Palmer Briggs, 앞의 논문(1999). p. 231; 千原大五郞, 東南アジアのヒンドゥー教 ・仏教建

築，鹿島出版会. 1933. pp. 168-171. 

183) George Coedes, 앞의 논문(1963). p. 64.

184) George Coedes, 앞의 논문(1963). p. 65.

185) “데바라자라는 단어는 신(데바deva)과 왕(라자raja)이 합쳐진 것으로서, 산스크리트 문법상 ‘신(神)인 

왕(王)’과 ‘신들의 왕’ 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세데스는 전자의 해석을 취하여, 왕

은 고대 캄보디아의 신 그 자체이자 모든 건축물은 왕에게 봉헌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60년대 이

후 장 필리오자(Jean Filliozat) 등은 비문 분석을 통해 신을 가리키는 단어(캄라텐 자갓 타 라자 

kamraten jagat ta raja, 신들의 왕이자 세상의 왕)와 왕을 가리키는 단어(캄라텐 프다이 카롬 kamraten 

phdai karom, 낮은 면(땅)의 지배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크메르의 왕은 신들의 왕인 시바

신에 대한 올바른 제의를 통해 신들로부터 통치할 수 있는 권위룰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남

희, “자야바르만 7세의 불교미술에 보이는 정치적 성격,”한국동남아학회 2017 연례학술대회 (2017): p. 

131. 

186) George Coedes, 앞의 논문(1963).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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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187)이란 저서에서 바욘사원이 대승불교의 관음보살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정설처럼 굳어진 주장
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바욘사원의 얼굴탑은 관음보살이 아니라고 밝혔다. 
    샤록은 바욘사원의 얼굴탑에 ‘관음보살의 이미지는 없다.’ 반면에 밀교의 금강살타(Vajrasattva)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고, 금강살타는 앙코르의 다른 지역에서도 숭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자야바르
만 7세가 관음보살상에게 바쳐진 사원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지은 프레아칸 사원이 유일하며, 프
레아칸 사원에는 거대한 얼굴탑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관음보살이 얼굴탑의 
표현 대상이라면 프레아칸 사원도 관음보살을 위한 얼굴탑이 만들어져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만
약 바욘사원의 얼굴탑이 관음보살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부처를 대상으로 조각한 것일까?
 
“대부분의 앙코르 관련 저서들은 바욘사원의 얼굴탑이 대승불교의 관음보살을 표현했으며, 왕의 얼
굴을 모방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또 지방의 신들과 연결시켜 왕-신성의 힘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나는 이 얼굴탑이 밀교의 금강살타라고 주장한다. 이 얼굴탑은 국가종교였던 시바신앙을 대
신하여 불교를 강화하려는 궁극적 상징이다”188) 
    
    이 인용문에서 최근 피터샤록(Peter Sharrock)은 바욘사원의 얼굴탑에 대해서 조르쥬 세데스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주장들을 내놓았는데, 관음보살이 아니라 금강살타 신앙이 바욘사원 얼굴탑
의 조각대상이라고 제시했다.189) 
밀교 즉, 금강승은 소수의 신앙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자야바르만 7세 시대에 국가종교로 채택될 정
도로 큰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이 금강승의 진원지는 자야바르만 7세의 정치적 고향인 태국 피마이
(Phimai) 지방이다. 
    피마이는 태국 이싼(Isan)지방에 위치하며 자야바르만 7세의 정치적인 근거지이다. 이곳은 1080
년 자야바르만6세를 시작으로 다라닌드라바르만 1세, 앙코르와트를 만든 수리야바르만2세, 다라닌드
라바르만 2세, 앙코르 톰을 만든 자야바르만 7세와 같이 뛰어난 왕을 배출한 ‘마히다라 왕
가’(Mahidharapura dynasty)의 정치적 근거지이다.
    마히다라푸라에서는 1108년경에 피마이사원이 건립되었는데, 피마이 사원에서 모셔진 주존불은 
금강승(Vajrayana)이다. 금강승은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된 밀교로서 이전부터 불교가 유입되었던 
피마이에서 발전해왔다. 피마이에서 발전한 금강승은 11-12세기에 앙코르 왕도, 베트남 중부의 참
파, 버마의 바간, 말레이 반도,  수마트라 섬에 들어온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에 밀교가 유입된 것을 소위 ‘밀교의 제2물결’이라 부르기도 한다.
    금강승은 힌두교와 불교가 혼합된 성격의 비밀불교이다. 대승불교, 소승불교에 이어 제3의 승으
로 불리는 금강승은 힌두교의 가장 강력했던 시바신을 굴복시키고 힌두교의 주요 신들을 불교의 하

187) Peter Sharrock, “The Tantric Roots of the Buddhist Pantheon of Jayavarman VII,” Marijke J. 

Klokke & Veronique Degroot(eds), Materializing Southeast Asias’s Past, Singapore: Nus Press, 

2013. pp. 41-54.

188) Peter Sharrock. “The Mystery of the face tower”. Joyce Clark(eds). Bayon: New Perspective. 

River book. 2007. p. 232. 

189)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바욘사원의 200개가 넘는 얼굴탑은 캄보디아 각 지

방의 신들을 모신 만신전(Buddhist Pantheon)이라거나 본초불(adi-buddha), 금강살타라는 등 여러 주장

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바욘사원의 얼굴탑이 신(데바), 아수라, 여신(데바타) 등 3가지 유형으로 

부조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Mawo Kamakura 등 4인의 학자들은 턱과 귀의 모습을 통해서 4각턱을 가

진 얼굴탑은 아수라, 둥근 모습을 한 것은 데바, 얼굴이 갸름한 것은 데바타로 분류하였다. 鎌倉真音, 大

石岳史,  高松淳,  池内克史, “カンボジアバイヨン寺院尊顔の分類から見た尊顔制作背景”, 情報処理学会 
2005, 21 (2005): 55-61. 그러나 피터 샤록은 이 같은 새로운 분류(taxonomy)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얼굴을 바욘사원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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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신으로 편입시키고, 금강살타를 주존불로 삼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강승은 힌두교적 요소가 강하
게 남아 있다.

4. 결론

    바욘사원은 원형의 사원이다. 지상의 만다라 형태로 설계되어 있고, 그것은 메루산을 투사해놓
은 것과도 같다. 관음보살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고, 대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욘 사원은 
부처가 중생들의 목소리를 어디에서든 듣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든 부처를 볼 수 있게 설계한 사
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욘사원은 자야바르만 7세의 만다라이다. 
    그런데, 바욘사원의 얼굴탑이 관음보살상이라는 주장은 1930년대 폴 뮈(Paul Mus), 세데스 등
에 의해 이루어졌다. 바욘사원은 세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원의 정점에 있
고, 각 지방에서 모시는 사원을 ‘성(聖)과 속(俗)의 이중권력’으로 통합시키는 소우주의 중심이다. 즉 
현실권력을 움직이는 왕국의 중심이고, 소우주의 중앙에 바욘이 위치한다.  즉, 조르쥬 세데스는 바
욘의 불상이 왕 자신을 부처로 표현한 것이며, 시바신앙에 의한 의례를 불교의식의 의례로 대치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원 중앙에 건립된 왕의 신전과 사원은 우주의 중심을 복제해 놓은 것이며 성스
러운 권력과 속세의 권력을 왕 개인이 전국에 방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발굴된 중앙신
전의 불상은 건립자인 자야바르만 7세를 신격화하고 사면의 얼굴은 관음보살의 얼굴 그것이라고 하
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데스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견해들이 도전받고 있다. 캄보디아를 연구해온 프
랑스 1세대 학자들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제점과 해석
을 재검토하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학설들이 수정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바욘사원 중앙
신전의 얼굴탑에 대한 견해도 샤록과 같은 새로운 연구자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부조한 것인지는 앞으로 비문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연구자들의 몫이
다. 바욘의 얼굴탑이 어떤 실체이든 중요한 것은 결국 관련된 비문내용과 해석의 정합성에 달려있
다. 사실에 맞는 비문연구와 해석이 뒤따라야만 해명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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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외국인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  

PSM 방법론을 활용하여 

 

김양현(인하대 다문화교육과) 

·김진홍(고려대 경제학과) 

 

 

서론 

 

2018 년 3 월, 3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외국인 정책’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immigration)을 총괄하는 정책 1 이다. 2000 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기본 

계획을 5 년 주기로 도출하고 개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구조를 

취한다. 외국인 정책이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법무부, 2018: 5)가 크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방식이다.  

3 차 정책은 이민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법무부는 

지난 10 년 간 이민정책 추진상의 한계점과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우수 외국인재 

유치 미흡 및 단순 기능인력의 장기 거주 진행, 2)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3)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 부족, 4)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부족. 이민의 양적 팽창에 따라 촉발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이민 환경을 저해한다는 진단이 배경에 깔려있다. 따라서 3 차 계획에서는 이민자 

선별 단계부터 사회 통합을 고려하고, 장기체류외국인들의 자립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법무부, 2018).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2013-17 년 사이 시행되었던 2 차 외국인정책이 한국의 이민 

현상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2 차 외국인 정책에 대한 연구는 추진 

                                           

1  제 1 차 외국인 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이민’과 해외로 나가는 

이민(emigration)을 혼동할 것을 우려하여 ‘이민 정책’ 대신 ‘외국인 정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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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명주, 2010; 정명주, 2012; 윤병섭·라휘문, 2015)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이민정책연구원, 2016) 대상 인구 집단의 변화 추이를 국가 

단위로 거시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 정책의 이해당사자 전반에게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정책과 효과의 관계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는 실증적 접근이 

유용하다(김명수, 2008). 기존 정책의 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3 차 외국인 정책의 실행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분석의 초점은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둔다. 한국의 이민현상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할 경우(490,000 명, 34.7%), 

동남아시아가 26.9%(380,158)로 이주배경인구를 송출하는 최대 중분류 지역이다(행정안전부, 

2016). 이상의 인구 구조는 10 년 간 지속되었던 추세이다. 동북 3 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족’ 공동체가 지속적인 초국적/국내 이주의 결과 형해화 되어 인구 송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배경인구의 인구학적 중요성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주민 집단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디아스포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이 외국인정책 내부에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정책의 평가는 동포집단과 비동포집단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한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민 현상이 국가를 가로질러 일어난다는 트랜스내셔널 접근은 

한국의 이민 현상은 송출국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국으로 온 이민자들이 정주/귀환 

여부에 관계없이 본국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별 국가의 이민 정책이 지닌 

영향력 또한 국경을 가로지른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내세워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추세다. 이민 현상, 이민 정책, 각 국가의 이익이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외국인정책 기본 및 시행 계획 

 

이 절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일부 연구를 

정리한다. 이민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는 ‘외국인정책’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보다는, 

개념을 둘러싼 논의나 ‘다문화 정책’이라는 프레임 하에서 부각되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 혹은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연구가 많았다(이를테면, 박진경,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목표는 2 차 외국인정책에 대한 평가이기에 직접적으로 대상 정책과 연관이 높은 ‘외국인 

정책’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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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연구는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주기의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책 

연구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결합하여 지난 5 년 

간 시행된 이민 정책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참고 가능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정명주(2010)는 제 1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수단을 분석한 결과 처벌·강제적 

유형에서 유도·유인 유형으로 점진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이러한 점진적 

변화를 이민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탐색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읽는다. “새로운 유형의 정책을 처음 시행할 때는 정보가 

부족하기에 학습적 수단에 많이 의존(288)”하나, 정책이 성숙하면서 정책의 수단과 성격이 

정교화 된다는 시각이다. 이민, 고용, 교육, 복지, 문화, 기타로 영역을 나누어서 정책 수단의 

성격을 분류해보면, 법무부가 관장하는 이민 분야에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수단2을 많이 

활용하며, 고용을 거쳐 교육·문화·복지 영역으로 이동할 수록 간접적이고 비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했다. 단, 외국인 이주자의 성격에 따라 정책수단에 차이가 존재했다. 

단순기능인력에게는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이 활용되었다.  

정명주(2012)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2 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고, 각 시책 간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역 

별로 거주 외국인들의 주요 체류 지위와 국적 구성은 동일하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다3 .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동과제와, 지방자치자체 단체의 자체 과제를 비교할 때 자체과제는 예산은 훨씬 적고, 과제 

수는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었으며, 내용상 

차이가 없는 사업이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에서 같이 추진되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윤병섭·라휘문(2015)은 제 2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중앙 부처 간 어떻게 연계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완전독립형이 다수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법무부와 관련 있는 과제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후로 정책 수단 유형은 

간접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었다. 중앙부처간 과제 설정은 중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시행은 개별 지역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2  여기서 강제성은 ‘얼마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가?’와 , 직접성은 ‘어떤 공적 행위에 대한 권한, 

자금 그리고 집행하는 데에 그 조직이 어느 정도 관여되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3  이주배경인구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는(박윤환·임현철, 2015) 시군구 차원과는 달리 읍면동 

차원에서는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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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 2 차 외국인 기본계획의 목표, 과제, 성과, 한계 

정책목표 중점과제 성과 한계 

1. 개방 

-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활성화 

-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정책적 

지원  

- 유학생 유치 확대 

- 우수인재 유치 실패 

- 투자과열과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 무비자 외국인 관광객의 

불법체류자화(제주도) 

2. 통합 

- 대한민국의 

공통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적취득제도 개선(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체계화 

- 국제결혼피해 방지 제도 강화 

- 이민자의 사회참여 지원 

- 결혼이민자에 편중된 

사회통합 관련 정책 

- 동포에 대한 정책 부족 

- 이민자를 ‘사회적 

약자’로만 대상화 

3. 인권 

-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 차별방지 등 인권보호 대상의 

확대 

-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국내 

사회 환경 조성이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 

- 차별금지법 제정 실패 

- 다양한 집단에 맞는 

정책 개발 부족 

4. 안전 

-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보호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  

-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 구축 시도 

- 사증면제 혹은 무사증 

단기입국자의 불법체류는 

증가세 

- 외국인 불법취업/고용의 

실효적 관리가 어려움 

5. 협력 

-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 이민현상 자체의 국제적 성격을 

명시 

- 명확하고 심층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서 존재 

자료: 이민정책연구원(2016). 제 3 차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pp. 5-21 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정리 

 

지난 5 년 간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는 이민정책연구원(IOM)의 ‘제 3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6)와 법무부(2018)의 ‘제 3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 [표 1]은 제 2 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의 목표, 과제, 성과, 한계를 

보여준다. 관광객 및 관광객의 증가, 투자이민 유치 등의 성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정비는 

나타나지만, 새롭게 제시한 인권·협력이라는 목표는 선언적인 측면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사회통합 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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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배경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4(38%, 541,673)는 사회통합 과정에서도 

주변화 되어 있었다. 이들은 불법취업·고용의 단속 대상으로 이해되었으며, 그마저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니는 권한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실효적 관리가 제한되었다. 전반적인 

이민 관련 제도 개선은 진전을 보였으나, 이러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는 정명주(2010, 2012)가 지적하듯이 ‘외국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탐색적인 수단에 의지하고, 이주배경인구를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맥락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윤병섭·라휘문(2015) 주장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의 과제 중복은 나타나지 않기에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중복은 일어나지 않으나, 정명주(2012)의 지적처럼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과제 

중복이 만연하다.  

상기한 맥락을 고려할 때 ‘외국인 정책’의 효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이 의도한 정책적 효과를 

산출했는가?”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배경인구 중 인구학적 중요성이 크지만, 단기순환원칙 

하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이중노동시장과, 

인구감소를 통해 예측할 수 있듯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에, 

‘외국인 정책’에서 이주노동자 집단을 중시하지 않은 채 이민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기란 

요원하다. 이전까지의 제한적인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실증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이 의도한 정책적 효과를 

산출했는가?”이다. 법무부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결혼이주자들은 인구집단의 크기는 작지만 

정책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한국 사회로의 정주화를 기대하고, 권장하였기에 빚어진 

정책 투자이다. 국가 자원의 투입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2) 이주노동자 /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정책’ 

 

이 절에서는 2013-2017 년 사이 매년 제시된 각 부처의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평가 중,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정리하고, 정책 평가의 개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외국인 정책’이 중앙-지방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정명수(2012)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부처 정책만 분석한다.  

이 때 이주노동자 중에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제외한다. 

                                           

4  2016 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이주배경인구들 사이의 체류 지위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행정부의 외국인 범주 구분을 그대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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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에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 평가에서 목표한 효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결론 내려졌으며, 본 논문에서 그 효과를 검토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은 2013-2015 년 사이만 취합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 목표를 분석하는데 활용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이터가 2012, 

2015 년에만 생산되어 이후의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분석에 활용하는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5 ’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각년도 

정책을 모두 조사한다. 신규로 등장하는 정책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정책의 누적 영향력은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불법 체류자 감소를 위한 정책은 포함하지 않는다. 불법 체류자는 별도의 노동 시장을 

구성하기에, 합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시장 교섭력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불법 체류자의 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분석의 신뢰성이 

저해된다고 상정했다. 

범주 구분과 상관없이 외국계 인구 전반에 적용되는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참여 유인을 제고했다. 프로그램 개선에는 창업·법률 

등의 심화 프로그램 개설, 체류지위에 따른 과정 다변화, 한국어 강사의 재교육 등이 있다. 

참여유인 제고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료시 이민 행정 체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시했다. 예를 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사회이해 교재를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교재로 활용하거나, 비전문인력(E-9)의 특정활동(E-7) 자격변경 요건 중 하나인 

한국어 능력 요건(한국어능력 3 급 이상)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로 대체하였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수도 증가했다. 2) 조기 적응 프로그램인 ‘해피 스타트’를 확대했다. 

2013 년도에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이었으나, 2014 년 

이후부터는 신규로 입국하는 장기체류 등록외국인 대부분에게로 적용되었다. 3) 

이민자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출신국가별 자발적 자조모임 형성 및 쌍방향 사회통합의 

일환이다.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네트워크 형성을 이민자 전반에게 확대했다. 

명예출입국관리 공무원 위촉 및 자원봉사단 운영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2013-2015 년 시행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결혼 

심사 기준과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초청자의 실질적 가족부양능력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사항 등 기본정보 및 법령 위반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활용했다. 2)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5  2017 년 이전 명칭은 ‘외국인고용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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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교육 및 농촌 정착 지원을 실시 6 하고, 내국인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를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했다. 인적 자본 투자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도 접근했다. 결혼이민자 학부모의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활용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했다. 3) 결혼이민자의 가정 생활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를 고용하고, 자녀의 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을 실시했다. 이러한 가정생활 지원 정책은 2013 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2013-2017 년 시행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으로의 발전 지원’이다7 . 2013 년에는 비전문외국인 근로자들의 숙련기능인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전문기능 개발을 위한 사 ·외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했다. 2014 년도에는 정부/업계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특정활동(E-7) 자격변경 요건 중 ‘자격증(기능사 이상) 또는 요금요건(해당 직종 평균임금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 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거주 자격변경 

요건 중 ‘한국어 능력 요건(한국어능력 3 급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2015 년에는 

특정활동(E-7) 사증 및 체류지침을 전면 개편했다. 특정활동(E-7) 체류대상 자격을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비자를 발급하고, 체류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2016 년에는 외국인 전문인력 중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8 . 동시에 2013-2017 년에 걸쳐 비전문외국인 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표 2] 제 2 차 외국인 정책 내 프로그램 참여 인원 

대상 구분 정책 구분 참여인원 

이민자 일반 사회통합 프로그램 14,014(‘13) → 22,361(‘14) → 25,795(‘15) → 30,515(‘16)  

                                           

6  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농업일반, 농기계사용법, 

현장체험 등 기초 단계의 농업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거주기간이 1 년 이상이며,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와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결하여 농장에서 작목별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했다.   

7  2008 년 처음 도입되었던 숙련기능인력의 체류자격 변경(거주, F-2) 제도가 엄격한 자격 요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격 요건 등을 조정하여 특정 활동(E-7)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요건 조정은 주조․금형 등 6 대 뿌리산업 진흥 차원에서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령(35 세 → 40 세 미만), 학력(전문대 → 고졸 이상), 한국어능력(3 급 → 2 급이상), 고용업체 최소 국민고용 

인원(10 명 → 5 명 이상) 등의 완화다(’12. 6.) 

8  뿌리산업 근무경력(3 년 이상 → 1 년 이상), 임금요건(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 →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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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적응 프로그램 6,420(‘13) → 29,766(‘14) → 47,845(‘15) → 60,358(‘16) 

이민자 네트워크 및 

자원봉사활동 
10,794(‘13) → 17,566(‘14) → 18,210(‘15) → 23,384(‘16) 

이주노동자 직업능력개발훈련 1,711(‘13) → 1,487(‘14) → 1,519(‘15) → 1,519(‘16)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196(‘13) → 1,295(‘14) → 1,269(‘15) 

부모교육 서비스 6,220(‘13) → 5,420(‘14) → 5,336(‘15) 

영농 교육 1,605(‘13) → 1,810(‘14) → 1,696(‘15) 

농촌 정착 지원 1,284(‘13) → 1,008(‘14) → 1,042(‘15) 

취업성공 패키지 
3,365(‘13) → 4,200(‘14)→ 3,342(‘15) 

50%(‘13) → 51%(‘14) → 48.9%(‘15) *취업률 

내일배움카드 4,053(‘13) → 3,046(‘14) → 2,268(‘15) 

사회적 기업 일자리 388(‘13) → 404(‘14) → 394(‘15) 

아동복지교사 채용 32(‘13)→ 34(‘14) → 28(‘15) 

결혼이민여성인턴 674(‘13) → 651(‘14) → 525(‘15) 

시간선택제 일자리 8(‘13) → 16(‘14) → 29(‘15) 

자료: 1) 2013-2017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 통계청(2017) 지역별·이민자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현황 3) 2017 년도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위에서 정리한 정책들은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표 2]는 이주노동자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제 2 차 외국인 정책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의 수를 나타낸다. 이민자 일반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수만 

명이 참여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한국 사회·문화 교육을,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출입국 관련 정보·기초 생활정보 교육 및 선배 이민자와의 네트워킹을, 이민자 네트워크 및 

자원봉사 활동은 국가별 자조모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주민 전반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등의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성격을 나누어 파악 가능하다.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사례관리나 부모교육 서비스에는 6-7000 명의 인원이 연간 참여했다.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끼치는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기준을 강화한 심사 기준도 가정 내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관점에서 검증 가능하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영농 교육, 농촌 정착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배움카드에는 연 

9000-10000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책에는 연 2200-2300 명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책에는 연 7700-7800 명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9 . 

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참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주제인데, 선행연구(강혜정·이규용, 

                                           

9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는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는 형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존재하는 도시 지역에서의 취업 활동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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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태정 외, 2013; 최자영·이정아, 2014)는 경제활동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는 별개로 

결혼이민자들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혼이민자들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와 연관이 크다고 지적한다. 결혼이민자 대상 일자리 창출이 연 500-600 명 

내외로 미미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책 목적을 이루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으로의 발전 지원’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는 체류자격과 연결되며, 체류자격이 거주기간, 언어 활용 능력, 소득 등의 다양한 

측면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효과를 유의 깊게 해석해야 하는 정책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연 1500 명 내외로 적은 비중이지만,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자격 변경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가 연관이 크기에 실증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구 외국인고용조사)」를 

사용하였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구 외국인고용조사)」는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을 가진 조사이다(법무부·통계청, 2017). 

다음으로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 조에 근거하여 2009 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12 년, 2015 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여성가족부, 2016). 

두 조사 각각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활용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관하여 폭넓게 조사를 이루고 있다.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단위의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 분석시 많은 설명요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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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10 

 

본 연구는 제 2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평가 방법론 중 

하나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PSM 

방식은 외국인정책의 영향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성향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외국인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PSM 방법은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 

많은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PSM 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검증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SM 방식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추정한 결과가 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실험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험치와 유사한 값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Propensity score(성향점수)란 분석 대상이 특정 설명변수에 의해 통제집단이 아닌 

처리집단에 포함될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0 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만약 분석 대상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성향점수는 0.5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준실험 설계에서는 완벽한 무작위 배정은 불가능하므로 각 설명변수에 대한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그 점수를 활용한 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성향점수는 설명변수와 특정 

정책에 영향으로 처리집단에 포함되는 것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설명변수의 

효과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특정 설명변수에 대해 동일한 성향점수를 갖는 분석 대상들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일한 수로 포함된다면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정의 결과는 

같은 성향점수를 가지는 설명변수에 의한 효과로 인하다기 보다는 특정 정책으로 인해 

처리집단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성향점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 방법은 처리집단에 포함되는 

경우를 1, 통제집단에 포함되는 경우를 0 으로 하는 이항반응 형태로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이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PSM 을 추정하며, 이 모형에 의해 각 분석 대상들의 추정된 

확률이 성향점수에 해당된다. 이후에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에 포함된 모든 분석 대상에 

대하여 성햠정수가 유사한 대상끼리 짝을 맞추어 분석 자료를 선정한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할 시에는 제 2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류기간 및 이주시점을 통해 해당 정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집단을 나누고자 한다. 앞서 분석에 활용될 것으로 언급한 두 자료 

모두 체류기간 및 이주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활용할 수 있겠다.   

 

                                           

10  김주섭(201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활용 정책의 현황과 도전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제 3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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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자료를 통한 아세안 국가의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송지은(고려대 경제통계학과) 
김진홍(고려대 경제통계학부)

Ⅰ. 서론190)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조사된 2015년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의 부패인지지수 평균은 38.2로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수 있다.191) 급속한 속도로 국제사회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심각한 부패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패가 실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통해 부패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아세안 각 국가별 경제 수준과 부패 상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기존의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경제 및 부패 상태에 대한 점검과 향후 부패관련 정책 방향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192)

1. 부패와 경제성장의 이론적 관계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에 부패가 산입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경제성장 모형은 솔로우(Solow) 성장모형으로 생산함수를 통해 생
산요소들의 기여를 측정한다. 



여기서 Y는 총생산량, A는 기술, K는 자본, L은 노동, E는 기타 요인을 나타낸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기술및 생산요소의 변화로 인해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

패는 기술, 자본, 노동, 기타 요인의 축적 속도나 축적량을 변화시켜서 경제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190) 이상환. 2016. 아세안 국가의 부패 현황과 전망: 경험적 이해. 동아연구 제35권 1호. 참조.

191) CPI는 주로 기업인과 정치분석가의 부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취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부패의 정도가 심할수록, 0점이고 부패의 정도가 약할수록 100점에 근접한다.

192) 김진영. 2013. 경제성장과 부패는 역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론적 실증적 검토. 한국부패학회보. 제18권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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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도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
정에서 큰 진척이 있었지만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전달 경로를 분명히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부패가 정치 제도적 불안정과 관련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연구들이 부패가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경직된 중앙 집권화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같이 경직된 체
제는 그 자체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부패는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부패는 제도적 장치의 질(institutional quality), 정치적 불안정(political instability), 정치
의 질(quality of governance)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Pak(2007)은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효과의 절반 이상이 정치적 불안정을 통해서 일어
나고 나머지는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부패가 투자를 매개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모든 종류의 투자 즉 
정부의 공공투자, 기업의 투자, 외국인의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 모두 부패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이론은 자본량을 증가시키는 투자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를 통한 자본량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부패가 투자를 방해하여 경제성장을 낮춘다면 그 전달 메
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선구적 실증 연구는 Mauro(1995)의 부패와 경제성장 논문이라 할 수 있는데 Mauro
는 부패가 있으면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의 투자 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국가들의 횡단분석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그러나 Mauro와 달리 Tanzi and 
Davoodi(1998)는 부패가 민간 투자가 아니라 공공투자를 방해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
다. 부패가 공공투자를 과도하게 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면 경제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부
패와 공공투자의 관계를 규명한 실증연구들에서는 부패가 공공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들은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Lutz and Ndikumana, 2008).

Podobnik(2008)은 부패와 경제성장을 위한 실증연구에서 FDI의 효과를 분석 하는데 예외 없이 
부패는 FDI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Freckleton. et al.(2012)의 연구는 부패가 선진
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FDI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동일한데, 그 효
과가 후진국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부패의 감소는 FDI를 증가시켜서 경제성장을 높이
는 역할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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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부패가 물적 투자 외에 교육이나 인적 투자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 Coupet(2003)는 부패가 인적자원 개발이나 교육투자를 줄이고 그 결과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 지출이나 교육투자 지출의 경우 지대추구의 가
능성이 낮은데 비해서 방위산업이나 토목공사와 같은 공공지출은 지대추구의 가능성도 높고 정치인
에게는 과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부패가 높을수록 투자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경제
정장을 방해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DiPietro and Flint, 2012).

세 번째는 부패와 무역개방에 대한 연구이다. 무역과 부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Tullock(1967)의 
고전적인 논문이 있다. 기업들이 정부 로비를 통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후생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패 관련 연구들은 일찍부터 무역과 시장개방에 주목하고 있다.

Abe and Wilson(2008)의 연구에 의하면 APEC 국가들의 부패가 감소하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무역비용이 감소하여 무역이 증가하고 특히 베트남, 태국, 러시아,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의 GDP가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패가 시장개방이나 자유무역을 방해하여 경제성장에 지장
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다.(Horsewood and Voicu, 2012)

최근 Dutt and Traca(2010)는 수입국의 세관관리가 부패했을 때 관세 외에 뇌물이 부과되기 때
문에 부패가 무역업자의 이익을 착취(extortion)하여 무역을 방해하지만 수량할당이 엄격하거나 관
세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뇌물은 반대로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 즉 조세회피
(evasion)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역업자의 이익을 높이고 무역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관세의 세율이 25-30% 이상이 되면 탈세 형식의 부패가 일어나서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직관과는 달리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
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는 도움의 손길
(helping hand)이나 윤활유(greasing oil)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efficiency enhancing hypothesis)은 경제학의 영역보다 정치학의 영역에서 먼저 되기 제되었
다.(Leff 1964, Huntington 1968)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의 억압적인 규제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패가 이용된다면 부패가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부패가 관료들의 비효율이나 무사안일을 초래하는 관료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이른바 급행료(speed money)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줄을 서는 
사람이나 뇌물을 통하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서비스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행위라 할 수 있다.(Lui, 1985, 
Beck and Maher 1986)

뇌물을 싫어하고 정직한 정치인이나 관료가 있더라도 정부 서비스나 부의 효율적인 배분은 어려
운데 개인의 생산자 소비자가 스스로 선호를 표명하고 그 선호의 정도가 뇌물로 표시될 수 있다면 
부패는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Shleifer and Vishny 1994)

일부 실증분석에서도 부패의 윤활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Meon and Weill(2010)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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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제도가 비효율적인 곳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도움의 손길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단순히 부패와 경제성장 자체를 검토하기보다 일부 아시
아 국가에서 부패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높은 현상 이른바 아시아적 모순(Asian 
paradox)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부패가 있더라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Li and Wu 2010) 즉 신뢰가 있는 사회에서는 부패가 파괴적(predatory)이
지 않고 때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
런 연구는 부패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있다면 부패
의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들은 경제학의 학문적 논의에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
는 다는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대부분은 정
부의 규제나 공공재 공급에서 사전적으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패
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한 후에 경제성장에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고자 한다.

주요 설명변수인 부패지수로는 CPI를 사용할 예정이며, CPI는 1995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최근
까지 이어지고 있다.193) 이에 따라 아세안의 각 국가별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할 예정
이다.

이외에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들은 황진영·강동관(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참고하여 경
제성장률, 정부지출 정도, 개방화 정도, 인적·물적자본의 축적, 소득분포, 인플레이션 등의 변수를 사
용할 예정이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패널모형를 활용한다. 많은 패널자료분석 방법중에서 Pooled OLS와 고정
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할 예정이다. 패널모
형은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시행되었던 내생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93) 아세안 국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1995년부터, 베트남은 1997년부

터, 미얀마는 2003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는 2005년부터, 브루나이는 2009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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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의 경계에서: 
히자버(Hijaber)에 대한 인도네시아 남성 보수 무슬림의 반응 

김형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I. 들어가는 말

이슬람으로의 개종 후 최근까지 히잡(hijab)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의 필수품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극히 제한된 집단에서만 히잡이 착용되었고, 일반 여성의 경우 종교 행사나 의례에서 한시
적으로 히잡을 착용했다. 보수적, 남성중심적 시각이 이슬람 관련 종교해석을 주도했던 상황을 고려
해보면 이는 이례적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히잡이 중요한 종교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히잡 착용을 둘러싼 논의는 종교집단과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진행되었다. 

히잡을 둘러싼 상황에 변화가 가시화된 시기는 1980년대였다. 이슬람부흥과 함께 종교적 가르침
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이는 히잡 착용 여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운 
변화는 갈등을 야기해서, 히잡 착용 중고등학교 여학생에게는 가혹한 훈육이 가해졌으며, 교육부에 
의해 히잡 착용 금지 훈령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1990년대 들어 수하르토 정권이 이슬람 세력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히잡이 중고
등학교에서 허용되었다. 이후 이슬람 부흥 움직임이 강하게 전개되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여대
생의 히잡 착용이 증가함으로써 히잡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줄어들게 되었다. 사회의 전반적인 이슬
람화 흐름과 함께, 히잡 착용 여성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 히잡 착용은 급증세에 보였다. 이는 히잡 스타일을 다양화했으며, 종교적 의무 수
행이라는 의미 이외의 추가적 의미부여를 가능하게 했다. 히잡 착용 여성의 증가, 히잡 스타일의 다
양화 등은 이슬람 담론에서 히잡이 논의될 여지를 확대시켰다. 이슬람 담론이 남성에 의해 주도됨을 
고려해보면 이는 히잡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시각에서 평가되는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은 2000년대 이후 전개된 히잡을 둘러싼 변화에 대한 보수적, 남성중심적 무슬림의 입장이 
어떠했는가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히잡 스타일에 대해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으
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우호적 시각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검토될 것이다. 이를 통해 히잡 착용이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형성되고 경합되
는 대상임이 주장될 것이다.     

II. 패션으로서의 히잡: 2000년대의 변화

2000년대를 전후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히잡 착용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환경이 조성되었다. 대
학가를 중심으로 히잡 착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히잡이 여대생의 필수품으로 간주될 정도의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Smith-Hefner 2007: 413). 히잡 착용이 확산되자 그것에 종교적 신실함을 넘어
선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슬람식 이상 사회를 꿈꾸는 집단에게 있어 히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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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치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원이었던 반면, 대학 교육을 받고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여성에
게 있어 그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표현해주는 기제로, 주위의 시선에 민감한 이들
에게 있어 그것은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치안불안과 낯선 남성의 추근
거림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있어 그것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로, 유행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있어 그것은 미적 표현을 다양화할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Warburton 2006: 57-64). 

히잡에 부여되는 의미의 다변화는 질밥 스타일의 분화를 촉진했다. 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집
단에서는 과거 외적 차이를 축소할 스타일, 즉 무채색이 주를 이루며 얼굴과 손을 제외한 상반신 전
체를 뒤덮을 수 있는 커다란 덮개 형식이 선택되었다. 사회경제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외
적 차이를 확대시키는 방향, 즉, 화려한 색상과 무늬의 천으로 만들어지고 상반신의 일부만을 덮는 
스타일이 선호되었다. 패션을 중시할 경우, 히잡과 결합되는 옷에는 제한이 없어서 “몸에 꽉 끼는 
청바지, 발끝이 트인 하이힐 샌들, 몸에 꼭 맞는 블라우스 혹은 드물게는 몸통의 일부가 드러나는 
짧은 티셔츠”(Smith-Hefner 2007: 413)가 히잡과 함께 착용되었다. 히잡과 다양한 복장의 결합 가
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패션 아이템으로 전환될 기반을 공고히 했다. 

히잡 착용 여성의 증가는 무슬림 남성에 의해서도 쉽게 인지되었다. 과거 히잡이 일상적으로 이
용되지 않던 상황과 비교될 때, 히잡 착용은 종교적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었고 호의
적으로 평가되었다(Arimbi 2009: 41). 새로운 히잡 스타일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가 주를 이루
었다. 어떤 스타일이든 히잡을 쓴다는 행동 자체가 그것을 쓰지 않을 때보다 진일보한 행보로 비추
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Ridlowati & Rasyidah 2007: 62-3). 

히잡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유지되었지만 그것이 히잡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은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의 주류 이슬람 세력에게 있어 히잡에 대한 보수적 관점은 유일한 해석처럼 
받아들여졌다. 이 해석에 따르면, 히잡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은
폐하기 위한 복장이다(Smith-Hefner 2007: 402-5). 여성의 몸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남성의 성적 충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이 관점은 남성중심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
었다. 

히잡 착용이 증가하고 스타일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도 히잡에 대한 주류 이슬람의 보수적, 남성
중심적 시각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히잡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계속되었을지라도 히
잡의 다양화가 보수적 무슬림과 갈등상태에 놓일 개연성은 상존했다.194) 이러한 갈등의 현실화 가능
성은 ‘히자버’로 자신을 규정한 여성들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높아져 갔다. 

III. 히자버의 등장과 보수 무슬림의 대응

2000년대를 거치며 히잡 착용은 유명 연예인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패션으로서의 히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고조시켰다(Johns 2010: 622-623). 이러한 와중에 2010년 ‘히자버’(hijaber)라
는 이름을 내세운 집단이 출현했다. ‘히잡’과 영어 ‘er’의 조합이라는 어원이 의미하듯, 히자버는 서
구식 패션과 히잡의 결합을 지향하는 무슬림을 지시하며, 서구적 패션 유행을 따르면서 동시에 이슬
람의 의무를 충족한다는 혼종적 의미를 지녔다. 

194) 다양화된 히잡 스타일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급진주의적 성향의 무슬림 사이에
서 이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성 표현의 금지를 히잡의 근본 목적으로 
이해한 이들은 다양한 히잡 스타일이 이러한 교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mith-Hefner 2007: 414).

하지만, 이들의 주요 관심과 활동이 정치적, 종교적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히잡은 이들 담론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았다. 소비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시각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히잡을 비판한 경우에 대해서는 
Jones(2010: 62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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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과 현대적 패션의 결합이라는 히자버의 목표는 미디어에 의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연예계 역시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유명 연예인의 히잡 패션이 미디어에서 활용되고, 이것이 
연예인의 새로운 패션 창출 동기로 작용함에 따라 미디어와 히잡 패션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
되었다. 패션으로서의 히잡에 대한 관심은 곧이어 종교적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종교 관련 잡지나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히잡 튜토리얼’ 섹션이 만들어졌고, 다양한 
히잡 스타일, 히잡과 다른 옷의 코디 방식이 소개되었다.

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에서 히자버가 유명세를 타게 되자 히자버 커뮤니티에 가입한 여성뿐 아니
라 일반 여성들 역시 그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이들은 히자버의 스타일을 따르거나 스스로가 고
안한 스타일을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했고, 히잡과 패션, 
나아가 히잡과 멋부리기의 양립가능성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히자버들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이들의 주장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주요 이슬람 단체나 이
슬람지도자들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패션으로서의 히잡이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패션으로서의 히잡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협의회’(MUI)의 문화예술분
과 위원장인 콜릴 리드완(Cholil Ridwan)에 의해 예시될 수 있다. 방송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현한 파틴(Fatin)이라는 소녀가 그에게 보낸 편지가 여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히잡 착용 관련 질문
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195)  

무슬림에게, 그리고 특히 질밥을 쓰고 있거나 히자버[커뮤니티 회원]에게 ... 파틴을 지
지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출연이 질밥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기를 기도합
시다. 질밥 착용의 원칙은 ... 가려야 할 부위를 드러내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몸에 꽉 
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릴 리드완의 답변에서는 히자버의 존재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이 히잡 착용 확산을 

위한 것이라는 히자버의 레토릭이 이용되고 있다. 그가 언급한 히잡 착용 기준이 히자버에 의해 제
시된 것보다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히자버에 대한 주류 이슬람의 태도가 비판적이지 
않음을 시사했다.196) 

죡자까르따(Yogyakarta)에서 만났던 5명의 남성 연구대상자들 역시 히자버에 대해 부정적인 입
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히자버가 머리카락과 목을 드러내지 않고 몸매를 숨기는 복장을 착용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히자버 패션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복장이나 화장,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이성
을 유혹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문제시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되었다. 이들은 자
신을 예쁘게 꾸미려는 것이 여성의 본능이라는 식의 의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멋부
리기를 좋아하며 히자버 범주에 속하는 부인을 둔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내 처는] 화장품과 액세서리, 옷 구입을 정말로 좋아한다. 때로 몇 십만 루삐아[몇 만 
원]에 달하는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데,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에 반대한 적은 없

195) http://kesaah.blogspot.kr/2013/04/pesan-dan-dukungan-ketua-mui-pusat.html (2018년 4월 24일 접속)

196) 콜릴 리드완이 답변에서 이용한 논리는 히자버에 대한 다른 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글
은 히자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제시한 후, 히잡 착용의 제조건을 언급하며 히자버가 이런 조건에서 벗
어나지 않기를 요청하는 식으로 작성되었다(Haifa 2012; Ummu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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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렇게 꾸미는 이유는 예뻐 보이고 싶어서이고 ...  그것이 다른 남자를 유혹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것, 그리고 남편인 내게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기에 문제가 없다.       

연구대상 남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히자버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적극적인 의미의 긍정을 지시하
지는 않았다. 히잡과 패션의 조화라는 히자버의 핵심 주장을 이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히잡 착용의 핵심은 여성의 신체를 숨기도록 명령한 종교적 의무의 실천으
로 이해되는 반면, 어떻게 숨겨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이들은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의 인용에서처럼 예뻐 보이려는 여성의 욕망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이들이 히잡 스타일의 문제를 종교적 틀 내에서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이슬람 담론에
서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취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히잡과 관련된 담론에서 준거점은 히잡 착
용 여부였고, 히잡 착용 방식은 주변적 문제로 치부되었다. 따라서 이슬람 담론의 준거점이 히잡 착
용 여부에서 히잡 착용 방식으로 전환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슬람 담론의 핵심 주제로 부상할 경
우, 이들의 태도 역시 변화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대상 남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히자버 관련 담론에서 우호적인 태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최근 변화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화 흐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성(性)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주류 이슬람에서 나타났고 소수의 급진적 무슬
림에 의해 강력히 추동되었기 때문이다(김형준 2015; Hamayotsu 2013). 표현의 자유를 이슬람의 
틀 내에서만 허용하려는 경향이 복장에 있어서의 표현 자유를 주장하는 히자버에게 즉각적으로 적용
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앞서 거론되었듯이 히잡 착용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히잡 착용 여성의 
증가세가 지난 20여년 사이에 나타났기 때문에 보수적 무슬림에게 있어서조차 히잡 착용 자체를 호
의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존재했다.197) 

다음으로 고려될 문제는 히자버의 친이슬람 행보이다. 이들은 히자버 커뮤니티의 활동 목표 중 
한 축을 종교로 설정해서 이들의 활동에는 종교 강연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패션쇼와 같은 소비
적 성격의 행사라 할지라도 ‘히잡 튜토리얼’과 같은 세션을 첨가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에 종교적 
정체성을 부가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의 목표 역시 이슬람식 틀 내에서 설명되었는데, 한 히자버는 
무슬림 패션의 아름다움이 여성들로 하여금 히잡을 쓰도록 유도하는 선교 활동이라고 규정했다.198) 

주요 담론에서 히자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
각이 인터넷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제기되었다. 히자버에 대한 비판은 명백히 분리되지 않지만 강조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종교적 틀 내에서의 비판으로서, 패션에 

197)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두 이슬람 단체인 엔우(NU)와 무함마디야(Muhammadiyah)는 히자버에 대해 공
식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이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추정할 수 있다.

엔우의 동부자바 주지부 부회장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유행을 따르면서도 이슬람의 규정에 부합하는 여
성 복장을 다양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히자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무함
마디야의 경우 히자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종교지도자는 없었지만, 무함마디야 소속 대학교에 히자버 
커뮤니티가 결성되었고 무함마디야 소속 대학생조직이 지역의 히자버 커뮤니티와 공동 활동을 펼쳤음을 
통해 히자버에 대한 배타적이지 않은 태도가 유지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이트
를 참조할 것. http://www.nu.or.id/a,public-m,dinamic-s,detail-ids,44-id,53794-lang,id-c,nasional-t,Tren+Jil

boob++Tantangan+Bagi+Perancang+Busana+Muslim-.phpx; http://hijabcommunityuai.blogspot.kr/2013/01

/grand-launching-hijabers-umj-community.html; http://immkalteng.blogspot.kr/2015/02/universitas-muha

mmadiyah-hijabers.html (2018년 4월 23일 접속)

198) http://ramadhan.kompas.com/read/2011/08/11/13253987/Hijabers.Community.Bersyiar.Melalui.Fashio

n.Taat.Kaidah. (2018년 4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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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조가 히잡 착용 교리에서 벗어난다는 점, 즉 히자버 패션의 화려함이 남성의 관심을 끌기 때
문에 히잡 착용의 근본적인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었다(Cimot, 2013). 이러한 비판에서는 
남성의 관심을 끌만한 여성 용품과 행동을 가리키는 ‘타바루즈’(tabarujj) 개념이 거론되었다. 히잡
과 그에 어울리는 옷, 화장과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히자버의 토털 패션은 타바루즈를 금지하는 이슬
람 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되었다.

히자버에 대한 또다른 비판은 이들의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생활양식과 성향을 문제 삼았다. 히자
버의 현대적 생활양식은 서구적이고, 소비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삶은 이슬람식 가치와 양
립될 수 없는 반(反)이슬람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히자버에 대한 비판이 제한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호소력이지 못한 시각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다. 이들이 비판 대상으로 삼는 요소, 즉 남성의 시선을 끄는 멋부리기와 서구적 생활양
식은 보수적 성향의 무슬림에게 있어서도 적절한 비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강조되어야 할 점은 히자버에 대한 직설적 비판이 기존의 우호적인 시각을 대체할 정도에 이
르지 못했고, 이슬람 담론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히잡이 다의적 해석이 용인되
는 영역으로 남아있음을, 히잡을 둘러싼 경합의 가능성이 수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V. 나가는 말

히자버의 등장은 히잡 착용 여성의 증가에 기인했다. 히잡을 새로 쓰기 시작한 여성 중 일부는 
천편일률적인 히잡에서 벗어난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욕구, 종교와 현대식 패션, 현대식 생활양식을 
조화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슬람과 접목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실함을 부각하려는 
행보를 취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히자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보수적, 남성중심적 무슬림들 
사이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또다른 요인은 히잡 관련 논의가 오랜 역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히잡과 관련된 담론에서 중심 준거점은 히잡 착용 여부이며, 히잡 착용 방식은 심각한 
논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체 노출 제한이라는 교리가 준수되는 한 이 문제에 
강하게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보수적, 남성중심적 무슬림은 패션을 추구하는 히
자버의 경향을 예뻐 보이고자 하는 욕망과 같은 프레임을 통해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 남성중심적 무슬림이 히자버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히
자버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 즉, 남성의 시선을 끄는 멋부리기를 행한다는 점은 보수적으로 
해석된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패션으로서의 히잡에 대해 보수적, 남성
중심적 무슬림은 비판과 수용의 경계점 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삼십년 전 히잡 미착용이 당연시되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현재의 상황은 커다란 긍정적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히자버가 강조하는 패션이라는 차원은 보수적 교리를 통해 쉽게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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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hijab)" 속의 아름다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실천

남성민(닥터 글로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슬람에 대한 국내의 대중적 시각은 종종 배타적이고 부정적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부상한 
페미니즘 성향의 여론에 의해 무슬림 여성들을 가부장적인 이슬람의 희생자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속에서 무슬림 여성이 주체성과 개성을 지닌 한 존재로서 나름의 삶을 운영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미적 실천을 검토함으
로써 그녀들이 이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행위자성(agency)을 드러내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의상과 단장을 포괄하는 아름다움의 문제를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장르(women's genres)199)

로서 설정하고, 일상적이고 주관적인 수준에서 그녀들의 미적 표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국내 연구
는 거의 없다. 대신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인도네시아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검토되었
다. 
   아쩨(Aceh)에서는 여성의 히잡 착용에 대한 강제가 존재한다. 아쩨 지방정부는 여성의 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공공장소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는 여성들을 체포하였고, 2010년
에는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였다. 바지를 입어 단속된 여성에게 급기야 지방정부 예산으로 구입
한 치마를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서지원 2015: 311-312, 318). 여성의 복장에 대한 강제
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히잡에 국한되며 화장을 포함한 미적 표현 
일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슬람화가 심화됨에 따라 공
적 영역에서 여성의 미적 표현에 대한 억압이 증대되는 법적·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의 전반적
인 미적 추구가 제약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 강윤희가 연구한 수마뜨라 지역의 쁘딸랑안
(Petalangan)은 이슬람의 가부장적 영향력이 강한 공동체이지만, 여성들이 자신을 예쁘게 꾸며서 남
성에게 관심을 구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쁘딸랑안의 남성들은 여성들이 옷 입기와 화장에 능숙하여 
자신을 예쁘게 꾸밀 수 있기를 바란다(2007: 12-13). 
   이슬람 종교단체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미적 표현이 자유로우며, 히잡 착
용 또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이슬람 단
체인 엔우(NU) 산하 여성 활동가들은 히잡 착용을 종교적 의무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며, 설

199) 여성들의 장르란, 여성들의 다양한 말하기의 행위, 노래, 시, 소설, 연극, 춤, 공예 등과 같이 여성들에 의해 
연행되는, 여성들을 위한 표현적 장르를 말한다. 언어 인류학, 민속학 등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표현적 장르
가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표현문화와는 다른 주제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Apadurai et al. 1991; 강윤희 2007: 6 재인용). 여성학자의 연구나 종속집단연구에서 여성의 장르는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과 해석을 밝히기 위하여 주목받아왔다(강윤희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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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의무로 여긴다 해도 히잡의 형태와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
각하였다(이수인 2015: 248-249). 따라서 히잡 착용은 자발적 선택이며, 종교적 목적 외에도 패션을 
위한 목적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이수인 2015: 264).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의 상황을 검토한 연구는 가부장적인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 영역에서의 미적 표현이 위축되지만은 않으며 이슬람 교리와의 융합을 통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주된 관심이 무슬림 여성의 미적 인
식과 실천에 문제 자체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의 양이 매우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슬림 여성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행하는 노력과 실천양상에 
대한 종교의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이슬람과 미적 실천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이슬람 교리가 무슬림 여성의 미의식과 미적 실천을 제한하지만, 세부적인 미적 추구 
방식에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미적 실천을 제약하는 종교적 규정의 내용이 적
극적으로 재해석된다는 점이 주장될 것이다. 

3. 연구 과정과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에 위치한 말랑(Malang)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말랑에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현지조사를 위해 지원했던 “2014/2015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
학 프로그램”의 합격과 동시에 배정받은 대학의 소재지가 말랑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사는 이 프로그
램의 기간에 맞추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본래 서른 명 남짓한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10대 중반의 소녀부터 50대 중년 여성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였다. 개신교·가톨릭·힌두교 신자와 같은 비(非)무슬림 여성 역시 연구대
상자로 포함되었는데,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연령의 무슬림 여성 11
명을 주요 연구대상자(key informant)로 선정하고 이들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계층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최소한 불안정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 40만∼50만 
루삐아(Rp.)를 용돈으로 받는 세 명을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자들 모두 2014년 말랑의 한 달 최저 임
금인 163만 5천 루삐아200)에 가까운 용돈이나 월급을 받았다. 대학생인 여성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학비와 꼬스(Kos: 인도네시아의 하숙집 내지 자취방) 비용까지 지원 받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용돈을 받는 여성이라 해도 최저 임금에 가까운 비용을 지원받는 셈이었으며, 보다 
많은 용돈을 받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벌이 이상을 소비했다. 

Ⅱ. 교리와 미적 실천에 대한 이해

연구대상자들은 이슬람법 샤리아의 규정이 무슬림의 삶 전반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미용관행 역시 
이러한 규정에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201) 특히 자신들이 행하는 미용관행을 주로 

200)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며 그 편차가 크다. 현지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인도네시아
의 수도 자카르타의 최저 임금은 244만 1천 루삐아이며, 동부 자바의 대도시 수라바야의 최저 임금은 220만 
2천 루삐아이다. 말랑의 최저 임금은 두 도시보다 낮은 163만 5천 루삐아지만, 동부 자바의 다른 지역을 포함
한 평균 최저 임금 86만 6천 루삐아보다는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Wordpress 2012). 

201) 연구대상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용관행과 관련 있는 이슬람의 규정은 하람(haram), 마끄루(makruh), 무
바(mubah), 순나(sunnah), 그리고 와집(wajib) 등 다섯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이 규정들은 종교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행동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각각의 규정에 내포된 금지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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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haram)과 와집(wajib) 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다.202) 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을 가꾸는 일이 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 방법인 동시에 자칫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출은 물론이요, 자신들의 크고 작은 미용관행 또한 이슬
람의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브리나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사실 이슬람 안에는 아름다움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언제나 아름답게 관리하라
고 가르치지요. 늘 몸을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 일이에요. 
그분께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 하지만 몇 가지 금지된 것들이 
있어요. 제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런 것들은 해서
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금지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용관행들은 그 성격에 따라 변형, 청결,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측면으로 나뉜다. 하람 규정에 
속하여 금지되는 미용관행들 중 성형, 치아 절단을 통한 치아교정, 그리고 문신은 공통적으로 신으
로부터 주어진 신체를 훼손하여 변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금지되는 이유가 설명되었다. 머리
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것도 금지되는 미용관행이었다.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이는 것은 한 사람을 
실제 나이보다 젊어보이도록 주어진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따른 노화를 거스르는 것
으로 설명되었다. 이 행위는 연구대상자들 사이에서 “신의 작업을 따라하는 행위”라고 불렸다.
   알콜 성분과 돼지껍데기에서 추출한 젤라틴 성분 등이 들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손톱에 매
니큐어를 바르는 것은 금지된다. 연구대상자들에 따르면, 꾸란에서는 특정한 성분 중 돼지, 피, 그리
고 알콜과 같이 불결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분을 하람으로 규정하므로, 금지된 성
분이 들어간 화장품 사용 역시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한다고 설명되었다. 
   알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지만 손톱에 물이 투과할 수 없게 하는 매니큐어 또한 사용이 
금지되었다. 매니큐어를 바르면 우두 시 손톱 내부로 물이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랏을 하기 위
한 청결한 상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눈썹 깎기는 섹슈얼리티의 측면에서 하람으로 분류되어 금지되었다. 눈썹을 다듬어 얼굴을 예쁘
게 보이게 되면 남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까닭이었다. 이에 따라 눈썹 깎기는 기혼 여성만 행할 수 
있으며, 미혼인 여성들은 행할 수 없다고 설명되었다.
   메이크업, 향수, 액세서리, 염색 및 파마 또한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긴밀히 엮인 것으로서 금지
된 것들이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미용관행이 금기시되는 이유는 아름답게 치장함으로써 남성들을 
유혹할 가능성이 있다는 꾸란의 구절 때문이었다. 
   섹슈얼리티의 측면과 직결되는 히잡 착용 또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관행이었다. 히잡 착용의 
의무와 관련하여 리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히잡을 쓰지 않는 이유가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히잡을 벗고 싶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슬람에서 히잡은 반
드시 착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히잡을 쓰거나 쓰지 않는 이유 같은 건 성립할 수 없어

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202) 마끄루와 순나 규정은 애매모호하게 생각되고 있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 사

이에서 특정한 미용관행을 규제하는 규정이 마끄루인지 순나인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둘째, 특정 
미용관행을 규제하는 것이 마끄루도 순나도 아닌 단지 그것들과 유사한 규정이라는 의견이 흔했다. 무바 규정
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규정이 상벌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
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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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우리는 무슬림 여성으로서 당연히 여자다운 몸매를 가려야만 해요. 사람들이 우리
를 보지 않게 원래는 몸이 잘 안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하구요. 

   연구대상자들은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다양한 미용관행이 제재된다고 이해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상적인 수준에서 이들은 미용관행을 통해 신체를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성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는 단장 및 노출과 관련한 미용관행들을 행하지 않아야 하고, 오로지 청결을 유지하고 신체를 가
리는 방식만을 취하도록 기대되었다.

Ⅲ. 교리의 재해석과 미용 전략

청결, 변형, 그리고 섹슈얼리티와의 관련성에 따라 이슬람의 규정들이 이행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
났다. 개괄적으로 보면, 청결과 변형에 관련된 규정들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에 속하며, 섹슈얼리
티에 대한 규정들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규정뿐 
아니라 다른 규정들 또한 그 실천 과정에서 여성들의 재해석을 거쳐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규정이 
있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리의 내용에 따라 가장 충실하게 행해지는 방식들은 청결과 관련한 미용관행들이었다. 모든 연
구대상자들은 하람 규정에 따라 알콜이 들어있는 스킨케어 제품의 사용을 기피했다. 일부 연구대상
자들은 토너에 알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토너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은 알콜 사용을 경계하면서도 손톱에 물이 투과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즉 매니큐어와 관
련한 규정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슬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
는 생리기간에 위생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이 일시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은 종종 이 
기간이 도래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매니큐어를 바르곤 했다.
   청결 유지 방식은 연구대상자들에 의해 성실히 이행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구대상자
들은 자신을 여성으로서 빚어준 신을 위해 언제나 청결하고 향기로워야할 뿐 아니라, 피부, 머리카
락, 그리고 몸매의 아름다움까지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여성들은 청결과 관련한 이슬람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이슬람 교리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은 관행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신실함을 실천하는 동시에 유행하는 미용관행
을 따르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변형과 관련한 미용관행들은 충실하게 준수되었다. 성형 수술, 문신, 검은색으로의 염색은 모든 
연구대상자에 의해 이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명시적인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 변형 행위에 대해 여
성들은 또 다른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미용이 아닌 건강상의 이유라면 신체에 대한 변형
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치아교정(behel)이 제시되었는데, 닐라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제 생각에 치아교정은 상관없어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요. 미용을 위해 이를 자르거나 가는 게 아니라면 괜찮아요. 치아교정은 단순히 앞으로 
잘못 나온 이들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고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설명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이 변형과 관련된 미용관행에 순응하지만, 동시에 미용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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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의 개념적인 경계를 애매하게 설정함으로써 규정을 재해석할 여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미용관행을 제재하는 이슬람 규정은 연구대상자들에 의해 상당 부분 회피
되고 있었다. 절대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와집 규정에 따르면, 여성의 모든 신체 부위와 몸매는 히잡
과 헐렁한 옷으로 감춰져야만 한다. 하지만 어떤 여성에 의해서도 이 규정이 완전하게 이행되는 경
우는 없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히잡을 쓰다가도 종종 벗고 다
니는 여성들도 있었다. 히잡 아래 가슴의 굴곡이 드러나는 옷을 입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경우도 흔
했다. 또한 펑퍼짐한 옷과 긴 히잡을 착용하여 몸 전반을 가렸다 해도 머리카락이나 신체의 굴곡을 
완전히 가린 여성은 없었다. 
  연구대상자들은 남편과 가족이 아닌 남성 앞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내거나 팔다리를 감추라는 규정
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유윤은 약속이 있어 밖에 나갈 때는 히잡과 헐렁한 옷을 입
지만 동네를 거닐 때는 히잡을 쓰면서도 반팔 옷을 입어 팔을 노출하기도 했다. 항상 히잡을 쓰고 
다니는 브리나 역시 집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찾아와 대면하게 될 때 굳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 평상
시 히잡을 쓰는 연구대상자들이 꼬스의 잡역부인 중년 남성 하싼(Hasan) 앞에서 히잡을 쓰지 않고 
반팔·반바지를 입었다는 사실 역시 이들이 엄격하게 노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단장에 대한 규정의 위반 사례는 더욱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결혼한 여성만이 남편을 위해 단장
과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기혼 여성인 유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녀는 남편 앞
에서 섹시하고, 향기가 나고, 화려해야 함이 종교적으로 권고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그녀의 치장
은 집이 아닌 외부에서도 이어졌다. 
   기혼 여성만큼은 아니었지만 다른 연구대상자들 또한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 갈 때나 데
이트를 할 때 향수를 하루에 한두 차례 일상적으로 뿌렸다.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데에도 대다수의 
무슬림 연구대상자들이 거리낌이 없었으며,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규정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태도를 드러냈다. 
첫째는 포용적인 태도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단계에 있으며, 신앙적
으로 부족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재되는 미용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보았다. 
   둘째, 유연한 태도가 발견된다. 연구대상자들은 화장, 향수, 그리고 옷차림에서의 노출이 지나치
지 않으면 괜찮다고 인식했다. 즉, 너무 진하지 않으면 화장을 해도 괜찮고, 향수 역시 자신만이 냄
새를 맡을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옷차림의 경우에는, 히잡의 착용 여부에 따라 색상 
및 무늬, 노출 정도, 그리고 옷의 붙기 및 길이에 대한 연구대상자들 각자의 적정선이 차이를 보였
음에도,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하거나, 혹은 신체를 강조하지 않는 이상 규정을 약간 위반하는 
정도는 큰 잘못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었다. 
   셋째, 주체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연구대상자들은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
신을 위해서 예쁘게 꾸미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단장을 하는 주된 목적은 
타인을 위해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관리함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얻고 나아가 자신감
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Ⅳ. 결론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여성을 조명한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미적 표현에 대한 억압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슬람 교리가 여성의 미적 추구를 완전히 제약하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슬람의 규정은 여러 미용관행들에 다차원적인 수준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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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슬
람 규정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공적 영역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여성들은 교리에 대한 재해석을 감행하여 규정을 따랐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고, 규정의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때로는 규정 자체를 회피하였다. 가
부장적인 이슬람 교리에 의한 규제 속에서 연구대상자들은 그것에 순응하는 한편, 교리의 재해석, 
예외 활용, 회피 등의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
한 의미에서 무슬림 여성의 인식과 실천에서 행위자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흔히 이슬람 사회의 희생자로 여성을 바라보는 대중적인 관점에 대해서 보다 균형 잡
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무슬림 여성의 삶을 맥락적으로 이해
하는 작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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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교복과 이슬람식 복장규범 

최서연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57년에 80년 이상 지속된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말레이시아는 20세기 서구학자들에
게 다중사회(plural society), 즉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가까이 그러나 섞이지 않고 하나의 정치단
위를 이루고 사는 사회”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특히 1969년에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도심에서 일어
난 말레이계와 중국계 간의 유혈충돌을 통해 사회의 심각한 분열양상이 표출되면서, 기존의 사회질
서를 유지하는데 머물렀던 독립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거의 50년 간 이루어진 국민통합의 시도가 정치적 안정성과 문화적 동질성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 및 원주민 (각 55%, 11.5%), 중국계 (25%), 인도계(7%), 기타”
로 분류되는 말레이시아의 국민들은 여전히 문화와 언어, 종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일상적이면서도 
뚜렷한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1970년도에 도입된 전국 공통의 공립학교 교복이 극단적 
획일성에 기반을 둔 “통합”과 제한된 자율성의 허용에 따른 “구분”의 모순된 효과를 동시에 드러내
게 된 현상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복은 보통 개별학교 단위로 채
택되며 학교 내부의 통일성과 학교 간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는 1970년도 이전의 말레이시아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영국의 식민교육정책에 따라 언어, 종족, 계급에 따라 엄격히 구분된 학교들
이 “분열주의의 씨앗(seeds of separatism)”으로 작동하던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교복은 
학교들 간의 위계와 차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 정
부는 분열주의의 극복과 국가통합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들을 일원화된 공교육체제로 통합하였으며, 
1970년에는 모든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정부가 정한 교복의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오늘날 전국공통
교복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전체 초중등학교 재학생의 96퍼센트를 차지한다. [2016년 통계] 
그러나 통합된 공교육체제에 적용된 획일화된 복장은 여전히 차별과 구분의 기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이 발표에서는 획일성속의 차별화가 남학생보다 여학
생의 교복에서 그리고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교 교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
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여학생의 교복에 관련된 교육부의 공문과 학교 현장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여학생들이 학교에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라는 일상적인 질문은 
정책결정자에서 개인에 이르는 다양한 차원의 논쟁을 촉발함으로써 여성의 신체와 복장을 종교, 종
족, 계급, 그리고 탈식민지 근대화의 다양성을 조정하는 매개로 만든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통합과 구분의 효과  

말레이시아 중등학교 남학생들의 교복은 이슬람 기도일인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반팔셔츠에 긴
바지로 통일된다. 이는 독립 이전에 세워진 남자 중등학교 교복의 형태와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며,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종교와 종족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복장이기도 하다. 공통복장의 원
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금요일에 무슬림 남학생들은 말레이 전통복장의 일종인 바주믈라유(baju 
melayu)를 입고 허리에 삼삥(samping)을 두르며 말레이식 무슬림 모자인 송꼭(songkok)을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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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는 평상복이라기보다는 의례복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교복관련 기본규정을 담은 
교육부 공문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 여학생들의 복장은 크게 (1) 반팔 블라우스 위에 허리선이 드러나는 무릎길이의 피나포어
(pinafore) 원피스를 입는 영국식 교복, (2) 말레이 전통복장의 한 형태로 길이가 무릎까지 오며 몸
매가 드러나지 않는 긴소매 상의와 발등에 닿는 긴 치마로 이루어진 바주꾸룽(baju kurung) 교복, 
그리고 (3) 바주꾸룽에 머리와 어깨를 덮는 베일인 뚜둥(tudung)이나 미니뜰르꿍(mini telekung)까
지 착용한 무슬림식 교복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첫 번째 형태의 교복은 독립 이전에 영어학교 또는 
중국어학교의 형태로만 존재했던 여자중등학교의 서구식 교복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반면, 말
레이-이슬람 전통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두 가지 교복은 1970년 이후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남
학생의 교복이 금요일에만 구분되는데 반해 여학생들은 요일에 관계없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교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복장을 통한 구분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훨씬 일상적이고 뚜렷하게 나
타난다. 

전국공통교복의 도입 목적이 사회통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배치되는 일상적 복장 구분이 
허용된다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가? 공교육체제 안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허용되는 
구분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흔히 복장의 구분은 종족과 종교의 차이에 따
른 다양한 정체성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즉 말레이가 아닌 학생은 서구식, 말레이 학생은 말레이식 
교복을 입고, 무슬림(대부분이 말레이) 학생은 베일을 착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녀학생 모두 
다양한 종교와 종족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장의 차이는 주로 여학생에게만 나타나
는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통합과 구분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적 실천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변경 과정에 작용하는 
복잡한 권력관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이라는 명시적 목표와는 달리 교복정책의 기본내용
을 담은 교육부 공문은 이미 구분의 논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제도를 둘러싼 사회변
화의 맥락에 따라 변화한다. 식민지의 종족화된 계급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교복규정은 여성의 복장
을 사회의 도덕적 지표로 여기는 이슬람 부흥운동과 충돌하면서 종교와 종족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
원적 규범으로 변화하였다.      

통합의 모델과 허용된 구분: 이원화된 여학생의 복장규범 

일반적으로 1970년 이후에는 말레이가 주도하는 정부에 의해 사회 전반에 강력한 말레이화와 
이슬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교복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발송한 공문
들은 말레이의 전통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식 복장의 채택에 대한 적
극적인 지지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공통교복의 기본형이 된 것은 영어로 가르쳤던 식민지 엘
리트 남·여학교의 서구식 교복이었다. 처음 교복규정이 마련된 시기에 정책의 결정에 관여하였던 관
료들은 출신 종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영어학교 출신이라는 공통의 교육배경을 가진 사람
들이었다. 영국식민정부는 관료제 진입의 관문인 영어학교를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면서 재학
생에게만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였다. 학교에 따라 교복이 구분되어 있었던 당시, 엘리트 영어학교
의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자부심을 입는 것과도 같았다. 식민지 그리고 독립 직후 관료제의 핵심을 
이루었던 서구화된 도시 엘리트들에게 있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들의 교복이 전국 공
립학교 교복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었다. 반면 일반 대중들, 그 중에서도 
“토착민”으로 규정된 말레이 대중들은 자신이 속하는 종족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
(vernacular schools)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만을 받도록 하였다. 엘리트 영어학교 출신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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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학교 진학이나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말레이어와 이슬람 학교들을 “열등한” 곳으
로 인식하였고, 말레이-무슬림식 복장은 “말레이 학교 학생들이나 입는 것”으로 여겼다. 

전국공통교복은 말레이 민족주의와 이슬람 부흥운동 성장의 도화선이 된 1969년 유혈충돌 이후
에 도입되었지만, 교육당국은 식민지배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기존 엘리트 학교 교복의 대표성을 부
정하는 대신 약간의 변형을 통해 무슬림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의 통념에 부합시키려 하였다. 남학생
에게는 기존의 반바지와 더불어 긴바지의 착용을 확대하였고, 여학생 교복의 경우 길이와 몸에 붙는 
정도에 대한 상세규정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공통교복 도입 당시의 규정에는 교복의 형태와 색상
만이 언급되어 있지만, 1976년 공문은 피나포어 원피스의 길이를 무릎까지로 정하고 몸매가 덜 드
러나 보이도록 재단 사이즈를 부분별로 1-2인치씩 늘리게 하였다. 변형된 서구식 교복규정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종교나 종족에 따라 제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피나포어 원피스는 무슬림 여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공통교복 도입당시 교
육부가 전제했던 서구식 여학생 교복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에 대해 이슬람 부흥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활발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복장은 사회통합의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
다.

서구식 교복이 모든 학생에게 공유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무슬림 여학생의 교복에 대
한 이슬람 부흥운동의 영향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1971년 
공문은 “무슬림 여학생들”에 한해 “부모들이 새 표준교복을 자신의 종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
는 경우”에 바주꾸룽과 사롱의 착용을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일부 여학생과 학부모
들이 서구식 교복을 받아들이는데 심리적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공문의 내
용은 심리적 저항감이 종교적 신념에서 오는 것으로 단정하지만, 동시에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수용 
가능한 복장규범의 내용에 대해 견해차가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편 교육부는 말레이-무슬림 전
통복장의 한 형태인 바주꾸룽의 착용 주체를 무슬림 여학생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교복이 모든 여학
생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바주꾸룽은 말레이 전통복장
인 동시에 무슬림식 복장규정에도 부합하지만 무슬림에게만 허용된 복장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유 
가능성의 배제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배
타적 규정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주꾸룽은 점차 말레이-무슬림뿐만 아니라 모든 여학
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따라서 통합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복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공통교복규정이 허용한 선택사항 중 가장 배타적이며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 가장 큰 갈등의 
소지를 제공한 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무슬림 여학생들이 바주꾸룽 교복과 함께 착용하는 뚜둥
(tudung)이나 미니뜰르꿍(mini telekung)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신자가 아닌 여성은 모스크
를 방문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슬람식 베일을 착용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베일로 머리와 
목 그리고 어깨를 가리는 것은 무슬림 여성을 비무슬림 여성으로부터 구분짓는 가장 명백한 표식이
다. 오늘날 뚜둥과 미니뜰르꿍은 무슬림 여학생들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지배하는 요소가 되었지
만 이러한 경향은 사실 매우 최근에 나타난 것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무슬림 여성들도 베일을 쓰
지 않거나 슬른당(selendang)과 같은 느슨한 스카프를 두르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무슬림 여성에
게조차 보편적이지 않았던 복장요소가 무슬림 여학생들에게 사실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 과
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주꾸룽의 착용이 1970년 공통교복이 도입시기부터 허용되었던데 반해, 
간단한 형태의 이슬람 베일인 뚜둥은 1977년 공문에 처음 나타나며 더 보수적인 미니뜰르꿍은 
1983년에야 언급되기 시작한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바주꾸룽과 뚜둥(또는 미니뜰르꿍)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슬람식 복장을 “허용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교복규정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1983년 이후의 공문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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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식 베일을 강제하려는 학교나 교사들에게 그러한 조치가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교육부
의 방침을 거스르는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 역사적으로 발전한 
이슬람적 전통을 인정하지만 이슬람 부흥운동의 여성에 대한 이슬람식 복장의 의무화 움직임과는 분
명한 거리를 두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이슬람식 교복의 강제여부를 둘
러싸고 무슬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빈번한 갈등이 발생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
슬림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교복규정에 논란이 집중되면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었던 
비무슬림 구성원들은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공통교복의 도입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공유의 가능성을 원천적
으로 배제하는 무슬림 베일에 대한 논란이 정책적 관심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말레이시
아에서 1969년 유혈충돌 이후는 “다중적인” 성격의 사회가 말레이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기였다. 관
료제와 교육제도 그리고 경제체제 등 사회 전반에서 말레이들이 차지하는 숫자와 비중이 빠르게 늘
어나면서 말레이 종족 내부의 차이도 더욱 부각되었다. 특히 서구적 세속주의와 식민지 엘리트 정서
에 기반을 둔 “기득권층 말레이,” 그리고 독립 이후 말레이들에게 허용된 새로운 기회 및 이슬람 부
흥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말레이 신중산층”은 사회발전과 근대화에 대해 매우 다른 이해방식을 드
러냈다. 특히 여학생을 포함하는 여성의 옷차림은 근대화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일상적으로 드
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이 되었다. 공문에 드러난 정부의 입장은 식민지 엘리트학교의 교복이 공교육 
전체로 보편화되어야 할 것인데 반해, 이슬람식 복장은 학생들에게 강요될 만한 대표성과 당위성을 
지니지 않는 것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반면 서구식 식민잔재의 적극적 청산과 이슬람의 도덕성에 
기반한 대안적 근대화를 주장한 이슬람 부흥운동 세력에게 노출을 최소화한 여성의 복장은 이슬람적 
도덕성의 상징이며 무슬림 여학생들에게도 마땅히 강제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슬람식 교복의 착용에 
관해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의사를 중시한 교육부의 입장은 이슬람을 “존중해야 할 문화적 전통”으
로 인정하면서도 복장의 선택을 “개인적인 믿음의 실천”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교육부
가 공문을 통해 학교 현장에 보낸 경고는 이슬람 부흥운동의 성장과 함께 이슬람적 옷차림을 강제
하고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폭넓게 자리 잡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분화된 말레이 사회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들이 각기 다른 근대화 모델을 내세우며 권력의 정
당성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본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전국공통교복에 대한 규정은 여
학생 교복을 중심으로 뚜렷한 이원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무슬림 여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비
무슬림 여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구분이 점차 뚜렷하고 상세해진 것이다. 또한 무슬림 여학생에
게 적용되는 규정이 말레이-무슬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종교에 따른 이원화는 종족에 따른 이
원화로 의미의 영역을 확대한다. 이원화된 교복규정은 여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종교와 종족의 다
양성을 매우 선택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무슬림 여학생의 복장규정은 논란의 과정에
서 점차로 말레이-무슬림 사회 내부의 다양성까지 부각시킨 반면, 비무슬림 여학생들의 복장규정은 
서구식 교복을 통해 말레이 또는 무슬림이 아닌 요소(중국과 인도문화의 영향, 비말레이 토착민의 
문화, 불교, 도교, 힌두교, 기독교 등)의 표현 가능성을 배제하는 탈종교화·탈종족화의 효과를 지니게 
되었다. 

교육부 공문은 공통교복규정이 제시하는 통합의 모델과 허용된 구분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 그러나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정책의 근본적 한계는 말레이시아 사
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욱 명백해진다. 따라서 교육부는 “미처 공문서에 명시하지 못한 다른 사안
들은 개별 학교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재량권을 주었다. 그러나 개별 학교를 둘러싼 구
체적 상황을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공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사안들을 
결정할 재량권은 누가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 학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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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 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의 주체들이 복장의 통일성과 차별성을 통해 생산해 내는 다층적인 구분과 의미는 이원화된 교복규
정에 근거한 것인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연구자가 경험한 두 학교의 사례는 “여학생들이 학
교에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종족과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
함을 보여준다.   

공식적인 규범을 넘어서는 다층적 구분과 의미 

예를 들어 쿠알라룸푸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남녀공학 중등학교인 A교에서는 교육부 공문의 
내용과는 달리 무슬림 여학생이라면 바주꾸룽과 뚜둥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 이 학교의 비무슬림 여학생들은 거의 모두 서구식 교복을 입었으며 극히 소수의 학생들만이 
가끔 바주꾸룽을 입고 오기도 했다. 뚜렷한 복장의 구분은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다면 드러나지 않
았을 학생들 간의 종교적 차이를 무슬림/비무슬림의 이원적인 형태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든다. 게다
가 이 학교에서는 이슬람식 복장을 한 여학생들과 서구식 복장을 한 학생들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지내지 않았으며, 교사가 의도적으로 자리를 섞어 배치하지 않는 이상 끼리끼리 모여 앉기를 선호하
였다. 이러한 상황은 종교와 종족에 따른 학생들의 분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회적 사실인 것
으로 보이게 하며,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말레이시아가 아직도 다중
사회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한다.

교육부의 공문이 무슬림 여학생에게 이슬람식 교복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왜 이 학
교에서는 사실상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교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의 복장에 가장 강력하고 직
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종교 교사인 우스타자(ustazah)이다. 우스타자는 오늘날 학교에서 
주류를 이루는 말레이-무슬림 교사들 중에서도 이슬람 부흥운동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으며, 무
슬림 학생들이 배우는 정규교과인 이슬람 경전과 교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여학생들의 복장을 감독하
고 훈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부의 규정에 따르면 사실 이들조차도 공식적으로는 무슬림 여학
생들에게 특정 교복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학교가 보수적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 위
치한 경우이거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으로 인해 학교를 찾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인 경우 우스타자의 입장은 사실상의 규칙으로 작동한다. A교의 한 인도계 
무슬림 학부모가 우스타자에게 반발하며 딸에게 뚜둥을 씌우기를 거부한 일은 두고두고 교사들에게 
이례적인 “사건”으로 회자되었으며, 학교 밖에서 베일을 쓰지 않는 무슬림 여학생들도 “잔소리듣기 
귀찮아서라도 학교에는 그냥 쓰고 온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서구식 복장을 한 여학생들과 이슬람
식 복장을 한 여학생의 뚜렷한 사회적 분리는 언뜻 종교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학교 비무슬림 학생들의 대부분이 중국어나 타밀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왔으며 초등교육 단계에
서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종족어(중국어, 타밀어)학교 출신으로 말레이-이슬람 문화뿐만 아니라 국
가공용어인 말레이어에도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무슬림과 비무슬림 학생들 사이에 
나타나는 구분과 분리는 종교와 종족의 차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저소득층의 교육현실과 언어상
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위치한 여자 중등학교인 B교의 경우 무슬림 학생들은 대개 바주꾸룽을 
착용했지만 뚜둥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비무슬림 학생들은 주로 서구식 교복을 입었지만 
바주꾸룽을 입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으며 두 가지를 모두 구입해 놓고 학교 행사일정 등에 따라 번
갈아가며 입기도 했다. A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종족과 종교배경은 다양했지만 B교에서는 다양
성이 이원적인 구분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뚜둥을 쓴 학생끼리만 또는 서구식 교복을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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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끼리만 어울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교사들은 이러한 사례를 지방학교나 중국어학교 출신의 “비
주류” 학생들이 주로 보여주는 문제적 행동양식으로 평가했다. 도시 중상층의 포용적 다문화주의에 
익숙한 B교의 “주류” 학생이라면 종족과 종교에 따른 복장구분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
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학급이나 동
아리별로 통일된 교복을 입어야 할 경우 종교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입을 수 있는 바주꾸룽을 선택
한다. 교육부 공문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복장으로 규정된 바주꾸룽이 B교에서
는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는 포용적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시각적 매개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 종교와 종족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이었다. 

독립 이전 설립된 대표적 엘리트 여자중등학교인 B교는 1970년 공통교복이 도입되기 전부터 피
나포어와 블라우스로 이루어진 서구식 교복을 채택했으며 이는 교육부가 지정한 서구식 공통교복의 
형태와 거의 동일하다. 비록 1970년대 중반이후 대부분의 무슬림 학생들이 바주꾸룽을 입기 시작하
였고 그 중 일부는 뚜둥을 착용하게 되었지만 이는 자발적 선택의 성격이 강했다. 이 학교를 둘러싼 
구체적 상황들은 무슬림 학생들에게 이슬람적 복장을 강요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B교에서도 무
슬림 학생들에게 이슬람 과목을 가르쳐야 하지만, 우스타자는 무슬림 여학생들의 훈육을 주도할 만
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문화적 이방인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 학교의 학부모회 
구성원들은 주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이며 베일착용이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무슬림 여성들
의 종교적 의무라는 주장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이 학교에서 어떤 무
슬림 학생이 항상 베일을 착용한다는 것은 해당 학생이 도시거주자가 아니라 지방학교에서 선발되어 
유학 온 “기숙사(거주)학생”이라는 표시로 이해된다. 교사들에 따르면 기숙사학생이 아니라도 뚜둥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도시 출신인 경우는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라든가 영어실력을 보면 금방 구
분이 된다고 한다. B교의 “주류”를 이루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계급, 지역, 언어, 교육배경의 동질성
은 종교나 종족에 따라 이원화된 교복규정의 경계를 흐리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사회통합을 위해 도입되었던 전국공통 교복은 다양한 종교와 종족 출신의 남학생들에게 시각
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대체로 성공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교복규정이 이원적으로 분화되면
서 통일성을 강조해야 할 복장이 오히려 차이를 강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교육부의 공
문에서 여학생의 복장 구분은 종교의 이름으로 허용되며 이는 종족의 구분을 동시에 내포한다. 그러
나 이원화된 교복정책이 개별학교가 처한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종족과 종교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 계급, 교육, 지역의 차이를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학생들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
로 같은 교복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의 이유와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교복을 통해 드러나
는 통합과 구분의 모순된 효과를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증거이거나 상이한 종교 및 종족 정체성
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 여학생들
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통합되지 않은 공통교복”은 고위층의 문화적 성향, 이슬람 부흥운동의 계
급적 기반, 지역과 교육배경에 따른 포용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 개별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환
경과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력관계가 여성의 복장규범을 통해 체계적으로 얽히는 방
식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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